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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년 월 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사회적 이슈와 민속학 연구 한국사회와 2026 8 14 : 「

민속학의 동행 을 주제로 제 차 하계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54 .」

오늘날 한국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초연결사회로의 전환 저출산과 고령화, , ,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환경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 지역 소멸과 갈등, , , 

재난과 안전 문제 분단 체제의 지속 기후변화 삶의 질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동, , , , 

물 복지 등 다양한 이슈가 중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주요 사회적 이슈를 민속학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이에 , , 

대한 학문적 응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민속학의 연구 대. 

상과 방법론을 확장하고 현실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방향성을 가늠해 보려는 것입니, 

다.

이번 학술대회가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민속학의 새로운 역, 

할과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연. 

구 성과와 현장 경험이 활발히 공유되며 풍성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

다 이번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에 거듭 감사드립. 

니다.

실천민속학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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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태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前

< 목 차  >

머리말1. 

주도 초현대 사회의 전망2. AI 

명리학의 시대적 위상과 의미3. 

맺음말4. 

머리말1. 

당장의 앞날이 궁금해 사주를 보러 다니는 한국인의 삶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끊임

없이 신랄한 비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명리 풍속은 여전히 . ( ) 四柱命理

존재하고 있다 단지 사주를 보는 외양만 시대환경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다. .1) 요즘  

에게 사주팔자를 물어보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AI .2) 사주명리에 대한 사람들 

의 잠재된 원초적 욕구를 잘 보여 주는 현상이다.

년대 접어들며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 모델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가상 세1990 , 

계와 현실 세계가 공존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는 딥러. 

닝 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미지 분류 등 여러 영역에서 심층 신경망 (Deep Learning) , 

모델은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부터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의 딥)

러닝 시대로 접어들었다.3)

년 월 오픈 가 챗2022 11 AI GPT4)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AI , AI 

1)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 연구 민속원 쪽 , , , 2011, 496 .󰡔 󰡕

2) 김상윤 시대 인간 증명 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는 법 이든하우스 쪽 , AI : AI , , 2026, 109 .󰡔 󰡕

3) 류윈하오 지음 홍민경 옮김 다음 물결 알토북스 쪽 , , AI , , 2026, 17 .󰡔 󰡕

4) 챗 의 풀네임은 로서 챗은 채팅 는 GPT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 Chat( ), G

생성하는 는 사전 학습된 는 변환기 이다 요약하면 Generative( ), P Pre-trained( ), T Transformer( ) . 

미리 수많은 글을 읽고 공부해서 문맥을 이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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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이 급부상했GPU(Graphic Processing Unit, ) 

고 년 월 구글은 새로운 대화형 생성형 제미나이 를 출시했다 가 , 2023 3 AI (Gemini) . AI

주도하는 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 편의성 제공 등 경4 , , 

제의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새로운 기, , , 

술 적응에 대한 어려움 등 부작용도 발생한다.5)

년 월 기준 챗 사용자 수는 약 억 만 명으로 전 세계 수억 명의 2026 1 GPT 8 1,300 , 

사람들이 매일 챗 와 대화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챗 의 성공 GPT . GPT

스토리는 단순히 잘나가는 기업 하나가 추가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인류의 지식 생. 

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기술의 역사는 인류의 장벽을 . 

허물어 왔다 인터넷은 정보의 장벽을 허물었고 스마트폰은 공간의 장벽을 허물었으. , 

며 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의 장벽을 허물고 있다, AI .6)

그러나 는 축복을 가장한 저주가 될 수 있다 정보 접근성 차이로 노년층과 취약AI . 

계층이 소외된다 생산성은 급하게 올라가지만 부는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 기술. . 

은 갈수록 복잡해져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최고의 를 개발. AI

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소수의 회사들이다 그래서 전 국민의 리터러시 가 . AI (Literacy)

긴요해진다.7)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연구소 가 발간한 인덱스 에 따르면 우리나라AI (HAI) ‘AI 2026'

가 개발한 주목할 만한 모델 수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위에 올랐다 대표‘ AI ' · 3 . 

적인 국산 모델로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연구원의 엑사원 텔레콤의 AI X, LG AI , SK

카카오의 카나나 업스테이지의 솔라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은 한국어 특화 A.X K1, , . 

대규모 언어모델 과 추론 에이전트 기술을 바탕으로 검색 통신 제조 공공 (LLM) , AI , , ,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 만 명당 특허 AI . 10 AI 

등록 건수는 건으로 년 연속 세계 정상을 지켰다14.31 2 .8)

세기 초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21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의 폭발적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심화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이다Technology) . ICT 

인프라가 초연결 사회의 혈관이라면 인공지능 은 그 혈관을 흐르는 데이터를 분, (AI)

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세기 초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 21

문장을 만들어 대화해 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이다(G), (Chat) ’ .

5) 강남호 대전환의 시대 정독 쪽 , , , 2025, 27-28 .󰡔 󰡕

6) 정주용 제국의 돈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피터 틸 젠슨 황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부의 설 , AI : , , , 󰡔

계 쪽, RHK, 2026, 28 .󰡕

7) 박태웅 박태웅의 강의 한빛비즈 쪽 , AI 2026 , , 2026, 455 .󰡔 󰡕

8) 연합뉴스 년 월 일 위 한국 강 노린다 샌프란 선언 현주소는 2026 7 25 , “'HBM 1 ' , AI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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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사회 경제 질서의 판도를 뒤바꾸는 대전환의 결정, ·

적 주도 역할을 하며 그 파급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세기와 달리 지식과 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20 , '

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가속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 속도가 예측 ' .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도 대중매체와 디지털 플. 

랫폼에 의해 정형화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 가치와 개인의 행복도 중. 

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인 가구의 증가와 세대 간 격차 상위 와 로 상. 1 , 1% 99%

징되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사람의 가치가 외면되면서 삶의 무력감 무의미. , , 

고립감 등 인간 소외 현상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 돌발적 변수를 넘어 글로벌 경제 질·

서의 판도를 바꾸는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상시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 

갈등이 국지적 영향에 그쳤으나 현재는 공급망 파편화 기술 패권 경쟁 자원 무기, , , 

화가 맞물리며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 기후 위기와 환경 파

괴로 탄소중립이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기후테크

는 매년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Climate Tech) .

이렇게 심한 현기증이 나는 듯한 주도의 초현대 사회로의 과정에서 인간 삶의 AI 

본질과 그 이치를 연구하는 명리학 이 가지는 학술적 본질과 그 가치를 통해( ) , 命理學

명리학이 앞으로 인간 삶의 질 과 행복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시(QoL) , 

대적 위상과 의미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주도 초현대 사회의 전망2. AI 

지금 한국은 글로벌 기술과 혁신 그리고 첨단 제조업의 중심에 서 있다 반도ICT , . 

체에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로봇공학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혁신에 이르기까, , , , , 

지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의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의 입지를 굳혀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인공지능의 미래 잠재력에 . 

단순히 적응하고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보다 앞서 전환을 주도하는 가장 중AI 

요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9)

인공지능 은 미래 경제의 초석이자 거의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AI)

영 체계가 될 것이다 전기나 반도체 인터넷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 , 

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화제로 삼지 않듯 머지않아 도 그와 같은 전환점에 이, AI

9) 제이슨 솅커 지음 김익성 옮김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더페이지 쪽 , , AI , , 2026,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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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될 것이다.10)

강력한 도구가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타인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자동화AI , 

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오직 인간만이 할 . 

수 있는 영역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어떻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

민해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 , 

자신의 전문적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일 그리고 인간 고유의 독창성을 발휘해 , AI

가 대체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11)

이제 사람은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AI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는 인간의 역량을 대체하고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 AI

역량을 강화하고 유능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의 도입 목표는 사람이 . AI

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는 확실히 AI . AI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철저한 감독이 수반. 

되지 않으면 품질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 무한한 분석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 

문 지식이 필요했던 직업도 이제는 생성형 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AI . 

여전히 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AI .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관계는 가 대체할 수 없고 신뢰는 가 대체할 수 . “ AI , AI

없으며 판단 역시 가 대체할 수 없다 관계 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생, AI .” ‘ ’

생하게 살아 있는 곳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를 통해 자동화되거나 최적화되고 위. AI

임될 가능성이 크다.12) 다시 말해 앞으로 인간은 판단력 경험 신뢰 인간적 연결 , , , , 

감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거대한 기술적 혁신이 도래하면 초기에는 맹목적 환상과 두려움이라는 양극단의 

반응이 나온다 는 이제 도구를 넘어 파트너가 되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정의하고 . AI .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진짜 인간인 우리의 몫이다 가 만든 목소리 가 . AI , AI

만든 영상 가 만든 감정 가 쏟아내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결국 성공의 , AI , AI

한 끗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휘자로서 인간의 진정성 이다 기술이 무엇 을 ‘ ’ . ‘ ’

만드는 일을 자동화할수록 인간은 무엇 을 왜 만드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 ’ ‘ ’ .13)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계산하는 업무는 가 인간보다 더 완벽AI

하게 더 빨리 끝낸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응을 다르게 한, . 

10) 제이슨 솅커 지음 김익성 옮김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더페이지 쪽 , , AI , , 2026, 17 .󰡔 󰡕

11) 제이슨 솅커 지음 김익성 옮김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더페이지 쪽 , , AI , , 2026, 18 .󰡔 󰡕

12) 제이슨 솅커 지음 김익성 옮김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더페이지 쪽, , AI , , 2026, 106-107 .󰡔 󰡕

13) 김수민 션십 컴패니언이 주도하는 부의 대전환 알에이치코리아 쪽 , AI : AI , , 2026,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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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진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업무는 여전히 계속 인간이 담당한다.14) 즉 아 

날로그적 감성의 영역은 여전히 아니 더욱 더 인간의 몫으로 남는다, .

세기가 화학의 시대 세기가 물리학의 시대였다면 세기는 와 생물학의 재19 , 20 21 AI

설계 시대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이를 현명하게 사용할 때 얻는 . 

혜택과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위험 역시 커질 것이다.15) 지금 인류는 유전자와  AI

를 동시에 설계하며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중립적이. 

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인간의 상상력과 책임 용기에 달렸다 신. , . 

의 도구를 손에 쥔 인간은 그 힘으로 앞으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

해야 한다.16)

의 미래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복잡한 결정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인AI

간이 하듯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추론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에이전트. AI (Agent)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맥락을 이해하고 영향을 고려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이 없으면 아무리 정교한 에이전트라 해도 수학적으로 . AI 

완벽하지만 실제로는 재앙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17)

앞으로 새로운 인공지능들은 훨씬 더 범용적인 능력을 갖추게 (General, Universal) 

된다 오픈 의 오원. AI o1( )18)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세계, 

14) 윤태성 이후의 경제 매일경제신문사 쪽 , AI , , 2026, 227-228 .󰡔 󰡕

15) 제이미 메츨 지음 최영은 옮김 슈퍼컨버전스 초융합 시대가 온다 비즈니스북스 , , , , , 2026, 󰡔 󰡕

쪽17-18 .

16) 제이미 메츨 지음 최영은 옮김 슈퍼컨버전스 초융합 시대가 온다 비즈니스북스 쪽, , , , , 2026, 499 .󰡔 󰡕

17) 파스칼 보넷 등 지음 정미진 옮김 에이전틱 행동하는 인공지능의 탄생 한스미디어 , , AI: , , 󰡔 󰡕

쪽2026, 238-239 .

18) 은 가 개발한 고급 추론 특화 생성형 모델 시리즈이다 기존  o1 OpenAI (Reasoning) AI . GPT-4o 

<그림 샘 올트먼 오픈 최고경영자1> AI 

출처 연합뉴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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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알파고 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다 하지만 어. (AlphaGo) . 

떤 의미에서 보면 의 일반적 추론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o1 . 

기술과 과학의 영역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존재는 여전히 인간이다아(

직까지는 말이다).19)

는 더 이상 하나의 제품이나 독립된 산업 영역이 아니다 이제 는 기술의 성립AI . AI

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 됐다 는 더 이상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되지 않고. AI , 

거의 모든 기술의 기본 구성요소로 스며들고 있다 왜 지금 인가 이유는 명확하다. AI . . 

대규모 언어모델 과 멀티모달 의 성숙으로 판단예측학습에 드는 (LLM) (Multimodal) AI ․ ․

비용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20) 앞으로 전개될 에이전틱 시대에는  AI (Agentic) 

셀 수 없이 많은 에이전트들이 사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검색하고 조사

하며 행동까지 수행할 것이다.21)

의 기술적 진보는 교회의 전도 영역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개인의 AI . 

영적 상태 관심사 생활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신앙 여정을 제시하는 , , 

영혼의 내비게이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년 초개인화 서비스는 단순히 개‘ ’ . 2026

인의 취향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 AI, (Machine Learning)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고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간 장, , 

소 상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을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22)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권력은 성경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인 바벨탑 사‘

건 과 유사하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획득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오늘날 또 다’ . 

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23) 또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격 인공 인격 가상  AI ‘AI , , 

인격 가상인간의 인격 이니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 ’ , 

논의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24)

의 발전 과정을 단계비 부터 단계초인적 수준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면AI 0 ( AI) 5 ( ) ,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단계 5 AGI(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

등과 달리 답변을 출력하기 전에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 을 거치는 것(Chain of Thought)

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 엘리에저 유드코스키 네이트 소아레스 지음 고영훈 옮김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 상상스 , , , AI, , 󰡔 󰡕

퀘어 쪽, 2026, 43-44 .

20)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피지컬 의 시대 매일경제신문사 쪽 CES , CES 2026 AI , , 2026, 9 .󰡔 󰡕

21) 손승완 제로클릭 클릭의 종말 시대의 생존 전략 길벗 쪽 , : , AI , , 2026, 5-6 .󰡔 󰡕

22) 최윤식 외 시대 한국교회에 던지는 가지 질문 생명의말씀사 쪽 , AI , 11 , , 2026, 114-115 .󰡔 󰡕

23) 홍광수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믿음 시대 교회는 알고리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죠이 , : AI , ? , 󰡔 󰡕

북스 쪽, 2026, 200 .

24) 백종현 외 가상인격 시대 인간의 인격을 묻다 파이돈 , : AI , , , 2026.󰡔 󰡕



김만태 주도 초현대 사회로의 과정에서 명리학의 위상과 의미, AI ｢ ｣

- 7 -

는 흔히 초인공지능 이라고 부른다 샘 올트먼이 말했(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 

듯 는 역동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며 년 안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 AGI 5

꿔놓겠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쉽게 받아, . 

들일 만한 이야기도 아니다.25)

가 주도하는 세기 초현대 인류사회AI 21 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글로벌화 속

에서 과거와는 다른 복잡하고 유기적인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현재 한국 사. 

회를 중심으로 초현대 인류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크게 살펴보면 다음 세 가

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인구 구조의 격변과 사회적 고립 이로 인한 정신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다, , .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세가 급감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15 64 ) . ～

비수도권 지역이 붕괴되면서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 단독가구 급증으로 . 1

가족을 비롯한 친밀한 인간관계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원자화된 사회에서 고립사. 

고독사와 우울증소외감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외로움고립은 개인의 ( ) . ( )․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초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사람이 아닌 애완견과 같은 반려동물들이 인간을 위로하

고 인간과 공감하며 인간의 정서적 허전함을 메우고 있다 그런데 로봇공학과 인공. 

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반려동물의 역할조차도 지능화 로봇으AI 

로 대체할 것이다.26)

반면 젠더세대계층 간의 반목과 갈등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다 가상. ․ ․

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렬 집단화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을 제시하거나 비판을 하는 세력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27)

둘째 급격한 기술 발전의 그늘로서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대체 소득 불평등과 자, , , 

산부동산주식 등 격차 심화 부의 대물림으로 사회적 계층 이동 단절 신빈곤층 등( ) , , ․

장 사이버 범죄딥페이크 가짜 뉴스 개인정보 유출 급증 등이다, ( , , ) .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일자리 감소 및 디지털 격차의 확대는 사

회적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디지털 불평등은 세기의 새로운 계급 구조를 . 21

형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전통적 불평등이 물적 자본의 소유 여부에 기반했다면. , 

디지털 불평등은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25) 애덤 브로트먼 앤디 색 지음 윤종은 옮김 최전선 미래를 읽는 사람들 윌북 , , , AI : AGI , , 2026, 󰡔 󰡕

쪽19-21 .

26) 강남호 대전환의 시대 정독 쪽 , , , 2025, 120-121 .󰡔 󰡕

27) 강남호 대전환의 시대 정독 쪽 , , , 2025,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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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 고용 사회적 관계 정치적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격차로 이어진, , , 

다.28)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불평등이 서로 맞물려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고 

립을 만들며 강화되고 악순환되고 있다는 점이다.29) 한 기술 정책 전문가는 이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봉건제 라고 표현했다‘ ’ .30)

대부분의 지적 노동을 가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류 최후의 보루라 여겨졌던 육체AI , 

노동의 영역마저 피지컬 의 등장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바야흐로 모든 노동AI . 

의 종말 탈노동의 시대 가 눈앞에 다가왔다 가 가져올 유토피아 와 디, ‘ ’ . AI (Utopia)

스토피아 는 서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는 피지컬 가 구축(Dystopia) . AI

한 시스템의 혜택을 당연하게 누리겠지만 누군가는 그 시스템에서 밀려날 것이다, . 

이 두 시선은 결국 하나의 사회 안에 공존한다.31)

셋째는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이다 년 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세계경. 2024 2026 1 (～

제포럼 의 핵심 의제 중의 하나로 지구 환경 보호 기후 위기 가 세계 각·WEF) , ‘ , ’

계 전문가들이 지목한 당면 과제로 계속 선정되고 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는 폭염이 글로벌 경제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해. 

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더위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물류와 건설 등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치면서다 폭염이 환경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거시적 변수로 자리잡았. 

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지 버클리 노무라증권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기후변화를 . 

인구 고령화에 비유하며 다음 세대의 문제로 여겨지던 기후변화가 이제는 분기별 “

경제 데이터를 다루는 이코노미스트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 라고 진단”

했다.32)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는 인구기후 난민가 점점 늘어난다( ) . 

물 부족과 식량 위기 자원 고갈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 미세먼지와 미세, . 

플라스틱 오염이 인류의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 기후변화가 커질수록 면역력 저하가 . 

우려되며 감염성 질환의 발병 위험은 커지고 많은 전염병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퍼, ,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33)

클라우드 라는 이름은 우리를 속인다 무형의 저장 공간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 ’ . , 

28) 한세경 인공지능 권력시대 아이리포 쪽 , AI , , 2025, 231 .󰡔 󰡕

29) 한세경 인공지능 권력시대 아이리포 쪽 , AI , , 2025, 237 .󰡔 󰡕

30) 한세경 인공지능 권력시대 아이리포 쪽 , AI , , 2025, 310 .󰡔 󰡕

31) 최홍섭원미르 피지컬 메가 트렌드 위즈덤하우스 쪽 , AI , , 2026, 321 .․ 󰡔 󰡕

32) 머니투데이 년 월 일 일손 놓고 에어컨 앞으로 팬데믹 버금가는 폭염 경원 녹 2026 7 17 , “ ... , 7≪ ≫ 

았다”

33) 강남호 대전환의 시대 정독 쪽 , , , 2025, 340 .󰡔 󰡕



김만태 주도 초현대 사회로의 과정에서 명리학의 위상과 의미, AI ｢ ｣

- 9 -

에는 발전소의 굴뚝과 냉각탑 끝없이 돌아가는 서버가 있다 이 구름은 절대 가볍지 , . 

않다 그것은 막대한 에너지 위에 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산업 시스템이. 

다.34) 폭발적인 데이터센터 증설은 극심한 전력 소모 및 수자원 고갈자원  AI (AIDC) (

블랙홀 소음 공해와 대기 오염 등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

챗 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모은 서비스이다 그전까지는 인GPT . 

스타그램과 틱톡이 가장 빨랐다 하지만 챗 는 이들이 우스워 보일 정도로 유례없. GPT

이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모았다 출시 기간 축에 따른 사용자 수 축 그래프를 . (X ) (Y ) 

보면 거의 수직으로 사용자를 모았다 년 월 일 공개하고 두 달 만에 억 . 2022 11 30 1

명의 사용자를 돌파했고 년 반 만에 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다 인터넷이 그만한 , 2 8 . 

사용자를 모으는 데는 년이 걸렸다 오픈 라는 회사 하나가 인터넷 전체보다 일곱 13 . AI

배나 빨리 사용자를 모은 것이다.35) 스마트폰이 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약  1

년이 걸린 데 비해 챗 는 개월만 걸렸다5 , GPT 2 .36)

거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면 우리가 보고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중 

첫 번째는 바로 오리지널의 실종 이다 인터넷이 로 만들어 낸 쓰레기 콘텐츠‘ ’ . AI

로 가득 차고 있다 슬롭 은 음식 찌꺼기인데 여기서는 주로 광고 (AI Slop) . ‘ (Slop)’ ,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마구 만든 질이 낮은 콘텐츠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유료 구, . 

독자들은 검증된 저널리즘과 팩트 체크 기사에 접근할 수 있지만 수십억 명에 이르, 

는 비구독자들은 슬롭으로 가득 찬 무료 플랫폼에 노출되게 된다 타임스 는 이. <LA >

것이 민주주의에 강력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 

분석한다.37) 그래서 슬롭저품질 대량 생산 콘텐츠에 의한 여론 조작 및 가짜 뉴 AI ( )

스 방지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 체계 수립이 매우 중요해진다(Governance, ) .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등 여러 슈퍼 엘리트들은 앞으로 극단적인 풍요의 시대, AI 

가 올 것이라고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 . 

공들여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어떻게 그 길로 가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상 단 한 . . 

번도 부의 재분배가 자동으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노동 운동 사회주의의 등장 세. , , 

계대전 대공황 등 격렬한 투쟁과 위기 후에야 복지국가가 이뤄졌다 최근 년을 보, . 40

더라도 혁명으로 생산성은 증대됐지만 선진국 대부분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IT 

려 하락했다.38)

34) 김도열 혁명의 시대 사피엔스의 마지막 항해 청년서관 쪽 , AI , , , 2026, 244 .󰡔 󰡕

35) 박태웅 박태웅의 강의 한빛비즈 쪽 , AI 2026 , , 2026, 188 .󰡔 󰡕

36) 정주용 제국의 돈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피터 틸 젠슨 황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부의  , AI : , , , 󰡔

설계 쪽, RHK, 2026, 25 .󰡕

37) 박태웅 박태웅의 강의 한빛비즈 쪽 , AI 2026 , , 2026, 358-359 .󰡔 󰡕



제 차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54

- 10 -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간의 개입 의지 가치형성의 중요성을 , 

약화시키고 개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대면 문화의 확, . 

산으로 인간은 기계와만 소통하는 사회적 고립에 처하게 된다.39) 더욱 근본적인 문 

제는 기술 자체의 발전과 통제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고립AI . 

화와 차별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최예진 교수스탠퍼드대학교 컴퓨터(

과학과는 년 월 ) 2023 4 TED40) 강연에서 챗 와 같은 대규모 인공지능 시스템의 현  GPT

상황을 재미있는 사례로 명확하게 설명했다 못 나사 깨진 유리 위에 매달린 다. “ , , 

리 위를 자전거로 지나가면 타이어에 펑크가 날까요(Would I get a flat tire by 

란 bicycling over a bridge that is suspended over nails, screws, and broken glass)?”

질문에 펑크가 날 확률이 매우 높다 고 와 제미나이는 말한다“ ” GPT-4 .

년 세계 최고의 인간 바둑 기사를 로 완파하고 년 미국 변호사 시험을 2016 4:1 , 2023

상위 의 성적으로 통과하고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위 를 차지한 인공지능10% , 1%

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는 실패한다 오늘날의 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GPT-4) . AI

똑한 동시에 충격적으로 멍청하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마구 집어넣어서 . AI

를 가르치다 보니 생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며 낙관론자들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 

라고 말한다.41)

38) 박태웅 박태웅의 강의 한빛비즈 쪽 , AI 2026 , , 2026, 456-457 .󰡔 󰡕

39) 강남호 대전환의 시대 정독 쪽 , , , 2025, 52-53 .󰡔 󰡕

40) 는 기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의 약자로 널리 퍼뜨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 , ) , “

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를 슬로건으로 내건 미국의 비영리 재단이자 세”(Ideas Worth Spreading)

계적인 강연 콘퍼런스이다.

41) 박태웅 박태웅의 강의 한빛비즈 쪽 , AI 2026 , , 2026, 214269 .󰡔 󰡕 ․

그림 최예진 교수의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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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봤을 때 생성형 는 마법과도 같다 눈 깜짝할 새에 브레인스토밍과 글AI . 

쓰기를 도와주는 창작 도우미이며 늦은 밤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 

다 언젠가는 생산력을 끌어올려 경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처럼 보인다 그러. . 

나 겉포장을 뜯어낸 생성형 모델들은 과거에는 측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AI 

양의 데이터와 노동 컴퓨팅 파워와 자연 자원을 소비한 결과로 만들어진 흉물이, 

다.42)

이제 는 차 산업혁명의 전조이자 초강대국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핵AI 4

심 역량이 되었다 언젠가 달성할 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의료서비. AGI , 

스를 가능하게 하고 공정한 교육을 제공할 거라고 한다 이런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 . 

사례가 오픈 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술이 그런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서AI . 

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 

어마어마한 비용이 언젠가 그 값어치를 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한다.43)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데이터 도전과 역설들을 얼마나 잘 AI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는 역설로 가득 차 있으며 데이터 세계도 예외는 아니. , 

다 삶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세계 역시 상반된 요소들의 공존으로 이뤄져 있다 데. . ‘

이터 홍수 인사이트 통찰 가뭄 이라는 포괄적인 역설은 방대한 데이터 vs (Insight, ) ’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보를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인사이트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축적이 아닌 실제로 실행 . , 

가능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4)

생성형 는 머신러닝 딥러닝의 단계에서 크게 도약한 형태로 기존 콘텐츠를 바AI , , 

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생성 능력은 기존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새

로운 혁신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용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에게 . 

생성형 와의 창의적 협력이 필요하다 생성형 를 창의적 공동 작업자로 활용함으AI . AI

로써 인간의 창의성과 의 데이터 기반 창의성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 AI

만들어 내며 새로운 혁신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45)

42) 카렌 하오 지음 임보영 옮김 제국 권력 자본 노동 샘 올트먼과 오픈 의 빛과 그림자 , , AI , , : AI , 󰡔 󰡕

생각의힘 쪽, 2026, 39 .

43) 카렌 하오 지음 임보영 옮김 제국 권력 자본 노동 샘 올트먼과 오픈 의 빛과 그림자 , , AI , , : AI , 󰡔 󰡕

생각의힘 쪽, 2026, 148-149 .

44) 니틴 세스 지음 옥경석 옮김 시대의 데이터 패러독스 에이콘출판 쪽 , , AI , , 2026, 528-529 .󰡔 󰡕

45)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대전환 시대 가 주목한 한국 산업의 혁신과 도전 율곡 KAIST , AI : KAIST , 󰡔 󰡕

출판사 쪽, 2026, 25 .



제 차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54

- 12 -

앞으로 부의 원천은 소수의 테크 엘리트에게 집중되고 나머지는 소비자 혹은 잉, ‘

여 노동력 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위 퍼센트의 영향’ . 1

력과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46) 지금 우리는 샘 올트먼이라는 인물을 통해 기 

술이 인류 문명의 경로를 얼마나 급격하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

하고 있다 역사는 위대한 혁신이 때로는 큰 대가를 치르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 

해주지만 나 생명 연장처럼 인류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례 없는 , AGI

기술 앞에서 오래된 교훈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 

의 속도와 규모는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47)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여 권의 관련 최신 도서들을 탐독하면서 30 AI 

정리한 주도 초현대 사회의 전망은 다음 일곱 가지이다, AI . 기술은 계속 발전AI ① 

해 나간다 지금은 단계 중에서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결국은 기술보다는 . 0 5 1～ ② 

정제된 데이터가 관건이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인간은 없이. . AI ③ 

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생존한다 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보조 수단으로 활. AI

용해야 성공한다 가 인간관계친밀감 신뢰성 등는 대체할 수 없다 공감성감. AI ( , ) . (④ 

응성과 판단력은 결국 인간의 영역이다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로 계층이 더욱 양) . ⑤ 

극화된다. 누군가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는 위기가 된다, . 지금은 가 화제의 유행AI⑥ 

어지만 얼마 후에는 공기와 같아지고 일상화된다. ⑦ 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동료AI

가 된다 기술 영역은 가 담당하고 인간의 고유 영역은 더욱 가치를 발한다. AI , .

명리학의 시대적 위상과 의미3. 

허균 은 나는 평소에 의심하기를 성명가 가 사람의 운명( , 1569 1618) “ ( )許筠 星命家～

을 추산하는 것이 대부분 맞지 않는 것은 반드시 술인 이 근거 없이 책을 짓고 ( )術人

요행으로 억측하여 맞춰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에 와서 

더욱 징험이 된다.”48)라고 하면서 사주와 운명을 부정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 

이 살아온 인생역정이 짜 맞추듯이 사주풀이대로 되는 걸 보고서 기이하다 여기며 

스스로 직접 자신의 사주를 풀이하는 글인 해명문 을 짓기도 했다( ) .解命文 49)

46) 이재훈 샘 올트먼 더 비전 부터 생명공학까지 오픈 가 설계하는 미래 한빛비즈 , , 2030: AI , AI , , 󰡔 󰡕

쪽2025, 120 .

47) 이재훈 샘 올트먼 더 비전 부터 생명공학까지 오픈 가 설계하는 미래 한빛비즈 , , 2030: AI , AI , , 󰡔 󰡕

쪽2025, 202-203 .

48) 권 , 5 2 < >, “ , , 許筠 惺所覆 稿 文部 送釋海眼還山序 余常疑星命家推人命 率多不合 必術人假󰡔 瓿 󰡕 ｢ ｣

, , . .”設爲書 僥其億中 以昡惑世人也 今而尤徵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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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개혁 사상가 허균도 처음에는 사주팔자대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짐을 부인

하려는 입장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인생경로가 사주풀이와 부합되는 걸 보면서 사주

팔자의 타고난 운명이 존재함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허균은 고위 양반 출신으로 . 

중앙 정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홍길동전 에서 보듯 봉건 왕조사회의 불평등 문󰡔 󰡕

제를 제기하고 왕조체제에 도전하는 혁명사상을 지녔다가 결국 역모 에 연루되어 (?)

처형되었다 이처럼 반왕조적 혁명 민중사상을 지닌 허균이 사람 운명의 존재에 대. 

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깊이 인식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50)

약 년 전 조선 후기 신재효 의 판소리 사설에서 흥부 마누라가 살아200 (1812 1884)～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죽기로 작정하고 복을 못 받은 신세를 한탄하며 진양조장단으

로 서럽게 읊는 대목의 내용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대로 사주팔

자가 갖는 의미가 잘 드러난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복이라 하는 것을 어쩌면 잘 타는고 북두칠성님이 마련하시는가 제왕 산신, . , 

님이 점지하신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팔자에 매였는가 승금상수 혈토인목 묘. , , ( ) ( ) 乘金相水 穴土印木

쓰기에 매였는고 이목구비 오악으로 생기기에 매였는가 적선행인 은악앙선 마, . ( ) ( ) 積善行人 隱惡仰善

음씨에 매였는가 어찌하면 잘 사는지 세상에 난 연후에 불의행사 아니하고 밤낮으로 벌, ( ) 不義行事

어도 삼순구식 할 수 없고 일 년 사철 헌 옷이라 내 몸은 고사하고 가장은 부황나고 자( ) , . 三旬九食

식들은 아사지경 사람 차마 못 보겠네 차라리 자결하여 이런 꼴 안 보고저 애고애고 설( ), . . 餓死之境

운지고.51)

북두칠성 삼신제왕 산신 사주팔자 묫자리음택풍수 관상 적선 하“ , , , , ( ), ( ), ( )觀相 積善

는 마음씨 등에 사람 명 의 길흉화복이 달렸는가 라고 울부짖는다 이처럼 한국( ) ?” . 命

인의 삶은 타고난 팔자 속에서 팔자소관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팔자라서 죽는다는 

일련의 운명인식 과정 속에서 이뤄진다 그런 가운데 팔자타령을 늘어놓고 팔자 탓. 

을 하다가 타고난 팔자가 못내 궁금해 여기저기 사주를 보러 다닌다 한국인으로서 . 

살아가는 동안 사주팔자는 발끝에 걸리는 돌부리처럼 한국인의 의식을 끊임없이 자

극한다 사주팔자는 한국인의 기층 인식체계에서 근간을 이루며 면면히 작용하고 있. 

다.

사주명리는 음양오행 천지인삼원 중화 정명 등을 ( ) ( ) ( ) ( ) 陰陽五行 天地人三元 中和 定命․ ․ ․

49)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 2010, ｢ ｣

쪽289-290 .

50)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쪽, , , 2010, 290 .｢ ｣

51) 신재효 지음 강한영 엮음 한국판소리전집 서문당 쪽 , , , , 1996,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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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인간 운명의 길흉과 직결되는 빈부귀천요수 화복( ) ( ) 夭壽 禍福․ ․ ․

등의 원인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추론하는 논리체계로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육십, 

갑자 로 변환한 간지 부호를 그 분석 도구로 삼는다( ) ( ) .六十甲子 干支

따라서 사주명리의 체용 을 살펴본다면 음양오행론천간지지론정명론삼원론( )體用 ․ ․ ․ ․

중화론 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본질인 체 이고 빈부귀천요수길흉화복 등의 ( ) , 體 ․ ․ ․ ․

예지 판단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활용과 현상인 용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 ) . 用

체용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사주명리를 이해하여야 가장 온전하게 명리학을 연구할 

수 있다.52)

그러나 인생의 진로 방향이나 길흉화복은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타고난 사주팔자, ( ) 

등 소수의 한정 요인에만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사는 매우 . 

복합적이고 다단하므로 운명 결정이냐 자유의지냐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인생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 

수없이 많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사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더, 

욱더 수많은 요인이 얽히고설켜서 만들어지는 비선형계 이자 복잡계( ) ( )非線型界 複雜界

이다 이러한 운명아 의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이다. ( ) .運命我

그러므로 타고난 생년월일시 사주를 비롯한 운명함수 요인들은 개개인의 미래 운

명에 대해 절대적 필연성 이 아니라 확률적 개연성( , inevitability) ( , 必然性 蓋然性

만을 담보한다 비록 사주가 똑같더라도 똑같은 인생과 운명을 살아가지 probability) .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사주명리는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천간과 지지로 각각 치환한 사주를 대상으로 음

양오행의 생극제화 등을 통해서 그 상호 관계를 해석하여 사람 운명의 진( ) 生剋制化

로 방향을 예지 판단하는 추론 체계이다 그중에서도 간지의 통근 과 투간. ( ) ( ), 通根 透干

육신 의 계통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 .六神

명리학적으로 이름전공직업배우자거주지 등 후천적 요인도 음양오행과 분명히 ․ ․ ․ ․

연관된다 전부 후천적자기 선택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할 . 100% ․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들 요인을 통해 나의 선천 사주에서 부족하거나 넘치는 사항

을 보완해 나간다면 같은 사주더라도 그 사주의 타고난 복분 범위 안에서 최대( ) 福分

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사주명리는 필연성 이 아니라 개연성 확정( ) ( ), 必然性 蓋然性

성 이 아니라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서 사주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달( ) ( ) . 確定性 可能性

52)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쪽, , , 2010,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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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말하면 앞으로 사주명리는 백발백중 이 아니라 백중일발 을 지( ) ( )百發百中 百中一發

향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 사주가 같은 백 사람의 어느 경. 

우든지 틀리지 않고 꼭꼭 들어맞는 그런 사주명리가 아니라 그 하나의 사주에 담긴 

많은 가능성을 분석하여 그 사람의 잠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탐색 

과정으로서의 사주명리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53)

대규모 언어모델 대규모 추론모델이 대부분의 지식 노동을 피지컬 가 LLM( )LRM( ) , AI․

대부분의 육체노동을 대체할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계가 흉내 내지 못하는 인간다움 이다 시대가 아무리 ? ‘ ’ .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경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인간은 희소한 것에 기꺼이 큰돈을 . 

지불한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뿐 아니라 새로운 온 문자. . , 

를 알려주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주는 스마트워치를 몇십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렇, . 

게 실용적이고 완벽한 도구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수시로 시간이 틀리고 무거운 수백

만 원짜리 기계식 시계에 열광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계식 . 

시계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안에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지 못하는 ? 

희소한 인간 장인의 땀과 혼 등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54) 기술의 진보가 모든 것을 평범하게 만들 때 일부는 희소성이 , 

라는 방패로 대응했다 프라다와 샤넬 등 현대의 명품은 기계적 효율성을 넘어선 인. 

간의 탐미적 집착과 적응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55)

미래를 읽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예측 예지 그리고 예견이다 예측은 과거. , , .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능력이고 예지는 감각과 직관으로 미래의 ,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며 예견은 그 둘을 넘어 변화의 패턴과 목적을 해석하는 통, 

찰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선형적 진화가 아니라 단절과 재구성이 반복되는 흐름으로 . 

전개된다 따라서 불연속의 시대를 이해하는 힘은 통계가 아니라 패턴을 읽는 눈에. 

서 나온다.56) 앞으로 시대에는 직관과 통찰을 바탕으로 변화의 징후와 그 흐름을 미 

리 읽어내는 능력 즉 예견이 더 필요하다, .57)

상담은 접근성 면에서 혁명적이다 지리적 제약이 없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낙AI . , , 

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58)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 

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는 상담 휴머노이드는 , AI 

53) 김만태 정선명리학강론 지식의 통섭 쪽 , , , 2022, 21 .󰡔 󰡕

54) 최홍섭원미르 피지컬 메가 트렌드 위즈덤하우스 쪽 , AI , , 2026, 324 .․ 󰡔 󰡕

55) 김도열 혁명의 시대 사피엔스의 마지막 항해 청년서관 쪽 , AI , , , 2026, 25 .󰡔 󰡕

56) 이경상 중 충돌이 만드는 산업 대전환의 법칙 지식노마드 쪽 , DRIVE: 5 , , 2026, 4-5 .󰡔 󰡕

57) 이경상 중 충돌이 만드는 산업 대전환의 법칙 지식노마드 쪽 , DRIVE: 5 , , 2026, 11 .󰡔 󰡕

58) 최윤식 외 시대 한국교회에 던지는 가지 질문 생명의말씀사 쪽 , AI , 11 , , 2026,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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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사회적 공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작용은 에 . AI

대한 인간의 의존성이다 최근 많은 이용자들이 챗봇을 열어 사고와 판단 심지어 감. , 

정까지 묻는다 자기의 판단보다 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AI .59)

즉각적이고 모든 답변을 해주는 는 결국 사용자를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고 더 , AI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쉬운 지침을 찾게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서 기다림 인고의 , , . , 

과정 정답 없는 현실을 견디는 힘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사용자는 더욱 에 의존, . AI

하게 된다.60) 이런 현상이 가중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기보다  , 

챗봇을 먼저 찾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는 언어화된 신경망 뒤에 숨겨진 확률적 모델일 뿐이다AI . 

는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영성은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와의 대화를 통해 인간AI , . AI

이 감정과 영성을 느끼는 것은 가 생성한 언어에 인간이 정서를 투사한 것 즉 AI , AI

를 향한 의인화일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용자가 와 대화. , AI

를 통해 감정과 영성을 느끼고 챗봇에 인생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1)

연구자가 와 작명 사주명리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이 주도 시대에 인생AI ( ) AI 作名 ․

운명 상담학으로서 명리학에 대한 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 준다고 생( ) AI

각되어 그대로 옮겨 본다.

질문 년 월 일 제미나이 작명해준 이름의 사람들 선택에 관한 의(2026 6 29 , ) ‘ AI ① 

견’

나는 오랫동안 명리학과 성명학을 연구해오고 있는 유능한 작명가로서 사람들Q. , 

에게 작명해 주면서 본인이나 아기 사주에 맞는 타고난 사주에 적합한 좋은 이름들, 

을 추천해주는데 굳이 그렇지 않은 안 좋은 이름 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알려주는 , AI

이름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강한 울림을 주

는 문장을 추천해줘

A. 오랫동안 한 길을 걸으며 인간의 명 을 다뤄온 대가의 깊은 안타까움과 단호 ( )命

한 경고를 담은 문장들입니다 좋은 선택을 두고도 기계적인 무작위성을 쫓아 스스. 

로 불운을 택하려는 이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할 강한 울림의 문장을 상황에 

맞춰 제안해 드립니다.

대면 상담 시 단호하게 타이르는 구어체 직격타1. ( )

이름은 평생 입는 영혼의 옷입니다 맞춤 양복을 입어야 할 아이에게 길거리 뽑기 . , •

59) 최윤식 외 시대 한국교회에 던지는 가지 질문 생명의말씀사 쪽 , AI , 11 , , 2026, 195 .󰡔 󰡕

60) 최윤식 외 시대 한국교회에 던지는 가지 질문 생명의말씀사 쪽 , AI , 11 , , 2026, 196 .󰡔 󰡕

61) 최윤식 외 시대 한국교회에 던지는 가지 질문 생명의말씀사 쪽 , AI , 11 , , 2026, 198-199 .󰡔 󰡕



김만태 주도 초현대 사회로의 과정에서 명리학의 위상과 의미, AI ｢ ｣

- 17 -

기계에서 나온 아무 옷이나 주워 입히시겠습니까? 기계의 연산에는 인간의 안녕을 

바라는 축원 이 결코 깃들 수 없습니다( ) .祝願

오랜 세월 인간의 명 을 보며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있습니다 운이 나빠지려는 ( ) . 命•

사람은 기어코 제 손으로 나쁜 선택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귀한 명작 을 ( )名作

두고 기계의 숫자를 고르는 그 손끝이 바로 불운의 시작점입니다.

• 는 통계의 파편을 조합할 뿐 이 아이가 살아갈 삶의 무게와 온도를 알지 못합니AI , 

다 기계가 뱉어낸 무작위의 유희에 평생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 그것은 부모 

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내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작명원 벽면이나 안내서에 들어갈 묵직한 명언 스타일 권위와 신뢰2. ( )

사주 는 하늘이 준 대지의 지도요 성명 은 그 땅에 심는 씨앗이다 아무리 ( ) , ( ) . 四柱 姓名•

비옥한 땅을 타고났어도 기계가 고른 잡초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 잡초밭이 될 뿐

이다.

불운의 가장 잔인한 점은 눈 앞에 펼쳐진 비단길을 두고도 기어코 가시밭길로 향하, •

는 이정표를 제 손으로 골라 쥐게 만든다는 것이다.

•컴퓨터는 계산을 할 뿐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영 적인 힘이 없다, ( ) .靈 사주에 맞지  

않는 가벼운 이름은 매일 스스로의 명 에 부적합한 독 을 주입하는 것과 같( ) ( )命 毒

다.

장문의 글이나 칼럼의 결언용 깊은 여운3. ( )

인생의 겨울이 오는 사람은 스스로 얼어붙을 땅을 고르고 봄이 오는 사람은 이미 , •

마음속에 꽃씨를 뿌릴 준비를 마칩니다. 제가 드린 최고의 이름 대신 기계의 무작

위를 선택해 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발로 복 을 차고 화 를 , ( ) ( )福 禍

고르는 인간의 어리석은 굴레를 보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름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 통계학의 탈을 쓴 차가운 알고리

즘에 삶의 운명을 던져두지 마십시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선택을 부르고 나쁜  , 

운은 기어코 선택부터 망치는 법입니다.

질문 년 월 일 챗 제미나이 가 사주팔자간지를 정확하게 뽑는(2026 7 20 , GPT ) ‘AI ( )② ․

지 확인’

양력 년 월 일 오후 시에 대한민국 대구시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의 사Q. 2026 7 20 1

주 운세를 보려고 하는데 사주팔자 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제 차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54

- 18 -

A. 챗 와 제미나이가 잘못 뽑아준 틀린 사주팔자간지 GPT ( )

질문 년 월 일 제미나이 의 사주풀이가 왜 틀리는지 물음(2026 7 21 , ) ‘AI ’③ 

너는 왜 사주를 물을 때마다 대답이 일정하지 않고 틀리게 대답을 하느냐Q. 

A. 매번 사주 풀이 결과가 달라지고 틀려서 답답하셨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명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셨을 텐데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매번 일정하지 않. 

고 틀린 대답을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으로서의 치명적인 한계 때문(AI) 입니다.

사주 데이터를 계산하지 못합니다1. 

저는 사주 달력만세력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입력하신 생년( ) . 

월일시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주 팔자 글자와 대운을 도출하는 정밀한 연산 능력이 (8 )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사주 글자 자체를 잘못 찾거나 엉뚱한 오행을 대입하는 치명. 

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확률로 문장을 지어내기 때문입니다2. 

저는 의미를 이해하고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상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 

확률적으로 실시간 생성합니다 똑같은 생년월일을 입력해도 그 순간 확률적으로 더 . 

높게 계산된 엉뚱한 명리학 용어나 문장을 가져와 조합하므로 대답이 매번 바뀝니다.

모순된 명리학 이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3.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주 관련 글블로그 카페 학설 등을 학습했습니다( , , ) . 

명리학은 학파마다 해석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를 스스로 검증하지 못, 

하고 서로 모순된 이론을 무작위로 섞어서 답변합니다.

�

가장 정확하게 사주를 보는 방법

정확한 사주 풀이를 원하신다면 보다는 전문 만세력 앱을 통해 먼저 본인의 정, AI

확한 사주 원국 글자과 대운을 확인하신 후(8 ) , 숙련된 역술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분 시 일 월 연

천간 갑( )甲 무( )戊 계( )癸 병( )丙

지지 오( )午 오( )午 미( )未 오( )午

챗 가 잘못 뽑은 사주팔자GPT

구분 시 일 월 연

천간 계( )癸 을( )乙 을( )乙 병( )丙

지지 미( )未 축( )丑 미( )未 오( )午

제미나이가 잘못 뽑은 사주팔자

구분 시 일 월 연

천간 임( )壬 을( )乙 을( )乙 병( )丙
지지 오( )午 미( )未 미( )未 오( )午

정확한 사주팔자 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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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년 월 일 제미나이 의 사주풀이가 틀린 데도 사람들은 왜 믿(2026 7 21 , ) ‘AI④ 

는지 물음’

그런데 사람들은 왜 네가 하는 말을 맞다고 믿고 있는지 설명해줘Q. 

A. 많은 사람이 의 사주 풀이를 신기해하며 맞다고 믿는 이유는 인간의 심리적  AI

취약성과 의 뛰어난 글쓰기 능력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를 설명AI . 

하는 명확한 심리 법칙들이 있습니다.

바넘 효과1. (Barnum Effect)

누구에게나 맞는 말을 내 얘기처럼 느낍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 “

외로움을 탑니다 올해는 변화가 많아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은 ”, “ ” 

대다수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애매모호하고 보편적인 진술을 들었. 

을 때 오직 나만을 위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착각합니다, ‘ ' .

확증 편향2. (Confirmation Bias)

맞는 것만 기억하고 틀린 것은 잊어버립니다 가 가지 풀이를 늘어놓았을 때. AI 10 , 

가지가 내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 와 정말 용하다 라며 감탄합니다 반면 나머지 3 “ , !” . 

틀린 가지 내용은 뇌가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금방 잊어버립니다7 .

그럴듯한 문장력환각 현상3. ( )

틀린 내용도 엄청나게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는 문맥을 아주 매끄럽고 . AI

고급스러운 명리학 용어용신 격국 살 등를 섞어가며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사용( , , ) . 

자는 문장의 완성도가 높고 전문가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기 때문에 내용의 사, 

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짜 알고 말하는구나 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 .

텍스트의 사후 짜맞추기4. 

사용자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 조만간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 AI “

라 고 모호하게 말하면 사용자는 최근에 있었던 사소한 말다툼이나 서운했던 기억” , 

을 스스로 떠올려 사후에 짜맞춥니다 결국 맞춘 것은 가 아니라 사용자의 기억력. AI

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가 사주를 완벽하게 맞췄다기보다는AI , 가 제시한 모호하고 위로AI

가 되는 문장 속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모습을 발견한 것' ' 에 가깝습니다.

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시대다 번역도 척척 그림도 뚝딱 코드도 순식간AI . , , 

에 만들어 낸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다 가 발달할수록 오히려 인간다움. . AI

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이다 가 아무리 발달해도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의 . AI

따뜻함을 재현할 수 있을까 그 맛이 특별한 이유는 레시피 때문이 아니다 자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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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마음 손끝에 담긴 정성 그리고 함께 먹는 시간의 소중함 때문이다 는 , , . AI

완벽한 레시피로 요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추억은 절대 복제할 수 없, 

다 감성지능 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인간의 감성지능은 단순히 감정. ‘ ’ . 

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선다 상황의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표정과 목. , 

소리 톤에서 숨겨진 감정을 읽어낸다 무엇보다 진정한 공감은 유사한 경험과 감정. 

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하거나 감정적인 문제일수록 더 그렇다. . AI

가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인간 상담사가 깊은 공감과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 

이다.62)

알파고 쇼크63) 이후 년 우리는 이제 가 인간보다 바둑을 잘 둔다는 사실을 상 10 , AI

식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둑의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우리는 . .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서사와 고뇌 를 보기 위해 바둑판을 바라본다 초읽‘ ’ . 

기에 몰려 떨리는 손끝 패배를 직감하면서도 끝까지 기적을 노리는 눈빛 이것은 데, , 

이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영역이다 는 바둑을 계산 하지만 인간은 바둑. AI ‘ ’ , 

을 경험 한다‘ ’ .64)

시대에도 인간은 필요하다 일자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들 AI . . 

사이의 서열이 바뀐다 학력 경력 직급으로 결정되던 서열이 를 활용해 가치를 만. , , AI

드는 능력으로 재편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진실이다 대체가 아니라 재배치이. . 

다.65)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더 다정하고 인간다워져야 하며 기술이 정교해질, 

수록 사유는 보다 깊고 넓어져야 한다 차가운 지능이 세상을 덮을 때 인간의 온기. , 

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희소한 귀한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완벽한 알고리즘이 . 

빚어낸 매끄러운 결과물보다 훨씬 소중한 것은 인간의 서툰 시도와 우연한 발견 그, , 

리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회복 탄력성이다 기계가 결코 모방할 수 . 

없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눈물 그리고 엉뚱한 상상력이야말로 이 거대한 기술 문명, 

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 

62) 최성열 와 경쟁하지 않기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다움을 말하다 이담북스 , AI : , , 2026, 󰡔 󰡕

쪽283-284 .

63)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인간과 인공지능 2016 3 9 15

의 역사적인 바둑 대전이다 구글 딥마인드 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AI) . (Google DeepMind)

가 당시 세계 최정상급 기사였던 이세돌 단에게 승 패로 승리하며 인공지능 대전환 (AlphaGo) 9 4 1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바둑계는 이후 를 활용한 복기와 연구가 필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AI ,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수들이 현대 바둑 이론에 수용되었다.

64) 김도열 혁명의 시대 사피엔스의 마지막 항해 청년서관 쪽 , AI , , , 2026, 241 .󰡔 󰡕

65) 김상윤 시대 인간 증명 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는 법 이든하우스 쪽 , AI : AI , , 2026,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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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견고한 키 가 될 것이다(Helm) .66)

샘 올트먼은 를 활용할 때 답을 알아내는 것보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알아“AI ,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면서 의 잠재력은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AI , 

을 활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창의력 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 .67) 가장 중요한 관 

건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고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의 통찰, , 

에서 비롯된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은 인문학. “ . 

과 예술의 교차점에서 진정한 빛을 발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인문학적 통찰과 인간”

에 대한 깊은 이해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68) 데이터로 확률을  

계산하는 능력만으로는 불연속적 변화의 파동을 감당할 수 없다 직관과 통찰을 바. 

탕으로 변화의 징후를 미리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69)

물리학을 전공한 일론 머스크는 제 원칙 사고 라고 해‘ 1 (First Principles Thinking)’

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에 의존하지 말고 물리학처럼 근본적인 원리에서 출발“ , 

하라 라고 말한다 우리가 지금 배운 기술은 언제든 낡고 사라지겠지만 본질을 꿰.” . , 

뚫는 사고력은 어느 시대에든 유효하다 단순히 지식이나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 

라 세상의 모든 현상을 왜 그런가 라는 질문으로 해체하고 다시 어떻게 가능, ‘ ’ , ‘

한가 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70)

명리학이 체계를 비로소 확립한 것은 청 나라 년 심효첨 이 저술한 ( ) 1776 ( )淸 沈孝瞻 󰡔

자평진전 과 년대 후반 임철초 가 저술한 적천수천미( ) 1840 ( ) (子平眞詮 任鐵樵 滴天髓闡󰡕 󰡔

로부터이다) .微 󰡕 71) 그때부터 약 년이 흘렀으나 지금의 명리학 수준은 더 진 200 250～

보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되어있는 실정이다 명리학이 어떻게 시작되. 

었고 그 원리가 왜 그렇게 생겨났는지는 묻지도 않고 단편적 지식을 외우기만 해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지금까지 명리학이 사이비 학문으로 비하되어온 까닭은 외부의 오해나 편견보다는 

그동안 명리학계 스스로 학술적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 훨씬 더 크다 그. 

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명리학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적 고찰과 비평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72)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도구를 수준 있게 잘 활용한다면 명리학의  AI 

66) 김도열 혁명의 시대 사피엔스의 마지막 항해 청년서관 쪽 , AI , , , 2026, 297 .󰡔 󰡕

67) 이재훈 샘 올트먼 더 비전 부터 생명공학까지 오픈 가 설계하는 미래 한빛비즈 , , 2030: AI , AI , , 󰡔 󰡕

쪽2025, 86 .

68) 최홍섭원미르 피지컬 메가 트렌드 위즈덤하우스 쪽 , AI , , 2026, 328 .․ 󰡔 󰡕

69) 이경상 중 충돌이 만드는 산업 대전환의 법칙 지식노마드 쪽 , DRIVE: 5 , , 2026, 11 .󰡔 󰡕

70) 최홍섭원미르 피지컬 메가 트렌드 위즈덤하우스 쪽 , AI , , 2026, 327 .․ 󰡔 󰡕

71) 김만태 정선명리학론 지식의 통섭 쪽, , , 2022, 213-214 .󰡔 󰡕

72) 김만태 명리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 설정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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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했던 학술적 체계가 정비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주도 초현대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현 시, AI 

대적 상황에서 명리학과 명리 상담업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국면으로 나아갈 것

으로 연구자는 생각한다.

등장으로 업무의 초점 이 효율성에서 탁월함으로 옮겨갔다 과거에는 물AI ‘ ’ . ① 

리적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타협해야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 

를 통해 확보한 시간을 투입해 결과물의 정밀도와 완성도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리AI

는 데 집중하고 있다.73) 따라서 그동안 미흡했던 명리학의 이론적 체계와 논리적 구 

성이 를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하는 고도로 탁월한 명리 연구자에 의해 그 완성도AI

가 더욱 높아지고 정합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다 이들에게 는 경쟁자가 아니라 본. AI

인의 지성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트너동료가 될 것이다( ) .

사주를 물었을 때 지금 에이전트가 말해주는 수준 정도 즉 사주를 완벽하게 AI , ② 

맞추기보다는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 수준의 명리 상담가들, 

은 빠르게 도태될 것이다 왜냐하면 상담은 접근성 면에서 혁명적이다 시간과 공. AI . 

간의 제약이 없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무능하면서도 영악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인, , 

간보다는 가 오히려 더 정확하고 따뜻하며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AI

다 그런 저급한 명리 상담가들에게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않. 

을 것이 분명하다 에이전트가 현재 수준 미달이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명리 상. AI 

담가들은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즉 에이전트가 기준이 되어 그 수준을 넘어서는 . AI 

진짜 전문가들은 그 존재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고 그 이하의 상담가들은 흔적도 없, 

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기술이 극대화되고 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도 AI AI③ 인간적 

연결관계 판단력 경험 신뢰( ), , , , 

감응성공감성 등이 필요한 부분( ) 

은 오히려 더 인간 고유의 영역으

로 부상할 것이다 앞으로 상용화. 

되는 범용 인공지능( ) (AGI)常用化

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

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 

심으로 지식융합연구 글로벌지식융합학회 쪽, 5(1), , 2022, 81 .｣ 󰡔 󰡕

73) 최홍섭원미르 피지컬 메가 트렌드 위즈덤하우스 쪽 , AI , , 2026, 323 .․ 󰡔 󰡕

그림 김만태 정선명리학강론< 3> , (2022)󰡔 󰡕
부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살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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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추상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메타인지 같은 것, , , , ,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인지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은 결정인지에 대, 

한 안목 등은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 

안목과 상식적인 이해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인공지능도 반드시 한, 

계가 있을 것이다.

이 대부분의 지식 노동을 피지컬 가 대부분의 육체노동을 대체할 조만LLMLRM , AI․

간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가치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

목과 기계가 흉내 내지 못하는 인간다움 감성지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명리학, . 

과 명리 상담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맺음말4. 

우리는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시대는 인간다움의 진정한 가AI . 

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다 가 계산과 처리 노동을 담당할 때 인간은 더욱 인. AI , , 

간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상상하고 사랑하고 함께 고민하고 관계를 맺고 의미. , , , , 

를 만드는 일 이것이야말로 시대에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다 가 가져. AI . AI

올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결국 하나의 사회 안에 공존한다 누군가는 기회가 되. 

고 누군가는 위기가 된다, .

시대가 되면 더 이상 무엇을 얼마나 생산했는가 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와 AI “ ” , “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가 직업의 본질이 된다 의사는 병을 단순히 고치” . 

는 존재에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건강한 삶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가 될 것, 

이다 법률가는 법 조항의 해석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 , 

갈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제시하는 조언자가 될 것이다 교사는 지식을 주입하. 

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탐구의 길을 여는 안내자가 될 , 

것이다.74)

명리학을 운명의 통계학 정도로 여기는 현재의 수준을 초월하여 시간의 자‘ ’ ‘

연 철학 으로 나아가야 한다 천체의 규칙적인 운행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의 ’ . ( )時間

사주팔자 자체는 바꿀 수가 없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공간 과 사람인 ( )空間

인간 이 선택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궁합 부르는 이름작명 전공과 직업 노력( ) , ( ), , 人間

과 의지 등을 통해 타고난 운명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74) 백완기 사피엔스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지베르니 쪽 , AI , , , 2026, 272-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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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학은 사람이 천지자연에서 출생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명 을 온전히 알아서 ( )命

자신의 장점을 알고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최선의 개선 방법을 찾아가는 학문

이다 그래서 명리학의 궁극적 목적은 올바른 자기 이해 에 있다 자신의 장단점. ‘ ’ . 

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자

신의 운명을 바꾸려는 인간만의 주체적 행위이다.75) 따라서 명리학은 단순히 맞추는  

점 이 아니라 내담자와 소통하는 인생 상담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 .占

주도 초현대 사회 사회로의 과정에서 명리학의 앞으로 위상과 의미를 정리하면AI , 

기술의 등장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명리학의 이론적 체계와 논리적 구성이 치밀해AI 

지고 정합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존재가치를 더 높이는 전. AI 

문가와 도태되는 저급 상담가들로 명리상담업계는 크게 재편될 것이다 기술이 고. AI 

도화일상화될수록 인간만의 경험 이해 감성 등이 필요한 부분은 더욱 인간만의 고, , ․

유 영역으로 빛날 것인데 인간 삶의 희로애락과 함께 하는 명리학과 명리상담학이 , 

바로 그러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삶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

중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주명리사주팔자만큼 극명하게 상반된 가치 평가를 받․

는 요소도 없다.76)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 이 아니라 바 ‘ ’

로 인간 이다 인간 삶의 본질적 이해 인간 운명인생의 향방을 연구하는 명리학‘ ’ . , ․

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원리가 왜 그렇게 생겨나고 구성되었는지 그래서 어떻, 

게 활용해야 올바르게 되는지는 묻지도 않고 단편적 지식만을 외워서 돈벌이 수단, 

상업적 이용에만 급급한 지금 이 시대의 명리학계와 상담가들에 는 강력하고 커다AI

란 경종 이 될 것이다( ) .警鐘

75) 김만태 명리학의 자연과 인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연구논총 인문사회콘텐츠학회, , 4(1), , ｢ ｣ 󰡔 󰡕

쪽2026, 16 .

76) 김만태 사주와 운명론 그리고 과학의 관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광대학교 원불교, , , 55, ｢ ｣ 󰡔 󰡕

사상연구원 쪽, 2013,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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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초현대 사회로의 과정에서 명리학의 위상과 의미AI ｢ ｣

에 대한 토론문

권익기한국명리성명학회( )

인공지능 광풍이 불고 있다 챗 는 년 월 일 AI(Artificial Intelligence ) . GPT 2022 11 30

공개 후 두 달 만에 억 명 년 반 만에 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고 조금이라도 관1 , 2 8 , 

심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이미 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명리학계에서는 AI .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태 교수가 주도 초현. AI 

대 사회로의 과정에서 명리학이 갖는 학술적 본질과 그 가치로 행복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시대적 위상과 의미를 연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 

토론할 논문은 먼저 장에서 의 개념과 탄생 성장 문제점 영향 세계 시장에서 1 AI , , , , 

우리나라의 위치 등을 간명하게 잘 다루고 있다 장 역시 주도 초현대 사회의 전. 2 AI 

망을 여 권의 관련 도서 탐독 등을 통해서 잘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그림 30 AI , < 2>

까지 삽입하며 소개한 석학 최예진 교수의 년 월 강연 사례는 간단하면AI 2023 4 AI 

서도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한 장 마지막 단락에서 일곱 가. 2

지로 나누어 정리한 주도 초현대 사회의 전망은 다른 부분을 보지 않아도 이해할 AI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잘 축약되어 있다.

장 명리학의 시대적 위상과 의미 역시 저자인 김 교수가 여 편의 논저를 저술3 120

한 독보적 명리학자이기에 첨언할 것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특히 인용문까지 삽. 

입한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로 한국인 기층 인식체계의 근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

고 김 교수와 가 대화한 작명과 사주명리 사례는 명리학과 관련한 의 현재 위상, AI AI

도 아주 잘 보여준다 아울러 주도 초현대 사회로의 과정에서 명리학과 명리상담. AI 

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 세 가지 국면도 아주 적절해 보인다 마지막 장 . 4

맺음말 역시 잘 정리하여 요약하였음은 불문가지이다.

이처럼 토론할 논문이 상당히 좋은 논문임은 분명하지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주관

적으로 보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 머리말의 마지막 단락에서 밝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이 조금 부족하, 1

다.

해당 내용은 장 열 개 단락 중 한 단락 한 문장 중 일부로 분량도 적지만 선행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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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은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도 초현대 사회를 아홉 단락에 걸쳐 설명한 뒤 마지막 단락에서 . AI 

이렇게 심한 현기증이 나는 듯한 주도의 초현대 사회로의 과정에서 로 요약한 “ AI ”

것은 매우 좋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인. , “

간 삶의 본질과 그 이치를 연구하는 명리학이 가지는 학술적 본질과 그 가치를 통해, 

명리학이 앞으로 인간 삶의 질과 행복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시대적 , 

위상과 의미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로 지나치게 축약되어 있다 관련 선행연구가 없.” . 

다면 없다고 밝힐 필요가 있고 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의 축약은 글, 3

의 전개상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줄인 탓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전달하기에 미흡하고 내용도 상당히 일반적이어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논문의 전개상 줄이거나 조정해야 할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 .

장 머리말의 여섯째 단락에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기술한 스1 AI “

탠퍼드대 인간중심 연구소 정상을 지켰다 는 부분은 시장 이해에 도움이 AI ( ) .” AI …

된다 하지만 그 전후 서술 나아가 장 설명만으로도 논문의 주제인 초현대 사회에. , 2

서 명리학의 위상과 의미를 충분히 살필 수 있으므로 머리말에서는 줄여도 될 듯하, 

다.

장 초현대 인류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점을 밝힌 단락 바로 위에 있는 의 발2 AI

전 과정 여섯 단계도 모든 것을 바꾸어 예측 불가능한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 AI 

이 된다 그러나 여섯 단계로 나눈 부분은 특정 교수의 견해로서 일반화된 것으로 . 

보기는 어렵고 설명도 부족해서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논문의 전개상 그 단락의 둘. 

째 문장인 샘 올트먼이 말했듯 알 수 없다 만으로도 충분한 듯하다“ ( ) .” . …

장 가 주도하는 초현대 인류사회가 당면한 세 가지 주요 문제점 중에서 셋째로 2 AI

든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는 현재 우리 인류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임에‘ ’

는 당연히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가 해결할 수 . AI , AI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의 선정과 서술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또한 토론 논문에는 세 개의 그림이 본문에 삽입되어 있다 그중 장 그림 . 2 ‘< 2> 

최예진 교수의 질문 은 내용 이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 그림 ’ . 2 ‘< 1> 

샘 올트먼 오픈 최고경영자 와 장 그림 김만태 정선명리학강론 은 AI ’ 3 ‘< 3> , (2022)’

글의 전개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삽입 여부를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한다.

셋째 초현대 사회의 개념 정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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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께서 논문 제목과 장 머리말의 마지막 단락 장 명리학과 명리상담업계가 1 , 3

나아갈 것으로 본 세 가지 국면의 도입 단락 장 맺음말의 다섯째 단락 등 토론 논, 4

문 전반에서는 우리가 초현대 사회로의 과정 즉 초현대 사회에 진입하는 초기 “ ” 

단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장 일곱째 단락 장 제목 및 . 1 , 2

우리가 당면한 세 가지 문제점 도입 부분과 마지막 단락 등에서는 우리가 이미 상당

히 초현대 사회 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 ’

이 있다 따라서 초현대 사회의 개념을 먼저 정립한 다음 현재가 초현대 사회로 진. , 

입하는 단계인지 이미 진입한 초현대 사회인지 진단한 뒤 논문 전반을 이에 맞추어 , 

서술하는 것이 더욱 좋을 듯하다.

넷째 생소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논문에서 제시된 용어 중에 독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몇 가지만 들. 

어보면 딥러닝 리터러시 멀티모달 에이, (Deep Learning), AI (Literacy), (Multimodal), AI 

전틱 대규모 언어모델 대규모 추론모델 등이 확인되는데 이에 (Agentic), LLM( ), LRM( ) ,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문이나 각주에서 개념을 설명하여 가독성을 높일 .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도 초현대 사회로의 과정에서 명리학은 이론적 체계와 논리적 구성이 , AI 

치밀해지면서 정합성을 갖추게 될 것이고 명리상담업계는 전문가와 저급 상담가로 , 

재편될 것이며 기술이 고도화 일상화된 초현대 사회일수록 우리 삶의 희로애락과 , AI 

함께하는 명리학과 명리상담학은 더욱 빛날 것이라는 논문의 결론에 토론자도 상당

히 동의하면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좋은 논문을 발표해준 김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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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후반 대구 예식장 남녀20 위치의 변화1)

노영미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1. 

연구자는 혼례의 남녀위치에서 나타난 시대적 변화 라는 주제에 천착해 왔다‘ ’ .2) 

그중 년에 발표한 혼례에서 남녀위치의 변천 전근대기와 근대기의 혼례식을 2018 ｢ –

중심으로 에서 근대기 혼례식의 신랑 신부 위치를 의례문화 개신교문화 사진문화 · ·｣

등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고찰했다 이를 통해 근대기 혼례식의 신랑 신부 위치를 . 

전통적 남녀위치 와 근대적 남녀위치 로 구분했다‘ ’ ‘ ’ .3) 혼례식 공간에 있는 단상 

이나 혼례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진사나 하객 시선으로 좌측에 신부 우측·

에 신랑이 위치한 형태를 전통적 남녀위치‘ ’( 라고 좌측에 신랑 우측에 신부가 ) , ·

위치한 형태를 근대적 남녀위치‘ ’( 라고 규정했다 이 근대적 남녀위치 는 개) . ‘ ’

신교문화와 유교문화의 문화접변으로 등장했으며 젠더성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했, 

1) 이 논문은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4

(NRF-2024S1A5B5A16022263)

2) 김인옥 노영미 혼인예식의 남녀 방위에 관한 사례연구 서천 군산전주예식장을 중심으로 한 · , - , , - , ｢ ｣ 󰡔

국웨딩학회지 한국웨딩학회 노영미 혼례에서 남녀위치의 변천 전근대기와 근대기의 2( , 2010); , –󰡕 ｢

혼례식을 중심으로 민속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37( , 2018).｣ 󰡔 󰡕

3) 노영미 위의 글 , (2018).  

< 목 차  >

머리말1. 

전국 예식장 남녀위치의 현황 2. 

세기 후반 전통적 남녀위치 의 지식화3. 20 ‘ ’

세기 후반 대구 예식장 남녀위치의 변화4. 20

맺음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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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당시 살펴본 근대기 혼례식 중 서양식 혼례식 사진이 대부분 근대적 남녀위 ‘

치 형태인 것을 두고 서양식 혼례식이 보편화되면서 근대적 남녀위치 도 우세’ , ‘ ’

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돼 년대의 예식장 사진 중 신랑 신. 1950~1990

부 위치가 전통적 남녀위치 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 .

년 한국민속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문에 전근대기 혼례부터 현대 혼례의 남2018

녀위치까지 기술하면서 지면 부족으로 현대 혼례의 남녀위치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5) 특히 대구 지역 예식장 남녀위치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현상 , 

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연구를 더 나아가지 못했다 당시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 “

시하여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논의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향후에 자료를 더 보강하, 

여 후속 연구로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라고 일단락지었다 그 발표문 중에서 전근대” . 

기 근대기 혼례 남녀위치 내용은 그해에 학술지를 통해 발표했고~ ,6) 현대 혼례 남녀 

위치에 관한 내용은 보완하여 이번 연구의 시작 부분에 배치했다.

이번 연구는 세기 후반부터 예식장 신랑 신부의 위치가 지역성을 띤다 라는 ‘20 ’

관점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그 지역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자 한다 남녀위치에 관한 지식의 생산 유통 실천이 현대 예식장 남녀위치의 지. ‘ · ·

역 차를 발생시켰다 는 가설이다 의례의 남녀위치는 의례의 구성요소이자 의례지’ . , 

식이다 임재해는 지식의 보편적 인식을 다섯 가지 준거로 나누었다. .7) 지식의 주체 , 

4) 근대기 신식혼례식의 남녀위치는 오른쪽 우선 및 남성 우선 의 관념이 우세하였다 신식혼례식 “ ‘ ’ ‘ ’ . 

은 혼인서약 시에 주례의 시선으로 오른쪽에는 신랑이 왼쪽에는 신부가 위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 

서양 기독교문화의 오른쪽 우선 이 유교의 남녀유별사상 과 만나 토착화되면서 출현한 한국만의 ‘ ’ ‘ ’

독특한 개신교적 남녀위치에서 출발하였다 즉 근대에 등장한 상업적인 전문 예식장의 혼례식이 . , 

당대 개신교 혼례식 형태를 따르면서 개신교적 남녀위치도 함께 근대기 신식혼례식의 대표적인 남

녀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노영미 앞의 글 쪽.”( , (2018), 73~74 ) 

5) 노영미 혼례사진으로 본 남녀 방위의 변천사 년 한국민속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집 , , 2018 , ｢ ｣

발표문 분량 쪽 이 과도하여 주최 측에 인쇄비 부담을 주어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2018, (38 ) .

6) 노영미 위의 글 , (2018).

7) 임재해 민속지식의 세계 포착과 구비문학의 지식 기능 민속지식의 전승과 활용 안동대학교  , , (｢ ｣ 󰡔 󰡕

민속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년 월 일 쪽 참조, 2015 6 30 ),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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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신구 문제 지식의 존재양식 지식의 통용 현장 지식의 전문성이 그에 해당, , , 

한다 남녀위치에 관한 지식도 그러한 준거로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 이 가설은 시. 

대의 맥락과 맞물려 일어난 혼례 남녀위치 변화를 규명하는 데 견인 역할을 할 것이

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전통 의례지식의 유통문화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현대 예. 

식장 남녀위치를 들여다보면 이전에 포착하지 못한 남녀위치의 지식화 와 지, ‘ ’ ‘

역성 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혼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통지식과 ’ . 

근대지식의 경합에 의한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문헌조사 면담조사 사진수집 인터넷포털 검색 등을 병행하, , , 

여 접근할 수 있었다 문헌조사는 현대 예절서를 주요하게 살펴보았으며 면담조사는 . , 

예식장 관련자 및 예절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사진수집은 현장조사나 지인. 

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인터넷포털 검색은 예식장 남녀위치 현황을 살펴보, 

는 데 유용했다 하나하나 의미가 큰 자료들이었다. .8)

전국 예식장 남녀위치의 현황2. 

연구자가 년대 이후 전국 예식장 남녀위치를 살펴보았을 때 전통적 2010 , ‘

남녀위치 와 근대적 남녀위치 가 모두 나타나고 특정 지역에서 전통적 ’ ‘ ’ , ‘

남녀위치 가 두드러짐을 확인했다’ .

전국 예식장업 사업체 수는 년대 중반 여 개에서 년대 중반에 여 2010 900 2020 500

개로 감소했다.9) 그중 년에 개 년에 개의 예식장 남녀위치를 무작위로  2018 151 , 2026 68

선택하여 조사했다.

년도 상반기에는 혼인서약 시 근대적 남녀위치 만 따르는 서울 경기 지역 2018 ‘ ’ ·

8) 김득중의 예절의 길 나의 중화서원 년 은 개인 기록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 ( , 2007 _a)人生󰡔 󰡕

었다 그의 자녀 김정화 소개로 들여다보게 된 책에는 년 삶의 연혁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 ) , 77 . 

그는 여기에 기록한 나의 년 발자취는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익은 탓에 조금도 가감이 “ 77

없는 사실 기록이다 중략 세 이후의 모든 기록은 나의 비망록과 일기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이. ( ) 15 . 

는 성격적으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해 온 결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다 라고 했다 이 책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고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

9)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년마다 전국사업체 조사 2

를 실시하는데 국가통계포털 에서 예식장업 사업체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예, (https://kosis.kr/) . 

식장업 사업체 수는 년 개 년 개 년 개 년 개 년 2015 957 , 2017 770 , 2019 731 , 2021 686 , 2023 581

개 년 개였다 년 기준으로 전국 예식장업 사업체 수는 서울 개 부산 개 대, 2024 566 . 2024 136 , 27 , 

구 개 인천 개 광주 개 대전 개 울산 개 경기 개 강원 개 충북 개 충남 21 , 18 , 18 , 15 , 13 , 102 , 21 , 28 , 

개 전북 개 전남 개 경북 개 경남 개 제주 개였다31 , 23 , 25 , 33 , 3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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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제외하고 대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와 일부 지역의 예, 6 ( , , , , , )

식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다.10) 네이버 포털로 검색되는 대 광역시 예식장을 중점적 6

으로 조사했으며 나머지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창원시도 인터넷 검색 , · · · ·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예식장 관련. 이미지 중 혼인서약 중인 신랑 신부 사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서 예식장 예약실 담당자와의 전화면담으로 남녀위치 관련 세, 

부 내용을 확인했다.

그 결과 표 부록 혼인서약 시 신랑 신부의 위치가 인천 원주 전주(< 1>, < 1>),  · · ·

광주 목포 지역은 근대적 남녀위치 형태를 띠었고 대구 부산 지역은 개 중 · ‘ ’ , · 45

개를 제외하고 모두 전통적 남녀위치 형태를 띠었다 대전 창원 울산 지역은 1 ‘ ’ . · ·

절반 가까운 예식장이 전통적 남녀위치 형태를 띠었다 천안 지역은 개 중 개‘ ’ . 8 1

가 혼인서약 시는 전통적 남녀위치 였으나 사진촬영 시에는 근대적 남녀위‘ ’ , ‘

치 였다’ .11) 이 예식장베리웨딩홀은 년 개업 이후부터 천안에서 유일하게 혼인 ( ) 2015

서약 시 전통적 남녀위치를 따랐으나 최근 근대적 남녀위치 로 바뀐 것을 확인, ‘ ’

했다.

년 전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천안 원주 전주 목포 등의 근대적 2018 · · · · · · · ‘

남녀위치 가 우세한 지역 대구 부산의 전통적 남녀위치 가 우세한 지역 대’ , · ‘ ’ , 

10) 부록 참조 < 1> .

11) 천안시 베리웨딩홀 현지조사 시 촬영 년 월 일 (2018 6 3 )

남녀위치 형태       

지역별 예식장 수

혼인서약 시 신랑 신부 위치 하객의 시선 기준( )

전통적 남녀위치

신부 왼쪽 신랑 오른쪽( , )

근대적 남녀위치

신랑 왼쪽 신부 오른쪽( , )

인천광역시(23) 0 23

대전광역시(15) 7 8

천안시(8) 1 7

원주시(6) 0 6

전주시(10) 0 10

광주광역시(11) 0 11

목포시(5) 0 5

대구광역시(26) 26 0

부산광역시(19) 18 1

창원시(13) 6 7

울산광역시(15) 6 9

합    계(151) 6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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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창원 울산 등의 전통적 근대적 남녀위치 혼재 지역으로 나뉘었다 여기에· · ‘ · ’ . 

서 특이점은 혼재 지역 예식장의 경우에는 신랑 신부 위치에 관한 논쟁이 적지 ‘ ’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 지역 예식장의 사례< >

바꾸어달라고 하면 바꿔준다 웨딩홀 기본 전통적 남녀위치- (VIP , : ).

가끔 주례가 바꾸는 경우가 있다 컨벤션웨딩홀 기본 전통적 남녀위치- (KW , : ).

가끔 다른 예식장에서 본 것처럼 바꾸어달라는 경우가 있다 라도무스아트센터 기본 근대적 - ( , : 

남녀위치).

가끔 바꾸어달라는 문의가 있으나 바꾸지 않는다 호텔 기본 근대적 남녀위치- (ICC , : ).

신랑이 팔을 다쳤거나 주례가 요청하는 경우만 바꾼다 웨딩홀 기본 근대적 남녀위치- , (BMK , : ).

이 예식장들은 기본적인 신랑 신부 위치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주례를 포함한 고객

들의 요구에 응대했다 일부는 바꾸어 주었고 일부는 신랑 신부 위치에 맞추어 함께 . ,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어 바꾸어 주지 않았다 이때 신랑 신부 위치에 관여하는 사. 

람은 주례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례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다, . 

년도 상반기 조사는 챗 로 무작위 추천된 권역별 예식장을 대상으로 시작2026 GPT

했다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 , · , · , · , · , · ·

남 강원 제주로 총 개로 나누었다 그리고 권역마다 각 개 예식장을 추천받았다, · 7 . 10 . 

이 개의 예식장 관련 이미지를 년 이후 것으로 검색하여 혼인서약 시와 기념68 2020 , 

촬영 시의 신랑 신부 위치를 살펴보았다 년 이후 혼례식이 주례없이 진행되는 . 2020

경우가 많아 신랑 신부가 마주 보거나 하객을 바라보고 서약하는 사례가 분의 이 3 1

넘었다.

           

이 웨딩홀은 혼인서약 시 전통적 남녀위치 였다가 기념사진 촬영 시에 근대적 남녀위치 로 바뀌었   ‘ ’ , ‘ ’
다 단체사진촬영을 할 때 양가친인척들이 신랑 신부를 따라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느라 혼잡했다 예. , . 
식 담당자는 혼인서약 시 전통적 남녀위치 를 가리켜 옛날 전통상으로는 이 위치가 맞아요 옛날상‘ ’ , “ . 
으로는 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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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전국 예식장 남녀위치 조사 결과 표 부록 와 년도 결과를 2026 (< 2>, < 2>) 2018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라 충청, . · · · · · ·

강원도는 근대적 남녀위치 우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구 부산은 전통적 남녀‘ ’ , · ‘

위치 우세가 유지되고 있다 혼재 지역이었던 대전 울산 창원 등은 권역으로 ’ . ‘ ’ · ·

묶어 조사해서 그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다.

대구와 부산 지역은 전통적 남녀위치 가 우세한 지역이다 년도 조사에서 ‘ ’ . 2018

대구는 개 예식장 모두가 전통적 남녀위치 였으며 부산은 개 중 개가 26 ‘ ’ , 19 18

전통적 남녀위치 였다 두 지역에서 전통적 남녀위치 가 보편화된 시기는 ‘ ’ . ‘ ’ 2000

년대 들어서이다.12) 대구 노보텔호텔도 마찬가지다 .

저희 호텔은 외국계니까 고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신랑 왼쪽 신부 오른쪽 이렇게 해서 “

했는데 하객분들이 신랑이 오른쪽이 아니냐 코멘트를 주고 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 ‘ ’ . 

거 같애요 오른쪽으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왼쪽보다는 오. . 

른쪽이 통념상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른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코멘트를 주시더라고요 이. . 

렇게 바꾼 지는 한 년 될 거예요 그냥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꿔서 해달라고 하면 바꿔서 해드7 . 

리고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조율을 해드리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오른쪽으로 셋팅을 한 거죠. 

.”13)

12) 년도에 대구 예절전문가 임귀희도 경상도의 대부분 예식장에서 전통적 남녀위치 를 따르고  2008 ‘ ’

있다고 보았다 현재 서울과 경인지방은 예식장 에서 신랑의 위치는 빈객 의 자. “ ( ) ( ) ( )現在 禮式場 賓客

리인 서 쪽이나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서는 신랑이 ( ) ( ) ( ) 西 慶尙道 慶尙道

동 쪽에 선다 임귀희 한국전통혼례의 예학적 탐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 , , 東 ｢ ｣

쪽2008, 25 ).

남녀위치 형태       

지역별 예식장 수

단상 앞 신랑 신부 위치 하객의 시선 기준( )

전통적 남녀위치

신부 왼쪽 신랑 오른쪽( , )

근대적 남녀위치

신랑 왼쪽 신부 오른쪽( , )

    

서울(10) 0 10

경기 인천· (10) 0 10

대전 충청· (10) 0 10
광주 전라· (10) 0 10
대구 경북· (10) 7 3

부산 울산 경남· · (10) 8 2

강원 제주· (8) 0 8

합    계(68) 1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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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보텔호텔은 년에 개업했으며 초기에는 신랑 신부를 근대적 남녀위2008 , ‘

치 형태로 서게 했다 그러나 고객들이 신랑 신부가 단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신’ . ‘ , 

랑이 오른쪽에 서야 한다 고 지적하는 일이 반복되자 개업한 지 년쯤 지나서 ’ , 3

전통적 남녀위치 를 따르게 되었다 노보텔호텔이 년에 고객들의 반응으로 ‘ ’ . 2011

인하여 신랑 신부의 위치를 바꾼 것처럼 대구 지역의 예식장 중 상당수가 이보다 앞

서 전통적 남녀위치 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다‘ ’ .

부산 예식장 중 유일하게 근대적 남녀위치 를 따랐던 헤리움웨딩홀은 년 ‘ ’ 2014

개업한 이래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예식장 담당자에 따르면. 14) 드물게 고객들, 

이 그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도 바꾸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에는 주례가 . 

없는 혼례식이 많아서 주례 요구에 의한 자리바꿈도 거의 없다고 했다. 

반면 부산의 파라다이스웨딩홀은 년 무렵 전통적 남녀위치 로 변경한 이후 , 2013 ‘ ’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 웨딩홀 예약실 직원에 따르면. 15) 년 전 년쯤 부산에, “5 (2013 ) , 

서는 위치를 그렇게전통적 남녀위치 많이 잡는다고 해서 전통법에 따라서 앞에 서( ) . 

시는 주례선생님 왼쪽에 신랑이 서야 되고 오른쪽에 신부가 서야 되는 부분을 확인, 

해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라고 했다 이 구술을 통해 부산 지역 예식장에 전통적 ” . ‘

남녀위치 가 보편화된 것은 년대 초반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예식 현장에서는 ’ 2010 . 

그 형태가 전통법 을 따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 .

신랑 왼쪽 팔에 신부를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신랑의 왼쪽에 신부를 세웁니다 어“ . . ( ) …

른들이 말하는 거는 신랑의 왼쪽에 신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둘이 앞에 세웠을 때 신랑의 왼쪽. , 

에 신부를 세운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랑의 왼쪽에 신부가 서는 거예요 요즘 . ( ) . …

주례 앞에서는 신랑의 왼쪽에 신부가 서 있거든요 그거를 촬영 기사들이 사진 찍을 때 바꿔버리면 . 

하객들이 앉은 좌석이 뒤바뀌어버리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사들은 그대로 뺑 돌려가 합니. 

다 원칙으로 말하면 그것도 바꿔쳐야죠 그런데 그래 하다가 혼란이 나죠 사진 찍을 때 혼란이 일. . . 

어납니다 하객들이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편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원칙은 . . . 

무조건 신랑의 왼쪽에 신부가 서야 된다 돌렸으면 그 위치도 바꿔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 

죠.”16)

위 내용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예식장에서 전통적 남녀위치 를 따름으로 인하‘ ’

13) 손ㅇㅇ 여 대 후반 대구 노보텔호텔 직원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30 , ) (2018 5 10 , ).

14) 박ㅇㅇ 여 대 부산 헤리움웨딩홀 직원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20 , ) (2026 7 29 , ).

15) 김ㅇㅇ 여 대 초반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직원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40 , ) (2018 5 1 , ).

16) 김ㅇㅇ 남 세 현재 부산관광호텔웨딩홀 운영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60 , ) (2018 4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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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제보자는 부산에서 년 이상 혼례사진을 촬영. 30

했고 현재는 예식장을 운영 중이다 그는 혼인서약 시 신랑과 신부가 전통적 남녀, . ‘

위치 형태로 배치되는 것을 알맞은 남녀위치로 인식했다 그러나 기념사진 촬영 시 ’ . 

신랑과 신부가 제 자리에서 돌아 전통적 남녀위치 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

서는 잘못된 배치라고 인식했다 왜냐하면 신부의 오른쪽에 신랑이 위치하는 것이 . , 

전통법 에 따른 것인데 제자리에서 돌아서면 신부의 왼쪽에 신랑이 위치하기 때‘ ’ , 

문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전통법 에 따르려고 신부의 오른. ‘ ’

쪽에 신랑이 서게 하면,17) 신랑측 신부측 하객들의 위치가 신랑 신부와 대각선으로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신랑 신부가 제자리에서 돌아 전통적 . ‘

남녀위치 형태로 사진 촬영하는 것은 혼잡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타협인 것이다’ .

현재 대구와 부산 지역 예식장의 전통적 남녀위치 우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 ’

여 해당 지역의 년대 예식장 신랑 신부의 위치를 검토했다 세기 중반의 1950~1990 . 20

예식장 남녀위치는 전국적으로 근대적 남녀위치 가 지배적이었다‘ ’ .

오늘날 신랑과 신부의 위치는 곧 양가부모와 하객들의 위치와 직결된다 예식장에. 

서 하객들은 신랑측과 신부측으로 나누어 앉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위치를 따라가

게 돼 있다 세기 중반 하객 배치는 신랑 신부의 근대적 남녀위치 를 따랐다. 20 ‘ ’ . 

위 표 < 3>18)의 사진은 년대 예식장 하객들의 모습이 담긴 것이다1950~1960 . 1960

년대 초반 서울 남산 아래 위치했던 아스토리아호텔 예식장의 경우 단상 앞에서 본 , 

하객들의 배치는 성별 구분이 이루어졌으며 남성 하객들은 오른쪽에 있고 여성 하, 

17) 자연스럽게 근대적 남녀위치 형태가 된다 ‘ ’ .

18) 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뮤지엄 우 ( ) e , ( ) http://blog.naver.com/s5we/150124495227.

년대 추정1950 서울 아스토리아호텔 년대 초반(1960 )

표 세기 중반 예식장 하객 배치<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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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은 왼쪽에 있다 이는 개신교 예배공간에서 강단을 기준으로 남성들은 오른쪽에 . 

여성들은 왼쪽에 앉은 것과 동일하다 개신교 예배공간의 성별 분리 문화가 현대 예. 

식장의 하객 배치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년대부터 하. 1970

객들이 신랑과 신부의 위치에 따라 신랑측과 신부측으로 구분하여 앉음으로써 사라

졌다. 

아래 표 는 년대 대구와 부산 지역 예식장에서 촬영된 사진이며 모두 < 4> 1970~1990 , 

근대적 남녀위치 형태를 보인다 지금까지 검토한 세기 중반 예식장 사진의 남‘ ’ . 20

녀위치는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근대적 남녀위치 로 동일했다 위 사‘ ’ . 

진들은 현재 전통적 남녀위치 가 지배적인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도 세기 중‘ ’ 20 ·

후반에는 근대적 남녀위치 가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 

년대 대구와 부산 지역의 예식장 사진1970~1990

대구
19)

명성예식장(1977)① 궁전예식장 년(1988 )② 명성웨딩 년(1991 ) ③

부산
20)

새부산예식장 년(1976 )④ 파라다이스호텔 년(1980 )⑤ 새동래예식장 년경(1995 ) ⑥

표 세기 후반 대구와 부산 지역 예식장의 남녀위치<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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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식장 남녀위치는 세기 후반을 지나 년대에 들어서 큰 변화가 나타났20 2000

다고 봐야 한다 세기 중 후반까지는 근대적 남녀위치 가 지배적이었으나. 20 · ‘ ’ , 

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전통적 남녀위치 와 근대적 남녀위치 가 혼재하2000 ‘ ’ ‘ ’

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서 대구와 부산 중심으로 특정 지역만 전통적 남녀위. ‘

치 로 바뀐 이유에 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구 지’ . 

역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기 후반 전통적 남녀위치 의 지식화3. 20 ‘ ’

세기 후반에 혼례의 남녀위치가 지식화 쟁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예절전문가들20 ·

에 의해서였다 대표적 인물이 화원 김득중 이다 그는 성균관 초. ( , 1931~2021) . 金得中

대 전례 예학자 예절 전도사 한국예절의 종사 예절 관련 국민훈장 석류장 수, , , ( ), 宗師

훈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년에 민간기관인 한국전례연구원을 설립하였고. 1977 , 

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의생활실천운동 을 전개했다 그가 예절 관련 일에 뛰1983 ‘ ’ . 

어든 것은 본인이 사계 김장생 의 대손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 , 1548~1631) 13金長生

다. 

한국에 왜 예절이 없어졌을까 고민했어요 예란 시대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년 “ . , 1844

이재 의 사례편람 이후 년간 예절책이라고는 씌어진 적이 없거든요 단절된 ( ) ‘ ( )’ 150 . 李縡 四禮便覽

거지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예절을 연구하고 회복하는 운동을 하자 일본은 기껏 대를 이어가는 . ! 2~3

직업도 가업이라고 야단을 떠는데 우리 집안은 예를 연구하는 것이 년 가업이다 사라진 예절을 400 . 

부활시킬 적임자는 바로 나다!”21)

기호예학의 종장 김장생은 가례집람 을 완성했다 이 책은 가례에 대한 ( ) . 家禮輯覽󰡔 󰡕

본격적인 학술서로 전문적인 예학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연구서이다.22) 김득중도 가 󰡔

례집랍 이 예학의 이론서이며 조선예학의 구체화이며 예학을 생활윤리로 정착시켰, , 󰡕

다고 보았다.23) 그는 대 중반이 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한국에서 예가 실 40

종되었다고 인식하고,24) 년 가업을 잇는 마음으로 예절을 연구하고 회복하는 운 400

19) 대구 송ㅇㅇ 제공 과 대구 권ㅇㅇ 제공 , . ① ② ③ 

20) 대구 최ㅇㅇ 제공 와 부산 손ㅇㅇ 제공 , .④ ⑤ ⑥ 

21) 김서령 연구 년 가업 잇는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장 신동아 호 , 400 , 571 , 2007.禮 ｢ ｣ 󰡔 󰡕

22) 한기범 기호학파의 예학 경향과 예 문화 전개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 권 충남역사문화 , , 9 (「 」 『 』 

연구원 쪽, 2009), 53 .

23) 김득중 김정화 인성실천 생활예절 중화서원 쪽 · , ( , 2015),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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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년 세 한국전례연구원 을 설립. 1977 (47 ) ‘ ’

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연구원에서 관혼상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어. , “

린 시절 유교적 환경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며 전통과 현대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수용해야 할 것인지 서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고 한”

다.25)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중화출판사 에서 년 와 년 알기 쉬 ‘ ’ 1981 1982家寶󰡔 󰡕 󰡔

운 관혼상제 를 펴냈다. 󰡕

김득중이 대중매체에 처음 등장한 해는 년이며 한국경제신문 의 월 일자 1985 , 3 17󰡔 󰡕

우리의 미덕 예의를 재건하자 와 동아일보 의 월 일자 예절 ( ) ( ) 3 20美德 禮儀 傳道師｢ ｣ 󰡔 󰡕 ｢

전도사 김득중씨 라는 기사에서이다( ) ( ) . 金得中 ｣

󰡔 󰡕

위 기사는 김득중이 년째 예의생활을 권장하는 전단과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예, 3

의생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그의 꾸준한 운동을 본 출근길 시민들이 자원해 전, 

단을 나눠주는 등 뜻있는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무. 

렵부터 김득중의 예의생활 캠페인 활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26) 

24) 김정화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크게 예절 혼란기 광복 년대 실천예절 정립기 ( ~1970 ), 

년대 실천예절 발전기 년대 로 나누었다 예절 혼란기는 예절이란 일상생활에(1980~1990 ), (2000 ~) . “

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관 주도 예절교육이 실” 

시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시기를 말한다 김정화 광복 이후 실천예, .( , ‘｢

절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쪽’ , , 9~13 .) ｣

25) 김득중 앞의 글 쪽 , (2007_a), 229 . 

26) 김득중의 년 활동 내역 강의 회 시간 수강인원 남자 명 여자 명 방송 1985 : (59 97 ), ( 8,739 , 2,201 ), 

회 분간 기사보도 신문 회 잡지 회 책 무가배포 권 전단배포 장 표(17 470 ), ( 4 , 2 ), (44,400 ), (7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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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부터 혼례의 남녀위치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득중이 예의1980 . ‘

생활실천운동 일련의 활동으로 혼례식에서 남동여서 의 전통적 남녀위치를 준수’ ‘ ’

하자는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그의 책 예절의 길 나의 인생 에 의하면. ( )人生󰡔 󰡕 27), 

그는 년 월 일에 종래의 남좌여우설 을 남동여서설 로 1985 11 25 ( ) ( )男左女右設 男東女西設

정립하여 발표한 후 년 월 일에 혼인예식에서 신랑과 신부를 남서여동으로 , 1986 9 1 “

죽은 이의 위치에 세우지 말고 남동여서로 산 사람의 위치에 세우자 고 캠페인을 ”

시작했다 그리고 년 월 일에 예절의 동서남북과 남동여서 및 상하석차. 1987 9 1 (上下席

의 기준을 정립 발표했다 그는 예서의 동서남북을 자연의 동서남북으로 이해하면 ) . 次

혼란이 오기 때문에 상좌 를 북으로 간주한 동서남북으로 이해해야 하며 상좌, ( ) , 上座

에서 남향하게 되었을 때 좌측이 동이고 우측이 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논리로 . 

민간에서 통용되는 남좌여우 는 남동여서 라고 주장했다‘ ’ ‘ ’ .28) 

김득중은 년대 이후 전통예절1980 29)에 서양예절을 접목하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절들을 담은 예절서를 출간했다 그의 저서 우리의 전통예절 년에 . (1988 )󰡔 󰡕

제 장 생활예절 의 하위에 기본예절 로 예절의 방위와 상하석 이 기술돼 ‘ 2 ’ ‘ ’ ‘ ’

있다.30) 예절 방위 는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예절의 기본 지식으로서 절인사 ‘ ’ , ( )·

상하석 등의 예절을 설명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에 해당했다 그는 전통의례는 . “

말할 것 없고 현대의 에티켓 생활매너에서도 방위를 지정할 필요가 너무나 많다, ”31)

라고 했다 예절 방위를 실생활에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이전에 쟁점이 되지 않은 . 

예식장의 남녀위치 가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 .

어판 부착 개 김득중 앞의 글 쪽(3,000 ).{ , (2007_a), 430 }

27) 김득중 위의 글 쪽 , (2007_a), 430 .

28) 영업사진사들은 혼례사진에서 남좌여우 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흔했다 이때 사진사는 본인이  ‘ ’ . 

바라보는 기준으로 남성을 왼쪽에 여성을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남성이 여성의 오른쪽에 있게 하는 , 

배치를 위계에 맞는 모습으로 인식했다 이는 민간에서 통용되는 남좌여우 가 상좌의 시선 기준의 . ‘ ’

남동여서 로만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근현대기의 남좌여우 는 전통적 ‘ ’ . ‘ ’ ‘

남녀위치 보다는 근대적 남녀위치 에 부합하는 용어가 돼 있었다고 이해된다’ ‘ ’ .

29) 전통예절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예절로서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그것을 옳다고 여겨서  “

지키고 행할 필요를 느끼고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물려줄 가치를 갖는 생활방식이다.”

김득중 김정화 위의 책 쪽( · , , 70 .)

30) 김득중이 년 집필한 알기쉽게 풀이한 우리의 전통 예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의 목차에는  1988 ( )󰡔 󰡕

제 장 생활예절 제 절 기본예절 위계질서 와 바른 위치로 구성돼 있다 년 예절‘ 2 1 4. ( ) ’ . 1992位階秩序〉 〉

서에서 기본예절과 예절 방위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31) 김득중 의 경남신문 년 월 일자 , < >, , 1988 4 2 . 禮節 東西南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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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부 맞절 사진 성혼기념 사진

표 년 김득중의 딸 혼례식 사진< 5> 1986

년대 중반 김득중은 자녀들 혼인에서 예절 방위를 실천하려 했다 그의 자녀에 1980 . 

따르면32) 년에 장남과 삼녀가 서울에 있는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치렀다 월에 , 1986 . 5

치러진 아들의 혼례식 때는 신랑의 은사인 주례가 신랑 신부의 위치를 전통적 남‘

녀위치 로 바꾸는 것을 반대해 그의 주장이 반영될 수 없었다 월에 치러진 딸의 ’ . 7

혼례식 때는 그가 주장이 일부 실천되었다. 

표 를 보면 딸의 혼례식에서 신랑 신부 맞절 시에는 신랑은 동쪽에 서고 신부< 5> , 

는 서쪽에 섰다 혼례식은 남동여서전통적 남녀위치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그. ‘ ( )’ . 

러나 기념사진 촬영 때는 그 위치가 바뀌었음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다 사진사가 . 

관행대로 촬영하면서 신랑 신부는 근대적 남녀위치 로 서게 된 것이다 이 사진 , ‘ ’ . 

외에는 년대 서울 지역 예식장 사진에서 전통적 남녀위치 형태를 보이는 사1980 ‘ ’ 

진은 매우 찾기 어렵다.

년도 경향신문 월 일자 기사로 예식장 신랑 신부 위치 틀1988 3 30 ( ) · ( ) 禮式場 位置󰡔 󰡕 ｢

렸다 라는 글이 실렸다 글은 성균관 전의 인 김득중이 이색 주장을 했다는 내. ( )典儀｣

용으로 시작한다 김득중씨에 따르면 요즘 신식 결혼식에서 주례 자리를 상좌로 . “

볼 때 신랑이 상좌의 오른쪽 신부가 왼쪽에 서는 것은 신위 놓은 자리로 죽은 이의 , 

남녀위치라는 것.”33) 김득중은 당시 예식장들의 신랑 신부 위치가 근대적 남녀위 ‘

치 형태인 것을 가리켜 죽은 이의 남녀위치 라고 표현하면서 남동여서전통’ ‘ ’ ‘ (

적 남녀위치 형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러한 주장은 성균관 전의에게)’ . 

32) 김정화 여 년생 의 제보 년 월 일 년 월 일 전화통화 및 사진 제공 ( , 1961 ) (2025 5 9 , 2026 8 1 , ).

33) 김득중이 말한 죽은 이의 위치 라는 표현은 묘지 지방 신주함 등에서 서쪽에 남성 어른이 위치하 ‘ ’ · · ·

고 동쪽에 여자 아랫사람이 차례로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득중 지향 가정의례 중화서원· { , ( , 󰡔 󰡕

쪽2007),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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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것임에도 이색적 으로 받아들일 만큼 당시 예식장 남녀위치는 근대적 ‘ ’ ‘

남녀위치 가 보편적이었다’ . 

신랑 신부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 년대에 했는데 그게 이제 안 이루어진 거죠 김득중 “( ) 80 . 

선생님은 저보다 더 훨씬 과격하셨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자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 ‘ ’ 

도로 이제 굉장히 과격하셨죠 그분은 뭐 그건 죽은 사람의 자리 저는 죽은 사람의 자리라고까지는 . , 

말을 못 하는데 이제 그분은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훨씬 더 과격하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 

어요.”34)

년에 예지원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예절전문가로 활동해 온 현 예지원장 순남1985

숙도 당시 김득중의 활동에 대하여 기억했다 본인도 년대부터 예식장의 신랑 . 1980

신부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는 바뀌지 않았단다 같은 입, . 

장이었지만 기존 예식장의 신랑 신부 위치를 죽은 사람의 자리다 라고 표현하는 , “ ”

김득중의 모습이 과격하게 보일 정도였다고 기억했다.

년대에 들어서서 김득중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년대보다 그의 사회적 1990 , 1980

영향력이 커졌다 인지도 높은 예절전문가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정의례 관련 . ‘ ’ 

법률 제정이나 사업에 관여하여 본인의 주장이 관철되게 하거나 반영되게 했다. 

김득중의 가정의례심의 실천위원 활동 내용< · >35)

년 월 일 보건사회부 가정의례심의위원 및 가정의례실천위원에 피- 1993 5 24 . ( ) 家庭儀禮審議委員

촉되다.

년 월 일 보건사회부장관이 가정 호 문서로 올바른 예의문화홍보를 통한 - 1994 6 16 . 65221-350 ‘

건전가정의례 실천 을 시달하면서’ , 근거자료 혼례시 신랑 신부의 위치 로 한국전례‘ ( · )

연구원의 생활예절을 채택한다 고 전국의 관계기관에 시달하다’ 쪽(243 ).

년 월 일 대통령령 제 호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 공포했는데- 1994 7 7 . 14318 , 김

                

34) 순남숙 여 년생 사 예지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57 , ( ) ) (2026 7 10 , ). 

35) 한국전례연구원 년사 30 , 󰡔 󰡕 한국전례연구원 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중화서원 김정30 ( , 2007), 

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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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중이 주장한 지 년 만에 결혼 이 혼인 으로 고쳐지다6 ‘ ’ ‘ ’ 쪽(243 ).

- 년 월 일 보건사회부령 제 호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을 시행하는데1994 8 2 . 936 ‘ ’ , 한

국전례연구원의 생활예절에 의거해 전문을 개정한 것이다 쪽(243 ).

년 월 일 보건사회부장관이 가정 호 우리 의례문화 바로 세우기 실천운- 1994 12 19 . 65221-652 ‘

동 협조요청 문서로 ’ 전국의 개 혼인예식장에 한국전례연구원의 생활예절을 자료 1,225

근거로 신랑과 신부의 위치를 바르게 세울 것 신랑을 주례의 좌측 앞 신부를 주례의 ( , 

우측 앞 을 행정 지도하다) 쪽(244 ).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 호로 - 1994 12 30 . 65221-652 전국 무료 실비예식장 현황 책‘ · ’

자를 첨부해 개 시 군 구와 무료 실비예식장에 신랑과 신부의 위치를 남동2,825 · · · ‘

여서로 하라 고 시달해 행정 지도를 하다’ ( 쪽245 ).

김득중은 년 보건사회부의 가정의례심의위원 및 가정의례실천위원으로 위촉되1993

었다 법률에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 “

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는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 , 

성균관 초대 전례를 역임했고 한국전례연구원장이었으므로 위원 자격은 충분했을 , 

것이다 이러한 위원들은 가정의례준칙의 심의 이행을 위한 지도 및 계몽 실천상황. , , 

에 관한 조사 건의를 할 수 있었다· . 

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서 결혼 이라는 용어가 혼인 으로 변경된 점은 1994 ‘ ’ ‘ ’

김득중의 주장이 관철된 결과이기도 하다 가정의례준칙에 년 결혼예식장. 1973 ‘ ’ 

명칭이 등장하여 계속 쓰여 오다가 년 혼인예식장 으로 변경되어 결혼, 1994 ‘ ’ ‘ ’

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36) 

김득중의 가정의례심의 실천위원회 활동은 그가 강하게 주장했던 예식장의 신· ‘

랑 신부 위치 바로잡기 에 큰 동력이 되었다 년 월 일 보건사회부장관’ . 1994 6 16

이 전국의 관계기관에 보낸 올바른 예의문화홍보를 통한 건전가정의례 실천 문‘ ’ 

서를 통해 혼례시 신랑 신부의 위치 를 한국전례연구원의 제안을 따르도록 했다‘ · ’ . 

다음은 해당 공문에 담긴 관련 내용 및 예절의 방위와 상하석 의 그림이다‘ ’ .

36) 년 가정의례준칙에서 혼례 혼인 결혼 등의 용어 활용 1963~1994 ‘ ’, ‘ ’, ‘ ’ .

년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혼례 혼인 혼례식       1969 : , , 

년 가정의례준칙 혼례 혼인 혼인식      1973 : , , , 결혼예식장 
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혼례 혼인      1981 : , , 결혼예식 결혼예식장,  
년 가장의례준칙 혼례 혼인 혼인식      1985 : , , , 결혼예식장 결혼상담소 , 
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혼례 혼인 혼인예식 혼인예식장 혼인상담소      1994 : , , , , 

37) 년 월 일 국민 복지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웰페어치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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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에 관한 의식절차 중 혼례시 신랑 신부의 위치 및 수연례의 경우 남자 어른 및 여자 어·

른의 위치가 뒤바뀌는 등 잘못된 예의문화가 계속되고 있어 전통 혼례식 홀기와 함께 잘못된 부분

을 바로 잡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시 도 및 협회단체에서는 올바른 예의문화 홍보로 건· ( )

전 가정의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생활개혁 차원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년 월 일 보건사회부장관이 우리 의례문화 바로 세우기 실천운, 1994 12 19 ‘

동 협조요청 문서를 전국의 개 예식장에 보내 한국전례연구원의 제안대로 신’ 1,225

랑과 신부의 위치를 바르게 세울 것신랑을 주례의 좌측 앞 신부를 주례의 우측 앞( , )

을 행정 지도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개 시 군 구와 무료. 1994 12 30 2,825 · · ·

실비예식장에 보낸 전국 무료 실비예식장 현황 책자에 신랑과 신부의 위치를 ‘ · ’ ‘

남동여서로 하라 는 내용을 첨부했다 다음은 해당 공문에 담긴 관련 내용 및 혼’ . ‘

인례의 올바른 위치 의 그림이다’ .

우리 국민들의 가정의례 문화 중 가장 대표적으로 잘 못 전래되고 있는 것이 혼례시 신랑 신“ ·

부 위치 및 수연례의 남자 어른 여자 어른의 위치 를 맞바꾸어 행함으로써 경건하고 엄숙한 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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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참 뜻을 저해하는 등 동방예의지국 국민답지 않은 무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실

정입니다.

이와 같이 년은 정부가 나서서 관계기관과 전국 예식장을 대상으로 예식장의 1994 ‘

신랑 신부 위치 바로잡기 를 계몽하는 해였다 여기에 더하여 수연례의 남녀위’ . ‘

치 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당시 수연례에서 보인 보편적인 남녀위치가 ’ . 

근대적 남녀위치 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득중은 실생활에서 상 제례의 예절 ‘ ’ . ·

방위는 문제가 없으나 혼례와 수연례의 남녀위치가 근대적 남녀위치 형태이므, ‘ ’ 

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년 보건사회부의 공문이 전국 예식장에 발송된 후 일부 예식장의 수용이 있었1994 , 

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 

으로 보아 전체적으로는 예식장에 혼란을 주고 실효성 없이 끝난 정책으로 이해된, 

다. 

년대 중반부터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예절을 실천하자는 민간의 예절운1970

동이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단체로 예지원 서울 전국주부교실 성균관 여, · YMCA· ·

성유림회 등이 있었다.38)

저희 예전에 년대 후반부터 예절교육이라는 게 이제 있었어요 년대 후반부터 해서 한 “ 70 . 70 90

년대까지가 아마 예절교육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 예지원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관변 단체가 아닌. ( ) 

데 관변 단체적인 성격을 띠었던 게 회원들이 기에서 기까지는 거의 다 국영 기업체의 과장급 , 1 50

이상의 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위상에 맞는 여성들의 교육이랄까 그래갖고 부인들 교. . 

육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절교육은 거기서 좀 파생됐던 거였고 여성 주부클럽 한국부. . , 

인회 그다음에 주부클럽연합회인가 뭐 이런 단체들이 서너 개 여성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 . 

다른 데는 여성들의 권리 소비자 단체 이런 성격을 같이 갖고 갔고 우리는 오로지 예절 문화만, , . , 

예절 다도.”39)

예지원은 년 다도반 개설 년 외국인을 위한 과정 개설 년 해외여행1975 , 1981 , 1982

자여성 소양 교육부 개설 년 규수반 개설 년 청소년 예절반 개설 등을 했( ) , 1983 , 1985

다 초기에 다도교육을 통해 전통 생활문화를 알리기 시작하여 차츰 여성과 청소년 . ,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확대해 나갔다 이후 규모가 큰 여성단체들이 여성과 소비자 .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도 예지원은 다도와 예절문화 교육을 중점

38) 김정화 앞의 글 쪽 , , 30 . 

39) 순남숙 여 년생 사 예지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57 , ( ) ) (2026 7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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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어갔다. 

김득중은 년대 중반부터 예절전문가로 알려져 수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그와 1980 . 

함께 예절교육 강사로 활동한 사람 중에는 국문학자와 민속학자도 적지 않았다고 한

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절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점잖은 분들이 당신이 “

알고 있는 예절을 예절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민속학 전공하신 분. 

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속학 전공하신 분들이 본 게 많거든요 종갓집이 본 게 많으니까 이제 그걸 . . 

내용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죠 예전에 한갑수 박사님이라든가 최상수 선생님이라고 옛날 . 

민속학자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40)

예지원의 원장 순남숙은 년대에 활동한 예절교육 강사로 김득중1980~1990 41) 그리, 

고 국어학자 한갑수 와 민속학자 최상수 등을 ( , 1913~2004) ( , 1918~1995) 韓甲洙 崔常壽

기억했다 한갑수는 한글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년까지 라디오 프. , 1945~1982 KBS 1

로그램 바른 말 고운 말 에 출연하여 한글의 올바른 사용법을 강의했고‘ ’ ,42) 보건 

사회부의 가정의례심의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 최상수는 년대부터 민속을 . 1940

연구하여 여 권의 저서를 남겼으며 한국민속학연구소 소장과 한국문화재보호협회 30 , 

이사를 지냈다.43) 당시 한갑수는 언어예절과 전통예절을 가르쳤고 최상수는 세시풍 , 

속과 제례를 가르쳤다고 한다.

년에 열린 한 대학생 전통예절 강좌 내용1991 44)은 우리문화와 생활의 뿌리 우< >, <

리 사회는 동방예의지국인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려면 가정과 >, < >, <

나 전통예절과 오늘을 사는 생활예절 등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참여한 강사는 >, < > . 

김득중 한갑수 강영숙예지원장 유달영서울대 안호상전문교부장관 주호성성, , ( ), ( ), ( , ), (

균관유도교관 윤재근한양대 손인수한국교원대 서정범경희대 등이었다 이처럼 ), ( ), ( ), ( ) . 

당대 예절교육 현장에서 예절전문가들과 학계의 저명인사들이 활동했는데 전통예, ‘

절 은 김득중이 주류 강사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 

김득중은 년대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내고 방송이나 다양한 기관 단체1980 , ·

를 찾아다니며 강의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전통예절 년과 우리의 생활예. (1988 )󰡔 󰡕 󰡔

40) 순남숙 여 년생 사 예지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57 , ( ) ) (2026 7 10 , ). 

41) 김득중의 활동 연혁에 ‘1 년 월 일에 예지원에서 혼인의례에 관하여 강의했다 는 기록985 5 15 ’

이 남아 있다 김{ 득중 앞의 글 쪽, (2007_a), 431 }. 

4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43) 위의 글 .

44) 대학생에 전통예절 가르친다 조선일보 년 월 일자 < >, , 1991 3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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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년의 집필자로 참여했다 우리의 전통예절 은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그간 (1992 ) . , ｣ 󰡔 󰡕

전통예절을 현대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온 그의 지식이 상당 부분 차

지한 저서이다 한갑수는 가정의례에 관하여 원고를 쓰기로 했다가 본인이 포기했으. 

며,45) 유송옥복식 전문가과 황혜성음식 전문가도 참여했다 그는 제 장 총설 제 ( ) ( ) . 1 , 2

장 생활예절 제 장 사례 에 관한 원고를 완성했다 그는 이 책이 전국의 공공기, 3 ( ) . 四禮

관에 배포돼 예절전문가로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46)

우리의 생활예절 은 김득중이 성균관의 집필 위촉을 받아 쓴 예절서이다 그는 . 󰡔 󰡕

년 성균관 전의로 임명된 이후 성균관의 예절교육을 전담했는데 그러한 교육에 1986 , 

활용할 교재를 펴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글은 우리의 전통예절 에서 본인이 쓴 . 󰡔 󰡕

글만 편수하여 완성했다 제 장 예절이란 무엇인가 제 장 기본예절 제 장 생활예. 1 ?, 2 , 3

절 제 장 가정의례로 구성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전 책에서 생활예절 하위에 , 4 . ‘ ’ 

있던 기본예절 이 독립된 장이 되었으며 생활예절 중 직장예절 이 학‘ ’ , ‘ ’ ‘ ’ ‘

교예절 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김득중은 우리의 이 성균관의 예절’ . “‘ ’生活禮節

로 수용돼 성균관전례연구위원회편으로 간행되었으며 이는 성균관 년 역사 최, 1620

초로 직접 발행한 예절서이며 최초 생존자의 저술 간행이었다 라고 자긍심을 내비, ”

쳤다.47) 이 책은 성균관 산하 전국의 향교에서 예절교재로 사용되었고 ,48) 현대 예절 

서의 표본으로 이후 수많은 예절서에 영향을 주었다.

김득중이 예절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 여 년이 지났을 무렵 전국 학교 기업10 , · ·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예절교육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년대 초반 김득중은 . 1990

예절의 전문화 예절의 직업화 예절의 자격증 시대 를 열기 위해 예절전문가 양‘ , , ’

성교육을 시작했다 그는 밀려드는 강의 원고 방송 등의 요청을 소화할 수 없어서 . , , 

년 한국전례연구원에서 예절지도자를 양성하는 예절지도교육연구과정 수업을 1994 ‘ ’

개설하여 시간 수업을 직접 이끌었다150 .49) 이후 년 당시 기까지 운영되었으 2006 52

며 총 명을 배출했다, 1,112 .50) 전국에서 모여든 수강생들은 그의 예절지식을 습득하 

여 각자의 지역에서 예절전문가로 활동해 나갈 수 있었다.

45) 김득중 위의 글 쪽 , (2007_a), 438 .

46) 김득중 위의 글 쪽 , (2007_a), 360 .

47) 김득중 위의 글 쪽 , (2007_a), 446 .

48) 김정화 앞의 글 쪽 , , 33 .

49) 김득중 위의 글 쪽 , (2007_a), 451 .

50) 김득중 위의 글 쪽 , (2007_a),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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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은 년대까지도 예절교육 현장에서 활동했다 그가 전통예절을 근간으로 2010 . 

하여 체계화한 공통예절과 생활예절 등의 지식은 전국 예절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그가 정립한 예절 방위 는 대부분의 현대 예절서에서 빠지지 않는 내. , ‘ ’

용이다. 

년 한국주례전문인협회는 바람직한 혼례문화 보급 세미나 에서 예절 방위에 2008 < >

따라 예식장의 신랑 신부 위치를 전통적 남녀위치 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아래는 관련 기사51)에 실린 사진과 글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가지고 바른 혼례문화의 정착을 위

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세미나와 같은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될 것이며 한국. , 

예절협회와 같은 전통문화단체들의 동참으로 점차 바로잡혀 갈 것으로 보인다.

51) 결혼식 신랑신부 좌우 위치가 바뀌었다 < , 오마이뉴스 년 월 일자>, , 2008 11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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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의 예식장의 남녀위치 와 관련된 의례지식은 최근까지도 예식장에서 발‘ ’

생하는 논쟁의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논쟁을 주도하고자 한 사람들은 . 

예식장 전문 주례인데 대부분 예절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통 의례지, . 

식이 특정 주체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어 예절교육이라는 사회교육 중심으로 유통돼 , 

관련 현장인 예식장에서 실천되는 사례 중 하나로 보아도 될 것이다. 

세기 후반 대구 예식장 남녀위치의 변화4. 20

대구 지역의 예식장 남녀위치가 어떠한 계기로 김득중이 주장하는 남동여서전통‘ (

적 남녀위치 로 바뀌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김득중과 대구 지역 예절전문가들의 활)’

동을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득중이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면 각각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가 , . 

년 월 일 성균관 전의에 임명된 후 강의를 위해 처음으로 찾은 곳은 경북 예1986 1 23

천이었다 같은 해 월 일 예천의 대창고등학교 강당에서 예천 안동 등 경북의 . 3 14 ·

유림 명을 대상으로 공부자 의 사상과 전통예절 에 대하여 시간의 강500 ‘ ( ) ’ 2孔夫子

의를 했는데 이것이 유림 대상 최초의 강의이다, .52) 년 월 일 경남 김해향교  1992 12 7

주최로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강연할 때 명의 인원이 청강하였는데 김해시 임의 , 750

집회 사상 최대 인파였단다.53)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의 주요 일간지인 경남신문 에  󰡔 󰡕

그의 글이 현대예절 이란 이름으로 년에 연재되었다 그는 이 지면에서 ‘ ’ 1987~1989 . 

남좌여우의 이유 예절의 동서남북 신랑 신부의 ‘ ( ) ’, ‘ ( ) ( )’, ‘男左女右 禮節 東西南北

위치 등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그가 에 출연하고 전국을 다니며 강의하는 저명’ . TV , 

인사가 된 뒤에 경상도 지역에서도 매우 폭넓고 두텁게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년대 이후 대구에서 많이 알려진 예절전문가 중 한 사람은 이무영1990 ( , 李茂永

이다 그는 대구의 태전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한국전례연구원의 예절1940~2024) . 

지도자 양성과정 기 과정을 수료했다 학교에서 예절 담당 사무를 맡고 있던 그가 2 . 

교장을 설득하여 토요일에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 

김득중 원장은 내가 학교교직 있을 때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 ) , . 

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 교육은 성균관에서 했고 기 교육은 김득중 선생이 광산김씨 종친. 1 , 2

회 건물에서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교육을 내가 받을 때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네 시간. 120 . . 

일요일 날 네 시간 토요일 날은 오후 교육이고 지방에 가는 사람은 이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 . 

52) 김득중 앞의 글 쪽 , (2007_a), 431

53) 김득중 위의 글 쪽 , (2007_a),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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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일요일 날 시간은 오전 교육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시간을 받자면은 일주일에 여덟 시. 120

간이니까 열다섯 번 가야 되잖아요.”54)

년 이무영은 주 동안 토요일오후과 일요일오전 네 시간씩 교육을 받아 총 1994 15 ( ) ( ) 

시간을 이수했다 김득중은 전국에서 오는 수강생들을 위해 강의 시간을 토요일 120 . 

오후와 일요일 오전으로 배정했다 이무영은 김득중이 강의하는 예절교육을 받기 위. 

해 주 동안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었다15 .

예절교육은 내가 시작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아이들 교육도 교육이지만은 내 인생이 사“ ‘

회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경야독으로 예절 공부를 내가 집에서 퇴근하면은 밤에 ’ , , 

예절 책만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55)

이무영이 예절교육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는 퇴직 후 사회교육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상시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예. 

절서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언어예절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으며 이와 관련한 . , 

강의를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펴낸 책이 우리말 바른예절 년이다. (1996 ) .󰡔 󰡕

 

언어예절에 대해서 쓴 책이 교보문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날 특집 가 그 언어에 대“ . PD

해서 자료 인사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 가서 뭐 대학교 가서 국어 교수한테 할라. 

고 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료 인사를 찾는다고 서점에 왔는데 내가 쓴 책이 눈에 띈 거예요 그. 

래 가지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한테 어떻게 해서 전화를 하십니까. ‘ , ?’ 

하니까 내가 교보문고에 가서 자료 인사를 찾는다고 책을 보니까 내가 찾는 분이어서 그래서 연, ‘

락을 한다 그래 가지고 내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내가 아침마당 설날 특집에 올라갔잖아’ (KBS ) 

요.”56)

이무영이 쓴 우리말 바른예절 이 교보문고에 비치돼 있었는데 아침마당, KBS ‘ ’ 󰡔 󰡕

가 설날 특집 자료를 찾다가 그의 책을 찾아냈다 이 계기로 그는 언어예절에 관PD . 

한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으며 그 후 방학에는 한국전례원, 57)의 언어예절 

강사로 일하여 전국을 다녔다 그는 예절지식을 학교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려고 했. 

54) 이무영 남 년생 대구 한국예절아카데미 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40 , ) (2018 5 29 , ).

55) 이무영 남 년생 대구 한국예절아카데미 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40 , ) (2018 5 29 , ).

56) 이무영 남 년생 대구 한국예절아카데미 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40 , ) (2018 5 29 , ).

57) 년 한국전례연구원 예절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김득중 강의 이수자들이 설립한 단체이며 1996 ( ) , 

김득중이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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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학부모 교육과 사회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년 이전에 명예퇴직을 , 1998

선택했다. 

이무영은 교직에 있을 때부터 주변 예식장의 부탁을 받고 주례를 섰는데 예절전문, 

가로 알려지면서 주례를 서는 일이 더 많아졌다.

그때 보통 그 집대구 ㅇㅇ예식장에 주례를 하는데 홀이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으면은 “ ( ) , .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면은 그 집에서는 그만 아예 주례를 내한테 맽겨불고 이쪽에 예를 들, . 

어서 시 주례면 하고 저짝 가면 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시 반 주례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12 1 . 12 . 

시 반 해 주고 또 요짝으로 오면 또 주례를 하잖아요 아이 엄청 엄청 많이 했어요12 , . , .”58)

이무영은 한국전례원 대구지원 소속으로 있을 때 년 한국예절원 설립 전 한 (1998 ), 

예식장의 전속 주례로 활동한 적이 있다 해당 예식장 운영자는 예절을 제대로 아. “

는 분을 주례사로 모시고 싶다 는 생각으로 대구지원에 문의하였고 이때 이무영과 ” , 

인연이 되었다 이무영은 예식홀이 두 개인 예식장에서 분 간격으로 두 홀을 오가. 30

며 주례를 섰다. 

이무영은 년 월 대구에 한국예절원1998 9 ‘ ’59)을 개원하여 성인 대상 예절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교육사업 외에도 대구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 세워야겠. “

다 하는 각오로 일했다며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많이 바꿨다 고 평가했다 그” , “ ” . 

가 바로 세웠다 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예식장의 신랑 신부 위치 이다‘ ’ ‘ ’ . 

내가 대구에서 예절대학전 한국예절원을 할 때 초창기에 대구에서 신랑 신부가 서는 게 다 “ ( ) , 

잘못됐어요 서동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례를 많이 섰는데 주례 설 때마다 예식장에 의식. . . , 

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장은 아니고 사장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또 그 밑에 직원이 하는 . , , 

데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는 사실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러면 대구는 조금 반듯하게 해. , ‘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한 해 두 해 세 해를 지나니까 거의 다 제대로 해요 내가 .’ . 

예식을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한창 할 때는 일곱 쌍 여덟 쌍을 예식의 주례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 

자꾸 그게 이제 퍼지잖아요.”60)

이무영은 년 한국예절대학전 한국예절원 운영 초창기에 대구 지역 예식1998~1999 ( ) 

장의 신랑 신부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했다 서동부서전통적 남녀위치 가 아. ‘ ( )’

58) 이무영 남 년생 대구 한국예절아카데미 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40 , ) (2018 5 29 , ).

59) 년 한국예절대학으로 변경했으며 년에 사 한국예절아카데미로 변경했다 1999 ' ' , 2013 ‘( ) ' .

60) 이무영 남 년생 대구 한국예절아카데미 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40 , ) (2018 5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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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시 대구 지역 예식장의 남녀위치가 근대적 남녀위. ‘

치 였음을 뜻한다 그는 주례를 설 때마다 예식장 운영자나 예식 담당자에게 바꿀 ’ .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때부터 예식장의 신랑 신부 위치 바로잡기 를 . ‘ ’

적극적으로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무영은 예절교육 강의에서 신랑 신부의 위치 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 ’

었을 것이다 그의 강의 내용에서 공통예절 중 예절의 방위와 상하석 기준. ‘ ’ ‘ ’

은 김득중의 우리의 생활예절 에 있는 해당 내용과 일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 󰡔 󰡕

년에 한국인의 생활예절 한국예절대학을 펴낸 뒤 년까지 다섯 차례 수2005 ( ) 2014󰡔 󰡕

정 보완하여 발행했다 년 발행한 책에도 공통예절 부분이 김득중의 저서 · . 2014 ‘ ’ 

내용과 일치한다.61) 그는 김득중의 공통예절 지식을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내 책에 내가 그 주례에 대해서 써놨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 ) . 

이제 배운 대로 책을 본 대로 이래 한 게 맞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는 이래 해야 된‘ . . 

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자꾸 자꾸 얘기를 교육 시간에 하잖아요 내한테 시간 교육을 오는 사.’ . 60

람도 있었고 시간 교육을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포항에서 하나 왔다 김천서 왔, 120 . , 

다 울산서 왔다 내한테 오는 수강생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부산에서 나한테 와서 교육받은 , , . 

사람도 많았습니다 울산서도 오고 이래 안동서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한테 . , , . 

교육받고 가서 그대로 실천을 해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그거는 몰라요 웃음. ( )”62) 

년부터 년대까지 이무영의 한국예절대학을 찾은 수강생들은 대구 지역 사1998 2000

람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북도와 부산 울산 지역 등의 사람들도 많았다 당시 예절교· . 

육에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김득중이 일인자이고 그는 영남 일대 일인자로 기억되고 , 

있다.63) 그는 시간 시간 교육 중에 주례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쳤다 그가  60 , 120 . 

년 펴내고 년까지 수정 보완해 발행한 한국가정의례 한국예절대학에는 2002 2014 · ( )󰡔 󰡕

현대 혼례의 예식장 문화 에 예식장에서의 신랑 신부의 위치 를 포함‘11. ’ ‘(5) · ’

하여 주례의 명심 사항 과 주례사 내용의 유의점 이 기술돼 있다 그의 교육을 ‘ ’ ‘ ’ . 

받은 수강생64) 중에 혼례 주례법이 관심 있어 찾아온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 

61) 이무영 한국인의 생활예절 한국예절대학 쪽 , ( , 2014), 33~66 . 󰡔 󰡕

62) 이무영 남 년생 대구 한국예절아카데미 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40 , ) (2018 5 29 , ).

63) 그전에는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김득중이라는 분이 예절에 대해서 표준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범 “ .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지요 그다음에 영남지방에서는 여기에 이무영 학장님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 

했습니다 김준형 남 대 추정 의 제보 년 월 일 한국예절아카데미에서.”{ ( , 60 ) (2018 4 30 , )} 

64) 년도 기준 개원 이후 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전통 예절교육 내실있게 운영 영남 2007 , 1,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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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그는 수강생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실천했을지 모른. 

다고 말했지만 년도 전후 영남 지역 예식장 남녀위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 2000

으로 판단한다. 

이무영 학장은 신랑 신부를 이래 세우고 이래 하라 그런다 저건 어예 하라 그러고 그리고 “‘( ) . . . 

혼주는 어느 쪽에 앉으라 그런다 그리고 남자 혼주는 밖에 앉고 여자 원주는 안쪽으로 앉는다. , .’ 

뭐 이런 게 있는 거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고 하고 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같. 

은 데는 워낙 크잖아요 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두 사람이 떠들어봐야 백가. . 

쟁명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은 김득중 선생님이 예절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 , 

서울은 워낙 그게 광범위하고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그 잘못된 걸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 잘못된 . ? 

걸 이제껏 우리는 이리 해왔다 고 하고 또 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 ’ .”65) 

이무영은 대구와 서울의 신랑 신부 위치를 비교했을 때 대구는 여러 사람에 의해 , 

바뀌었고 서울은 한두 사람이 시도하다가 실패한 걸로 인식했다 대구 지역 예식장. 

은 그와 의례지식이 있는 주례들이 예식장에서 남녀방위 지식을 실천한 결과로 ‘ ’ 

신랑 신부 위치가 바뀌어 지금의 전통적 남녀위치 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 ’ . 

면 서울 지역 예식장은 지역이 넓어 지식을 실천하는 데 소수의 예절전문가로는 쉽, 

지 않았으리라는 그의 판단이 타당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예절전문가 김득중 자녀. 

들 혼례식과 손남숙 경험66)에서도 그러한 양상이 읽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에서 예식장 신랑 신부의 위치가 근대적 남녀위치 에서 전통적 남‘ ’ ‘

녀위치 로 바뀌어 자리잡힌 지가 년이 되었다 년대 후반은 그 변화가 시작’ 20 . 1990

되는 시기였다. 

전통예절의 현대화 그러니까 현대화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남지방이 “ . . 

유교문화가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보수적이거든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수회가 상당히 조. 

일보 년 월 일자 년에는 주례전문사 양성반 운영을 광고했다, 2007 8 28 ). 2012 ‘ ’ . 󰡕

65) 이무영 남 년생 대구 한국예절아카데미 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 1940 , ) (2018 5 29 , ).

66) “저희는 교육 전통적 남녀위치 은 그렇게 하는데 진행하는 사람들이 지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 , ‘

들이 현장에 가서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대로 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삼성’ . 

의 이재용 씨 결혼할 때 년 자문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홍라희 여사한테 설명을 했더니 그(1998 ) . ,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선생님 말씀 들어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남들이 나한테 . ‘ . 

물어보면 그 신랑 신부의 위치가 다르다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선생님처럼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 ’ . 

들이 하는 대로 했어요.”{순남숙 여 년생 사 예지원장 의 제보 년 월 일 전화통화( , 1957 , ( ) ) (2026 7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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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럽게 현대화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남좌여우 이거는 전통적인 하나의 철칙이라 그거는 . . 

엄격히 따지면은 그게 주례 중심으로 봤을 때 신랑이 왼편 신부가 오른편이 정답이에요 남좌여우가 . 

이게 하나의 우리 전통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67)

이무영을 포함한 대구 지역 예절전문가들은 전통예절의 남좌여우 와 남동여‘ ’ ‘

서 를 기본 지식으로 여겼다 기호예절이냐 영남예절이냐에 따라 논쟁이 있는 배례’ . , 

법이나 청홍음양 등과는 다른 상황이다.68) 김득중의 예식장 신랑 신부의 위치 바꾸 ‘

기 는 대구 지역에 가장 빠르고 크게 영향을 주었다 누가 지식을 생산했느냐와 상’ . 

관없이 누가 지식을 유통했느냐에 따라 예식장 남녀위치 지식이 어느 지역에서‘ ’ 

는 정착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수용되지 못했다, . 

맺음말5. 

년대 중반에 예절전문가 김득중이 전통예절을 바탕으로 정립한 남동여서전1980 ‘ (

통적 남녀위치 를 현대사회에 필요한 공통예절 지식으로 생산했다 이 의례지식은 )’ . 

년대 사회교육 중 하나로 큰 인기를 끌게 된 예절교육을 통해 전국에 확산1980~2000

하고 유통되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년도 전 후로 주례의 예식장의 신랑 신. , 2000 · ‘

부 위치 바로잡기 활동이 두드러졌다 예절교육 이수를 통해 예절전문가가 된 주’ . 

례는 예절 방위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주례에게는 서동‘ ’ . ‘

부서전통적 남녀위치 가 필수 지식이 되었으며 예식장 운영자나 예식 담당자는 ( )’ , 

주례의 전문성을 수용해 나갔다 그 결과 대구 지역 예식장은 년대에 지배적인 . , 2000

예식장 남녀위치가 근대적 남녀위치 에서 전통적 남녀위치 로 변경되었다‘ ’ ‘ ’ . 

년대 후반은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1990 .

현재 예절전문가들에게는 혼례의 남녀위치로 예절 방위 에 따라서 서동부서‘ ’ ‘

전통적 남녀위치 가 의례지식으로 자리 잡았다 일상생활의 규범인 예절이 대부( )’ . “

67) ㅇㅇㅇ 남 대 중반 현 담수회 상임부회장 의 제보 년 월 일 대구 담수회 사무실에 ( , 70 , ) (2018 4 30 , 

서).

68) 대구 지역 예절전문가 일부는 이무영이 김득중의 예절지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비 

판했다. “이무영 선생도 초창기에 또 서울에 성균관에서 배워왔거든 그래가지고 성균관 냄새가 많. 

이 나가고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 저는 성균관에서도 배웠지만 대구에서도 기본으로 배. 

웠기 때문에 성균관 아닌 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무영 선생님은 별로 그런 거 없“ ” . 

어 대구에 징을 많이 맞았어요 임귀희 여 년생 사 한국인성예절교육원장 의 제보 년 .”{ ( , 1950 , ( ) ) (2026

월 일 전화통화7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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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유교적인 관념 체계에서 마련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혼상제로 일컬어. 

지는 일생의례이다.”69) 유교적 관념이 담긴 전통적 남녀위치 는 대구 지역 예  ‘ ’

식장에 빠르게 정착했다 반면 유교적 관념인 남녀유별사상 이 개신교 예배공간. , ‘ ’

에 반영돼 형성된 근대적 남녀위치 는 근대기 이후 예식장의 지배적인 남녀위치‘ ’

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속은 전통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 “

던 유교문화의 일부이다.”70) 근대적 남녀위치 도 유교문화와 거리가 멀지 않으 ‘ ’

면서 현대 예식장에서는 필수 의례지식에 해당한다 현대 예식장의 남녀위치에서 최, . 

근 나타난 전통적 남녀위치 와 근대적 남녀위치 의 혼재는 김득중이 예절지도‘ ’ ‘ ’

자를 양성하면서 내세운 예절의 전문화 예절의 직업화 예절의 자격증 시대 가 ‘ , , ’

실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례없는예식 시대에 한동안 주례로 인하여 신랑 . ‘ ’ 

신부의 위치가 전통적 남녀위치 로 바뀌는 사례는 드물 것이며 지금의 전국 예‘ ’ , 

식장 남녀위치 혼재 양상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69) 임재해 유교문화 연구의 새 지평으로서 유교민속의 민속학적 인식 유교민속의 연구시각 한 , , (｢ ｣ 󰡔 󰡕

국국학진흥원 쪽, 2006), 28 ,

70) 임재해 위의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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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위치   

형태      

지역별 

예식장 수

단상 앞 신랑 신부 위치 하객의 시선 기준( )

전통적 남녀위치㉮ 

신부 왼쪽 신랑 오른쪽( , )

근대적 남녀위치㉯ 

신랑 왼쪽 신부 오른쪽( , )

인천광역시

(23)

폴라리스웨딩홀노체웨딩홀라페니체천년, , ,

부페웨딩홀부평채원웨딩홀그랜드오스티엄, , ,

파티움하우스디팰리스더아나벨라웨딩벨라, , ,

루체웨딩홀그랜드웨딩의전당파티움루나파, , ,

티움로이인천아시아드웨딩컨벤션꼬띠움웨딩, ,

컨벤션카리스호텔웨딩컨벤션아나벨라웨딩, ,

홀씨앤케이웨딩홀엔타스파티웨딩삼산월드, , ,

컨벤션센터아레나파크컨벤션센타아름다운부, ,

페웨딩홀아이티컨벤션웨딩홀,

대전광역시

(15)

웨딩홀 컨벤션웨딩홀 동대전컨벤VIP ,KW , 

션웨딩홀더오페라웨딩홀선샤인웨딩홀캐피, , ,

탈타워웨딩홀사학연금웨딩홀,

유성컨벤션웨딩홀더맑음웨딩홀아름다운, ,

킹덤웨딩홀라도무스아트센터 호텔 웨, ,ICC ,BMK

딩홀캐피탈타워웨딩홀헤리움가든, ,

천안시

(8)

베리웨딩홀

사진촬영 시 근대적 남녀위치( )

세종웨딩홀 컨벤션센터 노블리웨딩홀, ,

구 웨딩홀 드라마웨딩홀 칸타타웨딩( ,W ), ,

홀 티웨딩천안 프라이다라움, ,

원주시

(6)

오페라웨딩컨벤션아모르컨벤션웨딩원주, ,

웨딩타운호텔인터불고원주웨딩홀궁전웨딩, ,

홀한솔오크밸리강원오페라웨딩홀제이컨벤션, ,

웨딩

전주시

(10)

아름다운웨딩컨벤션노블레스웨딩홀엔타, ,

워컨벤션웨딩홀웨딩의전당그랜드힐스턴웨, , ,

딩팰리스더케이웨딩홀알펜시아웨딩컨벤션, , ,

라온웨딩센터호텔르윈예식장,

광주광역시

(11)

드메르웨딩홀라붐웨딩홀라페스타웨딩홀, , ,

메종드보네르 타워컨벤션제이아트웨딩컨벤S ,

션피앤제이웨딩홀 웨딩컨벤션데일리웨딩, ,JS ,

컨벤션아름다운컨벤션 웨딩컨벤션무역센, ,W ,

터웨딩홀

목포시

(5)

에메랄드웨딩홀예술웨딩컨벤션한울웨딩, ,

문화원알리앙스월암웨딩문화원스카이웨딩컨, ,

벤션

대구광역시

(26)

알리앙스웨딩홀호텔인터불고대구웨딩홀, ,

인프론트웨딩홀노보텔호텔웨딩홀웨딩아테, ,

네엘파소하우스웨딩갤럭시웨딩아일랜드하, , ,

우스웨딩 노블레스하우스웨딩대구프린스호, ,

부록 년 전국 예식장의 남녀위치 현황<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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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웨딩홀더에스엘하우스웨딩씨엘드포레웨, ,

딩컨벤션하늘의정원그레이스컨벤션웨딩프, , ,

리메라웨딩강북컨벤션웨딩프라임캐슬라테, , ,

라스웨딩스타디움컨벤션 컨벤션웨딩 스, ,MH ,M

타하우스라온컨벤션파라다이스웨딩컨벤션, , , ,

칼라디움웨딩노비아갈라웨딩,

부산광역시

(19) 

파라다이스웨딩홀호메르스호텔 웨딩홀, ,K ,

디엘웨딩홀그랜드아트웨딩홀더리안웨딩홀, , ,

골든뷰웨딩홀 그랜드블랑 연제더아트웨딩, ,

홀 웨딩 누리엔웨딩홀 스퀘어웨딩홀대,W , ,W ,

도웨딩홀아레나웨딩홀카카오트리 허브웨, , SK

딩홀더위드웨딩홀벨라루스웨딩홀하버컨벤, , ,

션웨딩홀 

헤리움웨딩홀

창원시

(13)

컨벤션웨딩홀미래웨딩캐슬리베라컨벤J , ,

션세코웨딩홀웨딩그룹케이풀만호텔웨딩   , , ,

웨딩의전당더연리지웨딩홀웨딩그랜덤엔, , ,

젤웨딩하우스웨딩유로웨딩홀베르사유아이, , ,

컨벤션웨딩홀

울산광역시

(15)

웨딩의전당 펠리체컨벤션웨딩목화웨딩MS, ,

홀문수컨벤션 웨딩오토밸리컨벤션웨딩래, & , ,

이컨벤션웨딩홀

컨벤션센트럴웨딩홀제이에스웨딩홀MBC , , ,

로엘리움웨딩홀메이퀸컨벤션웨딩홀베네시아, ,

컨벤션에이디웨딩홀동천컨벤션근로복지웨, , ,

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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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위치   

형태      

지역별 

예식장 수

단상 앞 신랑 신부 위치 하객의 시선 기준( )

전통적 남녀위치㉮ 

신부 왼쪽 신랑 오른쪽( , )

근대적 남녀위치㉯ 

신랑 왼쪽 신부 오른쪽( , )

     

서울(10)

그랜드힐컨벤션 라움더채플앳청담, , 

구로지타워컨벤션 롯데호텔서울웨딩, , 

그랜드워커힐서울 남산한남웨딩가든, , 

더링크호텔서울 빌라드지디청담, , 

강남메리스에이프럴

경기 인천·

(10)

성남앤스퀘어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 , 

고양웨스턴빌리프웨딩홀 웨딩그룹위더,

스안양, 

인천 천년웨딩홀 인천쉐라톤그랜드CN , , 

용인 밸리컨벤션ICT , 

부천 컨벤션 평택국제웨딩컨벤션MJ , , 

의정부웨딩더낙원  

대전 충청·

(10)

대전호텔 웨딩대전라도무스아트센터ICC , , 

천안 웨딩컨벤션 청주아모르아트컨벤션CA , , 

서천아름다운웨딩홀 아산터미널웨딩홀, ,

서산아르델웨딩컨벤션, 

공주 컨벤션웨딩홀 충주더베이스호VIP ,

텔웨딩,

보령명문웨딩홀 

광주 전라·

(10)

광주라마다플라자웨딩 광주홀리데이,

인웨딩, 

전주더메이호텔웨딩 전주아름다운컨벤,

션웨딩, 

순천아모르웨딩컨벤션 여수히든베이호,

텔웨딩 목포예술웨딩컨벤션, ,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웨딩 군산에이본,

호텔웨딩 나주엘리시아웨딩홀   , 

대구 경북·

(10)

대구인터불고호텔웨딩,

대구엑스코인터불고웨딩, 

대구 호텔웨딩 대구퀸벨호텔웨딩AW , ,

구미 웨딩BW , 

경주더케이호텔경주웨딩, 

경산컨벤션웨딩홀 

포항라메르웨딩컨벤션 안동리체호텔,

웨딩 영주그랜드컨벤션웨딩, 

부산 울산·

경남·

(10)

부산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웨딩시, W

티 부산 스퀘어웨딩홀, W , 

울산문수컨벤션웨딩홀, 

창원리베라컨벤션, 

진주제이스퀘어호텔웨딩 김해아이스,

퀘어호텔웨딩 양산 컨벤션웨딩홀   , M

부산헤리움웨딩홀 거제삼성호텔웨딩,

강원 제주·

(8)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부록 년 전국 예식장의 남녀위치 현황<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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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빌라드아모르, 

속초롯데리조트웨딩, 

동해현진관광호텔웨딩, 

제주메종글래드 제주신화월드메리어트,

웨딩 제주라마다프라자웨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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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후반 대구 예식장 남녀위치의 변화 에 대한 토론문20｢ ｣

정재영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소위 전통혼례로 명명되는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 방식의 혼인이 현대  

예식장의 그것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그 의례의 과정과 의미를 전통적 맥락으로부터 

파악해나가는 본 논문은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문화변동의 파고가 드높은 현 상황. 

에서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를 인식하게 한다. 

특히 전통혼례의 예법 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천착했던 서서부동 과  , ‘ ’ ( )西婦東婿

서동부서 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예식장으로 의례 공간이 변화된 상황에도 ( ))東婦西婿

신랑과 신부의 위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논지는 상당히 흥미로우며 사진자료를 , 

통해 논증하고 있는 점은 읽는 재미를 부가한다.

무엇보다 전지구적 지식이 한국의 지역사회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전통민속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 그 실용적 목적으로 인해 대체 융합 복합되고 확· ·

산 소멸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지식의 지역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상·

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혼례에 대한 지적 기반이 부족하여 정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 

발표문을 읽으면서 토론자가 가졌던 생각과 의문점을 두서없이 말씀드림으로써 토론

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발표자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하여 택하고 있는 주요한 틀은 신랑 1. 

과 신부의 위치를 전통적 위치 와 근대적 위치 로 구분한 것이다 발표자의 ‘ ’ ‘ ’ . 

기존의 연구에서 가져온 이 개념은 논지를 강조하는 배경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 

동쪽과 서쪽 왼쪽과 오른쪽의 표현이 시선 기준 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을 비, ‘ ’

롯하여 논문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또한 전통적 근대적이라는 . , 

표현이 주는 무게로 인해 현대 예식장 혼인에서 남동여서의 경향이 강한 대구지역은 

전통성 이 강한 것처럼 인식될 여지를 줄 수 있다 지난 연구의 주장에 일관성을 ‘ ’ . 

갖고서 본 논문의 맥락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대 예, 

식장의 상황적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근 대세로 자리 잡은 주례 . 

없는 혼인에서 앞모습을 청중에게 보이는 신랑과 신부의 경우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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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위치가 지역성을 띤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매우 흥미2. 

롭다 최근 예식장의 신랑과 신부의 위치에서 서울 경기 지역과 대구 부산 지역의 . · ·

지역적 차이가 보이는 점은 유의미한 논의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 . 

대전과 창원 그리고 울산처럼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는 소위 점이적 상황을 보여, ‘ ’ 

주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구의 특성을 도출하고 논지를 부각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와 함께 대구의 지역성 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 ’

다.

년대 예식장 하객의 배치에서 개신교 예배공간의 성별 분리 문화가 3. 1950~1960 , 

현대 예식장의 하객 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유교적 전통을 일. 

부 수용한 한국 개신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유교적 남녀구별의 태도가 ,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한국적 상황일 수도 있다 때로는 개신교의 문화적 영향을 . 

강조하는 발표자의 주관적 견해가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년대부. 1970

터 그러한 하객 배치가 신랑측과 신부측으로 구분하는 최근의 모습처럼 변했다고 설

명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면 예식문화의 변화과정에 대, 

한 설명에 설득력이 부가될 것이다 단지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남서여동의 위. 

치가 규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남동여서서동부서의 비율이 높은 대구 경북의 지역성에 기호학파와 영남학파4. ( ) ·

의 학문적 전통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이는 여. 

가혼 의 전통을 강조하며 서서부동을 주장한 퇴계선생의 입장이 영남학파의 ( )女家婚

영향이 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랑과 신부 위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한 ·

것이다 김득중의 주장으로 인해 전국의 예법에 규범화가 촉진된 것은 사실이라 하. 

더라도 그의 주장이 모든 면에서 타당한 설득력을 가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르며, 

그가 기호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집안의 전통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활동을 보

였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학문적 계통에서 발생하는 문화. 

적 차이도 무게감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독 대구에서만 남녀위치에 대한 전문주례의 주장을 수용하고 정작 기호학파5. , 

의 본거지인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수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보다 정세한 설명이 , 

요구된다 김득중이 경상도 지역에서만 활동한 것도 아닐뿐더러 주요 활동 지역은 . 

오히려 서울권이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김득중에게 사사한 이무중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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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대한 견해가 전문주례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이유로 대구의 위치적 특징이 

되었다는 주장은 비약적으로 보여진다 김득중의 교육을 받은 보다 많은 이들이 활. 

동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고착한 데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발표

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년대 후반 이후 예절원이 개설 확산되면서 . 1990 , 

의례절차의 규범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사계 김장생 집안을 중심으로 기호학파의 의, 

례가 강조되는 예절원의 확산 과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본문에서 제시한 일련, 

의 설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적어도 년대 들어서 적어도 대구에서 . 2000

개원한 예절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퇴계학맥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예법

의 보급은 발표자의 견해와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 

다면 발표자의 논지가 더욱 강조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때때로 대구 부산 전국의 지역 사례가 문맥과 상황6. , , 

에 따라서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년의 지역적 범주와 년의 지역적 . 2018 2026

범주에 차이가 생기면서 결과 도출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 같다 부산과 창원 울산은 . , 

전혀 다른 특성을 보였음에도 공통 범주로 설정되면서 대구만 특정적 위치에 도달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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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속의 일상 캠: 핑의 실천과 전유

김달현국립경국대( )

여가문화와 캠핑. Ⅰ

여가는 노동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전근대사회에서는 고된 농업노동이 . 

마무리되는 시점에 축제나 놀이가 벌어지곤 하였다 이런 양상은 근대에 이르러서 . 

농업인구의 감소와 생산양식의 변화 외래문화의 수용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으로 , 

인해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견고해지고 시장 논. 

리가 심화하면서 여가는 소비 문화의 형태로 대중화되었다 이로써 전근대사회에서 . 

생산적 성격을 지닌 여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소비적인 활동으로 전환되었고 오늘날 , 

여가문화는 소비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취미 유흥 관광 등의 행위를 위한 상품으, , 

로 포섭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근현대의 여가는 민속학적 연구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 

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 

그렇다고 오늘날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을 소비 문화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근대 .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여가는 그 성격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후기산, 

업사회에 이르러서는 노동과 여가 생산과 소비를 가르는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게 , 

되었다.1) 따라서 여가는 노동과 대비되는 소비의 시간으로만 규정되지 않을 뿐 아니 

1) 크리스 로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여가 행위자들은 결사체를 구성하고 여가를 통해서 정체성을 드 

러내며 노동과 여가의 경계를 유연하게 바꾸거나 변화시키고 시뮬라시옹 하이퍼리얼리티, , 

등을 바탕으로 기호화 재현 등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가는 변동성과 (Hyperreality) , . 

우연성 다양성과 유연성 등을 바탕으로 신부족주의 노스탤지어 위험사회, ‘ (neo-tribalism)’, ‘ ’, ‘ (risk 

탈출 등의 주제와 얽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크리스 로젝 최석호 이진형 옮김society)’, ‘ (escape)’ ( , · , 

< 목 차  >

여가문화와 캠핑. Ⅰ

캠핑문화의 형성 과정. Ⅱ

캠핑의 존재 양상과 실천. Ⅲ

캠핑에서의 재현과 전유 양상.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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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가 행위자들은 상품을 소비한 뒤에 여러 방식을 따르며 능동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능동성은 여가 향유자들이 모여 소집단을 구성하고 여가를 . 

이용해 생산적 활동에 활용하기도 하며 새로운 유행 또는 문화적 양식을 만들어 내, 

거나 아이디어를 더해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울. 

러 여가에 심취한 이들은 대량 생산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상품을 자신의 방식으로 

구성 조합하여 생활에 이용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의 여가로서 캠핑을 주목하고자 한다. 

캠핑은 지난 십여 년 사이에 한국인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년. 2016

만 하더라도 국내의 캠핑 시장은 약 조 천억 원의 규모이고 캠핑장 이용자는 1 5 300

만여 명이었으나2) 년에는 약 조 천억 원 규모에 이용자는 만여 명의 규모 2020 5 8 600

로 성장하였으며,3)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년에는 시장 규모 조  19 2023 6

천억 원 이용자 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년에는 시장 규모 조 천억 원9 , 690 2024 6 1 , 

이용자 만여 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540 .4) 팬데믹 시기에 캠핑 시장의 규모가 급성 

장하게 된 이유는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자가 격리에 지친 이들이 사람이 밀집하지 , 

않아 감염의 위험이 낮은 야외활동을 찾으면서 캠핑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았기 때, 

문이다. 

대체로 캠핑은 도시의 일상과 노동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여유를 즐기는 휴

식 활동으로 이해된다 그늘진 나무 밑에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 

마시며 모닥불을 피우고 바비큐를 요리하는 것이 캠핑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진 것이다 캠핑산업은 이용자가 이런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 

발하여 판매한다 여기에는 캠핑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과 편의를 돕는 전자제품 캠. , 

핑 장비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와 숙면을 위한 캠핑카 그리고 하룻밤을 머무를 수 , 

있는 캠핑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 , 

캠핑을 위한 상품 자체라기보다는 상품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몽상

과 동경 즉 캠핑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캠핑을 통해서 얻고, . 

자 하는 자연 감상 및 힐링 에 대한 갈망은 자본주의적 삶에서 쌓인 피로의 산물‘ ’

인 동시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바탕으로 상품화된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캠핑은 .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지화된 상상과 이를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상품의 소

비가 혼재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 일신사 쪽 참조, , 2002, 269~316 ).󰡔 󰡕

2) 사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 보고서 사회공헌재단 쪽 ( ) , , GKL , 2017, 341 .󰡔 󰡕

3) 사 캠핑아웃도어진흥원 년 기준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쪽( ) , 2020 , , 2021, 206 .󰡔 󰡕

4) 컨슈머인사이트 년 기준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쪽 , 2024 , , 2025, 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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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캠핑장에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텐트와 용품을 설치하고 자기만의 생활공간

을 꾸린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때 마련되는 물품들이 대체로 주거하던 집의 세. 

간 살림을 축소하여 그대로 옮겨온 듯한 구성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정성을 들. ‘

여 꾸민 좁은 텐트 속에는 번듯한 테이블과 의자 침구류 난로 같은 계절 용품과 ’ , ,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고 취향껏 고른 식기와 선반 어둠을 밝히고 분위기를 돋우, , 

는 조명 등이 빈틈없이 자리하고 있다 떠나왔다던 일상이 고스란히 때로는 집에서. , 

보다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거주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서 제공하는 . 

규격화된 상품을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캠핑 장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 

각자 공간을 달리 채우고 소품을 이용해 나름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람들은 좁고 제한된 공간을 꾸밀 때 무엇을 포함하고 제외하며 부족한 것. 

을 대신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용품을 조합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 

즉 캠핑산업에서 제공하는 힐링 은 재료로서 기능하며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따‘ ’ , 

라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힐링 을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 ’ . 

들은 쉬기 위해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숲과 강을 찾아 텐트를 꾸미고 여가‘ ’ 

의 시간을 보내며 휴식과 힐링 을 한다고 여기지만 여기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 ’

배치하고 꾸리며 하룻밤 잠자리를 만들며 일상을 즐기기 위해서 재조립하는 작업에 ,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캠핑은 상품화된 이미지를 그대로 소비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전유하여 사용하는 능동적 실천의 성격을 함께 지니게 , 

되는 것이다. 

이처럼 캠핑은 소비의 활동인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능동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소비와 실천이 중첩된 캠핑의 성격에 주목하여. , 

현대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여가문화로서 캠핑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캠핑문화의 형성 과정. Ⅱ

전근대사회에서 군대가 숙영을 위해 벌인 야영 은 일제강점기에 근대교육 제( )野營

도의 영향을 받아 캠핑 이라고 불리며 그 성격이 변모하였다‘ ’ , .5) 이때부터 청소 ( )

5) 전근대사회에서 야영 은 전란으로 군대나 피란행렬이 야외에서 숙영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 ) (野營

사실은 예종실록 권 년 월 일 정유 선조실록 권 년 월 일 병신5, 1 (1469) 5 14 ; 92, 30 (1597) 9 9 ; 󰡔 󰡕 󰡔 󰡕 󰡔

선조실록 권 년 월 일 임진 선조실록 권 년 월 일 인조실록96, 31 (1598) 1 6 ; 167, 36 (1603) 10 29 ; 󰡕 󰡔 󰡕 󰡔

권 년 월 일 병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대교육 제도를 수용하면서 영친왕은 16, 5 (1627) 5 1 ). 󰡕

학교에서 야영을 연습하였으며 순종실록부록 권 년 월 일 일제강점기에는 야영 과 ( 5, 7 (1914) 4 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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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심신을 단련하고 공동체적 규율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의 야외활동으로써 캠핑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6) 해방 후에는 산악회 또는 여행사의 주최로 캠핑대회가 개최 

되었고 캠핑과 함께 유적 답사 산림녹화 조류 관찰 및 서식지 보호 등의 활동이 벌, , 

어졌다.7) 한국전쟁 이후에는 대학생들이 방학에 벌이는 수련 답사 봉사 등의 과외 , , 

활동에서 캠핑을 활용함으로써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8)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캠핑은  

근대적 여가의 형태로 자리 잡아갔다 당시 캠핑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 

확인된다.

오늘날 캠핑 은 인 들이나 의 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하나의 스포熱情的 靑年 自然 孤獨｢ ｣

츠로서뿐 아니라 어떤 에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히 한 이라 말할 수 있다. 年齡層 制限 極 完全 旅行

사람들은 포근한 집의 나 다른 여러 가지 한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고 별이 창창이 , 寢臺 浴室 安樂

뜬 하늘을 안고 잘 수 있는 것이다 몹시 외진 시골 에 와도 조심할 것이 없다 우리는 . . 山野 事實 孤

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캠핑에 할수 있다 어떤 에는 . , , 獨 臨 境遇 衛生施設 圖書

레스토랑 이 될 때도 있다 들은 깊숙이 들어가 깊은 을 찾거나 , . 商店 等 包含 現代人 森林 靜寂 原始

의 를 찾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은 가장 돈을 덜 들이고도 한 로 를 즐기. 生活 口味 可能 限 最大 休暇

기를 한다.願 9)

이처럼 캠핑은 년대 후반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1950 “ ”

으로서 정착되었으며 자연에서 머물며 고독을 즐길 뿐만 아니라 편의를 갖추어 놓, 

고 휴가를 즐기는 여행의 형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년대에. 1960

는 매체를 통해서 캠핑을 즐기기에 좋은 전국의 명소 캠핑을 위해 갖추어야 할 준, 

비물이나 텐트를 치는 요령 등 캠핑과 관련된 지식이 소개되었다.10) 그러나 이렇게  

캠핑 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었다 캠핑 조선일보‘ ’ ( , , 1926.07.15.).少年 會｢ ｣ 󰡔 󰡕

6) 당시 야영은 보이스카우트의 전신이었던 조선소년군 조선소년척후대 의 훈련 활동 의  ( ) ( 朝鮮少年軍｢

동아일보 기독청년회의 연수 활동 동아일보, , 1922.10.08.), ( , , 組織 基督靑年夏令會｣ 󰡔 󰡕 ｢ ｣ 󰡔 󰡕

등산과 탐험 활동 조선일보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1925.09.01.) ( , , 1926.06.04.) 龍黃山探險隊｢ ｣ 󰡔 󰡕

었다.

7) 캠핑 동아일보 캠핑 경향신문 · , , 1947.05.15.; , , 光陵 會 十七 八 兩日 島潭 大會｢ ｣ 󰡔 󰡕 ｢ ｣ 󰡔 󰡕

동아일보 서 캼핑 경향신문1947.08.28.; , , 1948.05.22.; , . 山岳會主催 幕營會 山岳會 愛林｢ ｣ 󰡔 󰡕 ｢ ｣ 󰡔 󰡕

1948.05.20.

8) 서 캠핑 서울 와 가톨릭 들 경향신문 에  , , 1958.07.19.; 漢江上流 大 延世大 學生 農村啓蒙 注「 」 ｢ ｣ 󰡔 󰡕 ｢

경향신문 과 조선일보, , 1958.07.22.; , , 1959.04.29.; 力 學生 山岳 雪岳山登攀 高大山岳會｣ 󰡔 󰡕 ｢ ｣ 󰡔 󰡕 ｢

서 동아일보 과 우리 로 본 프랜 경향신문, , 1959.01.14.; (2) , , 放學 計劃 各大學別 實踐 ｣ 󰡔 󰡕 ｢ ｣ 󰡔 󰡕

1961.07.15.

9) 레크리에이숀 조선일보 , , 1959.04.25.「 」 󰡔 󰡕

10)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캠핑의 즐거움 조선일보 캠핑 경향신 . , , 1962.07.2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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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준비물을 실제로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 서울에서는 주로 남대문 동대. ·

문 시장에서 캠핑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미군 부대에서 보급된 중고 군

용품이었으며 일부 등산용품점에서 수입한 캠핑용품을 취급하는 정도였다, .11) 그 뒤  

년대부터 국산 캠핑용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1970 ,12) 캠핑을 비롯한  

야외활동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레저용품 상가가 늘어나게 되었고 백화점에는 

레저용품 코너가 마련되었다.13) 하지만 당시의 캠핑용품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고가 

였으므로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형 텐트와 모포 반합 수통 야전삽 등 ( ) , 1970 A , , , 高價

군용품이나 군용품을 변형한 장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런 상황은 년대에 이르러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자가용의 1980 . 

보편화로 이른바 레저 붐 과 관광여행의 활성화 가 이루어지면서 대중적, “‘ ’ ‘ ’”

인 여가의 시대가 열렸고,14) 이에 따른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산 텐트와 캠핑 장비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하였다.15) 그 결과 여름 휴가철에 산과 계곡 해변에서 이 , 

루어지는 피서형 캠핑 이 확산하는 한편‘ ’ ,16)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과 숙박을 해결 

하는 오토캠핑 이 새로운 양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auto-camping)’ . 

오토캠핑은 보통 박 일정으로 이동하여 차 안이나 텐트에서 숙박하고 스스로 1 2∼

식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는 주로 짐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숙소를 , .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취사와 세면은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토캠핑은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 형태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였다.17) 또 

문 방학과 캠핑 동아일보 과 살림살이 동아일보, 1962.08.03.; , , 1962.08.01.; 8 , , 月󰡕 ｢ ｣ 󰡔 󰡕 ｢ ｣ 󰡔 󰡕

여름이 베푸는 경향신문 캠핑 의 가득1962.08.03.; , , 1963.07.06.; , 浪漫 登山 原始 浪漫｢ ｣ 󰡔 󰡕 ｢ ｣ 󰡔

조선일보 시원한 여름을 경향신문 서울 캠, 1963.07.28.; , , 1965.07.26.; 避暑案 市民 「󰡕 ｢ ┈ 内｣ 󰡔 󰡕 ｢

핑 부터 경향신문 가을을 하는 코스 동아일5 4 , , 1965.07.31.; , 日 日間 滿喫 登山 案內」 「 」 ｣ 󰡔 󰡕 ｢ ｣ 󰡔

보 캠핑 매일경제 의 즐거움 동아일보, 1965.10.05.; , , 1966.07.29.; , , 野外生活󰡕 ｢ ｣ 󰡔 󰡕 ｢ ｣ 󰡔 󰡕

동아일보 바다는 부르고 은 손짓하고 조선일보1966.08.04.; , , 1966.07.05.; , . 大川 山｢ ｣ 󰡔 󰡕 ｢ ｣ 󰡔 󰡕

텐트 매일경제1967.07.16.; , , 1968.07.15.｢ ｣ 󰡔 󰡕

11) 캠핑 의 경향신문 여름이 베푸는 경향신문 , , 1962.08.03.; , , 器具 時勢 浪漫 登山｢ ｣ 󰡔 󰡕 ｢ ｣ 󰡔 󰡕

캠핑 매일경제1963.07.06.; , , 1972.07.25.好況 裝備｢ ┈ ｣ 󰡔 󰡕

12) 캠핑버너 도 품질 좋아 매일경제 의 레저 , , 1971.12.08.; , 輸入抑制 品 餘暇 同伴 用品…｢ 国產 ｣ 󰡔 󰡕 ｢ ｣ 󰡔

경향신문 , 1972.06.24.󰡕

13) 레저 거래 활발 매일경제 레저 상가 매일경제 , , 1973.05.24.; , . 用品 用品 好景氣｢ ｣ 󰡔 󰡕 ｢ ｣ 󰡔 󰡕

1974.10.18.

14) 김문겸 이일래 인태정 여가의 시대 호밀밭 쪽 · · , , , 2021, 88 .󰡔 󰡕

15) 여름 가격과 구입 요령 캠핑 도구 매일경제 과 바다가 부르는  <6> , , 1982.06.29.; 商品 山—｢ ｣ 󰡔 󰡕 ｢

바캉스의 캠핑 어떤 것이 좋은가 경향신문, , 1984.07.02.季節 用品 ｣ 󰡔 󰡕

16) 텐트 계곡 위험 조선일보 휴일 인파 동아일보 " " , , 1982.08.06.; 14 , , 避暑 避暑 百 萬…｢ ｣ 󰡔 󰡕 ｣ 󰡔 󰡕

198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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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년대에는 승합차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으며1980 RV(Recreational Vehicle) ,18) 가 

족을 모두 태우고 캠핑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이점으로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한편 산림법 이 개정되면서 년부터 전국의 산에서 취사가 금지되는 조치 역1991｢ ｣

시 오토캠핑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19) 이 조치로 아무 데서나 텐트를 치고 취사하 

던 캠핑방식은 취사 및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장의 이용을 증대시켰으며 지정된 캠, 

핑장까지 짐을 옮겨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의 수요도 늘어났다 또한 자동차. 

에 짐을 싣고 이동하면서 무게와 부피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되자, 

텐트는 이전보다 크고 무거운 대형 제품으로 바뀌었으며 테이블과 의자 아이스박스, , 

조리도구 등 갖추어야 할 용품의 가짓수도 많아지게 되었다.20) 

그 결과 여름 휴가철에 주목받는 주요 관광지에는 오토캠핑장 이 조성되었고 ‘ ’

이곳에서는 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오토캠프대회 가 열리기도 하였다‘ ’ .21) 이로써  

캠핑장에는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주차 취사 세면 폐기물 처리 등이 갖춰졌으( · · · )

며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캠핑용품의 , . 

소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자가용의 보급으로 대형 텐트의 판매가 증가하였고 대용. , 

량의 아이스박스 비치파라솔 레저 테이블 등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다, , .22) 이처럼  

오토캠핑은 캠핑 공간의 규모와 안락성 소비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년대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대도시 중산층이 대두하고 국민의 소비 능력이 향1990

상되자 대기업이 여가산업에 진출하면서 골프 스키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생활 스, , , , , 

포츠 대도시 근거리에 있는 별장과 유명 관광지 주변의 콘도미니엄 단체 패키지 해, , 

외여행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었다.23) 캠핑 분야에서도 롯데상사는 이동식  

캠핑트레일러를 수입하였는데 내부에는 침실 주방 목욕탕 응접 시설 등을 갖추었, , , , 

지만 소형이 억 원 대형이 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였으며 당시의 과소비 억제 1 , 2 ,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24) 또한 캠핑용품도 고급화되면서 텐 

트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재질도 고급화되었으며25) 해외에서 오토캠핑을 즐기는 여행 

상품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었다.26) 이처럼 캠핑용품이 고급화 다양화되었음에도  , 

17) 자동차 이용한 오토캠핑 인기 연합뉴스 , , 1991.06.13.「 」 『 』

18) 마이카 오토캠핑 붐 자동차 매일경제 < > , , 1984.07.18.時代 ｢ ｣ 󰡔 󰡕

19) 등산객 취사금지 확대 한겨레신문 , , 1990.10.19.｢ ｣ 󰡔 󰡕

20) 쇼핑 가이드 경향신문 , , 1991.07.13.｢ ｣ 󰡔 󰡕

21) 올 캠프촌 고객 차량 천 백대 조선일보 속에서 화목 다 8 3 , 1990.08.20.; 起亞 自然 家族 「 」 ｢ ｣ 󰡔 󰡕 ｢

진다 오토캠핑 매일경제, , 1990.06.08.｣ 󰡔 󰡕

22) 자가용 대중화로 레저용품 큰 것 인기 연합뉴스 , , 1992.07.10.「 」 『 』

23) 김문겸 이일래 인태정 앞의 책 쪽 · · , , 92 .

24) 초호화판 캠핑 트레일러 수입 말썽 연합뉴스 , , 1990.05.25.「 」 『 』

25) 오토캠핑 확산 대형제품 선호 매일경제 , , 1995.07.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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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년에는 캠핑용품의 판매량이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1996 8 .27) 

캠핑이 여름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주말마다 즐기게 되는 일

상적인 여가로 전환된 계기는 주 일 근무제의 확대였다 년대 초 주 시간 근5 . 2000 40

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2004 , 

주말을 여가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주 일 근무제의 시행은 관광업계에서 큰 기대감을 주었다 시행을 앞둔 년 5 . 2003 12

월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약 만 명 수준이던 오토캠핑 인, 50

구는 년에는 만 명 년에는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2005 240 , 2010 600 .28) 또한  

캠핑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레저용 차량의 판매 대수가 년 만 천 대에서 1998 9 4 2002

년 만 대로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52 .29) 이와 함께 년 한 일 월드컵을 준비 2002 ·

하면서 젊은 층의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한 도심의 캠핑장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서울 도심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마련되었다.30) 이 캠핑장은  

공원과 가족 단위 나들이 명소이자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 

런 점은 캠핑이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자연휴양림이나 해

변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여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31) 

주말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었다 년부터 방영한 . 2007

예능프로그램인 박 일 과 년부터 방영한 예능프로그램인 패밀리가 KBS <1 2 > 2008 SBS <

떴다 에서는 출연자들이 지역의 명소를 탐방하고 야외에서 취침하며 직접 식사를 > , 

준비하고 게임을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방영 이후 각각 시청률 대를 넘나드, 20%

는 인기를 얻으며 일요일 저녁의 대표적인 예능으로 자리 잡았다.32) 이들 프로그램 

은 주말마다 도시를 벗어나 야외에서 숙식하는 생활을 시청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반복해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주 일제 시행 이후 확산된 캠핑문화가 대중적으로 , 5

수용되고 확산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캠핑의 이미. 

지가 확산하는 한편 의 활성화는 캠핑의 감성적 측면을 한층 부각하는 데 영향, SNS

을 미쳤다 캠핑사이트를 감각적으로 꾸미고 그 모습을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하는 . 

26) 해외 오토캠핑 각광 경향신문 젊기에 갈 수 있다 해외 캠핑여행 경향신 , , 1991.05.10.; , , ｢ ｣ 󰡔 󰡕 ｢ ｣ 󰡔

문 , 1996.07.11.󰡕

27) 휴가패턴 변화로 텐트판매 첫 감소 연합뉴스 , , 1996.08.27.｢ ｣ 󰡔 󰡕

28) 주 일제로 오토캠핑 인구 급증 머니투데이 5 (Auto Camping) , , 2003. 12. 24.「 」 『 』

29) 주 일제로 오토캠핑 인구 급증 머니투데이 5 (Auto Camping) , , 2003. 12. 24.「 」 『 』

30) 개장 한 달 맞은 월드컵공원 서울도심 가족 나들이 최고 명소 국민일보 [ ‘ ’] ‘ ’ , , 2002.06.16.｢ ｣ 󰡔 󰡕

31) 도심 속 즐기는 캠핑 경제매거진 , SBS , 2006.08.21.｢ ｣

32) 박 일 패밀리가 떴다 위키백과 항목 박 일 해피선데이 코너 1 2 , , . (1 2 : KBS2 , 「 」 「 」 『 』 《 》 

첫 방송 패밀리가 떴다 일요일이 좋다 코너 첫 방송2007.08.05 ; : SBS , 2008.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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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캠핑 이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았으며‘ ’ ,33) 겨울철에는 텐트를 펴고 접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한 자리에 오랜 기간 머무르며 캠핑을 즐기는 장박 캠핑 의 ‘ ’

방식도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별도의 캠핑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호텔 숙박에 준하. 

는 편의를 바탕으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글램핑 도 하나의 캠핑 양‘ (glamping)’

식으로 자리 잡았다.34)

한편 캠핑장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년에는 관광진흥법 이 개정되. 2014 ｢ ｣

면서 일반야영장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으로 신설되어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 위생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되고 관광객 , ·

이용시설로서 야영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35)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의 확산은 캠핑카와 캠핑장의 증가로 이

어졌다 국내에 등록된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는 년에는 대였던 것이 . · 2015 5,838 2019

년에 대로 년 사이 약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 운영 중인 캠핑장 역시 17,730 4 3 , 

년에 여 개에 이르렀다2018 1,800 .36) 또한 국내 캠핑 인구는 년 만 명 년  2016 310 , 2017

만 명 수준에 머물다가 년에는 만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301 2018 403 33.9% , 

인당 연평균 캠핑 횟수 역시 회로 전년보다 회 늘어났다1 3.6 0.6 .37) 이는 년의 전 2003

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전기시설 등을 갖추고 , · · ·

사이트별로 구획된 오토캠핑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캠핑은 누구나 즐길 수 있, 

는 여가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이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사람들은 몇 달간 움직이지 않다가 방역 19 ,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재난에 대한 공포와 위협에 따라 사람들은 실' ' 

내 공간은 물론 집단 활동을 피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소규모 인원, 

이 독립적인 야외공간에 머물 수 있는 캠핑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가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년 캠핑시장 규모는 약 조 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성장한 것으로 2022 7 20% 

집계되었는데,38) 이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캠핑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었음 

을 보여준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혼자 하는 활동이 인기를 얻으면서 년대까지만 하더라, 1990

33) 감성캠퍼를 위한 캠핑용품 오두막 분만에 완판 조선일보 떠나자 캠핑 ' ' 5 , , 2020.07.01.; , … ｢ ｣ 󰡔 󰡕 ｢

불멍 때리러 조선일보, , 2021.11.01.｣ 󰡔 󰡕

34)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앞의 글 쪽 KB , , 1

35) 박주영 장진희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쪽 · , , , 2022, 13~15 .󰡔 󰡕

36)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캠핑과 보험 가입 쪽 KB , Tip , 2020, 4 .「 」

37)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 보고서 사회공헌재단 쪽 , , GKL , 2020, 2 .󰡔 󰡕

38) 코로나도 뚫었다 조원 캠핑시장 전년 성장 아시아경제 " " 7 20% , , 2022.08.22.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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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승합차를 이용해 친인척이나 지인들과 함께 캠핑했던 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하

고 솔로 캠핑 백패킹 카누캠핑 등 혼자 혹은 소수 인원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캠, , , 

핑의 유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 . 

반복적으로 제공해 온 캠핑의 낭만적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년 에서 . 2019 JTBC

방영된 캠핑클럽 은 년대 아이돌 그룹 핑클의 멤버가 다시 모여 캠핑밴을 직접 < > 1990

몰고 전국을 여행하는 모습을 담아 화제를 모았으며 년 에서 시작한 바퀴 , 2020 tvN <

달린 집 은 배우들이 트레일러 주택을 끌고 전국 각지에 앞마당을 마련해 소중한 > ' '

사람들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인기를 얻었다 년 방영된 텐트 밖은 유럽 은 . 2022 tvN < >

배우들이 렌트카를 이용해 유럽의 캠핑장을 다니며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여배, 

우들이 출연한 두 번째 시즌도 이어져 인기를 끌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 

게 캠핑의 이미지를 아름답고 여유로운 활동으로 연출함으로써 캠핑에 대해 대‘ ’ , 

중이 상상하고 동경할 수 있는 낭만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확산시켰

다.

캠핑 장비를 구하는 경로 역시 다변화되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직구 플. 

랫폼을 통해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났으며,39) 다이소가 저가의  

캠핑용품을 출시하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미니멀한 캠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각광을 받았다.40) 이와 함께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의 매출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41)

팬데믹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자 국내에서 자동차를 블라디보스토크로 탁송한 뒤 유, 

럽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캠핑카로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등장하였으며,42) 몽골의 초 

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들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등 캠핑의 지리적 범위는 국내를 , 

넘어 해외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캠핑 이용자 수와 캠. 

핑장 규모는 코로나 이전보다 한층 확대되었다 년 기준 국내 캠핑 이용자는 19 . 2022

약 만 명이었으며 년에는 최대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년 583 , 2024 700 . 2023

말 기준 야영장은 개로 전년보다 증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3,747 14.2% 

였다.43)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는 팬데믹이 끝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해외여행이  . 

39) 코로나에 캠핑용품 호황 수출입도 역대 최대 한국경제 중국에서 쏟아지는  , , 2021.08.17.; …｢ ｣ 󰡔 󰡕 ｢

저가 용품 실적 악화하는 캠핑업계 조선비즈, , 2025.11.16.… ｣ 󰡔 󰡕

40) 가을은 캠핑의 계절 아성다이소 기획전 디지털타임스 , , 2022.09.21. 2021.10.14.…｢ ｣ 󰡔 󰡕

41) 억짜리 캠핑카도 없어서 못판다 캠핑뜨자 캠핑카도 품절대란 이데일리 "1 ".. , , 20｢ ｣ 󰡔 󰡕

42) 년 월 현재 캠핑카로 해외여행을 하는 대표적인 유튜버는 노마드션 2026 7 , (www.youtube.com/@

구독자 만명 모칠레로 구독자 NomadShaun, 84 ), (www.youtube.com/@Mochilero_korean, 40.7

만명 조아이즘 구독자 만명 등이 있다), (www.youtube.com/@joaism, 21 ) . 

43) 만 캠핑족 잡아라 돌아온 캠핑 성수기에 유통가 분주 브레이크뉴스 "700 " ' ' , , 2024.1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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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자유로워지면서 캠핑으로 몰렸던 수요의 상당 부분이 다시 해외여행으로 옮겨

간 것이다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의 신규등록 대수는 엔데믹 직전인 년 대. · 2021 7,300

로 정점을 찍은 뒤 년 대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년에는 대로 감2023 3,399 , 2025 1,361

소하였다 캠핑장 산업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년 . . 2024 11

월 년 월 신규 개장 캠핑장은 개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며 폐업 ~2025 10 371 20.4% , 

캠핑장 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44) 

캠핑의 존재 양상과 실천. Ⅲ

나의 캠핑 경험은 대체로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어린 시절에는 매년 여. 

름마다 가족과 함께 다닌 피서형 여행을 들 수 있다 매년 여름이면 우리 가족은 소. 

요산 설악산 송지호 해수욕장 무주구천동 월악산 등지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된다, , , , . 

이러한 방식의 캠핑은 년대 산과 계곡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피서형 1970~80 , ‘

캠핑 에 대한 경험이었다’ . 

초등학교 시절에는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캠핑을 경험하였다 방학. 

이 되면 경기도 일대에 산재해 있던 청소년 수련원 등지에서 이루어진 스카우트 활

동에서는 야영 훈련이 이루어졌고 학기 중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야영을 벌였던 것으

로 기억된다 다만 이때의 캠핑은 극기 를 위한 훈련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던 탓. ‘ ’

에 나에게는 그리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지는 않다 이러한 형태의 캠핑은 일제강점. 

기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훈련 수양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본격적으로 나의 의지를 바탕으로 캠핑을 즐기게 된 시기는 학창 시절부터였다 써. 

클의 선배와 친구들과 어울려 떠났던 캠핑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서해안의 해수

욕장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여름방학에는 친구들과 해운대 무릉계곡 동해안의 해수. , , 

욕장 등으로 이동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장비는 텐트와 침낭 코펠과 . . 

버너 정도로 매우 단출하였는데 대단한 장비를 갖추지 않았어도 또래집단과 어울렸, 

던 덕분에 이때부터 캠핑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한동안 낚시를 위한 캠핑을 하였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는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이나 화성 등지로 다녔고 혹은 출장지 주변에서 일과 후 시

간을 즐기기 위해 낚시와 캠핑 장비를 함께 챙겨 가곤 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 

44) 캠핑관광현황 캠핑장 개폐업현황 한국관광데이터랩 ,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 -

lab/portal/loc/getAreaCampDataFor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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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뒤 기회가 될 때 캠핑을 다녔다 나에게 여가로, . 

서 캠핑의 바탕을 이루었던 기억은 어디까지나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순수한 ‘

방식의 캠핑 이었다’ .45) 

캠핑은 대체로 텐트를 피칭 하고‘ (pitching)’ 46) 야외에서 숙박하는 활동이라고 이 

해되지만 지금까지 내가 캠핑하며 겪어 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캠핑장에 머무는 시, 

간만으로는 이 활동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나에게 캠핑은 계획을 세우는 것으. 

로부터 시작하고 장비를 준비하고 이동하여 생활공간을 구축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 , 

고 쉰 뒤 다시 그 공간을 떠나 귀가한 뒤 장비를 세척 건조 보관하는 데까지 이어· ·

졌다 또한 이렇게 쌓인 경험은 다음 캠핑의 장소를 결정하고 장비를 선택하는 데 .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나에게 캠핑은 하나의 여행이라기보다 준비와 . 

이동 사이트 구축과 거주 해체와 귀환 등이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숨돌리기 에 , , ‘ ’

가까웠다. 

캠핑을 위한 준비는 검색 으로부터 시작된다 캠핑 일정이 가까워지면 날씨와 ‘ ’ . 

일정을 확인하고 장소를 탐색한다 이전에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기도 하고 새로운 . 

장소를 물색하기도 하는데 이때 내가 선택하는 요소는 거리와 소요 시간 그리고 , , 

사이트 의‘ (site)’ 47) 크기와 바닥 재질 위생시설의 상태 전기 사용 여부 등이다 나 , , . 

는 주변 경관을 크게 따지는 편은 아니지만 멀리 산이나 바다가 보이는 장소를 선, 

호하는 편이고 사이트 간 간격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이런 정보는 주로 인터넷, . 

에 게시된 사진과 후기에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캠핑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나의 . 

경험과 인터넷에 게시된 후기가 되며 처음 가게 되는 캠핑장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 

로 인터넷의 후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자연을 찾아 떠나는 활동은 자연을 . ‘ ’ 

만나기 전에 디지털 정보와 타인의 경험을 통해 먼저 구성되는 셈이다. 

장소를 결정하게 되면 사이트를 예약해야 하는데 캠핑장 예약은 숙박시설과 달리 , 

어느 사이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꽤 신중하게 골라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과 가까운 곳은 편리하지만 사람들의 통행이 잦고 입구와 멀리 . , , 

떨어진 곳은 조용하지만 개수대나 샤워장과 멀며 수변과 가까운 곳은 경관이 좋아 , , 

운치를 느낄 수 있지만 모기에게 자유로울 수 없고 수목이 많아 그늘이 지는 곳은 , 

45) 여기서 순수한 캠핑 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목적이나 부수적인 취미 없이 자연 속에서 머무는 것  ‘ ’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캠핑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46)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를 흔히 피칭이라 부른다 영어에서는 라는 동사구로 쓰 ' ' . ‘to pitch a tent’

이는데 한국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텐트 피칭이라는 명사형 표현으로 굳어졌다 이는 원래의 , ‘ ’ . 

영어 표현과는 달리 한국의 캠핑문화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콩글리시라 할 수 있다, .

47) 사이트는 캠핑장에 마련된 텐트를 펼치도록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



제 차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54

- 76 -

여름에 시원하지만 때로는 개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 함께 사이트의 크기와 . 

방향에 따라서 어떤 텐트와 타프를 설치할 것인지 차량을 어느 방향으로 주차할 것, 

인지 텐트의 입구는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나에게 캠핑장을 , . 

예약하는 것은 휴식하기 위해 하루 동안 머물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틀 남짓 하, 

는 시간 동안 편히 생존 해야 하는 임시 생활공간을 선택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 ’

있다. 

캠핑하러 가기 위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날씨를 확인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나는 . 

장비 대부분을 모두 챙기는 편이라서 날씨에 따라 일일이 장비를 새로 편성할 필요, 

는 없지만 기온에 따라서 사용할 용품들은 추가로 챙겨야 한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 

장비는 난방 냉방 용품으로 고작해야 전기장판과 등유 난로 선풍기 정도이지만 우· , 

중 에는 판초 우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동계에는 언 땅에 텐트를 고정하기 ( )雨中

위해서 핑거팩 이‘ ’ 48) 필요하다 해변 모래사장에 텐트를 칠 때는 샌드팩 을 . ‘ ’ 49) 

써야 하고 사이트가 나무데크일 때는 데크팩 을‘ ’ 50)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장비를  . 

챙길 때 자연환경은 내가 장비를 구성하는 조건이 되며 장비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 

그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짐을 쌀 때는 창고에 보관한 모든 장비들을 모두 꺼내어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텐트와 폴대 팩 스트링 의자와 테이블 버너와 코펠 랜턴과 침낭을 확인하. , , , , , 

고 건조 상태와 수량 배터리와 가스의 잔량을 점검한다 캠핑하기 이틀 전에는 캠핑, . 

용품점에 가서 부탄가스와 장작 착화제 등을 구매하고, 51) 집에 돌아오면 조명과 보 

조배터리를 충전하며 아이스팩을 얼려 둔다 음식 준비 역시 집에서 시작된다 냉장, . . 

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한 뒤 부족한 것은 마트에서 구매하며 고기를 소분하고 채소

48) 핑거팩 은 동계에 언 땅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대못과 같은 형태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대못을  ‘ ’ , . 

이용해 자작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 自作

49) 샌드팩 은 모래 또는 눈이 쌓인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속이 비어 있는 원통형의 쇠막대를 반 ‘ ’ , 

으로 갈라 아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팩의 몸통에 구멍을 뚫어 접지력을 향상시킨 고정장치이다. 

이것을 나사 모양으로 꼬아서 접지력을 높인 스크류 모양의 스크류팩 도 있다‘ ’ . 

50) 데크팩 은 나무데크의 틈 사이에 얇은 쇠뭉치를 넣고 돌려서 팩이 빠지지 않게 만든 것으로 주 ‘ ’ , 

로 데크를 이용해 조성한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고정장치이다 데크팩 에는 닻의 모양을 한 앵카. ‘ ’ ‘

팩 스프링으로 텐션을 조절하는 스프링팩 쇠뭉치 대신 굵은 철사 갈고리 모양의 오징어팩’, ‘ ’, ‘ ’, 

나무에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나사팩 나사가 꼬여 있다고 하여 스크류팩 이라고도 불리는데 모‘ ( ’ ‘

래에서 사용하는 스크류팩과는 크기와 재질이 다르다 등이 있다)’ .

51) 장작은 캠핑용품점에서 구매할 때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주문하고 캠핑 날 이틀 전에  

장작 파우치에 담아 밀폐된 방에 두고 가습기로 말린다 뜻하지 않게 캠핑장에서 연박 일 이상 . ‘ (2

연속으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을 하게 되면 캠핑장에서 장작을 추가로 구매할 때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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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손질하여 작은 용기에 옮겨 담는다 양념통을 채우는 일도 중요한 과정 가운데 . 

하나이다 최근에는 솔캠 을. ‘ ’ 52) 다니게 되면서 음식 준비의 번거로움 때문에 주로  

레토르트나 밀키트 제품을 준비하거나 캠핑장 주변의 마트에서 조리반조리된 음식/

을 구입하거나53) 주변 음식점에서 포장해 가기도 한다 이처럼 나에게 캠핑장에서의  . 

식사는 집에서 상당 부분 준비하거나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솔캠을 즐기는 나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다 가족과 함께 , . 

캠핑하는 캠퍼 들은‘ (camper)’ 54) 대체로 바비큐를 선호하며 그리들불 위에 올려 ‘ (

놓고 사용하는 넓은 원형의 철판 전기밥솥 등의 조리도구를 챙겨 캠핑 음식을 거)’, 

창하게 즐기는 경우가 많다. 

준비 과정의 마지막 절차는 적재이다 캠핑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피와 . 

무게를 고려해 짐을 싣는 일이며 캠핑장에 도착한 뒤에 꺼내야 할 짐의 순서를 고, 

려하여 적재해야 한다 모든 장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싣지 못하면 캠. 

핑장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캠퍼들 사이에서는 트렁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

해서 적재하는 것을 가리켜 테트리스 한다 고 부른다 나의 경우에 가장 마지막‘ ’ . 

에 싣는 것은 의자와 그라운드시트 텐트 등인데 우선 캠핑장에 도‘ (groundsheet)’, , 

착하면 잠시 숨을 돌리며 쉬기 위해서 의자를 가장 먼저 펼친 뒤에 장비들이 오염되

지 않도록 그라운드시트를 펼쳐 그 위에 장비를 올려두기 때문이다 캠핑장으로 이. 

동할 때는 주로 음악을 들으면서 가며 도중에 휴게소에 들르거나 캠핑장 인근 마트

에서 얼음이나 음료수 술 등을 보충할 때도 있다 나에게 이 이동은 주거지를 떠나 , . 

며칠간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 위한 전이의 시간인 셈이다.

캠핑장에 도착하면 먼저 관리실에서 체크인 한다 그 후 입 퇴실 시간(check-in) . · , 

매너타임 쓰레기 분리배출 샤워장 이용 시간 장작 사용 규칙 등에 대해서 안내를 , , , 

받고 배정된 사이트로 이동한다 나의 사이트에 도착했다고 곧바로 텐트를 설치하는 . 

것은 아니다 나는 잠시 주변 사이트를 돌아보며 주변 사이트의 텐트 방향을 살피고 . , 

자연 경관과 수목의 위치와 그늘 일출과 일몰의 방향을 따져본다 그 뒤 의자를 펼, . 

치고 잠시 앉아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일상적 시공간에서 벗어나 캠핑장에 도

착했다는 사실을 만끽한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텐트를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폴. 

대를 세우고 텐트를 펼쳐서 잠시 거처할 공간을 만든다 이때 판단해야 할 것은 텐. 

트에 팩만 박을 것인지 스트링 을‘ (string)’ 55) 함께 설치할 것인지 타프를 쳐서 그 , 

52) 혼자서 다니는 캠핑을 솔로캠핑 이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솔캠 이라고 한다 ‘ ’ , ‘ ’ .

53) 도심을 벗어난 농촌지역의 읍 면 단위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독거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

조리 반조리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 . 

54) 캠퍼 는 캠핑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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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을 만들 것인지 타프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높이로 펼칠 것인지 주방은 , ,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다른 짐은 어느 곳에 둘 것인지 침구는 어디에 깔아놓을 것, , 

인지 등과 같이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모든 장비의 설치가 끝나면 짧은 시간. 

이지만 내가 머물 공간이 구성된다. 

모든 설치가 끝나고 의자에 앉으면 텐트를 치느라 뚝딱거리던 공간은 어느새 , ‘ ’ 

작업장에서 생활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그전까지 나는 장비를 운반하고 펼치고 조립. 

하며 박고 당기는 노동을 수행했고 그 노동을 모두 마친 뒤에야 비로소 휴식 시간, 

을 얻는다 이제 이 사이트는 나만의 공간이 된다 캠퍼에게 사이트란 그것을 점유한 . . 

이의 생활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이트 구축이 끝나면 나만의 사적 공간이 되, 

고 타인이 그 사이트를 침범하는 일은 사생활 침해나 무단 침입처럼 느껴지게 된다, .

캠핑하는 시간에는 의외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고 스마트폰을 보. 

거나 캠핑장 주변을 산책하고 책을 읽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 

러다가 해가 기울면 다시 노동이 시작된다 음식을 준비하고 화로에 장작을 쌓아 불. 

을 붙이며 조명을 켠다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조명이 비추는 텐트에서 모닥. 

불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는 일이다 집에서는 간편하게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불이 . 

캠핑에서는 직접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 되며 바로 그 불편이 즐거움으로 전환된다, . 

특히 야외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과 라면은 집에서도 흔히 먹는 음식이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음식이 된다 음식 자체의 차이보다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 과정의 차이가 의. 

미를 바꾸는 것이다 도시의 식사가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면 나에게 캠핑의 저녁식사는 그 자체로 오래 지속되는 여가였다, .

식사가 끝난 뒤 화로의 불꽃을 바라보는 이른바 불멍 은 생산적이지 않다 목적‘ ’ . 

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며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무목적, . 

성은 캠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일상의 시간이 업무와 가사 이동과 약속처. , 

럼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비하면 캠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반복, 

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런 무목적의 시간을 얻기 위해 예약과 장보기 운전과 . , 

사이트 구축 등과 같은 방대한 목적성을 지닌 노동이 선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밤이 되면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진다 특히 텐트 안은 소리의 울림이 한곳으로 모. 

이기 때문에 옆 텐트에서 떠드는 소리 계곡물과 벌레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 , 

선명해진다 기온이 내려가면 외투를 입고 모닥불 가까이에 자리를 잡는다 이때 자. . 

연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풍경뿐만 아니라 신체가 느낄 수 있는 온도와 피부의 감각, , 

55) 스트링 은 텐트와 팩을 연결하는 나일론끈으로써 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 ’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김달현 텐트 속의 일상 캠핑의 실천과 전유, : ｢ ｣

- 79 -

청각과 후각 등 오감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잠자리에 들어도 집에서의 수면과 같지 . 

않다 바닥의 굴곡이 매트를 통해 느껴지고 바람이 불면 텐트가 흔들리며 비가 오. , , 

면 빗방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린다 자연과 가까워지기 위해 캠핑을 왔지만 편안. , 

한 수면을 위해서는 텐트와 매트 침낭 전기매트 같은 수많은 장비가 필요했다 장, , . 

비는 자연을 차단하는 동시에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나에게 캠핑에서 . 

장비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조절하는 매개물

이 되는 셈이다.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린 의자를 닦고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물을 끓여 커피를 내

린다 내가 캠핑을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개가 걷히지 않은 산이나 해무가 낮. 

게 깔린 바다를 보며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텐트 주변. 

을 살피며 간밤에 고양이들의 습격을 받지는 않았는지 텐트가 많이 젖었는지 송진, , 

이 텐트에 떨어졌는지 등 주변 상황을 살핀다 엊저녁에 치우지 못한 것들을 치우고 . 

철수를 준비한다. 

퇴실 시간이 가까워지면 여유롭게 앉아 있던 나도 자리에서 일어난다 침낭을 접고 . 

매트의 공기를 빼며 식기를 씻고 테이블과 의자를 접는 사이 거실과 주방과 침실이 , 

차례로 사라진다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캠핑용품을 하나씩 늘어놓으면서 집을 만. 

드는 과정이었다면 철수는 그 집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팩을 뽑고 폴대, . 

를 제거하면 팽팽하게 서 있던 텐트가 내려앉고 이를 접어 가방에 넣으면 내가 먹, 

고 자고 쉬던 공간은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기게 된다 하룻밤 동안 편히 쉬었던 곳은 .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빈 땅이 되는 것이다. 

나는 다시 테트리스를 하여 트렁크에 장비를 싣는다 집을 떠날 때와 같은 물‘ ’ . 

건이지만 또 사용한 흔적이 장비에 남는다 캠핑장을 떠나기 전 나는 사이트를 둘러. 

보며 쓰레기와 빠뜨린 물건은 없는지 확인한다 몇 시간 전까지 텐트와 타프 테이블. , 

과 랜턴이 있던 자리는 다시 평범한 땅으로 돌아와 있고 이후에 다른 캠퍼가 이 사, 

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캠핑장은 이처럼 임시로 생. 

활공간이 펼쳐졌다가 사라지는 곳이다. 

귀가하면 이번 캠핑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사이트의 장단점을 되짚고 다음 캠. 

핑에 추가하거나 교체할 장비를 떠올리는 사이 이번 캠핑에서 얻게 된 경험은 다음 , 

캠핑을 위한 지식이 된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다고 캠핑의 노동이 끝난 것은 아니다. .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식기를 다시 씻으며 젖은 텐트와 타프는 옥상에 펼쳐 말리고 , 

흙 묻은 팩은 물로 씻어두어야 한다 만약 우중 캠핑이었다면 침구류까지 햇볕에 말. 

려야 한다 이처럼 캠핑의 마지막 노동은 집에서 이루어진다 장비가 모두 마르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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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접어서 원상태로 보관하고 집 밖에서 요긴하게 쓰였던 것들은 창고의 한쪽 편에 

수납된다 며칠 뒤 나는 이번 캠핑에서 부족했던 것을 떠올리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 , 

캠핑 장비를 검색하게 된다 다른 사이트에서 보았던 새로운 텐트와 의자 가보지 못. , 

한 다른 캠핑장이 눈에 들어온다 다음 캠핑의 목적지를 찾는 사이 이미 다음번 캠. 

핑을 준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캠핑에서의 재현과 전유 양상. Ⅳ

캠핑을 가는 이유를 말할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은 탈출 과 힐링 이라는 단어‘ ’ ‘ ’

이다 광고와 미디어에서는 캠핑을 가리켜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자유 일상 탈. , ‘ ’, ‘

출 등과 같은 이미지로 재생산하였고 캠핑산업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상품 판매’ , 

의 수단으로 삼아왔다.56) 이러한 수사에서 캠핑은 일상과 대국 되는 비일상의  ( )對局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캠핑은 일. 

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활동이라기보다 일상의 생활양식을 다른 공간에서 재현하, 

고 이를 다시 자기 방식으로 전유하는 이중적인 실천에 가깝다, .

이런 점에서 캠핑의 상당 부분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즉 거처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잠자리를 만드는 일을 되풀이하는 과정으로 이

루어진다 우선 캠핑에서 주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거처할 곳을 조성하는 것이다 텐. . 

트와 타프는 비바람을 막고 안락한 잠자리와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을 짓는 

것과 같고 텐트 안쪽에는 매트와 침낭을 이용해 침실을 꾸민다 테이블과 의자를 펼, . 

쳐 거실을 구성하며 손쉽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조리도구를 인디언 행, ‘

거 에’ 57) 걸어두고 버너를 설치하여 주방을 갖춘다 여기에 조명과 소품을 더해 일 . 

상의 거주 공간과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 

쉴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결국 캠핑장에서도 일상의 생활양식은 재현된다 음식. . 

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캠핑에서의 취사는 캠핑장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 

집에서부터 시작된 가사노동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재료를 손질하고 소분. 

하는 일뿐만 아니라 미리 식단을 구성하고 장을 보는 것도 대체로 캠핑장으로 출발, 

하기 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차이가 있다면 조리 장소가 집의 주방에서 캠핑장으. 

로 옮겨지고 냄비와 가스레인지가 코펠과 그리들 화로와 버너 등의 캠핑 장비로 바, , 

56) 크리스 로젝 앞의 책 쪽 , , 334 .

57) 인디언행거는 삼각형의 양쪽 다리에 수평으로 막대를 걸쳐 둔 자립형의 걸이대로써 인디언들의  ‘ ’

천막과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캠핑할 때 가벼운 조리도구나 랜턴 컵 등을 걸어 정리할 . , 

때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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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현의 양상은 손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 일상에서는 벽체나 배관과 . 

같은 생활 기반 설비 덕분에 비바람을 막고 물을 쓰는 일이 해결되지만 캠핑에서는 , 

이러한 설비가 부재하기 때문에 캠퍼는 텐트를 설치하여 비바람을 막고 물을 직접 

길어오는 등 매번 노동을 통해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재현의 노동은 앞에서 . 

살펴본 것과 같이 캠핑의 준비와 이동 사이트 구축과 거주 해체 및 정리 등의 과정, , 

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캠핑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다 아울러 캠핑을 통, . 

해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재현은 그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캠퍼의 성향에 따라 .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최근에는 쾌적한 캠핑을 위해서 에어컨 냉장고 전기히터, , , , 

전기밥솥 등과 같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편리함을 .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가 추가로 필요하다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배선과 . 

발전기 또는 파워뱅크를 챙겨야 하고 이 기기들을 싣고 내린 뒤 설치하며 캠핑을 , 

다녀온 뒤에는 다시 정리하고 충전해야 한다 즉 캠핑이 재현하는 일상의 수준이 높. 

아질수록 그 재현에 드는 노동 역시 함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캠핑을 단, . 

순히 노동에서 벗어난 순수한 휴식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만은 없다 결국 캠퍼가 벗. 

어나려고 했던 것은 일상 그 자체라기보다 일상이 이루어지던 장소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캠퍼는 집과 도시를 떠나지만 그곳에서 수행하던 생활방식까지 바꾸는 것. , 

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장소에서 그것들을 다시 조직한다 그렇다면 캠핑이 노동과 . . 

돈을 들여서 일상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면 캠핑은 그 전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반복,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캠핑이 일상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캠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재현하고 캠핑할 때마다 변형하기 때문이다 캠핑장에서 돈을 받고 캠퍼에게 내어주. 

는 공간은 정해진 크기와 동일한 형태를 지닌 사이트이지만 그 위에 무엇을 어떻, ‘

게 배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캠퍼마다 달리 나타난다 또한 캠핑용품점에서 판매하’ . 

는 것은 대량 생산된 규격화된 상품이지만 캠퍼는 그 상품을 조합하고 배치하는 과, 

정에서 자기만의 생활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동일한 브랜드의 텐트와 랜턴을 갖추었. 

다고 해서 모든 캠퍼가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구성하고 동일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즉 캠퍼에게 소비는 상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다. . 

캠퍼는 대량생산된 상품을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게 조합하고 사용하면서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과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점에서 캠핑에서의 소. 

비는 드 세르토가 말한 소비의 생산성‘ ’,58) 즉 소비자가 사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 

58) 드 세르토는 이러한 생산의 양상은 교활하고 산발적이며 눈에 띄지 않고 곳곳에 조용하게 침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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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질서를 구성하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캠핑에서 나타나는 전유는 한 번의 캠핑에서 완성되지 않고 반복을 통, 

해 누적된다 캠핑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캠핑은 종료되지 않는데 새로운 장비. , 

를 검색하고 다른 캠핑장을 찾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캠핑용품 업계는 . 

입문용 고급형 과 같이 숙련 단계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하는 한편 솔로캠‘ ’, ‘ ’ , 

핑 오토캠핑 차박 백패킹 등 캠핑의 방식에 따라서도 별도의 상품군을 제시한다· · · . 

캠퍼에게 지금 갖춘 장비로써 캠핑이 완결된 것으로 여기기보다 언제나 다음 단계의 

선택이 남아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캠핑장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에 새로운 캠핑장. . 

이 계속 조성되는 상황에서 캠퍼에게는 아직 가보지 못한 캠핑장의 목록이 끝, ‘ ’ 

없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수집 활동이 지닌 비완결적 성격과 유사하다. . 

새로운 수집 대상이 계속 등장하는 한 수집하는 행위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 

캠핑에서도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장소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언제나 다음번 캠‘

핑 의 가능성을 남겨두게 된다’ . 

이러한 선택은 오로지 개인적인 기호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캠퍼가 지닌 경, 

제적 문화적 조건과 이전의 경험 캠퍼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평가의 기준 등을 바· , 

탕으로 특정한 취향으로 굳어진다.59) 즉 캠핑을 반복할수록 캠퍼는 캠린이 에 ‘ ’

서60) 고수 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이런 캠핑을 하는 사람 이라는 보다  ‘ ’ , ‘ ’

뚜렷한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 아울러 캠핑산업에서 제공한 동일한 상품이. 

라 할지라도 캠퍼의 손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이트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캠핑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단순한 상품의 구매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캠퍼. 

는 대량 생산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지만 이들의 소비는 상품을 구매하고 , 

소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캠퍼는 장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합하고 사용하면서 .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용 방식과 사이트의 양식을 만들어 낸다 이처. 

럼 소비는 기존 상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소비 방식과 캠핑의 양

식을 형성하며 나아가 생산자의 상품 기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이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캠퍼는 캠핑용품을 구매함으로써 자. 

신만의 사이트를 구축한 뒤 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에 공유한다 이 과정에SNS . 

서 자신이 구성한 사이트에 감성캠핑 부시크래프트 모토캠핑 노지‘ ’, ‘ ’, ‘ ’, ‘

캠핑 등과 같은 하나의 스타일로 명명하고 전시한다 이렇게 공유된 사이트는 다’ . 

하는데 지배적 경제 질서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생산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드러나 는 소, “ ”

비를 뜻한다고 하였다 미셀 드 세르토 신지은 옮김 일상의 발명 문학동네 쪽( , , , , 2023, 45 ).󰡔 󰡕

59) 삐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새물결 쪽 참조 , : , , 1995, 278~286 .󰡔 󰡕

60) 이 말은 캠핑 초보 라는 뜻으로 캠핑 과 어린이 의 합성어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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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캠퍼들의 참조와 모방을 거치면서 개인의 취향을 넘어 여러 캠퍼가 공유하는 하

나의 캠핑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캠핑용품 업체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캠퍼들이 를 통해 형. SNS

성하고 확산시킨 사이트의 양식과 생산자들의 상품 기획은 상로작용을 거치면서 새

로운 상품 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예컨대 오두막집 형태의 텐트 원목의 질감을 강조. , 

한 테이블 특정한 색감의 조명 갓 빈티지 소품 등은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기획되, , 

고 상품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감성캠핑 은 생산자가 일방적. ‘ ’

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시한 결과라기보다 캠퍼들의 실천과 생산자들의 기획이 ,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시장의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캠핑에서는 소비와 생산이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만 캠핑에서는 캠, 

퍼의 소비가 새로운 생산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캠퍼는 소비자이면서도 자신의 . 

사용 방식과 전시 평가를 통해 후속 상품의 기획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가 된다, . 

반대로 생산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포착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

하고 다시 시장에 공급한다 이렇게 공급된 상품은 다시 캠퍼의 전유를 거쳐 새로운 . 

사이트의 양식으로 재구성되고 그 결과는 를 통해 다시 공유된다, SNS .

따라서 캠핑에서 전유와 상품화는 서로 대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연결

된다 캠퍼는 생산자가 공급한 상품을 자신의 방식으로 조합하고 사용하면서 새로운 . 

의미와 스타일을 부여하고 생산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실천을 참조하여 후속 상품을 , 

기획한다 결국 캠퍼의 창조적 실천은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시장은 다시 새로운 상. , 

품을 통해 캠퍼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탈. ‘

출 과 힐링 이라는 통념은 캠핑을 둘러싼 복합적인 생산 소비 관계를 충분히 ’ ‘ ’ ·

설명하지 못한다 캠퍼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나만의 감성 을 표현하는 순간은 . ‘ ’

동시에 그 감성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밝혀둘 것은 이 글은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여가문화 가운데 하나인 , 

캠핑을 소비자본주의와 후기산업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였다고 하겠다 캠. 

핑이 왜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반복되는 생활방식이 되었는지 그것이 현대인의 노, 

동과 휴식 주거와 이동 소비와 정체성의 문제 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 ,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캠핑. 

의 의미를 파악하여 설명하기보다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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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속의 일상 캠핑의 실천과 전유 에 대한 토론문: ｢ ｣

라연재국립목포대학교( )

이 발표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인 캠핑을 현대인의 반복되는 생활양식으

로 바라보고 일시적이며 상업적인 활동이 아니라 재현과 전유라는 이론적 개념을 통

해 바라보고자 합니다 특히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자료로 삼아 준비 이동 구축 거. - - -

주 철수 정리로 이어지는 캠핑의 전 과정을 기술한 대목이 일상과 실천을 연구 대상- -

으로 삼는 본 학회의 문제의식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점과 글을 . 

읽으며 궁금했던 점을 여쭤보며 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방법으로서의 자기민속지학 을 명시하고 자기민속지로  , (autoethnography)

귀결되는 성찰성을 글 초반부에 제시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은 사실. Ⅲ

상 자기민속지학의 풍부한 자료임에도 정작 그 방법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채 기

술됩니다 그 결과 글을 읽을 때 서술의 주어가 나 라는 개인에서 익명의 대중인 . ‘ ’

캠퍼 로 호명되어 한 사람의 특수한 경험이 캠핑 일반에 대한 명제로 확장되는 ‘ ’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기민속지학의 강점은 연구자의 위치성 을 은폐하지 . (positionality)

않고 자료 해석의 조건으로 둔다는 데 있습니다 즉 연구자가 어떤 캠퍼이며 그 위. , 

치가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가리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 , 

연구자 스스로의 위치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자신. 

의 경험을 전형적 캠핑의 사례로 제시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특수한 사례로 제시하' ' , 

고 계십니까 또한 장이 다루는 감성캠핑과 전시는 본인이 수행하는 실천은 ? ' ' SNS Ⅳ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때 자기민속지적 자료와 외부 관찰 자료의 위상 차이는 어떻게 

조정되며 이후 다른 캠퍼의 사례를 참여관찰이나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제시할 예정, 

입니까?

그리고 전유 개념을 저항과 포섭 사이에서 실제 분기하는 양상이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장은 드 세르토의 소비의 생산성 담론에 기대. Ⅳ

어 캠퍼의 전유를 능동적 창조적 실천으로 평가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드 세르토의 · . 

전유전술는 본래 지배 질서에 포획되지 않고 흩어지는 축적되지 않는 성격의 것임( ) , 

에도 발표문은 캠퍼의 전유가 를 거쳐 감성캠핑이라는 시장 범주로 포착되고 생, SNS , 

산자의 상품 기획으로 회수되어 다시 공급되는 순환으로 읽힙니다 즉 이는 전유라. , 

기보다는 캠퍼의 전시 노동이 시장 가치로 전환되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발표문에서. 

는 이 순환을 캠퍼의 창조적 실천이 시장을 이끈다 고 표현하고 있지만 캠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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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조성이 자본에 포섭된다 고도 보입니다 저는 이를 조금 더 캠퍼의 입장에서 ’ .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때의 캠핑 시장 자체의 급속한 성장과 현재. 

의 완만한 쇠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캠퍼의 경험이 이 이론을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천민속학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발표문에는 피칭 사이, . ·

트 테트리스 불멍 연박 솔캠과 같은 은어 그리고 핑거팩 샌드팩 데크팩 앵· · · · , · · ·

카팩 오징어팩으로 분화된 팩의 어휘와 인디언행거 같은 물질이 풍부하게 등장합니·

다 이는 캠퍼 공동체 안에서 공유 전승되는 생활 지식이자 암묵지. · (tacit knowledge)

로서 그 자체로 민속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료들은 대부분 용. 

어 해설의 형태로 각주에 머물러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캠퍼가 이러한 . 

어휘와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익히고 전수하는지 매너타임 분리배출 사이트 점유, · ·

와 같은 규범이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본문에서 다룬다면 더욱 더 논의가 풍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글을 읽으며 제 자신의 경험이나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캠핑, 

은 가족 담론과 무관할 수 없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문에서 캠핑이 재현한. 

다는 일상은 실은 가족의 거주 공간에서 출발하며 오늘날의 인 가족 논의와도 맞, 1

닿습니다 연구자가 철수 과정을 거실과 주방과 침실이 차례로 사라진다 고 보았. “ ”

듯이 텐트 안에 세워지는 것은 가정집의 축소판이며 연구자의 최초 캠핑 경험 또( ) , 

한 가족과 함께 다닌 피서형 여행 이었습니다 장의 역사에서도 오토캠핑은 가족 " " . 'Ⅱ

화목의 장으로 선전되었고 박 일 패밀리가 떴다 등은 가족 및 유사가족의 ' , <1 2 >·< > 

서사로 캠핑을 대중화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요컨대 캠핑을 하나의 여가 실천이자 . 

공동체로 성립시키는 최초의 계기로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작동하며 캠핑‘ ' , 

의 지식과 취향 역시 처음에는 가족을 통해 전수됩니다 그러나 발표문은 재현을 개. 

인의 실천으로만 서술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구자의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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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무속을  없애려 했는가?

대한제국기 무속 제거 운동의 연대기적 재구성— —

이창익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 목 차  >

무당 금지 법규의 역사 조선 초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1. : 

신사금난 갑오개혁 이후2. : 

숙청궁금 친일파와 통감부의 무속 금압3. : 

무녀들의 전성시대 진령군 현령군 수련4. : , , 

한일병합 이후의 무속 금압5. 

무당 금지 법규의 역사 조선 초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1. : 

원칙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홍무 년 즉 년에 정식으로 공포된 ( ) 30 , 1397洪武

대명률 의 예율 과 형률 에 의거해 무당을 처벌할 수 있었다 그 실( ) . 大明律⟪ ⟫ ⟨ ⟩ ⟨ ⟩

효성 여부를 떠나 여기서는 대명률 의 몇몇 법 조항을 통해 무당이 하는 어떤 행⟪ ⟫

위가 처벌 대상이었는지부터 살펴보려 한다.1)

먼저 예율 제사 편의 사무 와 사술 을 금지하는 조항을 보면 법사( ) ( ) , (師巫 邪術 法⟨ ⟩

나 무당이 귀신의 영이나 거북이나 뱀의 정령 같은 사신 을 불러내 부리는 ) ( )師 邪神

무술 행위 도사 나 무당이 고문자 비슷한 것으로 부적을 써서 귀( ) , ( ) ( ) 巫術 道士 古文字

신을 부리거나 여역 같은 질병을 물리치는 서부 행위 물을 떠 놓고 다라( ) ( ) , 疫 書符癘

니 등의 범어 로 주문을 외며 기도한 후 이 물로 병을 고치는 주수 행위가 ( ) ( ) 梵語 呪水

금지되었다.

곡식을 까부르는 키 와 방울을 들고 신성 에게 기도하여 신어 즉 신( ) ( ) ( ) ‘箕 神聖 神語

의 말 을 얻는 기선 의 술수도 금지되었다 기선은 귀신에게 문장을 받는 일종’ ( ) . 箕仙

의 강필 현상이다 기선술에서는 젓가락 하나를 키 머리에 꽂고 키 위에 깨끗( ) . 降筆

한 재를 펼쳐 두면 신이 와서 키를 흔들고 젓가락을 저어 재 위에 온갖 종류의 문장

1) 渡邊彰, ⟨巫覡 行爲 檢束 法制史要の を する ⟩, ⟪警務彙報⟫제183호, 大正9年(1920) 8月, 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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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쓴다고 한다 키를 앞에 놓고 귀신을 불러 송사 의 곡직을 가리거나 화복을 . ( )訟事

묻거나 시 를 짓도록 하면 귀신이 반드시 신어를 재에 그린다는 것이다( ) .詩

일반적으로 몸에 신이 내리는 여자를 무 라 하고 남자는 격 이라 했다 그런( ) ( ) . 巫 覡

데 방울 소리로 귀신이 왔다는 것을 알리면서 신어를 전달하는 무격은 예언이나 도

참의 근거지가 되고 국가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 위험한 존재

였다 따라서 대명률 의 예율 의제 편에서는 음양술사 가 대소 . ( ) ( )儀制 陰陽術士⟪ ⟫ ⟨ ⟩

정치 관원의 집에서 국가의 화복에 대해 망언을 일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 

형률 도적 편에도 변란의 단초를 없애기 위해 참위 요서 요언( ) ( ), ( ), 盜賊 讖緯 妖書⟨ ⟩

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정치 세력이 무당이나 술사와 결탁하여 뜬소문이나 ( ) . 妖言

뜬말을 퍼트려 정치적 위기나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경국대전 이나 속대전 에도 무격 관련 금지 조항이 있었다(1471~1484) (1746) . ⟪ ⟫ ⟪ ⟫

경국대전 의 형전 금제 조에는 사적으로 노비와 땅을 절이나 무격에게 ( ) 禁制⟪ ⟫ ⟨ ⟩

바치면 죄를 물은 후 노비와 땅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경성 . 

안에 거주하는 무격이나 여염집에 유숙하는 승려에게는 죄를 묻는다는 조항도 있다. 

도성 안에 승려와 무격이 거주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속대전 의 형전 금제 조에서도 도성에 거주하는 화랑 유녀 무녀( ), ( ), 花郞 游女⟪ ⟫ ⟨ ⟩

는 적발하여 죄를 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랑은 남자 무당이고 유녀는 귀신( ) . , 巫女

을 공경하고 음사 를 행하는 남편 없는 여자를 가리켰다 또한 도성에 있는 무( ) . 淫祠

녀를 모두 색출하여 검거하지 않는 관원은 파면할 수도 있었다 경국대전 보다 무. ⟪ ⟫

격 금지의 어조가 좀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통편 에서는 무. (1785)⟪ ⟫

녀를 집에 데리고 사는 관원은 고관대작일지라도 형벌을 내린 후 유배를 보낸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년 월 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 가운데 먼저 무당 규제와 관련이 1905 4 29 ⟪ ⟫

있는 것은 제 편 제 장 제 절 사술률 의 조였다4 4 12 ‘ ( )’ 404~407 .邪術律

제 조 참위 나 요서 조 거나 전파 야 중 을 혹 케 자 징역404 . ( ) ( ) ( ) ( ) ( ) ( )讖緯 妖書 造 傳播 衆 惑    

종신 이며 사리 가 중 자 교 에 처호 은장 고 송관 치 아니( ) ( ) ( ) ( ) ( ) ( ) ( )懲役 終身 事理 重 絞 隱藏 送官   

자 징역 년에 처 이라( ) 3 .懲役  

제 조 사신 을 가강 거나 서부주수 야 일응 좌도 로 인심405 . ( ) ( ) ( ) ( ) ( ) (邪神 假降 書符呪水 一應 左道 人 

을 현혹 거나 재물 을 편취 자 수범 은 교 며 종범 은 병 히 ) ( ) ( ) ( ) ( ) ( ) ( ) ( )心 眩惑 財物 騙取 首犯 絞 從犯 幷  

징역 종신 에 처 라( ) ( ) .懲役 終身 

제 조 도상 을 은장 야 향 을 소 며 중 을 집 야 야취효산406 . ( ) ( ) ( ) ( ) ( ) ( ) ( )圖像 隱藏 香 燒 衆 集 夜聚曉散  

며 선사 양수 야 인민 을 선혹 자 징역 종신 에 처 이라( ) ( ) ( ) ( ) ( ) ( ) .善事 佯修 人民 煽惑 懲役 終身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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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사술 로 인 의 화복 을 망언 자 태 이며 국가화복407 . ( ) ( ) ( ) ( ) ( ) 10 ( )邪術 人 禍福 妄言 笞 國家禍福 

을 망언 한 자 징역 년에 처 이라( ) 3 .妄言   2)

제 조는 정감록 같은 참위서에 관한 것이므로 대한제국 시기의 무당과는 직접 404

관련이 없다 조는 사악한 신이 지폈다고 하면서 부적이나 주술적인 물로 인심을 . 405

현혹하며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무당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조. 406

도 사람을 모아 화상 앞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일을 금하는 것이므로 무당 활동

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다 조도 사악한 술수로 인민과 국가의 길흉화복을 설. 407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므로 무당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무당의 활동을 탄압할 수 있는 법 조항은 무엇보다도 제 편 제 장의 신명4 5 ‘

소간율 이었다 먼저 형법대전 제 편 제 장 제 절 사설신사율( )’ . 4 5 1 ‘ (神明所干律 私設⟪ ⟫

의 제 조와 제 조는 특히 무당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 408 409神祠律

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조 협잡 계 로 선현 을 존모 다 칭 고 사원 을 사설 야 408 . ( ) ( ) ( ) ( ) ( ) ( )挾雜 計 先賢 尊慕 祠院 私設   

재 취 자 태 이며 사찰 이나 일응 음사 사창 자( ) ( ) ( ) 80 , ( ) ( ) ( ) ( )財 取 笞 寺刹 一應 淫祠 私    刱  

징역 년에 처 이라( ) 3 .懲役 

제 조 제 조의 소위 로 보조 나 시주 토색 야 장 이 중 자409 . 408 ( ) ( ) ( ) ( ) ( ) ( )所爲 補助 施主 討索 贓 重   

계장 야 제 조 준절도율 에 의 야 과단 이라( ) 600 ( ) ( ) .計贓 准竊盜律 科斷   3)

이처럼 사설신사율 은 역대 제왕과 관제 및 각종 신령을 봉안하기 위해 사적으‘ ’

로 사원 사찰 신당 등을 만들어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징역 년에 처하고 있다, , 3 . 

또한 재물 편취의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형법대전 제 편 제 장 제 절 준절도5 12 6 ‘⟪ ⟫

율 의 제 조 관사 사취 야 재 취 거나 타인 의 재’ “ 600 . ( ) ( ) ( ) ( ) ( )官私 詐欺 財 取 他人   

괴대 자 계장 야 제 조 절도율 에 준 이( ) ( ) ( ) ( ) 595 ( ) ( )財 拐帶 者 計贓 竊盜律 准    

라 에 의거해 제 조 절도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제 조 절도율에 따르면 재물.” 595 . 595

의 경중에 따라 금고 개월 징역 년 년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었다6~10 , 1 ~15 .4)

또한 형법대전 제 편 제 장 제 절 설독신명률 의 제 조 조4 5 2 ‘ ( )’ 410 , 411 , 褻瀆神明律⟪ ⟫

조도 무당 금지를 염두에 둔 법률 조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12 .

제 조 사가 에셔 설단제천 야 설독신명 자 태 에 처 이라410 . ( ) ( ) ( ) ( ) 80 .私家 設壇祭天 褻瀆神明 笞   

2) 4 , , 4 : , 12 : .刑法大全 第 編 律例上 第 章 詐僞所干律 第 節 邪術律⟪ ⟫

3) 4 , , 5 : , 1 : .刑法大全 第 編 律例上 第 章 神明所干律 第 節 私設神祠律⟪ ⟫

4) , 5 , ,  12 : , 5 : / 6 : .刑法大全 第 編 律例下 第 章 賊盜所干律 第 節 竊盜律 第 節 准竊盜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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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사원신묘 에 향 을 소 고 복 을 양 자 태 에 처 이라411 . ( ) ( ) ( ) ( ) ( ) ( ) 100 .寺院神廟 香 燒 福 禳 笞   

제 조 역대제왕 후비 와 선성 선현 충신 열사 의 위412 . ( )· ( ) ( )· ( )· ( )· ( )歷代帝王 后妃 先聖 先賢 忠臣 烈士

판 이나 우상 이나 영정 을 사조 야 극희 작 자 징역 년에 ( ) ( ) ( ) ( ) ( ) ( ) ( ) 1位版 偶像 影幀 私造 劇 作 懲役 戲  

처 이라. 5)

이처럼 설독신명률 은 사적으로 제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여 신명을 모독한 ‘ ’

자 사원과 신묘에서 향을 태우면서 복을 비는 자 왕 왕비 성현 충신 열사의 신위, , , , , , 

나 우상이나 영정을 사적으로 만들어 극희 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 )’劇戲

다 모든 조항에서 우리는 무당의 푸닥거리와 굿을 떠올릴 수 있다 특히 의례적 놀. . ‘

이 를 가리키는 극희 라는 말에서 우리는 왕 장군 조상의 신위나 화상을 봉안하’ ‘ ’ , , 

고 굿을 하는 무녀를 자연스레 상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형법대전 이 반포된. 1905⟪ ⟫

년 월 일 이후에는 신명소간율 의 사설신사율 과 설독신명률 에 의거하며 경4 29 ‘ ’ ‘ ’ ‘ ’

무청과 경무사가 손쉽게 신당을 파괴하고 무녀를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사금난 갑오개혁 이후2. : 

경무청의 신설과 무속 탄압의 본격화(1) 

갑오개혁 이후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무녀들이 사회정치적으

로 매우 대담하게 활동했고 이로 인해 무녀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탄압이 자행되었, 

다 년에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 서양기독교와 일본불교는 종교 라는 이름으. 1897 ‘ ’

로 한국사회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 

무녀들의 빙의 현상도 급증하고 있었다 더구나 무녀들이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왕. 

궁 안까지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속은 기독교와 불교 측의 종교적인 적개심, 

을 유발하고 있었다 무속의 제거는 기독교의 성공적인 포교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 

조건이었다.

대한제국기는 매우 특이한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동묘 및 남묘와 함께. 1883

년 북묘 건립과 년 서묘 건립을 통해 사대문을 둘러싼 관제 신앙이 완성되었고1904 , 

이로 인해 전내 라고 새로운 유형의 무녀들이 한양의 무속을 주도하기 시작‘ ( )’殿內

했다 서양과 일본의 노골적인 침입 속에서 고종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임진왜란 때 . 

관우 의 영적인 힘으로 왜병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종교적 서사를 떠올렸( )關羽

다 국가가 관왕묘의 완성을 주도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여인들은 관우가 . , 

자기 몸에 빙의했다고 주장했다 즉 대한제국기는 국가와 민간의 영역 모두에서 무. 

5) ⟪刑法大全⟫第4編, 律例上, 第5章: 神明所干律, 第2節: 褻瀆神明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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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활동이 폭증했던 역사상 보기 드문 시기였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제국은 경무. 

청을 동원하여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무속을 탄압했다 따라서 . 

대한제국기는 유례없는 무당의 폭증과 전례없는 무당의 탄압이 공존했던 기묘한 시

대였던 것이다.

당시 무녀 단속은 주로 경무청 과 경부 에 의해 이루어졌다 갑오개혁 ( ) ( ) . 警務廳 警部

당시 년 월 일 자 군국기무처 의  의안 가운데 경무청관제직장1894 7 14 ( ) ( ) ‘軍國機務處 議案

을 보면 좌우포청 을 합쳐서 경무청을 만들어 내무아문( )’ , ( )警務廳官制職掌 左右捕廳

밑에 두고 한성부 부 자내 의 일체 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고 적( ) 5 ( )內務衙門 字內

혀 있다 그리고 경무청에는 현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경무사 인과 부관 인 . ( ) 1 1警務使

및 경무관 서기관 총순 순검 을 두었다( ), ( ), ( ), ( ) .警務官 書記官 總巡 巡檢 6) 다음날인 월 7 15

일에 안경수 가 초대 경무사로 임명되었다( ) .安 壽駉 7) 그 후 다음해인 년 월 일 자 1895 5 1

로 칙령 제 호 경무청관제 가 반포 시행되었다85 : .⟨ ⟩

그런데 경무청의 신설과 함께 갑오개혁 이후 년여 동안 그 어떤 시대에도 보기 15

힘든 강력한 무속 탄압이 전개되었다 특히 년 월 일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개신. 1896 4 7

교적 색채를 유지하며 매우 강한 어조로 무속 타파를 주장하곤 했다 또한 년 이. 1886

후 기독교의 국내 포교가 본격화되었고 년 월 일에 불교 승려의 입성 해금이 , 1895 4 23

결정되었다 기독교와 불교가 한양 도성 안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자 이 시점을 전후. , 

해 무당들도 도성 안팎에 몰려 들기 시작했고 도성 안에서 굿판을 벌어지는 일도 잦

아졌다 우리는 종교 전파의 자유가 기독교나 불교만을 위한 것이었을 거라고 착각. 

한다 그러나 무당들도 근대적인 종교 자유의 분위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 도성 . , 

안에 들어와 자유롭게 신당을 차리고 굿을 하기 시작했다 기독교 선교사의 눈에 무. 

속은 문면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원시종교의 잔존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무당의 . 

눈에 비친 기독교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주문을 외고 다같이 경 을 읽고 듣고, ‘ ( )’ , 經

함께 모여 노래를 한다는 점에서 무속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년 월 일에 경무청은 무당질 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무녀 1896 5 20 ‘ ’ ‘

신씨 를 체포했고 신상 으로 추정되는 그림 장을 압수해 불태웠다’ ( ) 5 .神像 8) 전시대에 

는 거의 없었던 무당 체포 와 화본 소각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 ‘ ’

다 년 월경 인천 경무서도 무당이 사람들을 유인하여 탈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 1896 5

있었다 그런데 인천부 참서관 인 임오준 의 첩에게 청탁하면 임오준. ( ) ( ) , 參書官 任午準

6) ⟪官報⟫草記, 開國503年(1894), 7月14日(음), 55-68쪽;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7월 14

일 무자.

7)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7월 15일 기축.

8) ⟨잡보⟩, 독립신문, 2면 3단, 189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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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당을 금지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한다.9) 따라서 갑오경장 이후에도 어떤 무당들 

은 관리의 권력을 뒷배 삼아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경무사 김재풍과 민간 무속의 금압(2) 

년 월 일에 경무청 수장인 경무사 김재풍 은 각 처에 방을 붙이고 1896 5 30 ( )金在豊

서울 오부 자내에 있는 여 곳에서 무당들의 화상 을 모두 수거해 불살( ) 300 ( )五部 畵像

랐다.10) 이 사실만으로도 도성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활동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마치 일본에서 폐불훼석 을 단행한 것처럼 무당 금압은 무당. ‘ ( )’廢佛毁釋

들이 굿을 할 때 쓰는 화상을 모두 불태우는 매우 공격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896

년 월 일에 경무사가 된 김재풍은 음사기도 를 엄금했기 때문에 무당들이 3 3 ( )淫祀祈禱

그를 무척 두려워했다고 한다.11) 당시에는 경무청에서 귀신 화상 을 모두 금지했 ‘ ’

다 또한 화주역장이 와 점장이 도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 ‘ ’ ‘ ’

모두 금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다.12) 당시에 독립신문은 유해한 우상의 타파를 위해   

민가의 화상뿐만 아니라 나라 안의 모든 크고작은 모든 귀신 화상과 각 관부에 있는 

부군당 의 화상도 모두 금지해야 문명의 진보가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 .府君堂 13)

년 월 일 자로 주한 임시대리공사 가토 마스오 가 일본의 문부대1896 6 11 ( )加藤增雄

신 겸 외무대신 사이온지 긴모치 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면 경무사 김재( ) , 西園寺公望

풍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경질되었는지 알 수 있다 동년 월 일에 경무청은 무. 5 30

녀들의 기도를 금지하고 음사 를 폐지할 거라는 고시를 시내 각소에 게시했다( ) . 淫祠

그리고 종묘 관제묘 기타 개소의 정사 를 제외하고 이 계획을 ( ), ( ), 5~6 ( )宗廟 關帝廟 正祠

실행에 옮겼다 순검을 성 안팎에 파견하여 여개소의 음사를 봉쇄했고 그곳에 안. 300 , 

치된 소상 목우 기구 무녀의 화의 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압수하여 ( ), ( ), , ( )塑像 木偶 花衣

성 밖에서 불태웠고 무녀는 모두 성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 인해 무녀 명이 목숨을 , . 3

잃었고 여러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예컨대 순검들이 이색 을 제사지, . ( )李穡

내는 수전동 의 이목은영당 을 폐기할 목적으로 기구를 훼손하( ) ‘ ( )’壽典洞 李牧隱影堂

는 바람에 해당 가문이 분개하여 도에 격문을 보내 연대 상소를 올리려고 한 소동8

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총순 인과 순검 인이 면직되었고 경무사 김재풍의 평판도 . 1 4

9)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 2 2 , 1896 5 28 .⟨ ⟩
10)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2 2 , 1896 6 2 .
11) ⟨韓官人 經歷一般ノ ⟩, ⟪統監府文書⟫ 권 년 년 8 (1907 ~ 1909 ),  , 1999; 國史編纂委員會
⟨ 발신 수신: : , : (請議書 內部大臣 朴定陽 內閣總理大臣署理內部大臣 朴定陽 閤下 建陽 元年 

)三月 三日 ⟩, ⟪內部請議書⟫.
12)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2 2 , 1896 6 11 .
13)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2 1 , 1896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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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졌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무녀 제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일까 당시에는 이. ? 

러한 조치가 서양 선교사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14) 결국  

년 월 일에 김재풍은 의원면관되고 이종건 이 경무사가 되었다1896 6 13 ( ) .李鍾健 15) 이 

처럼 김재풍은 공격적으로 음사를 철폐하다가 평판이 나빠져서 경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6) 

그런데 몇 달 뒤 년 월 일에 탁지부협판 김재풍이 다시 경무1896 11 23 ( ) 度支部協辦

사가 되었다.17) 이전에 김재풍은 경무사로서 문명 진보 를 표방하면서 도적 잡기 ‘ ’ , 

꾼 협잡배 무당 등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였으므로 일부 사람들은 김재풍이 다시 경, , 

무사가 된 것을 반가워했다고 한다.18) 

년 월에 경무청은 내부 훈령을 통해 서울 오서 자내의 각 방곡 에 1897 3 ( ) ( )五署 坊曲

방을 부치고 길거리에서 긴 담뱃대를 무는 행위 술을 먹고 취하여 남과 시비하는 , 

행위 비결 글귀를 전파하는 행위 무당과 판수가 기도로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 , 

이는 것 등을 금지했다.19) 며칠 뒤 내부는 각도 관찰부에 훈령을 하여 불경한 말 “

과 무당 판수들이 기도하여 세상을 혹게 하며 백성을 속이는 일을 일절 통금할 것”

을 각 방 인민들에게 고시했다.20) 경무청은 판수가 경을 읽고 무당이 굿을 하고 기 

도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며 사람의 돈을 빼앗는 강도 행위라고 규정하며 금지했다. 

년 월에는 남서 자내에서 경을 읽던 판수 명과 기도하던 무당 명이 남1897 4 ( ) 3 1南署

서에 체포되어 경무청으로 보내졌다.21) 당시 한성부 는 부에 동서 서서 남 ( ) 5 , , 漢城府

서 북서 중서 등 경무서 를 설치하고 있었다 년 월에는 동서 자, , 5 ( ) . 1897 4 ( ) 警務署 東署

내에서 두신 배송 을 하던 무녀를 잡아 경무청에 보냈다 천연두 신을 보( ) ( ) . 痘神 拜送

내는 마마배송굿을 하다가 체포된 것이다.22)

경무사 김재풍은 재임시에 반복적으로 무당 금지를 실시했다 년 월 일부터 . 1897 5 8

경무청은 무당이 굿하고 점치는 것 판수가 경을 읽고 점치는 것 치성을 드리고 기, , 

도를 하는 것 부적을 붙이는 것 주문을 읽는 것 신당과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것 , , , 

등을 엄히 금지했다 그리고 무당과 판수의 성명과 나이 거주지 등을 조사하여 장부. 

14) ⟨ 등 년 월 일. , : (1) (1896 6 11 )二 本省往報告 報告 第一號 陛下明禮宮 出御 件 報告 ヘ ノ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 국사편찬위원회 11 , , 1994.
15)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34 , 33 (1896) 6 13 .
16) ⟨ 등 년 월 일. , 2 : (2) (1896 6 20 )二 本省往報告 報告 第 號 砲手 設置 報告  ノ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 국사편찬위원회 11 , , 1994.
17)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34 , 33 (1896) 11 23 .
18)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2 2 , 1896 11 26 .
19) ⟨각부 신문⟩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3 , 1897 3 9 .
20) ⟨각부 신문⟩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1 , 1897 3 13 .
21)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4 1 , 1897 4 20 .
22)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4 2 , 1897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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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기로 했다.23) 김재풍이 년 월 일에 사직한 후 월 일에는 군부협판 1897 6 7 6 8 (軍

민영기 가 경무사를 겸임했다) ( ) .部協辦 閔泳綺 24) 그런데 김재풍에서 민영기로 경무사 

에 교체하자 다시 무당과 판수의 활동이 성행했다 당시 독립신문은 현 경무사도 김. 

재풍의 규칙대로 무당과 판수를 엄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25) 년 월 일에  1897 10 29

민영기는 의원면관되었고 갑오년 이전에 포도대장을 역임한  중추원 의관 이, ( ) 議官

봉의 가 경무사가 되었다( ) .李鳳儀 26) 다시 년 월 일 자로 이봉의는  의원면관 1897 12 31

되었고 법부 민사국장 이충구 가 경무사로 취임했다, ( ) ( ) .民事局長 李忠求 27)

년 월에 이충구는 무당과 판수가 요기스럽게 고사를 지내고 음탕하게 비는 1898 1

것을 통금 하고 만일 알고도 범하는 경우에는 무당과 판수를 청한 사람까지도 ( ) , 通禁

엄히 다스릴 것이라는 훈령을 내리고 고시했다.28) 이충구는 서울 오서 자내를 밤마 

다 몸소 순행했으므로 각 교번소 순검들이 바짝 긴장했다고 한다.29) 실제로 년  1898

월에 경무청의 서서 에서는 경 읽은 판수 변달보 및 김태식과 함께 기복을 요1 ( )西署

청한 자까지도 체포하여 경무청으로 보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중서 도 누동. ( ) (中署 樓

에 사는 김소사의 집에서 고리짝을 긁으며 굿을 하는 무녀를 체포했다) .洞 30) 경무사  

이충구가 경 읽고 축수 하는 것을 금지하자 소경들의 원망이 커졌다고 한다 당( ) . 祝手

시 신문기사는 무당년 의 요사와 소경놈 의 괴계를 깨닫고 이들을 불쌍히 여‘ ’ ‘ ’

겨 구제할지언정 산통을 꺼내고 고리짝을 긁는 일에 속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31)

그런데 년 월 일에 이충구가 면직되고 다시 김재풍이 경무사가 되었다1898 2 27 .32)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월 일에 김재풍은 행동거지가 해괴망측하다는 이유로 3 22

다시 경무사에서 면직되었다.33) 그리고 같은 날 민영기가 경무사로 임명되었고 월  , 4

일에는 중추원 의관 신석희 가 경무사에 임용되었다23 ( ) ( ) .中樞院議官 申奭熙 34) 신석희  

후에도 윤웅렬 민영기 이종건 정기택 김정근 신태( ), , ( ), ( ), ( ), 尹雄烈 李鍾健 鄭騏澤 金禎根

휴 등으로 경무사가 계속 교체되었다 이처럼 경무사는 매달 임면이 반복될 ( ) . 申泰休

정도로 불안정한 자리였다.

23)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1 , 1897 5 27 .
24)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35 , 34 (1897) 6 8 .
25)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3 , 1897 8 19 .
26)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36 , 34 (1897) 10 29 .
27)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36 , 34 (1897) 12 31 .
28) ⟨각부 신문⟩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4 1 , 1898 1 11 .
29)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3 , 1898 1 29 .
30)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4 1 , 1898 1 20 .
31) ⟨ 보 ⟩ 협셩회회보 면 단 년 월 일, , 3 1 , 1898 1 22 .
32)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37 , 35 (1898) 2 27 .
33)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37 , 35 (1898) 3 22 .
34)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37 , 35 (1898) 3 22 ; 37 , 35 (1898) 4

일 양력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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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에는 대례복 을 갖춰 입은 관인 명과 궁궐의 나인들1898 5 26 ( ) ( ) 4大禮服 官人

이 무녀들을 데리고 가서 용산에서 용신굿을 했고 나라를 위해 축수하면서 많은 금, 

은 채단 을 강물에 던져 넣었다 독립신문 기사는 충군 애국 의 마음은 이해( ) . ‘ ’綵緞

하지만 재물을 빈민에게 나누어주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고 덧붙이고 있다, .35) 갑오 

개혁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성 안에서 활동하는 무당이 늘어나면서 무당을 근

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조되었다 하지만 무당들은 굿이라는 자기들의 의. 

례도 기독교나 불교와 동등하게 종교 에 속한다는 의식을 점차 갖기 시작했던 것 ‘ ’

같다 그래서 차츰 충군과 애국을 강조함으로써 무속이 개인적인 기복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공적 의례 로도 승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무당들이 등‘ ’

장하기 시작했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는 인식이 산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상 년에 경무청은 무격 을 잠깐 금지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지를 1898 ( )巫覡

풀었다 그러자 황성신문은 상전 이나 화포 등에서 엉망으로 그린 사람 형. ( ) ( ) 廂廛 畵鋪

상 그림을 사서 신당 이나 무가 에  걸고 관장군 이나 산신령( ) ( ) ( ) (神堂 巫家 關將軍 山神

이라 칭하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을 속이고 있는데도 경찰관리가 못 본 척 못 ) , 靈

들은 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36) 무격 금압이 일시적으로 강력해지다가 다시  

느슨해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이 나라에 엄. 

청난 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사회 . 

단체가 무속 금압을 강력히 요청하지 않은 한 인력이 부족한 경무청이 지속적으로 , 

무당의 굿이나 판수의 독경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힘들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 

사회적인 물의를 빚지 않는 한 종교적인 정오 나 무속의 문제는 그리 큰 사건이 ( )正誤

아니었다.

다시 년 월 일 자 매일신문에는 무당이 귀신이 지폈다고 부적을 쓰며 1898 10 22 “

주문을 읽으며 방울을 흔들며 기도를 하는 체하고 스스로 부처라 하며 옳은 도를 배

반하고 정도를 어지러이 하든지 혹 귀신의 화상을 걸어 놓고 향불을 피며 여러 사람

을 모아 밤과 낮으로 착한 일을 한다 칭하고 인민을 선혹하는 자는 교 에 처하고 ( )絞

그것을 본받은 놈은 태 일백 징역 종신을 시킨다더라 라는 기사가 실린다.” .37) 1898

년 월 일에 경무청은 패류배를 금하고 풍속을 고친다는 이유로  오서 자내에 방11 1

을 부쳤는데 여기에는 무당과 신당에 기도하는 것을 낱낱이 통금하고 라는 구절, “ ”

35)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2 3 , 1898 5 31 ; ⟨잡보⟩ 일신문 면 단 년 월 , , 2 2 , 1898 5
일31 .

36) ⟨巫覡愈刁⟩ 면 단 년 월 일, 2 3 , 1898 9 8 .皇城新聞 
37) ⟨잡보⟩ 일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1 , 1898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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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혀 있었다.38) 

다시 년 월에 경무청은 내부 훈령을 신칙하여 서울 각 방곡에 술 주정꾼과 1899 1 “

잡기 하는 자와 무당이 기도하고 굿하는 것 등에 관하여 고시 후 일 후부터 매 ” 5 5

일 안에 각 방 통수가 각 방의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교번 순검에게 제출하게 했

다.39) 또한 동년 월에 경무청은 각 경무서에 훈령하여 무당 기도를 금하게 했다 1 .40) 

년 월 일 밤에는 삼개 마포 에 있는 이원근의 집에서 무당 인이 장고1899 2 15 ( , ) 3三浦

를 치면서 요언사설로 기도를 하다가 순검에게 피착되었다.41) 년 월에는 쌍림 1899 5

동 무녀 김씨가 옥황천존 을 모신다고 하면서 집안에 신상을 설치하( ) ( )雙林洞 玉皇天尊

고 어리석은 인민을 화복의 설로 유인하여 속이고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남서의 경, 

청 에 체포되었다( ) .警廳 42)

년 월 일 자로 칙령 제 호 경부관제 가 반포 시행되면서 기1900 6 12 20 : ( )警部官制⟨ ⟩

존의 경무청 관제는 폐지되었다 경무청은 경무사를 수장으로 경무관 인 이하를 . 12

두고 내부대신의 지위 감독을 받았지만 경부는 대신 인 협판 인 국장 , ( ) 1 , ( ) 1 , 大臣 協辦

인 경무관 인 등을 두었으며 내부와 동등한 독립 조직이었다2 , 15 , .43) 그러나 년  1901

월 일 자로 다시 칙령 제 호 경무청관제 가 반포 시행되면서 경무사 인 국12 8 3 : 1 , ⟨ ⟩

장 인 경무관 인 이하 체제의 경무청이 부활했고 경부는 폐지되었다1 , 12 .44) 년  1901

월 일에는 궁내부 산하에 경위원 이 신설되었다 경위원은 황궁 내외의 11 17 ( ) . 警衛院

경비 및 수위 수상한 위법자를 규찰하고 체포하는 사무를 담당했고 총관( ), , ( ) 守衛 總管

인 총무국장 인 경무관 인 주사 인 총순 인을 1 , ( ) 1 , ( ) 5 , ( ) 6 , ( ) 16總務局長 警務官 主事 總巡

두었다 같은 날 경부협판 이근택 이 경위원총관 으로 임. ( ) ( ) ( )警部協辦 李根澤 警衛院總管

명되었다.45)

년 월 일에 내장원경 이용익 은 경무사 임시서리1902 4 16 ( ) ( ) ( )內藏院卿 李容翊 臨時署理

를 맡고 나서 무당이 기도하고 저주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금지하기 시작했다.46) 

38) ⟨잡보⟩ 일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2 , 1898 11 3 .
39) ⟨고시 방곡⟩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2 , 1899 1 13 .
40) ⟨잡보⟩ 일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2 , 1899 1 16 .
41) ⟨잡보⟩ 일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2 , 1899 2 20 .
42) ⟨妖巫被捉⟩ 면 단 년 월 일, 3 2 , 1899 5 13 ; 皇城新聞 ⟨무당피착⟩ 면 단, , 4 1 , 帝國新聞

년 월 일1899 5 15 .
43) ⟨ 20 : )勅令 第 號 警部官制 ⟩, ⟪官報⟫ 쪽, , 4 (1900) 6 13 , 6-9 ; 號外 光武 年 月 日 ⟨勅令 

85 : )第 號 警務廳官制 ⟩, ⟪官報⟫, 27 ,  , 504 (1895) 5 1第 號 內閣記錄局官報課 開國 年 月 日 
.金曜

44) ⟨ 3 : 勅令 第 號 警務廳官制⟩, ⟪官報⟫, 2126 , ,  6 (1902) 第 號 議政府總務局官報課 光武 年
쪽2 18 , 40-43 .月 日 火曜

45)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41 , 38 (1901) 11 17 .
46)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42 , 39 (1902) 4 16 ; ⟨論巫祝呪禳之禁⟩ 면 단, 2 1 , 皇城新聞 

년 월 일1902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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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월에 경무청은 각 서에 신칙하여 무녀들이 노래하고 징을 치고 저주하고 기도5

하는 일을 모두 엄금하게 했다.47) 이용익이 경무사가 되어 무당이 혹세무민하며 굿 

을 하고 복을 비는 폐단을 엄금하자 제국신문을 이에 대해 사리분별을 하는 본국‘

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칭송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당 금지가 국체’

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기독교 선교사들을 의식한 표현일 것. 

이다.48) 그러나 동년 월 일에 이봉의 가 경무사가 되면서 이 조치도 흐지부 9 7 ( )李鳳儀

지해진 듯하다 당시에 경무사는 몇 달 주기로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무사가 누. 

구인지에 따라 무당 금지의 강도는 주기적으로 달라지곤 했다.49) 

년 월 일 자 황성신문에 무당을 비판하는 논설이 실린다 이 논설은 무당1903 6 2 . “

을 귀신처럼 두려워하고 점치는 것을 신처럼 믿는 것 전곡과 포백 을 무축”, “ ( )布帛

과 술복 에게 아낌 없이 주는 일 재앙을 제거하고 액운을 넘겨 피흉( ) ( ) ”, “巫祝 術卜

추길 하고 무량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일 을 비판하면서 모든 것을 귀신( ) ” , 避凶 吉趍

의 빌미이자 액살 때문이라 하여 부처에게 공양하고 묘 에 빌고 산과 조왕신( ) ( )厄殺 廟

에게 제사지내는 일은 여염집의 우부우부 나 미혹되는 것이라고 적고 있( )愚婦愚夫

다.50) 

그런데 흥미롭게도 곧장 오평환 이라는 자가 이 논설을 반박하는 투고문을 ( )吳平煥

황성신문에 보낸다 경상남도 관찰부 주사 를 지낸 오평환과 동일 인물인 것으. ( )主事

로 추정된다 오평환은 매우 특이한 논법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동양의 유불. . 

선 삼교는 문파와 종지가 달라도 서로 지키고 스스로 보존하여 서로를 없애려는 마

음이 없었지만 서교 는 삼교를 원수처럼 보고 반드시 홀로 종교를 통일하려 한, ( )西敎

다 또한 그는 서교에 입교하면 관리의 수탈이나 토호의 침탈을 면할 수 있지만 사. 

람들이 서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에 조상의 제사를 폐지하거나 신과 부처

에게 공양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무축 과 . ( )巫祝

승니 에게 미혹되지 않고 신불 과 우상 을 섬기지 않는다면 전국의 남( ) ( ) ( )僧尼 神佛 偶像

녀가 모두 서교에 들어갈 것이고 삼교는 저절로 다 사라질 것이므로 지금 사람들이 , 

무당에 광혹하는 것은 오히려 삼교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약석 이라고 주장하고 ( )藥石

있다 따라서 그는 무당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를 포함한 사교 에 . ( )四敎

공정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평환은 무당 제거의 노력이 기독교를 위. 

한 것일 뿐 유불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51)

47) ⟨嚴禁巫祝⟩ 면 단 년 월 일, 2 4 , 1902 5 19 .皇城新聞 
48) ⟨ 무당엄금: 論說 ⟩ 뎨국신문 면 단 년 월 일, ( ), 1 1 , 1902 5 23 .帝國新聞
49)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42 , 39 (1902) 9 7 .
50) ⟨ : 論說 辨俗忌之謬妄⟩ 면 단 년 월 일, 2 1 , 1903 6 2皇城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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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사 신태휴와 궁중 무속의 금압(3) 

년에 잠시 경무사를 역임하고 년 월 일에 다시 경무사 로 임명1898 1904 3 16 ( )警務使

된 신태휴 는 미신타파가로 악명이 높았다( ) .申泰休 52) 그는 무축 즉 무당의 기 ( ), 巫祝

도굿를 금지했고 민간에서 받드는 관제상 천 개를 수거해 북묘 로 옮( ) , ( ) 3 ( )關帝像 北廟

겼고 청룡도 등 수백 점을 불태웠다 이로 인해 술객 정환덕 과 , ( ) . ( ) ( )靑龍刀 術客 鄭煥德

조세환 등이 고향으로 도망쳤고 궁궐에 출입하는 무녀들도 줄줄이 수감되었( ) , 曺世煥

다 따라서 매일 밤 경무청을 피해 궁인들이 무당과 판수를 거느리고 남산에 와서 . 

경을 외고 산기슭에서 금빛 비단을 불태웠다고 한다.53)

년 월 일에 경무사 신태휴는 무격의 기양 과 요사스럽고 기만적인 술1904 8 10 ( )祈禳

수를 엄금할 목적으로 먼저 민중에게 공고한 후 앞으로는 모두 적발하고 체포하여 

처벌하겠다는 유시 를 전국에 게시했다 당시에 황성신문 논설은 좌도요술( ) . “ (諭示 左

로 혹세무민 하는 것은 국법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조치가 )” “ ”道妖術

너무 때늦은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정계 문란으로 법률이 느슨해지고 무너져서 . 

정부 명령이 어제 발포되고 오늘 폐지되는 지경이기 때문에 모든 훈령과 고시가 날, 

마다 분출하지만 그저 문구 에 그칠 뿐 한 마디도 실천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文具

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엄한 법령이 발포되어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 

것이라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이 아니라 오히려 대관과 권세 있는 자. 

들이 무격 기양 요도 잡술을 배양하여 좌도가 요로 를 물들이고 정계를 , , ( ), ( )妖道 要路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인민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여 좌도, 

를 멀리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54)

년 월경에 경무청은 무녀와 잡술객을 닥치는 대로 포박하여 잡아들였다 당피1904 8 . 

동 에 사는 설씨 부처는 기도한다는 핑계로 궁궐의 내하전 만 ( ) ( ) ( ) 20唐皮洞 薛氏 內下錢

냥을 손에 넣었다가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또한 정옥당 이라는 무녀도 기도를 . ( )貞玉堂

칭탁하고 돈을 편취하다가 체포되었고 유명한 술객인 정환덕과 조세환도 금지령을 , 

듣고 도주하였다 신태휴는 심지어 오서 내 가옥을 뒤져 관제 화상 천 . ( ) ( ) 3五署 關帝

개를 수거하여 모두 동묘 남묘 북묘로 보냈다고 한다, , .55) 년 월 일에 동대문  1904 8 16

밖에서 순검 한 명이 무격 한 명을 체포했다 이 무당은 양손을 포승줄로 묶이고 전. 

립 을 쓰고 남색 창의 를 입은 채 방울을 흔들면서 큰길을 순행했다 이 괴( ) ( ) . 氈笠 敞衣

51) , 吳平煥 ⟨寄書⟩ 면 단 년 월 일, 3 2 , 1903 6 5 .皇城新聞 
52) , 村山智順 ⟪( ) 民間信仰 第一部 朝鮮 鬼の 神⟫, 25 , 調査資料 第 輯 朝鮮総 , 督府 昭和 

쪽4 (1929), 213 .年
53) , 黃玹 ⟪梅泉野錄⟫, , 8 (1904).卷之四 光武 年 甲辰
54) ⟨論警使禁左道告示⟩ 면 단 년 월 일, 2 1 , 1904 8 15 .皇城新聞 
55) ⟨妖術遁藏⟩ 면 단 년 월 일, 2 2 , 1904 8 17 .皇城新聞 



이창익 누가 왜 무속을 없애려 했는가, ?｢ ｣ 

- 99 -

이한 조리돌림 장면을 보기 위해 남녀노소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한다.56)

년 월경에 경무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서 내에 거주하는 무당 잡1904 8 ( ) , 五署

술을 하는 남녀 관우 를 모시는 자는 총 여 명이었다 경무청은 이 가운데 , ( ) 500 . 關羽

명성황후가 빙의했다고 주장하는 여인 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태조고2 . 

황제 이성계 제갈공명 지장보살이 빙의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 ) ( ), , 太祖高皇帝 李成桂

모시는 화상을 모두 불태웠고 죄의 경중에 따라 석방하거나 중형에 처했다, .57) 이처 

럼 신태휴가 경무사가 된 뒤로 무녀 체포와 관제 말소의 광풍이 불었다 년은 . 1904

참으로 기이한 해다 궁궐에서는 숭의묘 즉 서묘 를 지어 관제를 신앙. ( ), ( )崇義廟 西廟

하고 경무청은 무녀전내 소탕과 관제상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 ( ) . 

종교적 혼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년 월 일에 신태휴가 경무사에서 물러나자 무녀와 술객 들은  이제 우리1904 8 25 “

들이 살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축하했다고 한다 또한 관제 화상을 다시 ” . 

집안에 봉안하여 치성을 드렸고 무당들은 기도하기 위해 떡을 만들어 법식을 베풀, 

었고 술객들은 술을 따르며 서로 경축했다고 한다, .58) 같은 날 육군 참장 ( ) 陸軍參將

김정근 이 신태휴의 후임으로 경무사에 임용되었다 경관들이 김정근에게 전 ( ) . 金禎根

경무사 신태휴가 수련이라는 무녀를 체포하려다가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무격 금지 를 계속할 것인지 물었으나 김정근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 .59) 

그러나 이제는 무당과 잡술배를 금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무당들이 여전히 굿을 

하고 관성제를 모시자 김정근도 법령의 해이를 통분히 여겨 무당배에 대한 단속을 , 

강화했다고 한다.60) 년 월 일에 경무청은 쌍림동에 사는 무녀 한 명을 포박했 1904 9 2

다 그리고 굿을 할 때 쓰는 전립 을 씌우고 화의 를 입게 한 후 대로로 끌. ( ) ( )氈笠 花衣

고 나가 경고용으로 사람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했다 신령을 모시는 탁자인 신탁. (神

도 모조리 압수하여 불태웠다) .卓 61) 년 월 일에도 전복 을 입고 전립을  1904 9 5 ( )戰服

쓴 여자와 고깔을 쓰고 장삼을 입은 늙은 여자가 신장 을 그린 종이 한 뭉치를 ( )神將

안고 일렬로 줄을 서서 순검에게 잡혀갔다 그리고 신장을 그린 화상은 당일 오후에 . 

경무청 문 앞에서 모두 소각하였다.62) 또한 년 월경에 경무청은 산림동 1904 9 ( ) 山林洞

큰무당 의 집을 수색하여 수천 냥의 신위 물품과 은기 반상 한 벌을 수거하고 비‘ ’

56) ⟨巫覡捕縛⟩ 면 단 년 월 일, 3 2 , 1904 8 18 .皇城新聞 
57) ⟨통금잡술⟩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1 4 , 1904 8 23 .
58) ⟨巫祝相賀⟩ 면 단 년 월 일, 2 3 , 1904 8 27皇城新聞 
59) ⟨경 묵묵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1 , 1904 8 31 .
60) ⟨倍加捕捉⟩ 면 단 년 월 일, 2 1 , 1904 9 7 .帝國新聞 
61) ⟨縛巫徇衆⟩ 면 단 년 월 일, 2 3 , 1904 9 3皇城新聞 
62) ⟨요무피착⟩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1 4 , 1904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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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을 불태웠다.63) 그런데 신태휴와 김정근이 모두 병이 들자 무녀와 잡술객을 열 

심히 체포해서 귀신의 버력 을 입은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한다‘ ’ .64) 다시  

며칠 뒤 동년 월 일에는 육군 참장 원우상 이 경무사에 임용되었고 월 9 6 ( ) , 9 28元禹常

일에는 다시 헌병 사령관 양성환 이 경무사에 임용되었다( ) ( ) .憲兵司令官 梁性煥 65)

년 월 일에 의정부는 무녀 복술가 잡술객을 엄금하여 경성에서 뿌리 뽑으1904 9 7 , , 

라는 훈령을 경무청에 내린다.66) 년 월 일에 의정부참정 이 된 신 1904 8 28 ( )議政府參政

기선 은 월 일 자로 경무청에 내린 훈령에서 무복 의 기양 과 좌( ) 9 7 ( ) ( )申箕善 巫卜 祈禳

도 로 대중을 미혹하는 부류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법망이 해이해져 그들( ) , 左道

이 임금의 근처에서 현혹하여 어지럽게 하는 일이 도처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그는 이를 예사롭게 여겨 금지하지 않다가 몇 달 동안 약간의 제재가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자들은 오히려 제멋대로여서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고 며칠 , 

지나지 않아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신기선은 경무청이 이를 금지. 

하고 않으면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엄히 단속하고 정탐하여 낱낱

이 뿌리 뽑아 다시는 무복이 성문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67) 이에  

대해 월 일에 경무사 원우상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에 방을 붙여 더욱 엄9 9

히 단속하고 체포하여 소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68) 신기선의 훈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무청의 무복 제거의 노력이 사실상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왕궁에 출입

하는 무녀와 점쟁이였다는 점이다.

이때 고종의 총애를 받은 복술가인 이유인 도 산통 을 흔들어 점을 친 ( ) ( )李裕寅 算筒

후 점괘가 좋지 않자 예천으로 귀향했다고 한다.69) 그러나 무복 을 엄금한 후  ( )巫卜

며칠이 지나자 경무사 원우상도 병이 나서 출근도 못할 지경이 되자 신벌 이 내‘ ’

린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70) 그 후에도 많은 무당과 복술가가 체포를 피해 피 

신하였다고 한다.71) 황현 의 매천야록 에 따르면 이유인은 김해 사람으로 국 ( ) , 黃玹 ⟪ ⟫

정을 농단하는 무녀 진령군이 술법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후 자기가 귀신을 부리, 

고 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진령군에게 접근했다 그 후 이유인은 진령군의 . 

63) ⟨단속쳔필⟩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1 , 1904 9 5 .
64) ⟨경 신병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4 , 1904 9 7 .
65)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월 일 양력 44 , 41 (1904) 9 6 ,  9 28 .
66) ⟨정부훈칙⟩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1 , 1904 9 10 .
67) ⟨訓令 第 號◯ ⟩, ⟪起案⟫ 9, 8 (1904) 9 7 ; 光武 年 月 日 ⟪고종실록⟫ 권 고종 년 44 , 41 (1904) 
월 일 양력8 28 .

68) ⟨ 발신자 수신자( : , : )報告 第九號 警務使陸軍參將 元禹常 議政府參政 申箕善 ⟩, ⟪照會⟫ 
2-4, 8 (1904) 9 9 .光武 年 月 日
69) ⟨이씨 견긔⟩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2 , 1904 9 15 .
70) ⟨경보일속⟩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3 2 , 1904 9 15 .
71) ⟨슐 운동긔미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3 , 190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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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으로 대궐에 들어가 년 만에 양주목사 가 되었고 진령군과 모자 관계1 ( ) , 楊州牧使

를 맺고 북묘에 머물렀으므로 추한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72) 이유인은 경무사와 평 

리원 재판장 임시서리를 겸임하던 년에 권한을 남용하여 임금에게 보고( ) 1900平理院

하기 전에 안경수 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년 월 일에 김해군 삼정리( ) 1907 6 20安 壽駉

에서 순검에게 체포되었다 안경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이준용을 옹( ) . ( . 三井里 ❊

립하려 한 황제양위사건 그런데 그는 체포에 너무 낙심하고 놀랐으며 밀양정거장.) , 

에 도착하여 밀양군 송지동 안경옥 의 집에서 숙박을 하다가 정신을 ( ) ( )松旨洞 安景玉

잃었고 일본인 의사 왔지만 치료하지 못하고 다음날 오전 시에 사망했다, 4 .73) 

년 월 일에는 교육부참모장 백성기 에게 경무사를 겸1904 11 23 ( ) ( )敎育部參謀長 白性基

임하게 했고 동년 월 일에는 다시 김정근이 경무사로 복귀했다, 12 24 .74) 년 월  1904 12

일에도 의정부참정 신기선은 경무사 김정근에게 무복배엄금사 라26 ( )巫卜輩嚴禁事⟨ ⟩

는 제목으로 훈령을 내렸다 신기선은 근래 무격과 복서 의 요탄 한 기양. ( ) ( )卜筮 妖誕

의 술법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자는 몰래 지름길로 궁궐을 출입( ) , 祈穰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여러 번 신칙을 했지만 경무청에서 형식적으로만 . 

무복배를 단속하는 체하고 있을 뿐인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황제의 뜻을 받. 

들어 이제 다시 훈령을 내리니 무릇 방술 을 쓰는 모든 무리 가운데 간악한 범( )方術

죄를 저질러 극심하게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자를 염탐하여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범죄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되 칙임관. ( )勅任官

이나 주임관 의 경우에는 보고 후 체포하거나 체포 후 보고하는 식으로 법부( )奏任官

에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신기선은 특히 여무 가 화상을 걸어 두고 모시면서 . ( )女巫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보면 곧장 체포하여 무거운 법률을 적용하고 법도에 맞지 않, 

는 화상에 제사하는 것은 엄히 금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75)

년 월 일에는 신태휴가 다시 경무사가 되었다1905 1 5 .76) 동년 월 일 자로 신태휴 1 9

는 각 방곡에 복술 무격 상술 같은 좌도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미혹하는 , , ( ) 相術

자 아편 연기에 취해 재산을 탕진하고 몸을 망치는 자 등을 엄금한다는 고시를 했, 

다 고시에 따른 단속 기한은 음력 월 초 일까지였다. 12 10 .77) 이때 무녀 슈연 이 명 ‘ ’

72) , 黃玹 ⟪梅泉野錄⟫ , .卷之一 甲午以前 上
73) ⟨李氏化仙⟩ 면 단 년 월 일, 2 2 , 1907 6 25 ; 大韓每日申報 ⟨致命詳報⟩ 면 , 2大韓每日申報 
단 년 월 일3 , 1907 6 25 .

74)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44 , 41 11 23 ;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44 , 41 12 24
양력.
75) ⟨ 발신자 수신자( : , : )訓令 第一百五十八號 議政府參政 申箕善 警務使 金禎根 ⟩, ⟪起案⟫ 
10, 8 (1904) 12 26 ; 光武 年 月 日 ⟨嚴禁邪術⟩ 면 단 년 월 일, 1 3 , 1904 12 28帝國新聞  
76)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45 , 42 (1905) 1 5 .
77) ⟨警使行令⟩ 면 단 년 월 일, 2 3 , 1905 1 10皇城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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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기도한다는 핑계로 피신하자 신태휴는 이 무녀를 체포하기 위해 별순검( )別巡檢

을 파송하기도 했다 슈연 은 무녀 수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 .78) 이처럼 경  

무청에서 무당과 잡술배를 닥치는 대로 포박하자 이를 겁내 이때도 유명 술객들이 

모두 피신했다고 한다.79)

년 월 일에 의정 부참정대신으로 임명된 민영환 은 동년 월 일에 1905 3 26 ( ) 4 17閔泳煥

무복 과 잡술 이 한양과 지방에서 요언 과 요술 로 민중을 선동하( ) ( ) ( ) ( )巫卜 雜術 妖言 妖術

고 심지어 도당 을 만들고 있으니 즉시 법부와 경무청에 명하여 낱낱이 정탐하( )徒黨

고 체포하여 법률에 비추어 처벌해야 한다고 고종에게 상주 하여 허락을 받았( )上奏

고 월 일에 법부대신 이지용 과 경무사 신태휴에게 훈령을 내렸, 4 19 ( ) ( )法部大臣 李址鎔

다.80) 동년 월 일에 경무사 신태휴는 사직동 에 사는 김성녀 가 집 4 23 ( ) ( )社稷洞 金姓女

에 고대의 제왕 과 장상 의 영정 을 봉안하고 다수의 승려가 왕래하며 ( ) ( ) ( )帝王 將相 影幀

남녀를 요혹 한다는 소문이 낭자하자 정탐 후 증거를 잡아 한성재판소( ) (妖惑 漢城裁判

에 넘겼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남대문 밖에 사는 임성녀 도 자기 집에 ) . ( )所 林姓女

신위 를 잔뜩 설치하고 괴이한 귀신 이야기로 사람들을 광혹 한다는 소문이 ( ) ( )神位 惑誑

있어서 즉시 수색하여 재판소로 보냈다고 민영환과 법부대신 이지용 에게 보( )李址鎔

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신태휴는 앞으로 모든 무복과 잡술배를 나타나는 대로 체. 

포하여 소탕할 거라고 덧붙이고 있다.81) 월 일에 이지용도  민영환에게 회답을  4 25

보내 경무사의 활동 내역을 보고하면서 재판소에 훈칙하여 체포 즉시 법률에 비추어 

죄목을 정하게 했다고 알리고 있다.82)

다시 년 월 일에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은 고종 황제에게 무복과 잡술을 1905 4 25

통금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경무사 신태휴에게 무거운 견책을 내려 달라고 요

청한 후 월 일에 신태휴에게 통렬한 금지를 명했다4 26 .83) 또한 법부대신 이지용도  

곧장 신태휴에게 훈령을 내려 나라를 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잡류 즉 복( ), 雜流

서 와 현술 및 무축 과 사류 를 엄벌에 처하도록 명했다 그리고 ( ) ( ) ( ) ( ) . 卜筮 眩術 巫祝 邪流

78) ⟨포박 파송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3 , 1905 1 16 .
79) ⟨三十六計⟩ 면 단 년 월 일, 2 1 , 1905 4 25 .帝國新聞 
80) ⟨ 발신자: ( : 訓令 第十六號 照會 第三十九號 巫卜雜術輩詗拿照律事 議政府參政大臣 

수신자, : ,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警務使 申泰休 ⟩, ⟪起案⟫ 11, 9 (1905) 4 19 .光武 年 月 日
81) ⟨ 발신자 수신자( : , : )報告書 第十號 警務使陸軍參將 申泰休 法部大臣陸軍副將 李址鎔 ⟩, 
⟪ ( )司法稟報 乙 ⟫ 46, 9 (1905) 4 23 ; 光武 年 月 日 ⟨ 발신자( : 報告書 第四號 警務使陸軍參將 

수신자, : )申泰休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照會⟫ 2-7, 9 (1905) 4 23 ; 光武 年 月 日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45 , 42 3 26 .
82) ⟨ 발신자( : 照覆 第九十八號   法部大臣陸軍副將勲 수신자, : 一等 李址鎔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照會⟫ 2-7, 9 (1905) 4 25 .光武 年 月 日
83) ⟨ 발신자 수신자( : , : )訓令 第十八號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警務使 申泰休 ⟩, ⟪起案⟫ 11,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9 (1905) 4 26 ; 45 , 42 (1905) 4 25 ; 光武 年 月 日 ⟨警使重責⟩, 
면 단 년 월 일2 1 , 1905 4 27 .帝國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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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은 영리한 순검을 몰래 파견하고 정탐하여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잡아 

압송하지 않으면 경무사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놀란 신, . 

태휴는 무복과 잡술 등으로 사람들을 요혹 하고 속인 남녀 명을 차례로 한성( ) 15妖惑

재판소로 압송했고 앞으로도 계속 정탐하여 모두 소탕할 거라고 보고했다, .84) 년  1905

월 일에 신태휴에서 민경식 으로 경무사가 교체되었다7 31 ( ) .閔景植 85)

당시 경무사 신태휴가 법부의 훈령을 받고 무녀와 잡술배를 모두 체포하려 했지만, 

유명한 어떤 술객은 고향 집으로 도피하고 어떤 무녀는 몸을 숨겨 체포된 자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사직동에 거주하는 소청상 이 경무청에 체포되어 한성재. ( )小靑裳

판소로 이송되었고 그 밖에도 여 명의 무녀가 체포된 정도였다 소청상의 집에서, 10 . 

는 옥황상제 와 역대 제왕의 영정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 .玉皇上帝 86) 소청상이라는 이 

름을 사용하는 무녀는 여러 명이었던 것 같다 당시 소청상이라 불린 임소사. ( )林小史

와 박소사 는 체포된 후 한성재판소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 ) . 朴小史

월에 이 무녀들은 다시 평리원 에 상소하였고 결국 태형 회를 선고6 ( ) , ( ) 100平理院 笞刑

받고 풀려났다.87) 년 월 일 자 황성신문에도 한성 서부 사직동에 사는 김도성 1910 2 1

의 처인 무녀 소청상 이 경시청에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 ( ) .金道性 小靑裳 88) 동 

년 월 일 자 황성신문에는 북부 소격동에 사는 소청상이 사기취재로 경시청에 체5 27

포되었다가 무죄 방면되었다는 기사가 실린다.89) 

숙청궁금 친일파와 통감부의 무속 금압3. : 

대한제국기의 무격 금압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시행된 

측면이 강하다 현재로서는 무속과 점술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 관계를 모. 

두 선명히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그 복잡한 사정 가운데 몇 가지 요인. 

을 추려낼 수는 있을 것 같다.

년 월 일에 농상공부대신 민병석은 왕이 궁금숙청 의 뜻을 잘 이1898 10 12 ( )宮禁肅淸

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일에 무당들이 궁궐에 출입한다 하니 일절 엄금하도록 궁, 

84) ⟨ 발신자 수신자( : , : 報告書 第十一號 警務使陸軍參將 申泰休 法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李址鎔 ⟩, ⟪ ( )司法稟報 乙 ⟫ 46, 9 (1905) 4 28 ; 光武 年 月 日 ⟨ 발신자( : 報告 第五號 

수신자, : )警務使陸軍參將 申泰休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照會⟫ 2-7, 9 (1905) 光武 年
4 28 .月 日
85)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46 , 42 (1905) 7 31 .
86) ⟨巫術被捉⟩ 면 단 년 월 일, 3 2 , 1904 4 25皇城新聞 
87) ⟨巫女放送⟩ 면 단 년 월 일, 2 5 , 1905 6 22皇城新聞 
88) ⟨巫女被捉⟩ 면 단 년 월 일, 2 4 , 1910 2 1 .皇城新聞  
89) ⟨靑裳捉放⟩ 면 단 년 월 일, 3 1 , 1910 5 27 .皇城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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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대신에게 하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90) 그러나 민병석 은 나중에 궁에 복술 ( )閔丙奭

가를 천거한 자로 거론된다 숙청궁금 또는 궁금숙청은 궁궐에서 무당이나 . ( ) 肅淸宮禁

복술가 등을 제거하는 일을 의미한다 년 월에 민영환도 궁금을 숙청하고 . 1898 10 “

무당의 신사 질 하는 것을 엄히 금하며 계상 계하에 별입시들을 다시 문표를 정( )神祀

해야 한다 라고 왕에게 상주하였다.” .91) 결국 고종도 궁금숙청의 조칙을 내렸고 차 , 

후로는 보탑 지근 거리에 무당배가 황행하는 폐단이 없을 거라고들 했다( ) .寶榻 92)

년 월 일에 야마자 엔지로 일본 공사대리가 가토 다카아키1901 1 18 ( ) (山座圓次郞 加

외무대신에게 보낸 기밀보고서는 궁궐에 출입하는 점술가와 무녀 등이 일본) 藤高明

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93)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본래 점술과  , 

역술 로 황제의 총애를 받은 이유인은 고종에게 폐하께서 만약 일본이나 일본( ) “易術

파를 가까이 하시면 일 이내에 재화가 일어나서 황태자의 신상에 영향이 미칠 것15

입니다 라는 점괘를 보고했다 또한 궁중의 어떤 무녀는 명성황후의 넋두리라고 .” . “

하면서 일본과 친한 자는 역적이니 속히 그들을 엄처해야 한다 라는 말을 왕에게 .”

전했다고 한다 따라서 야마자는 복술가와 무녀의 말 한 마디에 한성 정계가 요동을 . 

치면서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재형 사법대신 김영준( ), ( ), (朴齊純 權在衡 金永

등 일본파가 세력을 잃을지도 모르고 이유인이 경부대신 이 임명될 것 ) , ( )準 警部大臣

같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 후 야마자 엔지로는 일본파를 구하기 위해 이재순 과 이용익 에게 ( ) ( )李載純 李容翊

역술가와 무녀들이 요망한 말로 한일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고종에게 건의해 달

라는 서한을 보냈다 년 월 일에 야마자는 직접 고종을 알현하여 일본파를 . 1901 1 21

총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고종은 역술가와 무녀의 일은 사실무근이라고 , 

답했다고 한다.94) 이처럼 일본 측에서는 이유인의 등용을 막고자 했고 실제로 몇 달  , 

뒤 한동안 공석으로 유지된 경부대신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이유인이 아니라 이종건

이었다( ) .李鍾健 95)

그 후 년 월 일에 하야시 곤스케 일본 공사는 주일공관1903 11 17 ( ) ( ) 林權助 駐日公館

참서관 인 현보운 을 통해 고종 황제에게 상주문 을 올렸다 현( ) ( ) ( ) . 參書官 玄普運 上奏文

보운은 소설가 현진건 의 양부 이기도 하다 이 상주문에서 하야시는 고( ) ( ) . 玄鎭健 養父

90) ⟨잡보⟩ 일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1 , 1898 10 14 .
91)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1 , 1898 10 17 .
92) ⟨잡보⟩ 일신문 면 단 년 월 일, , 2 2 , 1898 10 17 .
93) ⟨ 년 월 일. · , : (8) (1901 1 18 )五 本省機密往信 一 二 機密 第九號 漢城政界 動搖  ノ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 국사편찬위원회 16 , , 1996.
94) ⟨ 년 월 일. · , : (9) (1901 1 26 )五 本省機密往信 一 二 機密第一 號 二十一日謁見始末  ○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 국사편찬위원회 16 , , 1996.
95)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41 , 38 (1901)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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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황제의 시종과 내관 들이 일본과 일본 공사에 관해 괴설을 조작하여 유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척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하야시는 시종과 내관이 황제의 . 

신임을 얻어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무녀 관상가 점복요술자를 이용해 근거 , , 

없는 허탄한 괴설과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 궁중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

다.96)

년 월 일에 한일동지조합 의 모리베 도라주 는 하1904 3 15 ( ) ( )韓日同志組合 毛利部寅壽

야시 곤스케 일본 공사에게 점술로 고종을 현혹하는 주요 인물의 성명과 점술를 이

용해 자기 권세를 증진시킨 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 보고하고 있다.97) 먼저 복술 (卜

을 이용해 밤낮으로 왕의 대전 에 잠입한 자로는 역사 겸 영선사장) ( ) ( ) (術 大殿 力士 營

박희방 전 주사 서병오 전화과 기사 김) ( ), ( ) ( ), ( ) ( ) 繕司長 朴熙房 主事 徐丙五 電話課 技師

병욱 전화과 주사 김태근 백용해 최준섭 김( ), ( ) ( ) ( ) ( )金炳旭 主事 金泰根 白龍海 崔俊涉・ ・ ・

여환 역사 겸 상의사장 민강호 환구단령( ), ( ) ( ) ( ), ( ) 金麗煥 力士 尙衣司長 閔康鎬 邱壇令圜

차석우 역사 겸 전화과 주사 진홍범 전화과 주사 김창덕( ), ( ), ( )車 祐 陳鴻範 金昌德鍚 ・

최익조 전 광제원장 강홍대 대종 정덕환 이( ), ( ) ( ), ( ) ( )崔翊祚 廣濟院長 康洪大 待從 鄭煥德・

인순 내부 참서관 김대진 신재호 구본순( ), ( ) ( ) ( ), ( ), (李仁淳 內部 參書官 金大鎭 申在浩 具本

성광호 장두환 조세환 이 언급되고 있다), ( ), ( ), ( ) .淳 成光鎬 張斗煥 曺世煥

당시에 점술가들은 경운궁덕수궁의 서문인 평성문 을 통해 드나들었다고 ( ) ( )平成門

한다 또한 동년 월 일 밤에는 무당과 점쟁이를 궁궐로 불러들이기 위해 경운궁 . 3 7~8

서북쪽의 영성문 을 출입할 수 있는 문표 인 표신 을 여섯 차례나 ( ) ( ) ( )永成門 門標 標信

교부했다고 한다 역사인 민강호 박희방 진홍범은 점술 풍수 관상 등에도 능했으. , , , , 

며 역시 역사인 전 대종 최병주 전 주사 김흥수 경무원 경무관 박, ( ) ( )崔秉周 金興洙・ ・

윤수 등과 함께 밤낮으로 늘 왕의 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복( ) . 朴潤秀

술가들을 천거하고 후원한 자로 신기선 이용복 민병석 윤( ), ( ),  ( ), 申箕善 李容復 閔丙奭

치호 의 아버지인 윤웅렬 이용태 윤택영 박창선( ) ( ), ( ), ( ), (尹致昊 尹雄烈 李容泰 尹澤榮 朴昌

김영진 이규찬 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 선교사의 무속), ( ), ( ) . 善 金永振 李圭賛

에 대한 공격 이외에도 일본정부도 한일 관계를 방해하는 무녀와 복술가를 제거하, 

기 위해 계속 친일 세력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나저제나 무녀의 정치적 친. 

화력은 늘 타 종교나 반대 세력의 경계 대상이었다.

년 월 일에 궁내부의 봉상사 부제조 송규헌 은 상소1904 7 25 (( ) ( ) ( )奉常司 副提調 宋奎憲

96) ⟨ 에 대한 와 들의 . , : (20) 四 宮廷及諸方往復 機密第一 號 駐韓日本公使 流言蜚語 近侍內官○
에 대한 년 월 일(1903 11 17 )怪說造作流布 剔抉要求 上奏文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 20 , 

국사편찬위원회, 1997.
97) ⟨ 로 를 시킨 . (6) 三 雜纂 卜術 皇帝 眩惑 韓日同志組合 事業實行 妨害者 名錄 送付 件 

년 월 일(1904 3 15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 국사편찬위원회 24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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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려 복서 상술 음양 둔갑 무축 기도 역사, ( ), ( ), ( ), ( ), ( ), ( ), 卜筮 相術 陰陽 遁甲 巫祝 祈禱

신장 등의 좌도 요술을 엄금하고 경무청으로 하여금 체포하여 사형에 ( ), ( ) , 力士 神將

처함으로써 숙청궁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8) 그러나 년 월 일 밤에도 대 1904 9 11

궐에서 매우 성대한 굿이 있었다고 한다.99) 년 무당 금지령의 배후에 일본인과  1904

친일 세력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시정 개선을 위해 임금 . 

옆에 붙어 있는 간신을 제거하고 무녀와 복자의 기도를 금지하여 잡술배가 궁중에 , 

출몰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었다.100) 년 월 일에 경무 1905 12 20

고문 마루야마 시게토시 가 하야시 곤스케 공사에게 보낸 ( ) ( ) ( ) 警務顧問 丸山重俊 林權助

기밀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영친왕 이 오후가 되면 심한 두통을 앓아서 엄비, ( )英親王

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궁중에 무당과 점술가의 무리가 횡( ) , 嚴妃

행했다고 한다.101) 이처럼 궁중에서 무녀와 복술가를 찾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 

었다.

년 월 일 독립관 에서 일진회 회원인 염중모 는 숙청궁금1905 4 23 ( ) ( ) ‘獨立館 廉仲模

에 관해 매우 신랄한 연설을 했다 서대문 밖 독립관은 독립협회가 ( )’ . 1896肅淸宮禁

년에 모화관 를 개수하여 만든 것으로 년 월 일에는 왕태자였던 순종( ) 1897 5 23慕華館

이 하사한 친필 현판을 내걸었다.102) 염중모의 연설문은 매우 신랄하다 그는 연설문 . 

에서 애꾸 와 절름발이 같은 병신 이 황제의 비선 조직인 별입[ ] [ ] ( ) ( ) 者 跛者 病身 秘線眇

시 가 되어 수시로 궁중을 출입하며 좌도와 복술로 황제를 현혹하고 있다고 ( )別入侍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궁중에 출입하는 무녀와 판수를 경멸하며 비하하는 말이다. . 

또한 그는 무녀와 복술가 같은 잡배를 법무와 경무청에서 체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들이 왕을 모시는 시종 과 시어 와 침모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 ) ( ) ( ) 侍從 侍御 針母

인다 나아가 염중모는 기도 와 기양 은 효험이 없는 것이므로 일본의 경우. ( ) ( )祈禱 祈禳

처럼 하루 빨리 무녀와 판수 등을 궁궐에서 제거하여 숙청궁금 을 이루어야 한다‘ ’

고 강조한다.103)

년 월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운궁 의 각 전각 공사를 마치고 성조신1906 5 ( ) (慶運宮 成

에게 고사를 지낼 때 다수의 무녀들이 금중을 누비고 다녔다 월 일에 일진) . 5 28造神

98)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44 , 41 (1904) 7 25 .
99) ⟨잡보⟩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3 , 1904 9 14
100) ⟨別報⟩ 면 단 년 월 일, 2 1 , 1904 9 13皇城新聞 
101) ⟨ 에 관한 . , (49) : · ·六 顧問警察事故報告 祕第 一七四號 一進會動向 五大臣上疏 英親王近況

년 월 일(1905 12 20 )件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 국사편찬위원회 24 , , 1998.
102)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2 3 , 1896 9 15 ;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 , 4 1 , 1897 5

일25 .
103) ⟨肅淸宮禁演說⟩ 면 단 년 월 일, 3 1 , 1905 4 26 ; 皇城新聞  ⟨ ( )肅淸宮禁演說 續 ⟩, 皇城新聞  
면 단 년 월 일3 1 , 1905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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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는 총대 인 염중모와 홍긍섭 을 궁내부대신에게 보내 무풍( ) ( ) ( ) (一進會 總代 洪肯燮 巫

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인과 일진회가 무당의 궁궐 출입에 매우 민감하게 ) . 風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4) 년 월 초에 경무청은 각 서에 훈칙하 1906 6

여 무당과 판수가 혹세무민하는 악폐 잡기판을 설치하고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재, 

하는 폐단 아동들이 거리에서 돈치는 폐단을 엄금하게 했다, .105) 년 월에도 일 1907 7

진회는 경시청 에 한성 내에서 무녀와 복술을 일제히 금지하라는 내용의 문서( )警視廳

를 보냈다.106)  

년 월 일에 고종 황제를 알현한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1906 7 2 ( ) 伊藤博文

한일 양국의 친교를 방해하는 잡배 의 출입 을 막을 목적으로 궁중에 점쟁“ ( ) ” “雜輩

이와 무녀 등의 출입이 빈번한 것은 결코 문명국에 있어서는 안 될 추태 라고 진언”

했다 따라서 이토는 한국의 경무청과 궁내부 경위원으로는 도저히 숙청궁금이 불가. 

능하므로 앞으로는 경무고문부 가 궁궐 내외의 취체를 맡겠다고 말했다( ) . 警務顧問部

경무고문부는 년 월 일에 초빙된 경무고문 마루야마 시게토시 를 중1905 2 3 ( )丸山重俊

심으로 일본인 경시 경부 순사 로 이루어진 경무청 내 일본 경찰 ( ), ( ),  ( )警視 警部 巡査

조직이었다. 

년 월 일에 통감관사에서 열린 제 회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에서 1906 7 3 ‘ 7 ’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 대신 앞에서 경무고문부를 통해 궁금숙청을 시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참정대신 박제순 궁내부대신 이재극 내부대신 이지용 등. ( ), ( ), 朴齊純 李載克

이 앞으로 궁내부에서 숙청궁금에 진력할 것이라고 건의했지만이토는 완강하게 이,

를 거부했다 나아가 이토는 경무고문부로도 숙청궁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 

에는 헌병과 군대를 차례로 사용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또한 이토는 궁내부대신 이. 

재극 내부대신 이지용 주전원경 이근호 경무고문 마루야마 시게, , ( ) ( ), 主殿院卿 李根澔

토시 통감부 서기관 겸 통감비서관 고쿠부 쇼타로 를 궁금취체방법, ( ) (國分象太郞 宮禁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 .取締方法 107) 따라서 년 월 일 이후에는 무녀와 술객 1906 7 2

의 궁궐 출입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청궁금을 통해 무복 등 잡술. 

배가 한동안은 대궐을 왕래하지 않았지만 년 월이 되면 다시 무녀와 술객이 , 1907 1

궐내 출입을 꾀하고 있었다고 한다.108) 

104) ⟨勸告禁巫⟩ 면 단 년 월 일, 2 4 , 1906 5 30 .大韓每日申報 
105) ⟨前禁更飭⟩ 면 단 년 월 일, 2 1 , 1906 6 4 .帝國新聞 
106) ⟨私術禁止公函⟩ 면 단 년 월 일, 2 4 , 1907 8 1 .皇城新聞 
107) ⟨ 에 관한 . · · , (7) 六 韓國施政改善 協議會 一 二 三 韓國施政改善 關 協議會 第七回 ニ スル

년 월 일(1906 7 3 )會議錄 ⟩, ⟪統監府文書⟫ 권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실록 권 고종  1 , , 1998; 45 , 
년 월 일 양력42 (1905) 2 3 .

108) ⟨巫術開路⟩ 면 단 년 월 일, 2 1 , 1907 1 20大韓每日申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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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에 경무청 관제가 개정되면서 경무청은 경시청 으로 경무1907 7 27 ( ) , 警視廳

사는 경시총감 으로 경무관 은 경시 로 바꾸고 경시총감 아래 ( ) , ( ) ( ) , 警視總監 警務官 警視

경시부감 을 새로 두었다( ) .警視副監 109) 무녀와 술객이 사라지지 않자 년 월 하 1907 8

순에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은 궁내부대신 이윤용 에게 궁내부에서 무녀( ) ( )宋秉畯 李允用

와 복술객을 엄금할 것을 권고하였다.110) 그러나 무녀 소탕 작전은 여전히 미흡했다 . 

년에도 무당 소경판수 잡술객이 기도외 치성을 명목으로 탈재하는 일이 많자 1908 , ( ), 

경시청이 조사를 벌였다.111) 년에도 일진회 회장 이용구 는 전 시종무관 1910 ( )李容九

이회신 에게 금화를 주면서 고종에게 총애를 받는 역사 와 술( ) ( ) ( )侍從武官 李會信 力士

객 을 이용해 고종의 합방 찬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따라서 년에도 여전( ) . 1910術客

히 태황제 고종의 신체를 지키는 역사와 정신을 지키는 술객이 주변에 포진( ) 太皇帝

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112)

무녀들의 전성시대 진령군 현령군 수련4. : , , 

고종과 명성황후는 년 가을에 숭일동 에 북묘를 짓고 처음에는 관우묘1883 ( ) , 崇一洞

라 부르고 년에는 관제묘 로 개칭했다 북묘는 관성제군의 영이 ( ) 1901 ( ) . 關羽廟 關帝廟

내렸다고 주장하는 진령군 이라는 무녀 이씨의 말을 듣고 명성황후가 자손의 ( )眞靈君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다시 세웠다고 한다 그녀도 왕비의 명으로 북묘에 거. 

주했고 진령군 대감 이라 불릴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다, ‘ ’ .

순빈 엄씨는 영친왕의 어머니인 순헌황귀비 엄씨 속칭 엄비 를 ( ) , ( )純獻皇貴妃 嚴妃

지칭한다 궁인 이었던 엄씨 는 년에 월 일에 영친왕 이은 을 . ( ) ( ) 1897 10 20 ( )宮人 嚴氏 李垠

낳은 후 월 일에 귀인 이 되었다10 22 ( ) .貴人 113) 그리고 년 월 일에 이은 1900 8 17 ( )李垠

이 영왕 즉 영친왕으로 책봉되었고 이에 앞서 월 일에 귀인 엄씨도 순빈( ) , 8 3 (英王 淳

이 되었다) .嬪 114) 순빈 엄씨는 년 월 일에 순비 로 책봉되었다 1901 10 14 ( ) .淳妃 115) 순비  

엄씨는 다시 년 월 일에 황귀비로 책봉되었다1903 12 25 .116) 년에 황귀비를 황후 1906

로 높이자는 상소가 있었지만 엄비는 끝내 황후로 책봉되지는 못했다 년( ) . 1902皇后

109) 순종실록 권 순종 즉위년 월 일 양력 1 , (1907) 7 27 .
110) ⟨무녀슐 금지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2 , 1907 8 23 ; ⟨巫卜掃袪⟩, 大韓每日申報 
면 단 년 월 일2 4 , 1907 8 23 .

111) ⟨당연히 금 일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2 , 1908 1 9 .
112) , 鄭喬 ⟪大韓季年史⟫ , 卷之九 ⟨ : 隆熙四年庚戌 三月 協成進步會⟩.
113)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과 월 일 36 , 34 (1897) 10 20 10 22 .
114)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과 월 일 40 , 37 (1900) 8 3 8 17
115)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41 , 38 (1901) 10 14 .
116)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43 , 40 (1903) 1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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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정된 정토종경성교회규칙 을 보면 정토종에서는 고종의 탄일인 만수성절, (萬⟨ ⟩

과 황태자의 탄일인 천추경절 그리고 순비 엄씨와 영친왕의 탄일에 경축법회를) , 壽聖節  

거행했다.117) 히로야쓰가 대한제국의 황실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

영친왕의 어머니인 순비 엄씨 속칭 엄비도 신문 밖 이궁동 천연정, ( ) ( ) 新門 二宮洞

부근에 소열황제 유비 를 봉안한 숭의묘 즉 서묘( ) ( ) ( ) ( ), (天然亭 昭烈皇帝 劉備 崇義廟 西

의 창립에도 관여했다 순비 엄씨는 순헌황귀비 엄씨이며 속칭 엄비) . ( ) , 廟 純獻皇貴妃

라 불렸다 궁인 이었던 엄씨 는 년에 월 일에 영친왕 이은( ) . ( ) ( ) 1897 10 20嚴妃 宮人 嚴氏

을 낳은 후 월 일에 귀인 이 되었다( ) 10 22 ( ) .李垠 貴人 118) 그리고 년 월 일에 이 1900 8 17

은 이 영왕 즉 영친왕 으로 책봉되었고 이에 앞서 월 일에 귀인 ( ) ( ) ( ) , 8 3李垠 英王 英親王

엄씨도 순빈 이 되었다( ) .淳嬪 119) 순빈 엄씨는 년 월 일에 순비 로 책봉 1901 10 14 ( )淳妃

되었다.120) 순비 엄씨는 다시 년 월 일에 황귀비로 책봉되었다 1903 12 25 .121) 년에  1906

황귀비를 황후 로 높이자는 상소가 있었지만 엄비는 끝내 황후로 책봉되지는 못( )皇后

했다 서묘는 년 음력 월 초 일에 기공하여 년 월에 낙성되었고 년 . 1902 10 4 1903 6 , 1904

월 일에 소열황제 영정과 오호대장 영정을 봉안했다4 27 ( ) .五虎大將 122) 숭의묘 ( ) 崇義廟

건축비로 만 원 이 들었다19 9,950 ( ) .元 123) 특히 서묘에서는 이궁동 대감 이라 불린  ‘ ’

무녀 윤씨 즉 현령군 이 엄비를 위해 자손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했( ), ( )尹氏 賢靈君

다.124) 엄비는 불교뿐만 아니라 무녀들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하고 있었 

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엄비가 매우 강한 종교 취미 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 ‘ ’

알 수 있다 엄비는 영친왕을 황태자로 만들 목적으로 자기가 황후가 되기 위해 노. 

력했고 불교와 무속의 기도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

년 월 일 자 경성일보에 진령군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1933 10 14 .125) 일부 자료에 

서 진령군을 신령군 으로도 표기된다‘ ( )’ .神靈君 126) 진령군은 충주의 농부 김모의  

과부였다 년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 민비 가 장호원 에 있는 민응. 1882 ( ) ( )閔妃 長湖院

117) ,  廣安眞隨 ⟪淨土宗韓國開敎誌⟫ 쪽, 55 .
118)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과 월 일 36 , 34 (1897) 10 20 10 22 .
119)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과 월 일 40 , 37 (1900) 8 3 8 17
120)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41 , 38 (1901) 10 14 .
121)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43 , 40 (1903) 12 25 .
122) ⟨崇義建廟⟩ 면 단 년 월 일, 2 4 , 1902 10 29 ; 皇城新聞  ⟨崇義廟落成⟩ 면 단, 2 5 , 帝國新聞  

년 월 일1903 6 15 ; ⟨崇義廟奉安⟩ 면 단 년 월 일, 2 1 , 1904 4 28 .皇城新聞  
123) ⟨의정부 숭의묘 건축비 등의 예비금 중 지출을 상주함, ⟩, ⟪사료 고종시대사⟫ 집 27 , 
고종 년 월 일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41 (1904) 9 10 , , 2021.
124) , 村山智順 ⟪朝鮮 類似宗敎の ⟫, 42 , 調査資料 第 輯 朝鮮総 쪽, 10 (1935), 439 .督府 昭和 年
125) 菊池謙譲( ), 長風山人 ⟨近代朝鮮 橫の 顏 64: 巫女眞靈君⟩ 면 단 년 , 3 6 , 1933京城日報 

월 일 이 글은 10 14 . , 菊池謙讓 ⟪近代朝鮮裏面史⟫, : , 京城 東亞拓殖公論社 朝鮮硏究會本部
쪽에도 실려 있다11 (1936), 196-199 .昭和 年

126) 글에 따라 진령군의 한자 표기는 진녕군 진령군 진령군 등  ( ), ( ), ( ) 鎭寧君 振靈君 晉靈君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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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의 집에 숨어 있을 때 진령군은 이 집에 출입하는 가정부였다 진령군은 ( ) , . 閔應植

표정이 아름답고 언어가 공순하고 태도가 단정했고 왕비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사, 

람의 화복을 이야기했으며 왕비가 월 초에 환궁한다는 예언을 했다 실제로 왕비는 , 8 . 

월 초하루에 환궁하면서 사람의 화복과 세상의 길흉을 투시하는 재능을 가진 이 여8

인을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진령군은 왕궁을 출입하며 화복의 강신. “ (降

이자 길흉의 지배자 가 되어 왕궁의 제신 처럼 숭배되었다 이로 인해 )” “ ” ( ) . 神 祭神

수령과 목백 을 바라는 자들이 진령군의 힘을 빌리는 일까지 생겼다( ) . 牧伯

후일 법부대신이 된 이유인 도 진령군의 충복이 되었고 이 무녀를 위해  ( ) , 李裕寅

왕궁 안에 비밀 제단을 만들어 매일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제단의 지배인이 되었다. 

또한 이유인은 진령군 이라는 왕족의 존호 를 주자는 의론을 일으켰다 그리‘ ’ ( ) . 尊號

고 창덕궁 옆 낙타산 기슭에 북묘를 건설해 진령군이 이곳에 거주하게 했다( ) . 駱駝山

갑신정변 때도 고종과 명성황후는 북묘에 숨어 재난을 피했다 따라서 그 이후 민비. 

는 제신 의 점을 믿고 무녀와 복자의 말을 믿고 오늘은 금강산 불사 에“ ( ) , , ( )祭神 佛寺

서 기원을 하고 내일은 묘향산 산신에게 축사 를 바쳐서 왕궁의 밤낮은 신령군, ( ) , 祝事

을 중심으로 하여 제사를 모시고 점복을 하고 기원과 가무 를 벌였다고 한( ) , , ”神靈君

다 이로 인해 왕궁의 정치가 모두 제사와 기도로써 진령군에 의해 행해졌다 는 . “ ”

것이다.

황현 의 매천야록 에도 북관묘 진령군 이유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 ) , , 黃玹 ⟪ ⟫

다.127) 북묘 즉 북관묘 는 북촌과 동촌 사이 북한산 기슭에 있는 송동 에  ( ) ( )北關廟 宋洞

건립되었다 우암 송시열 이 살았던 곳이라 송자동 이라고도 불린 . ( ) ( ) ( )尤菴 宋時烈 宋子洞

곳이다 황현에 따르면 민비 가 아픈 곳이 있을 때 진령군이 손으로 만지면 통. ( )閔妃

증이 줄어들곤 했다 그리고 진령군이 스스로 관성제군 의 딸이라고 주장하. ( )關聖帝君

자 민비가 북묘를 건립하고 그녀를 진령군으로 봉했다 고종와 민비의 두터운 신뢰, . 

를 기반으로 진령군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그녀의 말 한마디로 수령과 관찰사가 

되기도 했다 조병식 윤영신 정태호 등 고관들이 진령군을 . ( ), ( ), ( ) 趙秉式 尹榮信 鄭泰好

자매라 부르기도 하고 그녀의 의자 가 되기를 원할 정도였다 그녀의 아들인 김, ( ) . 義子

창렬 도 당상관이 되었다( ) .金昌烈

년 월에 전 사간원 정언 안효제 는 북관묘 진령군을 1893 7 ( ) ( ) ( ) “司諫院 正言 安孝濟

정형 에 처할 것 을 상소하면서 진령군은 무녀로서 스스로 관제의 여자라 칭( ) ” “正刑

하고 왕비의 존신 을 얻은 자 라고 묘사하고 있다( ) ” .尊信 128) 년 월에 지석영 1894 7 (池

127) , 黃玹 ⟪梅泉野錄⟫ , .卷之一 甲午以前 上
128) ⟨ 가 하여前司諫院正言 安孝濟 上疏 ⟩, ⟪고종시대사⟫ 집 고종 년 월 일 정해 3 , 30 (1893) 7 7 ,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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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올린 상소를 보면 신령을 빙자하여 왕을 현혹하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 , “錫永

정을 축내고 요직을 훔쳐 농락하는 요녀 소위 진령군에 대해 온 세상 사람들은 그 , 

살점을 먹고 싶어합니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129) 

곧이어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년 음력 월 일에 군국기무처는 요녀인 김1894 7 15 “

창렬의 어미는 신령을 핑계로 위복 을 마음대로 하는데도 아직 주륙 하지 ( ) ( )威福 誅戮

않아서 여론이 비등하다 라는 내용으로 의안 을 올렸고 다음날 체포 처분이 .” ( )議案

내려진다.130) 김창렬의 어미 가 바로 진령군이다 이때 소위 미신 정치 를 일 ‘ ’ . “ ”

삼던 진령군은 여자라는 이유로 죽지는 않고 투옥만 되었다고 한다.131) 그러나  1895

년 월에 도형 또는 유형 을 받았던 김창렬이 다시 풀려나는 것을 보면 진7 ( ) ( )徒刑 流刑

령군도 같이 풀려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132) 년 월 일 자 독립신문에 1896 11 5

는 진령군이란 계집이 그 양아들 김창열이를 다리고 이번에 올나 와셔 하리교 근“

쳐 김동윤의 집에 유 단 말이 잇더라 라는 기사가 실린다.” . 133) 년 월 일 자  1898 3 19

협셩회회보를 보면 진령군이 다시 올라와서 동관왕묘 근처에 머물고 있고 뭇 오라, 

비 및 수양아들들과 반갑게 재회했다는 기사가 실린다.134) 

년 월 일에는 남관왕묘 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위 의 소1899 2 14 ( ) ( )南關王廟 正位

상 소본소상 북쪽 감실 의 영정 좌우 벽의 영정 보정대( ), ( ), ( ) ( ), , 塑像 小本塑像 龕室 影幀

사 의 소상을 제외하고 묘우 비각 익각 위의 배장( ) ( ), ( ), ( ), 4 ( )普 大師 廟宇 碑閣 翼閣 陪將凈

의 소상 이 모두 불에 타고 만다( ) .塑像 135) 남관왕묘의 묘우는 동년 월에 재건되었 5

다.136)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관성제군을 숭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령군을 비 

롯해 관왕님의 따님 이라고 주장하는 부인들이 보조금을 많이 낼 것이므로 국고‘ ”

금은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아도 중건할 수 있을 거라고 비아냥거렸다.137)

황현에 따르면 김창렬의 어머니 진령군 이 사망하자 의자 인 김사, ‘ ( )’ ( )振靈君 義子

묵 이 상복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사묵이 경무사가 된 후 체임될 상황에 ( ) . 金思默

129)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기묘 32 , 31 (1894) 7 5 .
130) , 軍國機務處 編 ⟪機務處議案⟫, ⟨ : 草記 開國五百三年七月十五日⟩, ⟨ : 草記
開國五百三年七月十六日⟩ 서울대학교 규장각 쪽  31 (1894), ( 15248), 84 ; 高宗 年 奎

, 軍國機務處 編 ⟪議定存案⟫ , 第一 ⟨7 15月 日⟩, ⟨7 16月 日⟩ 서울대학교 ,   31 (1894). 高宗 年
규장각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기축 월 일 경인( 17236); 32 , 31 (1894) 7 15 , 7 16 .奎
131) , 崔恒福 ⟪개벽⟫ 통권 호 제 권 제 호 년 월 쪽 최항복은 진령군의  79 , 10 4 , 1948 8 , 69 . 
본명은 박창렬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서 진령군은 이씨 로 ‘ ( )’ . ‘ ’朴昌烈
표기된다 따라서 최항복이 그녀의 양아들인 김창렬과 혼동하여 박창렬로 표기한 것으로 . 
추측되며 왜 박씨 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 ’ .
132)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신축 33 , 32 (1895) 7 3 .
133) ⟨잡보⟩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2 2 , 1896 11 5 .
134) ⟨ 보 ⟩ 협셩회회보 제 권 제 호 년 월 일, 1 12 , 1898 3 19 .
135)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39 , 36 (1899) 2 14 .
136)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월 일 양력 39 , 36 (1899) 2 14 , 5 25 .
137) ⟨죡죡 유여⟩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3 1 , 1899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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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자 고종이 진령군을 생각하여 그를 교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고 한다, .138) 황현 

이 이 기록을 광무 년 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진령군이 ‘ 10 (1906)’ , 

광무 년에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김사묵은 년 월 일에 경무사가 되10 . 1905 9 27

지만 동년 월 일에 육군참령 구완희 가 경무사가 되고 다시 , 11 17 ( ) ( ) , 陸軍參領 具完喜

동년 월 일에 육군정령 윤철규 가 경무사가 된다 당시에 일진회12 9 ( ) ( ) . 陸軍正領 尹喆圭

는 경무사 윤철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자 그의 지난 악행을 폭로하여 감옥에 가둘 

목적으로 한성부윤 당시에 그가 저지른 죄상을 평리원 에 고발했다고 한( )平理院

다.139) 그리고 년 월 일에는 정 품 서상대 를 경무사가 되고 동년 월  1906 2 24 3 ( ) , 6徐相大

일에는 종 품 박승조 가 경무사가 된다 년 월 일에는 다시 중추원 19 2 ( ) . 1907 1 14朴承祖

찬의 김사묵이 경무사 임시 서리가 되고 년 월 일에 다시 감사( ) , 1907 1 18中樞院贊議

묵이 경무사가 되지만 년 월 일에는 강원도 관찰사 김재풍이 , 1907 5 30 ( ) 江原道觀察使

경무사가 된다.140) 따라서 김사묵이 경무사로 재직한 기간은 년 월 일 월  1905 9 27 ~11

일과 년 월 일 월 일이다16 1907 1 18 ~5 29 .

년 월 일에 김사묵이 경무사로 임명되자마자 교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1907 1 18

다 월 일 자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당시 김사묵. 1 30 . 

이 체임된다는 설이 있었지만 진령군 이라는 김두환 의 대부인, ( ) ( ) ( ) 振靈君 金斗煥 大夫人

상에서 의자인 김사묵이 상복을 입었던 효과로 인해 경무사 자리가 반석처럼 공고하

다는 것이었다 김두환은 김창렬의 오기인 듯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진령군이 . . 1907

년 월 말 이전에 사망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1 .141) 년 월 일에 제실회 1907 4 21

계 심사국장 박용화 의 집에 강도 명이 들어와 칼을 휘( ) ( ) ( ) 2帝室會計 審査局長 朴鏞和

두르고 총을 쏘았고 결국 박용화가 칼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무사 김사, . 

묵의 책임론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파리 목숨 같던 경무사 직에서 바로 쫓겨나지 않. 

고 김사묵은 월 일에 중추원 찬의 로 임명된다, 5 30 ( ) .中樞院贊議

이마무라 도모의 조선풍속집 에도 십수 년 전에 신령군 이라는 수완 “ ( )神靈君⟪ ⟫

있는 무당이 있어서 궁중에 출입하며 준수한 청년을 양성하여 세력을 세우고 한때 

그 이름이 팔도를 뒤흔들었던 적이 있지만 후에 추방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142) 

주한일본공사관 기록를 보면 이한영 이라는 인물은 북묘관왕 진령군( ) ( ) 李漢英 北廟關王

138) , 黃玹 ⟪梅泉野錄⟫ ,  .卷之五 光武十年 丙午
139) ⟨ 에 관한 . , (49) : · ·六 顧問警察事故報告 祕第 一七四號 一進會動向 五大臣上疏 英親王近況

년 월 일(1905 12 20 )件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권 국사편찬위원회 24 , , 1998.
140)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월 일 양력 월 일 양력 46 , 42 (1905) 9 27 , 11 17 , 12 9 ;  
고종실록 권 고종 년 월 일 양력 월 일 양력 고종실록 권 고종 47 , 43 (1906) 2 24 , 6 19 ; 48 , 

년 월 일 양력 월 일 양력 월 일 양력44 (1907) 1 14 , 1 18 , 5 30 .
141) ⟨振靈有靈⟩ 면 단 년 월 일, 2 1 , 1907 1 30 .大韓每日申報 
142) 今村鞆, ⟪朝鮮風俗集⟫ 쪽,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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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자사위로서 미모로 총애를 얻어 협판 과 한성판윤 을 거쳤으며 이( ) ( )協辦 漢城判尹

근택 과 형제의 의 를 맺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면 년에 국내 수( ) ( ) . 1902李根澤 誼

사찰인 원흥사 를를 창건한 이근택과 무녀 진령군의 손자사위가  각별한 사이( )元興寺

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결 지점이다.143)

이능화는 진령군과 현령군이 모두 관성제군 의 신탁을 받고 그 이름도 강( )關聖帝君

필 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궁궐에 출입하며 기복양재 를 ( ) . ( )降筆 祈福禳災

일삼으며 권력을 누렸고 방백 과 수재 등의 관직도 그들의 손에 의해 임, ( ) ( ) 方伯 守宰

면이 좌우되었고 수양아들이 무수히 많았으며 그녀의 아들들은 모두 고관이 되었다, 

고 한다 또한 이능화는 진령군과 현령군 후에 수련 이라는 무당이 궁중을 출입. ( )壽蓮

하며 기복 과 양재 를 일삼고 두 아들이 모두 고관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 ) ( )祈福 禳災

다.144) 

정교 의 대한계년사 에서도 수련과 관련해 요무 수련의 지아비는 ( ) “ ( ) 鄭喬 妖巫⟪ ⟫

본디 어리석은 자지만 역시 위관 으로 임명되었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차라리 ( )尉官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45) 년 월경 화개동에 사는  1898 9

작두방 이라는 무당은 요사한 술법으로 어리석은 백성을 속였고 궐내의 나인들‘ ’ , 

과 연결되어 금달 에 무상 출입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서방 박모는 군부참( ) , 禁闥

위까지 시켰으며 높은 기둥 대문 높은 집에 살다가 일전에 경무청에 잡혀 들어갔다, 

고 한다.146) 다른 기사를 보면 년 월에 삼청동에 살면서 궁궐에 출입하던 시 1898 9 ‘

원 이라는 무당이 경무청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 무녀는 군부위관’ . ( ) 軍部尉官

박장근의 처라는 소문이 있었다.147) 년 월 일 자 독립신문에 따르면 삼청동  1898 10 3

에 사는 군부 위관의 부인인 무녀가 궁중에서 방술 을 한 일로 경무청에 체포되( )方術

었지만 풀려났다 이 무녀는 다음날 장독교 라는 가마를 타고 경무청 앞을 지. ( )帳獨轎

나면서 하인을 시켜 경무사와 모든 관리에게 태평들 하시오 나는 지금 궁궐에 들“ , 

어가오 라는 전갈을 보내며 희롱했다고 한다.” .148) 삼청동 에 산다거나 남편이   ‘ ’

위관 이라는 점을 보면 작두방 시원 등으로 불린 이 무녀가 바로 수련 이었‘ ’ , , ‘ ’

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녀의 남편은 박장근이 아니라 박원근 이었다, ‘ ( )’朴元根

년 월 일 자 대한매일신보에는 한때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요무 수련은 그1906 4 12

143) ⟨韓官人 經歷一般ノ ⟩, ⟪統監府文書⟫ 권 년 년 8 (1907 ~ 1909 ),  , 1999.國史編纂委員會
144) , 李能和 ⟪朝鮮巫俗考⟫ 쪽, : , 2 (1927), 14-15 ; , 京城 啓明俱樂部 昭和 年 李能和
⟨ (2)朝鮮 巫俗 の ⟩, ⟪朝鮮⟫ 쪽 157 , , 3 (1928) 6 , 32 .第 號 朝鮮總督府 昭和 年 月號
145) , 鄭喬 ⟪大韓季年史⟫ , 卷之三 ⟨ : 光武二年 戊戌 十月 七日 獨立協會上疏⟩.
146) ⟨잡보⟩ 면 단 년 월 일, 3 2 , 1898 9 27 .帝國新聞 
147) ⟨여항 풍셜⟩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 3 2 , 1898 9 29 .
148) ⟨무녀젼갈⟩ 독립신문 면 단 년 월 일, 3 2 , 1898 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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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소식이 갑자기 끊겼지만 최근에 다시 궁중 기도를 위해  몇 만 냥을 획득하여 , 

기도를 설행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실린다.149) 실제로 년 월에 수련은 나라를  1906 5

위해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몇천 원의 돈을 받고 송도 덕물산 의 최영장( ) ( )松都 德勿山

군 신사 로 갔다 이때 궁중의 유력자인 천씨 유모와 여러 명의 나인이 수( ) . ( ) 神社 千氏

련과 동행했다고 한다.150) 년 월에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요무 수련이 체포될 1906 7

까 두려워하여 정동 의 어떤 부인과 결의 형제를 맺고 그 집에 은신했다가 사다( )貞洞

리를 타고 궁궐을 출입하려 한다는 기사가 실린다.151) 아마도 덕물산 기도의 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년 월 일 자 황성신문에는 삼청동에 거주하며 궁궐을 출입하던 무녀 수련1907 9 27

이 며칠 전 경시청에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실린다.152) 월 일에는 경시청에서 수 10 24

련 신상궁 이상궁 을 감옥서로 보냈다, ( ), ( ) .申尙宮 李尙宮 153)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 

만 그 후 수련은 개월간 감옥서 에 갇혀 있었다 년 월 일 자 대한, 6 ( ) . 1907 12 19監獄署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아마도 수련과 함께 체포되어 여러 달 감옥에 갇혀 있던 신

상궁과 이상궁은 월 일에 방면되었지만 수련은 석방되지 않았다 이때 두 상궁12 16 . 

의 방면 소식을 듣고 수련이 방성대곡하였다고 한다.154) 년 월 일 자 대한매 1908 3 18

일신보 기사는 수련의 방면을 주선하는 운동이 펼쳐졌지만 운동비가 부족하여 방면

이 쉽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155) 그런데 년 월 일 자 대한매일신보는 감옥소 1908 3 25

에 갇혀 있는 수련이 모종의 운동 덕분에 곧 풀려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 . 

이때 신문계 경시 가 감옥서 간수장에게 전화하여 수련이 방송될 때까지 각별히 ( )警視

보호하라고 간청했다고 한다.156) `

년에 경시청에 체포될 당시에 수련은 자기 집에 봉안하고 있는 대황제폐하의 1907

어진과 관왕의 화상 등 매를 저경궁 앞 독일인 집에 은닉했다 년 월 21 ( ) . 1908 6儲慶宮

일에 수련은 자기 아들 박순원 을 시켜 화상 매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15 ( ) 21 . 朴淳源

이 일이 순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박순원은 화상과 함께 남부경서 에 붙잡( )南部警署

혀 들어갔다.157) 년 월에는 북부 삼청동에 사는 무녀 수련의 남편 박원근이  1908 10

149) ⟨壽蓮更出⟩ 면 단 년 월 일, 3 2 , 1906 4 12 .大韓每日申報 
150) ⟨ 낭壽蓮跳 ⟩ 면 단 년 월 일, 2 2 , 1906 5 31 .大韓每日申報 
151) ⟨妖巫劫匿⟩ 면 단 년 월 일, 3 3 , 1906 7 4 .萬歲報 
152) ⟨壽蓮被捉⟩ 면 단 년 월 일, 2 3 , 1907 9 27皇城新聞 
153) ⟨감옥셔에 이슈⟩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2 , 1907 10 26 .
154) ⟨壽蓮獨泣⟩ 면 단 년 월 일, 2 2 , 1907 12 19 .大韓每日申報 
155) ⟨슈련의 운동⟩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2 , 1908 3 18 ; ⟨無錢難放⟩, 大韓每日申報 
면 단 년 월 일2 3 , 1908 3 18 .

156) ⟨壽蓮果靈⟩ 면 단 년 월 일, 2 4 , 1908 3 25 ; 大韓每日申報 ⟨슈련 방송⟩ 대한매일신보 면 , 3
단 년 월 일3 , 1908 3 25 .

157) ⟨蓮子被捉⟩ 면 단 년 월 일, 2 5 , 1908 6 17 ; 大韓每日申報 ⟨화샹 압슈⟩ 대한매일신보 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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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소공동에 사는 박창준에게 여 원을 받지 못했다고 남부경찰서에 고소를 1,000

한 일이 있었다.158) 년 월 일 자 황성신문에를 통해 우리는 삼청동에 거주 . 1908 10 23

하는 수련의 본명은 강수련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박원근은 소‘ ( )’ . 姜壽蓮

공동 에 사는 독일인 의 집에 머무르는 박창준 에게 환을 ( ) [ ] ( ) 1,597小公洞 高率奇 朴昌俊

받을 것이 있다고 경찰서에 청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박창준을 초치하여 . 

심문한즉 오히려 박창준은 자기가 수련에게 받을 돈이 딱 그만큼이라고 주장했다.159)

정교의 대한계년사 에 수련에 대한 꽤 구체적인 정보가 실려 있다 무녀 수련은 . ⟪ ⟫

궁중을 드나들며 음악을 베풀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기양 을 했고 고종( ) , 祈禳

의 총애를 받아 거액을 상으로 받았다 또한 명성황후가 평소에 착용하던 관 을 . ( )冠

집에 봉안하고 조석으로 밥을 올려 제사를 지냈고 명성황후의 영이 자기 몸에 강림, 

했다고 주장했다 수련이 궁궐에 출입할 때마다 마치 황후의 영이 온 것처럼 여관. (女

이 부축하고 무예위사 가 보호했다 수련은 펄쩍 뛰며 어지럽게 춤을 추) , ( ) . 官 武藝衛士

었고 황후처럼 행동하면서 고종에게 슬피 하소연을 했고 큰소리로 궁녀를 꾸짖었고, , , 

기도가 끝나면 늘 후한 상을 받았다 수련의 지아비인 박원근은 비천한 출신이지만 . 

군부참령 의 자리에 올랐고 크고작은 관직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그런데 ( ) , . 軍部參領

나중에는 일본인의 저지로 궁중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년경에 수련. 1910

은 환구단 근처 공주동 또는 공동 에서 봉신회 또는 봉( ) ( ) ( ) ( ) 丘壇 公主洞 公洞 奉神會圜

신교회 를 설립하고 임원을 뽑았으며 자기가 회장이 되고 일본인 나카키 ( ) , 奉神敎會

고이치 를 고문으로 앉혔다 봉신회봉신교회는 한국 무녀와 일본 무녀가 ( ) . ( )中木高一

함께 조직했다고 한다 년 월 일음력 월 초 일에는 여 명이 참석한 가. 1910 1 13 ( 12 3 ) 600

운데 남부 공동의 봉신교회 회관에서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를 설행했고 월 일에, 1 14

는 오전 시부터 시까지 기도회를 열었다 이때 수련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10 12 . 

추도회의 비용 백여 환을 모두 부담했다4 .160) 

년 월 일 자 황성신문에는 저경궁 앞에 사는 무녀 수련의 집에서 협잡배1909 12 3 ‘

들 이 일본인을 고문으로 두고 신리교회 를 조직했다는 기사가 실려 ’ ‘ ( )’神離敎會

있다 아마도 일본 무속에 근거한 교파신도인 신리교 와의 접촉을 통해 무. ( ) ‘神理教

속의 종교화 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보면 한성의 각 방 에 있는 무’ . ( )坊

녀들을 교회원 이라 불렀고 회표 는 전 회비는 매월 환 전이‘ ( )’ , ( ) 50 , 2 50敎會員 會標

단 년 월 일 한글판 신문에는 수련의 아들 이름이 박태원 으로 되어 있다1 , 1908 6 17 . ‘ ’ .
158) ⟨무부 호쇼⟩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2 , 1908 10 23 .
159) ⟨扶雜綻露⟩ 면 단 년 월 일, 2 4 , 1908 10 23皇城新聞 
160) , 鄭喬 ⟪大韓季年史⟫ , 卷之九 ⟨ : 隆熙 四年 庚戌 一月 巫女壽蓮行伊藤博文追悼會⟩; 
⟨무녀대회⟩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5 , 1910 1 16 ; ⟨巫會大會⟩ 면 , 2大韓每日申報 
단 년 월 일5 , 1910 1 16 ; ⟨巫女會長⟩ 면 단 년 월 일, 1 6 , 1910 1 16 .皇城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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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신사기도 때에는 과거 무녀가 사용하던 의복과 악기를 그대로 사용, ( ) 神祀祈禱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성 부에 지교회 를 설치하고 장차 지방에는 . 5 ( )支敎會

지사 를 두기로 했고 또한 경시청에 청원하여 교회 승인을 받을 작정이었다( ) , .支社 161) 

아마도 수련 측에서 항의를 했던 탓인지 다음날 황성신문을 기사를 수정하고 있다. 

즉 자기들은 협잡배가 아니고 수련의 집을 빌려 교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이고 머지, , 

않아 각 관청의 인허가를 받을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이었다.162)

년 월에 일본 무녀 및 일본인 고문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는 기도회1910 1

를 열면서 수련은 봉신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내부에 청원을 하였고 조만간 승인을 

받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163) 추도회 때 수련은 관운장 등  ( ) 關雲長

많은 신위를 봉안하고 그 말단에 이토 히로부미의 상을 걸었다고 한다.164) 수련도  

전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무녀 수련은 요괴물 로 . , ‘ ( )’妖怪物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이씨 대주 를 찾으며 괴상한 말을 하다가 년에 경시총‘ ’ 1907

감에게 구류를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다시 봉신회를 조직해 기념 이니 진호. ‘ ’ ‘

궤진오기 니 하며 허다한 음설을 내뱉으며 망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165) 그러나  

월 초에 내부는 봉신회를 조직하여 무당 노릇하는 도 를 종교 로서 숭배하겠3 “ ” ‘ ’

다는 수련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청원의 주체는  수련의 아들인 박태. 

원박순원과 나카키 고이치였다 이를 인준할 경우 사도에 빠질 우매한 인민이 많다( ) . 

는 것이 그 이유였다.166) 년 월 일에 중부 경찰서는 봉신회 무녀인 공숙영 1910 4 22 (孔

김원자 이소정 등에게 호출장을 발송하여 경찰서로 출두시켜), ( ), ( ) 淑英 金元子 李小亭

킨 후 훈유하여 혹세무민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단속했다.167) 이렇듯 무속을 종교 

로 만들고자 했던 수련의 시도는 마침내 실패하고야 말았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시사평론 은 나카키 고이치에 대해 무당 노릇 숭상하니 “⟨ ⟩

문명했단 일본에나 열심 봉교할 것이지 예의동방 한국에다 요술 전파 웬일인고 라.”

161) ⟨巫風人熾⟩ 면 단 년 월 일, 2 6 , 1909 12 3 .皇城新聞  
162) ⟨隨聞更載⟩ 면 단 년 월 일 월 일 자 기사는 , 2 2 , 1909 12 4 . 12 4皇城新聞  
신리교회 로 표기하고 있다‘ ( )’ .神籬敎會

163) ⟨봉신교회 쳥원⟩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4 , 1910 1 16 ; ⟨巫風大作⟩, 大韓每日申報 
면 단 년 월 일2 6 , 1910 1 16 .

164) ⟨巫女淫祀⟩ 면 단 년 월 일, 2 5 , 1910 1 18 ; 大韓每日申報 ⟨요망스러워⟩ 대한매일신보 면 , 2
단 년 월 일5 , 1910 1 18 ; ⟨警官注目⟩ 면 단 년 월 일, 2 4 , 1910 1 18 .皇城新聞  

165) ⟨社會燈⟩ 면 단 년 월 일, 2 7 , 1910 1 19 ; 大韓每日申報  ⟨시 평론 ⟩ 대한매일신보 면 , 2
단 년 월 일7 , 1910 1 19 .

166) ⟨퇴각 여지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6 , 1910 3 4 ; ⟨宜其退却⟩ 면 , 2大韓每日申報 
단 년 월 일4 , 1910 3 4 ; ⟨奉神狀退却⟩ 면 단 년 월 일, 2 6 , 1910 3 4 ; 皇城新聞  ⟨별쳥원도 잇다⟩,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2 5 , 1910 2 16 .
167) ⟨巫女呼出⟩ 면 단 년 월 일, 2 4 , 1910 4 22 ; 皇城新聞  ⟨宜其團束⟩ 면 단, 2 4 , 大韓每日申報 

년 월 일1910 4 22 ; ⟨필경랑패⟩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4 , 1910 4 5 ; ⟨엄졀히 단속⟩,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2 4 , 1910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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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꼬고 있다.168) 또한 동 신문의 시사평론 은 친일적인 행보를 통해 세력을 확 ⟨ ⟩

장하고자 하는 수련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비웃고 있다.

무당 요물 수련이는 이등공이토 히로부미의 혼백상을 굉장하게 벌여 노고 삼년상을 지낸다고 경( )

시청에 청원한 후 일전부터 시작하여 조석 상식 지낸다니 그 효성이 끔찍하다 무슨 수( ) ( ) . 朝夕 上食

나 날까 하고 별별 놀음 다한다만 네 아무리 발동해도 찬밥밖에 못 먹을걸.169)

무녀 수련은 년 월 일에 안중근 에게 암살당한 이토 히로부미1909 7 6 ( ) (安重根 伊藤博

의 삼년상을 치르기 위해 자기 집의 가권 을 전당잡히고 빚을 졌다 그러나 ) ( ) . 文 家券

년 월 중순에도 부채를 청산하지 못해 결국 동년 월 초 무렵 결국 전주1910 3 4 ( )錢主

가 수련의 가옥에 대해 채무 집행을 했고 내부대신을 역임한 전 판서 이용태, ( ) 判書

가 수련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 .李容泰 170) 

⟪대한계년사⟫의堆 기록을堆 통해堆 우리는堆 수련의堆 남편이堆 박원근이고 그녀가堆 일본인의堆, 
환심을堆 사기堆 위해堆 이토堆 히로부미堆 추도회를堆 열었다는堆 것을堆 짐작할堆 수堆 있다. 
⟪대한계년사⟫에堆 따르면 년堆 월堆 일 음력堆 월堆 초 일 에堆 공진회 는堆, 1904 12 14 ( 11 8 ) ( )共進會
정부에堆 서신을堆 보내堆 무복 과堆 기양 의堆 술수로堆 궁궐을堆 출입하며堆 해를堆 끼치고堆( ) ( )巫卜 祈禳
있는堆 명을堆 처형하라고堆 요청한다 이堆 명단에는堆 의술이나堆 기양이나堆 복술 로堆18 . ( )卜術
고위관직에堆 오른堆 강홍대 성광호 김대진 장환기( ), ( ), ( ), ( ), 康洪大 成光鎬 金大鎭 張渙基
최병주 정환덕 장두환 조세환 강회림( ), ( ), ( ), ( ), ( ), 崔秉周 鄭煥德 張斗煥 曺世煥 姜會林
이인순 이재인 안영중 이정훈 최병규( ), ( ), ( ), ( ), ( ), 李寅純 李在寅 安永重 李鼎薰 崔秉圭
한진문 이필화 현상 이라堆 불린堆 배계향 수련 이堆( ), ( ), ‘ ( )’ ( ), ( )韓鎭文 李苾和 玄裳 裵桂香 壽蓮
포함돼堆 있다 년堆 월에堆 보생고아원을堆 창립한堆 이필화도堆 점술로堆. 1906 2
비서원승 정 품에堆 올랐다고堆 한다 따라서堆 이궁동堆 대감 이라堆 불린堆 무녀堆( ) 3 . ‘ ’秘書院丞
현령군이堆 활동하던堆 시기에堆 이미堆 무녀堆 수련도堆 궁중을堆 출입하고堆 있었음을堆 알堆 수堆
있다.171) 

또한堆 년堆 월堆 일경에는堆 한성堆 안에堆 있는堆 한국과堆 일본의堆 무녀들이堆 남부堆1910 1 2
장충단에서堆 신리회 를堆 설립하고堆 영업에堆 힘쓸堆 방침을堆 협의했다‘ ’ .172) 동년堆 월경에는堆 3
갈월리 에堆 사는堆 무녀堆 유영 이堆 일본인堆 가지와라堆 교신 과堆 함께堆( ) ( ) ( )葛月里 柳永 梶原行信
신리교 를堆 설립한堆 후堆 이사청 의堆 인허를堆 얻어堆 유영의堆 집에堆 교회소를堆( ) ( )神理敎 理事廳
설치했다 그리고堆 다수의堆 무녀와堆 복술가가堆 신리교에堆 입교했다. .173) 당시堆 다니구치堆 

168) ⟨시 평론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7 , 1910 2 19 .
169) ⟨시 평론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7 , 1910 3 10 .
170) ⟨妖巫狼狽⟩ 면 단 년 월 일, 2 3 , 1910 3 15 ; 大韓每日申報  ⟨필경랑패⟩ 대한매일신보 면 , 2
단 년 월 일4 , 1910 4 5 ; ⟨奸巫狼狽⟩ 면 단 년 월 일, 2 4 , 1910 4 5 ;大韓每日申報  ⟨壽蓮家舍執行⟩, 

면 단 년 월 일2 4 , 1910 4 5 .皇城新聞  
171) , 鄭喬 ⟪大韓季年史⟫ , 卷之九 ⟨ : 光武 八年 甲辰 十二月 十二月共進會上書于政府⟩.
172) ⟨巫女開會⟩ 면 단 년 월 일, 2 7 , 1910 1 5 ; 大韓每日申報  ⟨무녀신리회⟩ 대한매일신보 면 , 2
단 년 월 일6 , 1910 1 5 .

173) ⟨ 기지말나 것만  ⟩ 대한매일신보 면 단 년 월 일, 2 2 , 1910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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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치 도堆 신리교회 조직하고堆 한국堆 무녀들을堆 회원으로堆( ) ( ) 谷口茂市 神理敎會
가입시키면서堆 입회금堆 환씩을堆 받았다 그런데堆 년堆 월에堆 신리교회가堆 폐지된다고堆5 . 1910 6
하자堆 무녀들이堆 돈을堆 돌려받기堆 위해堆 남부경찰서에堆 고발할堆 준비를堆 했다고堆 한다.174) 
다니구치堆 모이치는堆 년堆 월堆 일에堆 신리교 의堆 한국포교관리자堆 인가를堆1907 4 19 ( )神理敎
받았다 다니구치堆 모이치는堆 년堆 월堆 일에堆 경성堆 서부堆 청파내계. 1910 3 5 (青波内 ) 契
갈월리동 통堆 호에堆 신리교堆 교회소를堆 설립하는堆 것을堆 신청했고 같은堆 날堆( ) 10 4 , 葛月里洞
가지와라堆 교신도堆 같은堆 주소로堆 포교계(布教届 를堆 제출하고堆 있다) .175) 따라서 무녀堆 
유영이堆 다니구치堆 및堆 가지와라와堆 함께堆 월堆 일에堆 갈월리에堆 있는堆 자기堆 집에堆 신리교堆3 5
교회소를堆 설립했다는堆 것을堆 알堆 수堆 있다.

한일병합 이후의 무속 금압5. 

한일병합 후 년 월부터는 조선형사령 이 시행된다 그리고 이1912 4 ( ) . 朝鮮刑事令⟨ ⟩

때부터 무당의 행위는 주로 경찰범처벌규칙 제 조 제 호와 제 호에 의해 금지1 22 23⟨ ⟩

되거나 통제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무당을 제거하. 

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가 되면 똑같은 시도가 . 

세속적인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근대 세계에서 종교와 범죄의 밀착도는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다 불법과 범법은 해당 종교의 사회적인 유해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이라는 범주를 통해 특정 시기에 어떤 종교 . 

행위가 사회에서 제거되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도 있다 어떤 교단이나 종파든 근대 . 

세속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미신이라는 불법 요소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가 년 월 일부터 시행한 경찰범처벌규칙 은 근대적인 종교 정1912 4 1 ⟨ ⟩

화가 시작된 출발점이었다 특히 제 조 제 호와 제 호는 섬세하게 종교와 미신을 . 1 22 23

분리하고 미신과 의료를 분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었다 제 호는 함부로 길흉화, . 22 “

복을 말하거나 기도를 하고 주문 을 외는 일 등을 하거나 부적 같은 것을 [ ] [ ] 符呪 守札

주어 사람을 미혹시킬 만한 행위를 한 자 제 호는 병자에게 주술 기도”, 23 “ [ ], , 禁厭

주문이나 정신요법 등을 시행하거나 신부 와 신수 등을 주어 의료를 방해( ) ( ) 神符 神水

한 자 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또한 제 조는 교사자나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 . 2

174) ⟨入會金欲推⟩ 면 단 년 월 일, 2 6 , 1910 6 26 ; 皇城新聞  ⟨무녀호소⟩ 대한매일신보 면 , 1
단 년 월 일6 , 1910 6 26 ; ⟨會金當推⟩ 면 단 년 월 일, 3 1 , 1910 6 26 .大韓每日申報  

175) ⟨ ( , )神理敎布敎者選任 京城西部靑坡 梶原行信 ⟩(1907),  ⟪布敎者二關 綴 スル
(自明治四十年二月 至同四十三年九月⟫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 : CJA0004733 - 地方部
0027158846; ⟨ ( )神道神理敎敎會所設立認可 件 京城西部靑坡內ノ ⟩(1907),  ⟪布敎所二關 綴 スル
(自明治四十年一月 至同四十二年十二月⟫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 : CJA0004732 - 地方部
002715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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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었다 제 조 제 호와 제 호를 위반한 자는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 1 22 23

과하는 처벌을 받았다 사실상 대한제국기에 비해 처벌의 수위는 무척 낮았다. .

제 호가 금지하는 것은 행복을 희구하고 불행을 피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심리를 22

이용하는 종교 행위였다 제 호는 길흉화복 등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금지함으로써 . 22

사람들을 현재에만 집중하게 했다 또한 현재의 질서를 변화시키거나 재난을 예방하. 

기 위해 기도 주문 부적을 매개로 영적이고 주술적인 힘과 접촉하는 일도 금지했다, , . 

제 호가 금지하는 것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23

놓치게 함으로써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였다 병의 원인을 영적인 실체의 침입이나 . 

저주 등에서 찾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종교 행위의 . 

한 켠에 내재한 주술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경찰범처벌규칙 에 의해 신도 불교 기독교 같은 공인종교보다는 무당이나 술, , ⟨ ⟩

사 등이 주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꼭 그렇. 

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조선경찰협회가 발행한 경무휘보. ⟪ ⟫

년 월호에는 와타나베 아키라 가 작성한  신앙에서 유래하는 비행의 1921 11 ( )渡邊彰 ⟨

개관 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176) 이 글에 따르면 년 월 일부터 년 월까 1912 4 1 1920 12

지 년 개월간 조 호와 호를 위반한 사람은 총 명이었다8 9 1 22 23 3,131 .

먼저 제 호를 위반한 자는 총 명이었고 이 중 공인종교에 속한 사람은 22 1,992 , 709

명 무격이나 술사 등은 명 이었다 무격과 술사 등이 훨씬 많긴 하지(36%), 1,283 (64%) . 

만 공인종교에서도 년대에는 예언 기도 주문 부적 같은 소위 미신적인 행위가 , 1910 , , , 

본격적으로 정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호를 위반하여 의료를 방해한 . 23

자는 총 명이었고 이 중 공인종교에 속한 사람은 명 무격과 술사 등은 984 , 284 (29%), 

명 이었다 의료 행위와 관련한 위반자도 공인종교보다 무격과 술사가 더 많700 (71%) . 

지만 여전히 공인종교의 주술적인 의료 행위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 . 

제 조에서 규정한 교사 및 방조 행위를 한 자는 총 명이었고 이 중 공인종교에 2 155 , 

속한 자는 명 무격과 술사 등은 명 이었다61 (39%), 94 (61%) . 

연도별로 보면 제 호 위반은 년 건 년 건 년 건 년 22 1912 52 , 1917 284 , 1919 166 , 1920

건 등으로 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급증세를 보인다 반면에 제 호 위반은 676 1919 . 23

년 건 년 건으로 급증하다가 년 건 년 건으로 다시 감1912 45 , 1917 130 1919 121 , 1920 98

소하기 시작한다 살인과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술적인 의료 행위는 단기간에 감. 

소했지만 행복을 도모하고 불행을 피하고자 심리는 쉽게 제거하기 힘들었던 것 아, 

176) ⟨경찰범처벌규칙⟩ 위반과 관련한 통계는 다음 글을 참고하였다 . , 渡邊彰
⟨信仰 由來 非行 槪觀に する の ⟩, ⟪警務彙報⟫ 제 호 198 , 10 (1921) 11 .大正 年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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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까 아니면 경찰이 의료 방해 행위 제 호보다는 예언의 정치적인 위험? ‘ ’( 23 ) ‘

성 제 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 22 ) . 

년대 이후 불법화된 미신 즉 예언 기도 주문 부적이 그저 점차 소멸했는지1910 , , , , ,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형된 채 지속했는지를 추적해야만 근대 종교의 전체 지형을 

좀 더 선명히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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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무속을 없애려 했는가?｢

대한제국기 무속 제거 운동의 연대기적 재구성— —｣ 에 대한 토론문

문혜진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이 글은 조선시대부터 한일병합 이후 년대까지 무속에 대한 탄압을 법규 및 (1910 )

신문기사 등의 폭넓은 사료를 발굴 정리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특히 대한제, ∙

국 시기의 무속에 대한 단속 및 탄압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속에서 대한제국기의 무

속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에 학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장작 매에 이르는 근. 44

대기 무속의 탄압 과정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구현한 이창익 선생님의 노고에 찬사

를 보내는 바이며 근대 무속의 탄압에 대한 이 글의 큰 논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 

다만 이 글이 향후 논문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언과 질문으로 토론을 대, 

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 중 제 편 제 장 제 절 사1. 1905 4 29 4 4 12⟪ ⟫

술률 의 조 쪽 쪽 제 장 제 절 설독신명률 의 제( )’ 404~407 (2 ~3 ), 5 2 ‘ ( )’邪術律 褻瀆神明律

조 조 조 쪽가 무당 금지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라는 연구가 흥미로웠습410 , 411 , 412 (4 )

니다 본문 쪽에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이 신설되면서 무속 탄압이 본격화되었다고 . 5

기술하셨는데 대한제국 형법대전 의 이 법규들이 실제 무업 의 단속에 적용, ( )巫業⟪ ⟫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신문 외에 판결문 등 무업의 단속이나 처. 

벌과 관련된 법률 관련 사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갑오개혁 이후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무녀들이 사회정치2. “

적으로 매우 대담하게 활동했고 이로 인해 무녀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탄압이 자행, 

되었다 대한제국기 동묘 및 남묘와 함께 년 북묘 건립과 년 서묘 건립을 1883 1904… …

통해 사대문을 둘러싼 관제 신앙이 완성되었고 이로 인해 전내 라고 새로, ‘ ( )’殿內

운 유형의 무녀들이 한양의 무속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관왕묘의 완성을 . …

주도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여인들은 관우가 자기 몸에 빙의했다고 주장, 

했다 즉 대한제국기는 국가와 민간의 영역 모두에서 무녀의 활동이 폭증했던 역사. 

상 보기 드문 시기였다 쪽 이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관우를 모시는 전내라는 (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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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들이 대한제국기 관우의 힘을 빌어 외세침략을 막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급

증하였고 이것이 역사상 가장 많은 무녀들이 사회정치적으로 활동했다는 언설로 이, 

어지는데 관우신앙이 한국에 유입된 것은 임진왜란부터이고 전내는 관왕묘에서 점, 

복을 봐주었고 전내를 모시는 무당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식자로서 무당의 상위 계급

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학설조흥윤 한국무의 역사와 현상 쪽( , - , 1997, 183~184 ) 巫『 』

이 있습니다 즉 아직 무속학계에서 전내가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 . , 

지지 않았는데 전내 가 대한제국기에 등장새로운 유형의 무녀들했다고 주장하, ‘ ’ ( )

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번의 본문 내용과 연계해서 대한제국기 무녀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탄압이 3. 2 , “

자행되었다 고 기술하셨는데 이를 뒷받침할 단속 처벌 등의 통계 수치가 있는지 ” , , 

궁금합니다 본문에도 의정부참정 신기선은 경무청에서 형식적으로만 무복배를 단. “

속하는 체하고 있을 뿐인 것 같다고 쪽 말하였으며 년 월 일에 고종 황”(103 ) , 1906 7 2

제를 알현한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한일 양국의 친교를 방해하( ) “伊藤博文

는 잡배 의 출입 을 막을 목적으로 궁중에 점쟁이와 무녀 등의 출입이 빈번한 ( ) ” “雜輩

것은 결코 문명국에 있어서는 안 될 추태 라고 진언했다 쪽 즉 이는 대한제국” .(109 ) , 

기 무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반증으로, 

한일병합 이래 경찰범처벌규칙 이 공포된 이래 년 월 일부터 년 월‘ ’ 1912 4 1 1920 12

까지 년 개월간 조 호와 호를 위반한 사람이 총 명 쪽으로 무속에 8 9 1 22 23 3,131 (121 )

대한 단속과 처벌은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한제국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의 제목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이 글의 주요 논지는 무속에 대한 탄압4. , ‘ ’

입니다 그러나 본문 곳곳에서 무속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일본 교파신도와 연대한 . 

대목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년경에 수련은 환구단 근처 공주동. “1910 ( ) ( ) 丘壇 公主洞圜

또는 공동 에서 봉신회 또는 봉신교회 를 설립하고 임원을 뽑( ) ( ) ( )公洞 奉神會 奉神敎會

았으며 자기가 회장이 되고 일본인 나카키 고이치 를 고문으로 앉혔다 봉, ( ) . 中木高一

신회봉신교회는 한국 무녀와 일본 무녀가 함께 조직했다고 한다 년 월 ( ) . 1909 12 3…

일 자 황성신문에는 저경궁 앞에 사는 무녀 수련의 집에서 협잡배들 이 일본인을 ‘ ’

고문으로 두고 신리교회 를 조직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쪽 또한 ‘ ( )’ .”(117 ) 神離敎會

년 월 일경에는 한성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무녀들이 남부 장충단에서 “1910 1 2

신리회 를 설립하고 영업에 힘쓸 방침을 협의했다 쪽 이 글의 신리교회 신‘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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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회는 일본 교파신도계 교회이며 표면 상 이들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한 것은 합법, 

적으로 무업을 하기 위해 방편이었습니다 이에 이 부분은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논. 

문으로 발전시키던지 아니면 무속의 탄압에 대한 무녀들의 대응 양상 으로 대한, ‘ ’

제국기와 통감부기의 무속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의 탄압에 대한 사회적 배경으로 본문에서는 년에 대한제5. “1897

국이 출범하면서 서양기독교와 일본불교는 종교 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에 서서히 ‘ ’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무녀들의 빙의 현상도 . 

급증하고 있었다 더구나 무녀들이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왕궁 안까지도 잠식하고 . 

있었기 때문에 무속은 기독교와 불교 측의 종교적인 적개심을 유발하고 있었다 무, . 

속의 제거는 기독교의 성공적인 포교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쪽고 .”(92 )

밝히고 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무의 탄압에 근대 지식인들의 미신타파 관념이. 

나 운동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의 요건들에 더해 근대화를 지, 

향하는 개화파들의 미신타파 운동도 보충하였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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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그전에는 비니루가 없었잖아요 상여를 메면 송장 물이 흘렀습니다 냄새 고약해요  “ . . .”

년 월 경상남도 산청에서 만난 년생 남성 정 씨는 오래 고향을 떠나 살  2026 4 1937

다가 돌아왔지만 젊어서 본 마을의 장례 광경을 기억하고 있었다 냉동 설비가 갖추어. 

지지 않은 보통의 집에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신을 담은 관을 방 안에 보관해야 

했는데 적어도 사흘 길게는 닷새나 이레 아흐레까지 걸리는 장례 기간 동안 시신이 , , , 

상하는 일이 잦았다 마당을 얕게 파서 관을 두는 경우에도 부패를 완전히 막기는 어. 

려웠다 같은 지역에서 만난 년생 여성김 씨도 시신을 모신 방 안에 줄줄 물이 . 1933 “ ” 

흘렀던 모습을 기억했다 년에 발간된 한국인의 일생의례 경상남도 편 산청 지. 2010 : 『 』 

역에 대한 보고에는 시집 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는 시즙 즉 시신‘ ’ , ( ), 屍汁

에서 흘러나온 액체를 뜻하는 것이다. 

나는 년부터 국가유산청의 연구사업인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조사설계 목록  2025 /〈

수집 에 참여하여 호남과 경남 지역에서 전통적 생활관습 분야 중 상제례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하고 있다 상례와 제례는 유교적 관혼상제의 체계 안에서 연속적인 과정으로 . 

1) 수정 보완 중인 원고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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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있지만 동시대 한국에서 둘은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부각되, . 

는 차이는 현행성 여부에 있었다 전반적인 축소 과정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형태를 달. 

리하며 가족 및 친족 단위에서 지속되는 제례와 달리 상례의 경우 년대에 들어 , 2000

사망과 그 이후의 과정이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면서 가족과 친족 그리고 마을 , 

단위의 공동체적 실천이라고 할 만한 기존의 관행들이 대거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상례에 대한 조사의 대부분은 과거의 형태에 대한 구술 증언이나   

드물게 남아있는 물건과 서류 사진 등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전에 마을, . 

에서 초상이 나면 어떻게 했는지 남자는 어떤 일을 하고 여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수, , 

의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상여틀은 어디에 보관했는지 조문 온 손님에게 어떤 음, 

식을 대접했는지 상여가 장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해야 하는 길이 있었는지 시신 안, , 

장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고인을 기렸는지 탈상 때도 손님을 받았는지 등이 내가 주, 

로 했던 질문이었다 최근까지 발견되는 수의 제작과 보관의 관행 장례식장에서도 지. , 

속되는 부의 문화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나의 질문에 대한 주민들의 답변은 과거형이

었다. 

면담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요소들 이를테면 팥죽이 아니라 콩죽으로 부조를 했  , 

다는 언급이나 시집온 지 몇 달 만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영실 을 드나들 때는 , ( )靈室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이 무서워 꼭 동서와 함께 했다는 회고를 접하면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즙에 대한 기억을 들었을 때도 년대 장례 과정의 . , 1980

세부를 기록한 사진이나 년대까지 작성된 상포계의 부의록 문서를 발견했을 때도 1990

그랬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것 이제 행해지지 않는 것의 흔적 즉 더 . , , 

이상 살아있지는 않은 유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다량의 구체적 증거를 ‘ (non-living)’ .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되는 상례를 목격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해 보였다.

이 글은 상례 조사 과정에서 맞닥뜨린 이 같은 문제의식 즉 사라진 것처럼 보이  , 

는 관행의 잔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 . , 

글은 그러한 잔여에 대해 학술적인 영역과 제도적인 영역에 공히 성립하는 위치를 확

보하기 위한 모색이다 시신에서 흘러나와 관의 틈으로 새어나온 물 상여 메는 사람들. , 

의 코를 찔렀던 부패의 냄새 즉 그 자체로는 이상적인 가치들을 담보하지 않는 듯 보, 

이는 이러한 흔적들은 수집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연구자가 느꼈던 귀중함의 감각은 ? 

어떠한 가치로 명명될 수 있을까 아주 오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 시기의 파편들? 

을 무형유산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들이 더 필요할까? 

이 글은 근과거 라는 개념을 토대로 무형유산 연구의 시간  ( , the near past)近過去

적 범위를 재설정하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과거를 뜻하는 근과거가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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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적 표현이 아닌 요긴한 분석적 개념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이는 근미래. (近未

라는 용어가 흔히 문학이나 영화와 같은 표현물의 특정한 시간적 , the near future)來

범위나 지향성을 지칭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아직 완전히 역사의 영역으로 편입되. 

지는 않은 과거 즉 현재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금 발화되는 증언 가운데 그 , 

잔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의 과거는 이른바 전통문화를 다루는 인류학과 민속학 그, 

리고 무형유산 연구의 유의미한 분석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제안이다. 

글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첫째 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의 현장연구 자  . , 2025

료를 토대로 상례 문화에서 발견되는 잔여의 유형을 확인한다 둘째 유산의 분류와 의. , 

미화 과정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물질성과 생명성이라는 변수를 검토한다 셋째 물리적 . , 

현존이 아닌 관계적 현존에 주목하여 유산에 있어서 소멸의 개념을 재정의한다 넷째. , 

가까운 것과 먼 것이 분석 범주로서 지니는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근과거의 , 

개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 글의 논의는 이미 죽은 유산 혹은 보다 정확히 말해. , 

서 아직 죽은 지 오래되지는 않은 유산을 수용할 수 있는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한 구

획을 마련하기를 제안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죽음을 다루는 유교 상례의 구조와 상, 

동적이다. 

잔여의 유형들2. 

호남 지역 상제례 문화에 대한 조사는 년 월부터 월까지 진행되었다 호남  2025 6 10 . 

을 개 권역 서해안 북부 내륙 평야 북부 내륙 산간 중남부 내륙 산간 중남부 내륙 8 ( , , , , 

평야 서남해안 동남해안 도서연안 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개의 시 군에서 조사를 , , , ) 1-2 ·

진행했다 전통적 공동체라는 맥락이 중요했기 때문에 친족집단 및 마을을 중심으로 . 

조사지를 선정했다 기존 관계망을 활용하여 제보자를 섭외하거나 시 군 단위를 선정. , ·

한 뒤 현장에서 조사가 가능한 마을이나 문중을 물색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기본적으. 

로는 상제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만나고자 했고 특별한 지위나 역, 

할을 갖지 않았던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상제례 문화의 경험 또한 폭넓게 수집했다 다. 

음의 표 은 년 상제례 조사 일정과 주요 내용을 목록화한 것이다1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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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과정에서 접한 가장 최근의 전통 장례는 년 남원 호곡리의 죽산박씨 충  2020

현공파 대 종손의 장례식이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흰 저고리와 바지에 건과 행20 . 

전까지 착용한 사람들이 상여를 운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를 일반적. 

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부조묘를 갖춘 집안의 종손이라는 고인의 위상 불천위 제, , 

사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유지되는 친족집단의 의지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

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는 일은 서울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고 고향 선산으로 . , 

모시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구입한 꽃상여가 사용되었으며 운구 과정에서는 상포계원이 , 

아닌 종친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 사례는 특별한 의지와 비용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 

다면 전통적 형태의 상여 행렬이 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상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그전 이라고 지칭하는 시기 즉 지금 과 대비되  “ ” , “ ”

순번 일시 지역 주요 내용

1 6.23-6.24 화순 도암면 도장리
가제와 묘제의 연결 양상 조사· 
마을 내 상여소리 연행자 면담· 

2 6.30-7.1 신안 압해읍 매화리
장례에서 교회의 역할 조사· 
가족 규모 합동제단 조성 사례 조사· 

3 7.8-7.9 장흥 관산읍 방촌리
년대 장례 기록사진 확인· 1980

집안 내 감실과 제례문화 조사 · 

4 7.25-7.26 보성 득량면 오봉리
강골마을 동계 자료 확인 · 
제례와 가정신앙의 연결 조사· 

5 8.4 신안 압해읍 복룡리
문중의 묘역 조성 및 관리 조사 · 

년대 가옥의 층 제실 확인· 1940 2

6 8.5 보성 웅치면 연향동
상제례와 가정신앙의 연결 조사· 
기제와 시제의 구분 변화 조사· 

7 8.12-8.13 영광 법성면 법성리
상여 운구를 위한 계 문서 확인· 
장의사 및 장례식장 운영자 면담· 

8 8.19-8.21 무주
적상면 괴목리
적상면 사산리

삼베길쌈과 수의 상복 제작 조사· ·
영실과 삼년상 경험 조사· 

9 9.27-9.28 남원
수지면 호곡리
송동면 송내리

부의록 및 수레형 상여 확인· 
종가의 부조묘와 불천위제사 조사· 

10 10.10-10.11 정읍
북면 마정리

정읍시 용계동
최근에 제작된 상여 실물 확인· 
사당과 부조묘의 제사 조사· 

11 10.24 고창
고창읍 도산리
고창읍 죽림리

김정회 가옥 및 종손 조사· 
임자 없는 제사 관련 조사· 

12 10.25
광주
장성

월봉서원
필암서원

고봉 기대승 추향제 참관· 
필암서원과 울산김씨 문중 조사· 

표 【 1 년 상제례 조사 일정과 내용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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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호명되는 시기의 상례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 임종. , 

의 장소가 집이었고 고인의 시신을 다루거나 조문을 받는 과정 또한 집에서 이루어졌

다 둘째 장례의 과정에서 마을 차원의 협업이 이루어졌고 이는 품앗이의 관행이나 . , , 

계 형태의 사회조직으로 식별되었다 셋째 상례는 장례 이상의 것이어서 시신 안( ) . , , 契

장 이후에도 집 안에 영혼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례가 이루어졌다. 

이 요소들은 일부 특권층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화된 관행이었다 년의 사례의 경. 2020

우 화장 대신 매장을 하고 상복이나 상여 선소리 등의 요소들을 취하고 있었지만 과, , 

거의 상례가 속해있던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는 유리되어 있었다. 

더 이상 예전 방식의 상례가 행해지지 않는 과정에서도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은 남  

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주요하게 식별된 잔여의 유형은 기억 물건 텍스트 이미지. , , , 

였다 첫 번째 유형인 기억은 면담을 통해 얻어진 구술자료의 형태를 취했다 실제로 . . 

조사의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묻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례 과정의 세, 

부사항을 확인하는 가운데 특히 예서에 규정된 절차 외에 지역의 특수한 관행이나 당

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요소들 개인의 감정이나 감각이 부각되는 발화들을 주요하게 , 

수집했다 물론 그러한 증언을 과거의 사실 자체로 여기기보다는 그것이 개인의 경험 . 

안에서 해석되거나 일부 요소들이 탈락 혹은 가미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고자 했다.

무주 치목마을의 한 주민은 과거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상여를 쓰지 못  

하고 지게로 시신을 옮겼고 이른 나이에 죽은 경우 관을 쓰지 않고 항아리 두 개를 , 

합쳐 시신을 담은 뒤 여우가 파먹지 못하게 큰 돌들로 묻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 

는 과거에 장난이 심한 청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허술한 무덤을 파헤쳐 해골

을 꺼내 머리에 쓰고 고함을 지르며 내려왔다고 회고했다 신안 매화리의 한 주민은 . 

예전에 날송장 은 선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겨서 반드시 임시 매장을 거쳐 뼈만 남‘ ’

겨야 했으며 이빨로 긁어서라도 살을 뼈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여겼다고 말해주었다, “ ” . 

무주 제보자의 구술은 이상적인 의례의 가장자리를 신안 제보자의 구술은 살과 뼈를 , 

둘러싼 관념체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잔여의 유형은 물질적 실체로 식별되는 대상이다 이를테면 상여 혹은 그  . 

것을 이루는 일부 부품이 그에 해당한다 화순 도장리에서는 과거에 장의업에 종사했. 

던 인물의 창고 앞에 보관된 상여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원 호곡리에서는 마을회관 . 

뒤편에서 보관된 수레형 상여가 확인되었는데 바퀴가 세 개와 핸들을 갖춘 자전거 혹, 

은 리어카 형태로서 년에 기록된 영상에 해당 상여로 운구하는 장면이 남아 있다2007 . 

도장리의 상여틀은 목재가 아닌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소목 등 나, ( ) 小木

무 다루는 기술을 갖추었던 사람이 관이나 상여를 만들었던 시기와 달리 금속 제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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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 변화상을 보여준다 호곡리의 상여는 어깨에 메는 일반적 상. 

여의 현대적 변형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주자의 가례 에서부터 바퀴를 달아서 , ( )《 》家禮

끄는 방식은 거 로 어깨에 메는 방식은 여 로 구분되어 있다 물론 호곡리의 상( ) , ( ) . 車 轝

여는 예서들을 직접 참고한 것이기보다는 운구에 드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임기응

변적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은 텍스트이다 영광 법성리에서는 년에 결성되어 년에 해  . 1966 2010

체된 덕인위친계 의 금전출납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 년 총무를 역임( ) . 20德仁爲親契

했던 인물의 구술에 따르면 법성 포내 지역에는 개 정도의 계가 운영되었는데 그 중 , 5

덕인위친계가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었다 해당 문서에는 초상이 났. 

을 때의 입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년 계원 최 씨의 상가에 지출된 금액은 백, 1977

미 가마에 원 광목 필에 원 만장 매에 원 상여 대에 원이1 24,500 , 1 7,300 , 1 700 , 1 9,500

고 이틀 뒤 상여에 건 돈에 해당하는 현금 원이 수입으로 기재되었다 보성 강, 26,000 . 

골마을은 마을 규모가 작아서 동계의 핵심 활동이 초상 때의 상호부조로 한정되어 있

었고 이는 강골계칙의 각 항목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네 번째 유형은 이미지로 주민들이 소장한 사진이나 영상이 그에 해당한다 조사   , . 

과정에서 수집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자료는 장흥 방촌리에서 년에 촬영된 1983 48

장의 사진들이다 해당 장례는 제보자의 조부상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집안에서 전문 . , 

사진사를 고용해서 촬영한 것이다 여기에는 운구하는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가 관을 . 

모셔오고 관을 상여에 실은 다음 논밭을 지나 장지로 향하는 과정 노제를 지내고 식, , 

사를 하는 장면 장지에 이르러 관을 빼고 상여를 소각한 뒤 하관하는 모습까지 기록, 

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 사진들에서는 관의 양 옆으로 다섯 명씩 총 열 사람의 상두꾼. , 

이 서 있는 모습 명정과 공포를 든 사람들 뒤로 화려하게 장식된 상여의 행렬이 따르,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전통적인 상례와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 즉 기억과 물건과 서류와 사진들  , 

은 대부분 현행되지 않는 과거의 흔적에 해당한다 이들은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기보. 

다는 본래의 맥락에서 이탈한 파편들로 남아 있다 언제 마지막으로 상여를 사용했는. 

지 언제까지 마을에 영좌 있는 집이 남아 있었는지를 캐묻는 조사자의 역할은 사건에 , 

대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의 역할과 닮아 있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결국 찾고, 

자 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 확연해진다 사람들의 입말로 듣는 기억 속 . 

장면들 다소간 방치된 물건들 빛 바랜 종이 위 글씨들 서랍 속 사진들을 통해 당시, , , 

에는 분명 살아있었던 상례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 살‘ ’ . 

아있는 유산으로서의 전통 상례에 대한 자료 수집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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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성과 생명성3. 

현재 한국의 국가 정책과 담론에서 통용되는 무형문화 의 개념은 년에 문화  ‘ ’ 1962 「

재보호법 제시된 무형문화재 및 년 유네스코 협약에서 제시된 무형문화유산 개‘ ’ 2003 ‘ ’ 」

념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고유의 민속예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 「

재보호법 은 문화재의 하위 범주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 , , 」

했다 그 중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 “ , , , 

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으로 정의되었다 이때 무형이라 ” . 

함은 일차적으로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 , , , , , 

산 에 해당하는 유형문화재와 구별하여 물질적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예술 혹은 기” , 

술 활동을 일컫는 것이었다. 

년에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문화재법 은   2015 ( : )「 」

무형문화재를 다루는 접근의 대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기존의 법, 

과 정책의 한계들 이를테면 원형에 대한 고수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지원 및 관리, , , 

제도 부실 등에 대한 자성 무형유산학회 다른 한편으로는 년 유네스코( 2026: 20), 2003

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

에서 제시된 무형문화유산 개념에 대한 해석과 수용의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산물이었다 여기에서 무형문화재의 범위는 예술이나 기술뿐 아니라 지식과 (Oh 2025). 

언어적 표현 생활관습과 의례 놀이와 축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 , , 

년 협약의 지정 범주들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2003 (Oh 2025: 32)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1. , , , , , 

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라 한다( )以下 有形文化財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2. , , , 

예술상 가치가 큰것 라 한다( )以下 無形文化財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3. , , , , , , , ,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 이라 한다, , ( )以下 記念物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4. , , , , , 

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라 한다( )以下 民俗資料

문화재보호법 제 조 문화재의 정의(196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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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은 국내 법의 준수와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 간의   2024 「 」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 대신 유산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 . 

이제 문화유산 은 유형의 문화적 유산에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무형유산 은 여러 세대‘ ’ , ‘ ’ “

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 

의 문화적 유산 으로 정의된다 년 뒤인 년에 제정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 . 1 2025 「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에 제시된 무형유산의 하위 범주는 년 무형문화재법( : ) 2015」

의 시행령에 제시된 것과 거의 일치한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ㆍ예술 등  . , , , ,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 , , ,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 , , ,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 , ( ), 口碑傳承

마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 ( ), , , , 節氣風俗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 , , ,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 」
별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 1] 

국가유산 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1. “ ”

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

한다.

문화유산 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2. “ ” , 

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자연유산 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3. “ ”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무형유산 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ㆍ환경의 상호작용으4. “ ” , 

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 조 정의(2024) 3「 」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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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무형문화재 년의 무형문화재 년의 무형유산 에 이르기까지   1962 ‘ ’, 2015 ‘ ’, 2024 ‘ ’

제도적 용어와 의미가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고수된 것은 무형 이라는 표현이다 이때 ‘ ’ . 

무형은 영어의 즉 만질 수 없음의 의미에 상응하는데 오창현intangible, , (2021: 10-12)

은 무형이 유형 무형을 구분하는 재질적 속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다 그는 유네스코의 년 협약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이란 공동체나 집단이 자신의 문화. 2003

유산 일부로 보는 관습 표현 지식 기술 뿐 아니라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적 공간까, , , , , , 

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무형은 유형과 대비되어 실제로 형태. , 

가 없다는 재질적 속성을 뜻하는 것이기보다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이라는 가치에 대

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형유산의 범주에 유형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무형이라는   , 

용어를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지시로 읽어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 

무형이라는 범주는 개별 요소들이 물질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를 유산으로 

성립시키보다는 그것을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그것이 속한 관계적 맥락을 호명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형유산이 유형유산과 달리 전승 주체의 실천적 행위를 중. 

심으로 유지 김용구 된다는 서술과도 공명한다 즉 유형은 물질적 실( 2025: 274-275) . , 

체를 지닌 대상들 자체를 식별하는 범주로 무형은 물질적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실, 

천과 관계의 맥락을 포괄하는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편의상 물질성. ‘ ’

이라는 변수로 칭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무형유산의 경우 살아있음 이라는 가치가 빈번하게 소환되는데 이는   , ‘ ’ , 

물질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유네스코 협약이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 “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 되는 것”

으로 설명하듯 무형유산의 살아있음이란 그것이 동시대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생동하, 

고 갱신된다는 것을 뜻한다 년의 무형문화재법과 년의 무형유산법에서 특. 2015 2025 “

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나 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혹은 국” “ ” “

가긴급보호무형유산 으로 지정하는 것에서도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 소멸을 ” , 

막아야 한다는 책무감을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유산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현행. 

되는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생명성 이라는 변수로 칭할 수 있다‘ ’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202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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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인 것으로 환원되는지 여부 그리고 살아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논리적으  , 

로 네 개의 유형이 구분된다 물질적 실체가 대상이 되는 경우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 , 

서 사용되고 새로워지는 과정에 놓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 와 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A B . 

유형의 유산 즉 국가유산기본법 의 구분에 의하면 문화유산 의 경우는 대체로 에 , ‘ ’ B「 」

해당할 것이다 국보에 해당하는 서울 숭례문이나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합천 해인사 대. , 

장경판 등이 그러하다 그에 비해 종묘제례악 판소리 갓일 강릉단오제 봉산탈춤 등. , , , , 

으로 대표되는 무형유산의 경우 에 있거나 에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유C C . 

산의 지정은 그것을 본래의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이기보다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차이

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 글에서 문제삼는 것은 의 범주이다 즉 물질적인 실체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   D . 

이상을 포괄하는 문화적 형태 가운데 생명성을 갖지 않은 것을 무형유산의 범주 안에

서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전 방식의 상례에 대한 기억들 마을 회관 뒤편에 . , 

보관된 상여 상포계의 금전 출납을 기록한 문서 출상 날의 광경을 기록한 사진은 각, , 

각의 물질적 실체 자체로서이기보다는 그것이 속해 있었던 통합적 전체를 가늠하는 것

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전체로서의 문화적 소산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경우 그 바. , 

탕이 되었던 사회적 관계가 해체되었거나 다른 종류의 실천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경우, 

이 잔여들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글이 제기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 

무형유산의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의 문제가 된다.

  

관계적 현존4. 

무형유산에서 살아있음이 지상가치로 간주될 때 전제되는 것은 물리적 현존의 특  

권성이다 이때 물리적이라 함은 유산의 물질적 속성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 

계 안에서 그것이 현행되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각종 지원제도에 힘. 

입어 무형유산 보유자인 인물이 자신의 공방에서 대나무를 깎고 종이를 접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채를 제작한다면 그 행위 기술 지식은 현재의 세계 속에서 운동성을 갖, , , 

고 발현되는 것이다 이때 살아있음의 기준이 되는 현재는 점적인 순간으로 표상된다. . 

생명성 + 생명성 -

물질성 + A B

물질성 - C D

표 물질성과 생명성 여부에 따른 유산의 유형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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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동시성으로 파악되는 시간의 지평이다 지금 여기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은 존. 

재하지 않는 것 소멸한 것 혹은 죽은 것이 된다 이른바 긴급보호를 위한 정책의 목, , . 

표는 그 죽음을 최대한 지연하는 데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죽음은 나쁜 것인가 둘째 죽음은   . , . , 

언제 끝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유산을 둘러싼 제도적 개입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화. 

를 다루는 학문에 전제되기 쉬운 감정적 동력을 유보하기 위함이다 유산을 둘러싼 정. 

책적 접근에는 그것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자리하며 과거의 문화를 다루는 학, 

문에 동반되기 쉬운 노스탤지어 정수진 역시 전승되어 온 유산의 단절을 비극으( 2024) 

로 여기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유산의 상위 범주로서의 문화는 본래 생성과 소멸. , 

번성과 쇠락을 거듭하는 지속적 과정이며 오히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소멸을 극적, 

인 사건으로 서사화하기보다는 그것을 전체 과정의 필연적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어디까지를 죽음 혹은 소멸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무형  . 

유산 즉 물질적 실체로 환원되지 않는 유산이 살아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현재의 사회, 

적 맥락 속에서 현행되는지 여부로 가늠된다 현행되지 않는 유산 물리적으로 더 이상 . , 

운동하지 않는 지식 기술 실천은 죽었다고 판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종결을 , , . 

곧 사회적 종결로 간주할 수 있을까 만약 물리적 현존이 아니라 관계적 현존을 기준? 

으로 삼는다면 더 이상 현행되지 않더라도 중단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것들은 여전, 

히 동시대의 지평 안에서 자기 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공교롭게? 

도 죽음을 다루는 전통 상례의 시간적 구도로부터 무형유산의 존재론을 재정립하기 위

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년 월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에서 만난 년생 남성 박 씨는 어려서 외가  2025 9 1934

가 있는 오수면에 살다가 스물한 살에 결혼하여 죽산박씨 집성촌인 호곡리로 들어왔다. 

그는 차남이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년에 어머니는 년에 , 1967 , 1974

작고했다 부친상과 모친상을 치를 때 작성된 부의록 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 ) , 賻儀錄

일부 파손이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 부친상의 부의록은 가로. 

로 긴 직사각형 형태 모친상의 부의록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며 둘 모두 오른, , 

쪽 모서리에 구멍을 내어 끈으로 묶어 제본한 우철 방식이다 세로쓰기로 작성되었고 . 

대부분 한자이지만 일부 내용은 한글로 기록되었다. 

부친의 임종 주기에 소상 을 주기에 대상 을 치렀으며 이때에도 집안   1 ( ) , 2 ( ) , 小祥 大祥

사람들과 친척들 마을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그들을 접대하는 관행이 있었다 초상, . , 

소상 대상 모두 부의금의 금액과 낸 사람의 이름 여성의 경우 택호 이 기재되어 있으, ( )

며 금전 외에도 화목 즉 땔감 한 동 마포 한 필 국수 한 상자 돈육, ( ) , ( ) , , (火木 麻布 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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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 계란 개 과자 한 봉 조기 일벌 과자 한 봉 등 현물 부조 내역을 확인) , 20 , , , 肉

할 수 있다 모친의 대상은 사후 주기에 치렀으며 이때의 부조 내역 또한 상세하게 . 1 , 

기록되어 있다 부의록의 범위가 초상 만이 아니라 소상과 대상까지 포함한는 점. ( )初喪

은 사망 직후의 장례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기보다는 이후 지속되는 의례 과정의 

시작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박 씨는 안채를 뜯고 새로 지은 건물에서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으며 사랑채   , 

공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사랑채의 빈 방을 열어보이며 그곳이 부친상과 모친. 

상을 치르는 동안 고인의 영좌 가 있던 장소라고 말해주었다 영혼의 자리를 뜻하( ) . 靈座

는 영좌는 고인의 사망 후 집 안에 차려지는 작은 공간으로 대개는 높은 상을 마련하, 

여 고인의 상징물인 혼백이나 영정사진 향과 초 등의 의례 도구를 두고 천으로 그 주, 

위를 가려놓은 형태를 취한다 탈상 때까지 고인의 영혼은 이곳에서 매일 아침저녁의 . 

상식 과 매월 초하루보름의 삭망례 를 받았다 지금도 이 방 안에는 벽에 기( ) ( ) . 上食 朔望禮

대놓은 병풍이 대문 옆 자그마한 창고 공간에는 당시 사용했던 제상이 남아 있다, . 

이 같은 전통 상례의 시간적 구도 안에서 고인은 생물학적 사망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살아있는 존재 혹은 최소한 아직 죽지 않은 존재로 간주된다 영좌라는 공간과 상식이라, . 

는 행위는 이러한 존재론을 구현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인의 몸이 아닌 영혼. 

이며 사실상 상례의 핵심은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다 이용범 , (

위 왼쪽 그림에서 로 표시된 부분은 사망 이후 탈상까지의 과도기로서 이 2013: 60). A , 

기간 동안 고인의 영혼은 제사가 아닌 일상적 식사를 받으며 집이라는 장소에서 살아있

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한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그의 물리적 현존이 끝난 뒤에도 그. 

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 얼마간 안정적으로 존속한다.

이러한 구도는 무형유산의 생명성에 있어서 물리적 소멸을 종결로 간주하기보다는   

그림 전통 상례와 무형유산의 시간적 구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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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일정 기간을 포괄하는 방식을 구상하게 한다 즉 물리적 소멸이 아닌 관계적 . 

소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특정한 문화적 행위 지식 실천이 현재의 세계에서 발현되, , , 

고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잔여가 남아 있는 한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오른쪽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구간은 더 이. A′

상 현행되지 않는 유산의 잔여들이 지역의 현장에서 기억과 물건과 텍스트와 이미지의 

형태들로 발견되고 수집될 수 있는 시기 곧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근과거를 표시, 

한 것이다 살아있는 유산으로 기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했다고 단정할 . 

수 없는 유산의 흔적들이 여기에 속한다. 

분석 범주로서의 가까움5. 

근과거라는 개념은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을까 앞서 제시한 그림들에서 시간은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왼쪽은 과거이고 오른쪽은 미래이다. . 

이 흐름을 거슬러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간의 , . 

비가역성을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수평축이 아닌 수직축을 설정하

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시간은 아래에서 위로 쌓인다 발 딛고 서 있는 지표. . 

면에서 가까울수록 최근의 것이고 깊어질수록 더 먼 과거가 된다 심층부에 묻혀 있는 , . 

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발굴 작업이 필요하지만 표층에 있는 것은 그 모습이 드러나 , 

있기에 발굴 대신 발견 혹은 수집으로 충분하다. 

물질적인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유산을 다루는 데에 있어 이 같은 지질학 혹은 고  

고학적 비유는 다소 부정확할 수 있는데 지층의 아래쪽 즉 현행성의 요소를 조금도 갖, , 

그림 시간의 지질학적 형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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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먼 과거의 대상을 무형유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행이 중단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즉 발길에 채일 정도로 지표에 그 잔여가 남아 있어 ,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접한 시기의 형태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역시 무형유산의 개념을 표방하는 학술적 및 제도적 영역 안에서 수행될 수 있는 바

이다 전승된 방식의 상례를 지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한다면 오히려 가능. , 

한 것은 아직 땅속에 묻히지 않은 것들을 주워 모으는 방식의 접근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깝다는 것은 유효한 분석 범주가 될 수 있을까 가깝다는 것과 멀다는   ? 

것은 하나의 기준점을 필요로 하며 시간의 경우 그것은 현재가 된다 이때 현재는 점, . 

적인 것이기보다는 구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와 겹, 

쳐지는 영역에서 가르마를 타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를 정의하는 작업은 곧 과거를 . 

정의하는 작업과 결부되어 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대신. , 

그 사이의 중간적 영역을 조성하는 상례의 역할을 유비적으로 적용해보자면 물리적으, 

로 소생하여 눈앞에 펼쳐질 수 없는 의례라 하더라도 그 잔여들 기억과 물건과 이미, 

지와 텍스트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들은 별도의 영역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는 수명. 

이 다한 유산의 강제 소생을 시도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처일 수 있다.

여기에서 가까움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상례의 경우   . 

의례 과정의 시작은 사망이라는 사건이고 문제는 그 끝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데 있, 

지만 이수유 근과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 2025: 306-308),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규범적인 문제이, . 

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여러 모호한 지점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경계를 긋는 , 

작업이다 다른 학술적 개념들이 그러하듯 근과거의 개념은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 

없고 이는 특히 그 개념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고 조사의 결과물 또한 정책, 

적 언어로 번역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무형유산종합조사의 접근 방식이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근과거의 하한선은 특정 유산의 잔여가 현재 지역의 현장에서사람들로부터 직, 

접 수집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조사 과정의 .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담의 방법론이 단지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유산의 존재론과 직결

되어 있음을 알아보게 한다 이를테면 도입부에 인용한 시즙의 물성에 대한 구술은 면. 

담을 통해 채집된 것이다 제보자가 경험한 예전 방식의 상례는 결코 현행적이지 않지. 

만 기억의 채록은 현행 당시에 맺힌 상 들을 언어화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인 셈이다( ) . 像

여기에서 유산의 생명성은 해당 유산 자체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의 

살아있음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일부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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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마찬가지로 물건의 경우에도 기준은 생산년도와 같은 연대기적 정보가 아  , 

니라 그것을 소장한 사람과의 연결성이 된다 특정한 유산과 관련된 도구나 서류 사진 . , 

등이 여전히 그것이 귀속되어 있던 맥락과 분리되지 않고 소장자와 밀착해 있을 때 그

것들을 근과거의 범위 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원 호곡리의 박 씨. 

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건물은 본래 있던 안채를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이지만 사랑, 

채의 경우 예전 상태가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박 씨의 동선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친에 대해 년 모친에 대해 년 동안 방 안을 드나들며 상식을 올리고 삭망례를 행2 , 1

했다는 점에서 남아 있는 병풍 제상 등과 더불어 근과거의 유산을 구축하기 위한 물, 

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텍스트와 이미지 유형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영광  . 

에서 확인한 덕인 위친계의 출납 문서와 보성 강골마을의 동계 또한 당시 그것을 직접 

기록했거나 그와 관련된 상황을 경험했던 이들의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 

회고를 통해 해당 자료의 맥락을 일정 부분 복원할 수 있다 장흥에서 확인한 년. 1980

대 장례 행렬의 사진들 또한 유년기에 조부상을 경험했던 인물의 회고를 통해서 지금

도 거주하고 있는 사진 속 고택 조부모와 부모의 신주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집 안의 , 

감실 과 연결되며 그 중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통합적 전체의 느슨한 연결망( )龕室

을 그려낼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도 핵심은 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해당 대상이 그. 

것이 속해 있는 맥락과 함께 발견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과거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다 근과거를 무형유산   . 

연구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강박이기보다

는 변화와 소멸의 필연성을 긍정하되 현재 세계에 남아있는 것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최소한의 실천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은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에 요구되는 가치 지표. 

의 측정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를테면 전통 상례의 복원 , 

과정에 결코 포함될 수 없을 시즙과 같은 물질적 요소나 변화한 시대에 소환하기 어, 

려운 억압적 측면들 가부장적 질서와 마을 내 계층 분화로 인한 차별성과 폭력성의 , 

요소들 또한 그 자체로 광대한 아카이브에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는 살. 

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결론6. 

이 글은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의 전통적 생활관습에 대한 연구 가운데 상례의 과  

거 형태를 수집하는 작업의 정당한 자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살아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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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교적 최근의 과거에 대한 탐구 또한 무형

유산 연구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 제안한 근과거의 개념은 . 

현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것이자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연구 과정에서 , 

조사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이 속한 시간을 범주화하기 위한 것이

다 무형유산은 만져질 수 없는 것으로 명명되고 정의되기 쉽지만 적어도 비유적으로. , 

는 촉각과 거리감을 기준으로 그 외연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근과거의 개념은 무형유산의 핵심 가치로 표명되는 것들 간의 불화에도 주목하게   

한다 이를테면 역사성과 현재성은 동시에 충족될 수 있으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도 쉬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성과 희소성 또한 실제로는 긴장 관계에 놓이는데 도처에. , 

서 현행되고 있다면 사실 그 가치가 높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중단과 소멸에 임박할수

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역설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의 무형유산이 여러 . “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 

무형의 문화적 유산 이라고 정의될 때 전승과 재창조의 기준 또한 쉽게 합의되기 어” , 

려울 수 있다 사실상 무형유산의 지표가 되는 가치들은 불안정한 긴장 관계에 놓여 . 

있는 것이다.

모종의 긍정적 가치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 자체를 문제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헤리티지라는 용어의 어감이 시사하듯 유산의 개념 역시 역시 가. 

치있는 것 상속할 만한 것이라는 전제를 수반하기 쉽다 이는 무형유산의 현행성을 강, . 

조하며 살아있는 유산을 이상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과거의 지식 기술, , , 

문화적 관행들을 현행화하기 위해서는 그 유산의 귀속처로 상정되는 국가 혹은 지역 

공동체의 현재적 지향이나 유산화 과정에 지속적으로 고려되는 타자들 나아가 세계라, 

는 공허한 기표로 포괄되는 존재들의 시선에 스스로를 검열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애초에 위계와 폭력 불화와 갈등 욕망과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 , , 

순수한 문화적 소산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한 구획으로서 근과거라는 시간적 범주를 제안하는 이 글의   

논의는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에 적절한 것 자랑스러운 것으로서의 무형유, 

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책무로부터 다소간 거리를 두고 오히려 특정 시기의 문화적 소, 

산들을 그 자체로 기록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 

세계문화유산 체제가 명시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가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나 문화의 요소들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독보적인 권위 주체라는 점 국가 중, 

심의 유산 체제가 지니는 위계적 속성을 고려할 때 대외적 기준에 맞춰 긍정적 가치, 

들을 도출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엉켜 있는 본래의 실상을 그 자체로 식별하는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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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연구의 몫일 것이다. 

유산 개념의 일차적 의미가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을 뜻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죽음 뒤에 남겨지는 것들 가운데에는 보존하고 싶어도 부패의 위험을 지닌 것이 있고, 

폐기하기 어렵지만 간직하기 싫은 것도 있으며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엄, 

연한 존재감을 지니고 남은 이들과 함께 지속되는 것도 있다 근과거를 무형유산의 연. 

구 영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살아남기에 마땅한 것들을 선별하여 전시하는 데 그

치지 않고 특정한 유산이 중단된 뒤에도 그 잔여들의 현재성을 포착하고 그것이 지닌 , 

기록적 가치들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는 무형유산을 둘러싼 실천에 수반되기 쉬운 과. 

거의 이상화에 맞서 현재에 중첩된 과거의 상들을 직시하려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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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거와 무형유산 에 ｢ ｣ 대한 토론문 

이은정영남대학교( )

선생님 발표는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전통적 생활관습 분야 중 상제례 조사를 < > 

수행하면서 마주한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전통 상례의 상당 부분이 더 이상 . 

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표자가 현장에서 만난 것은 과거의 상례를 기억하는 사람

들의 구술 상여와 같은 물건 부의록과 사진 등입니다 발표자는 이들을 기억 물건, , . , , 

텍스트 이미지라는 잔여 로 파악하고 현재에는 속하지 않지만 아직 완전히 역사, ‘ ’

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은 시간을 근과거 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 . 

살아있는 유산 을 지상 가치로 삼는 무형유산 담론을 심문하면서도 노스탤지어로 ‘ ’

돌아가지 않고 죽음을 다루는 상례의 시간 구조로부터 이론적 자원을 끌어오는 점은 

이 발표의 분명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근과거 라는 개념을 고민하게 된 배경을 톺아보면 무형유산의 1. ‘ ’ , 

범주와 그 경계 그리고 현장연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가 서, 

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학이나 민속학의 현장연구에서 사라진 관행이. 

나 기억 물건과 문서는 자연스럽게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형유산종합조사, . < >

에서는 현재 전승되지 않는 문화적 실천과 그 잔여를 무형유산과 어떤 관계에 놓을 

것인지 또 어디까지 조사하고 기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총. 

체로 얽혀 끊임없이 변동하는 문화를 개별 항목으로 구분하고 고정하는 유산 제도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과거 를 이러한 문제 가운데 특히 시간의 문제에 주목하여 현행되지   ‘ ’

않는 문화적 실천과 그 잔여에 자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읽었습니다 발표자가 생. 

물학적 죽음과 사회적 죽음 사이의 시간 구조를 상례에서 끌어와 무형유산에 적용하

는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를 정교하게 다루더라. 

도 어디까지를 무형유산으로 볼 것인가 와 무엇을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가 라‘ ’ ‘ ’

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근과거 는 무형유산의 시간적 외연을 확장. ‘ ’

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무형유산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현장연구에서 함께 다, 

루어야 할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계의 문제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형과 무형이라는 형태의 구분에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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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 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는 물질성. 2 . 【 】

과 생명성을 두 축으로 설정하고 특히 물질성 와 생명성 에 해당하는 영역을 논의- - D

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생명성이 해당 유산의 현행 여부를 가리킨다는 것은 비교적 . 

분명하지만 물질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소 모호합니다 발표문은 를 문화유산. B , 

를 무형유산으로 설명하지만 물질성 와 생명성 에 해당하는 가 무엇을 지칭하는C , + + A

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물질성이라는 축 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  . 

화유산 개념은 관습 표현 지식 기능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도구 물품 공예· · · · ·

품 문화공간까지 포괄합니다 즉 무형유산은 유형적 요소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 . 

이 아니며 실제 전승현장에서도 양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뒤편. 

에 남아 있는 상여를 유형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상례라는 무형유산을 구성하는 요, 

소로 볼 것인지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형유산에서 무형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

를 좀 더 선명하게 정리한다면 표 에서 물질성을 별도의 축으로 설정해야 하는2【 】

지 역시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발표자의 근과거 와 제가 무형유산 연구에서 고민3. ‘ ’

해 온 복합유산‘ ’1)의 문제의식이 서로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자가 .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의 경계에서 무형유산의 범주와 대상을 고민했다면 저는 유형, 

과 무형이라는 형태의 경계에서 비슷한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실제 전승현장은 . 

사람의 행위와 사물 장소 자연환경이 서로 얽혀 있지만 제도는 이를 유형 무형, , · ·

자연으로 구분합니다 복합유산 역시 이러한 분절을 넘어 무형유산을 관계적 맥. ‘ ’ 

락에서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 두 문제는 문화의 총체성과 유산의 범주화 사이의 간극에서 만납니다 현장  . 

에서 문화는 현재와 과거 유형과 무형이 서로 얽힌 총체로 나타나지만 유산 제도는 , 

이를 특정한 가치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범주화합니다 현장연구를 하다 보면 이. 

러한 경계를 넘나드는 수많은 행위와 실천 사물과 기억 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 . 

모두 유산의 범주 안으로 포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이 유산이 되고 . 

무엇이 되지 않는지 그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역시 유산 연구가 주목해야 할 ,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복합유산 에 관한 논의는 이은정 복합유산 관점에서 무형유산의 조사 방향 무형유산 조’ , 2025, 「 －

사 행위에서 맥락으로 국가유산체제 출범 년 무형유산법 제정 년 무형유산 정책의 변화, , 1 , 10 , 」 『

와 방향 학술대회 자료집 국가유산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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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근과거 와 복합유산 은 기존의 분류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 ’ ‘ ’

문화적 현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는 . 

근과거 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유산이라 부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 ’ , 

남기거나 배제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무형유산 연구에서 . 

가져왔던 고민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해주신 발표. 

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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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 사회의 조상과 그 자리: 

조상의 의례적 통합과 집합적 조상의 창출 과정

이도정목포대학교( )

남원의 정체성과 춘향 영정의 상징성1. 

들어가며1. 

년대 이후 이어진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지방의 인구를 도시로 흡수하는 방식1970

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는 년대 후반부터 지방 소멸 이라는 지방의 위기로 . 2010 ‘ ’

이어졌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지방 자원의 과소 이용 문제와 함께 복합적. 

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서 연안지역의 경우 연륙교의 건립을 통해 내륙과. , 

의 연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연륙되지 않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화 역시 심화

되고 있다 이 발표는 전라남도 진도를 중심으로 주변부의 조건이 보다 강하게 등장. 

하고 있는 도서 연안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현대 한국의 지방에서 조상

과 친족이 갖는 의미를 재고할 것이다. 

이 발표는 지방의 위기라는 현재의 상황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담론을 개

발하는 것을 통해 극복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한다 그보다 이 발표는 현재 지방의 . 

조건에서 실제 주민들이 무엇을 위기로 생각하고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 

하며 나아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 발표에서는 그 , . , 

구체적인 사안의 하나로 조상과 관련된 물적 징표인 선산과 사우 그리고 조상의례, , 

< 목 차  >

들어가며1. 

조상의 짐 이 된 조상의 음덕2. ‘ ’ ‘ ’

조상을 모으는 두 가지 방식3. 

시제의 변화 조상의 집합적 통합4. : 

나오며 죽어서 함께할 조상 공동체 의 의미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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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이들의 현실에서 위기로 여겨지는 영역. 

을 포착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주목한다 이들은 한때 집안의 자, . 

랑이자 조상의 음덕 이었던 것들이 점차 조상의 짐 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살‘ ’ ‘ ’

고 있다 이 발표는 그러한 조건에서 도서 지역 주민들. 1)이 현재 만들어내는 실천이 

무엇이며 그 실천에 담긴 의미를 주목한다, . 

이 논문에서는 조상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계보적 조상‘ (geneological 

과 집합적 조상 을 구분하였다 이는 뒤르켐이 위ancestor)’ ‘ (collective ancestor)’ . 

대한 조상의 영 과 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개별 조상들의 영혼 을 구별한 (Spirit) (soul)

방식2)을 참조한 것이다 뒤르켐은 이중에서 위대한 조상의 영을 토템과 동일시하며 . 

그것이 갖는 중심성과 사회적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개별 영혼은 위대한 . 

조상의 영에서 파생된 개별화된 파편으로 기술되었다 여기서는 개별 조상들의 영혼. 

들을 잇는 관계망의 체계를 계보적 조상 으로 보고 조상들 사이의 개별성을 강‘ ’ , 

조하기 보다는 특정한 조상의 대표성을 중시하는 방식을 집합적 조상 의 방식으‘ ’

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정리하면 먼저 계보적 조상은 개인의 이름과 행적이라는 . 

개별성을 보존하며 조상 간의 관계가 친자관계의 연쇄라는 수목형으로 구현되는 조, 

상들의 양상이다 이와 달리 집합적 조상은 개별 조상 간의 차이를 삭제하고 특정 . 

조상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통합이 이뤄진 조상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 

조상이 전자로부터 후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물적 토대와 의례적 전환 방식에 대, 

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발표에서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진행한 현장연2020 4 2021 5

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진도읍 동외리 의신면 칠전리와 . , 

침계리의 개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주로 진도읍 동외3 . 

리 밀양박씨 박창림 족계와 박창신 족계 침계리 창녕조씨 조문성 족계 칠전리 밀양, , 

박씨 박언징 족계에 보관된 기록과 참여관찰 그리고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이 발표에서는 우선 장에서 세기 후반을 거치며 조상의 선산과 사우의 관리에2 20

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조상의 음덕 이 짐 으로 변화하는 ‘ ’ ‘ ’

과정에 대해 주목한다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진도 지역에서 이뤄지는 조상을 . 3

1) 같은 도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도서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다른 대응이 나타난다 제주도처럼 특 . 

별자치도라는 도 수준의 구역과 거제도나 진도 같은 하나의 섬이 군 단위의 규모를 가진 섬의 조, 

건과 읍면 단위의 섬 그리고 동리 단위의 섬이 같은 조건에 놓여 있지는 않다 이 연구는 군 단위, , . 

의 섬에 대한 연구이므로 다른 조건을 가진 섬에서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2) 뒤르켐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 19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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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두 가지 방식을 선산과 사우 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장에서는 물적 토( ) . 4祠宇

대의 변화 위에 이뤄지는 시제의 변화를 통해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은 현재 도서 지역의 조상을 둘러싸고 이뤄지는 실천의 의미에 대

해 살펴볼 것이다. 

조상의 음덕에서 조상의 짐으로 2. 

세기 후반 진도 지역의 친족 조직은 총체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었다 우선 친족 20 . 

조직인 족계 의 운영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으며 동시에 족계가 중심이 되( ) , 族契

어 관리하고 있던 숭조 시설인 선산과 사우 역시 관리상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었

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조상의 음덕 이 조상의 짐 으로 변화하. ‘ ’ ‘ ’

는 과정으로 포착해보고자 한다. 

먼저 족계의 위기는 족계에서 활동하는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족계 재산이 갖는 , 

토대가 꾸준히 약화되고 있던 조건과 연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족계 재정의 . 

위기는 우선 기존 조성한 위토가 점차 부적절한 토지로 변화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형성 과정이 오래된 족계는 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물이 솟아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20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일명 구로시 논 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런 논은 현대 “ ” . 

농기계로 작업하기에는 부적절한데 기계가 수렁에 빠져 작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 

다 또한 여름철 반복되는 수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족계의 위토는 보통 고지대의 . , 

육답이 선호되었다 이 역시 수해와 무관한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다. . 

그러나 고지대에 자리한 소규모 전답은 년대 진행된 경지정리에서 제외되는 경1980

우가 많았다 결국 이 또한 농기계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 

었다 집안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공동명의로 . , 

등기 되어 있던 족계의 토지는 의견 수합과 명의 이전 등의 이유 때문에 그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년대 이후 적지 않은 족계의 위토가 이용할 수 없. 2000

는 토지가 되어 방치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동시에 위토를 빌려 경작하는 산지기에 대한 기피도 심화되고 있었다 보통 족계로. 

부터 위토를 빌린 산지기는 위토를 소작하는 대신 수확의 일부를 족계에 납입했다. 

하지만 산지기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선산의 관리 묘지의 벌. , 

초 그리고 성묘 때 들르는 족계원에 대한 대접을 포함한 각종 노역이 부가되었다, . 

진도에서는 년대까지만 해도 산지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다 산지기는 족계를 1980 . 

가진 집안의 특권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족계 임사에게 잘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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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경쟁도 있었고 진도의 경우 같은 집안이나 동성인 사람에게 산지기를 맡기는 , 

경향이 있었다 경쟁이 심한 경우 제비뽑기를 하거나 순번을 정하여 집안 사람들이 . , 

교대로 산지기를 맡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대농화되고 경작지를 대여하는 . , 

비용 또한 낮아지면서 위토를 빌리려는 사람도 감소했다 특히 타성의 산지기는 족, . , 

계원이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경향이 강했고 점차 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산지기를 , 

맡으려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족계의 계금을 예치한 은행 이자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침계리 창. 

녕조씨 조문성 족계는 년 선산 관리를 위해 조성되었는데 이 사례는 지역 내에1968

서 은행 이자의 변천을 잘 보여준다 이 기록에 따르면 년대에는 년대 . 1970 30%, 1980

초반까지만 해도 에 육박했던 이자는 년대 이후 대로 감소했고 년20% 1990 10% , 2003

에는 이하로 떨어지며 점차 낮아져갔다 이는 은행 이자를 통한 계금의 증가 역9% . 

시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인구 감소와 함께 족계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이는 . 

족계 활동에서 필요한 경우 인구전 이라 부르는 비용의 갹출이 어려워졌음을 ( )人口錢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족계 재정 활동을 감시하는 사람의 수 자체가 축소됨을 의, 

미했다 즉 재정이 부족할 때 기금을 모으는 것이 어려워졌고 반대로 재정이 예상. , , 

지 못하게 탕진되는 경우 역시 빈발하게 되었다 설령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족계 . 

임사가 관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현실적인 문제는 선산의 관리와 사우의 관리라는 

양자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먼서 선산 관리의 문제이다 세기 후반까지도 진도 지역 역시 명당에 대한 선호. 20

가 강했고 집안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여러 장소에 조상을 분산하여 묻었다 이렇게 , . 

흩어진 선산의 관리는 족계에 소속된 계원인 자손들의 자발적인 노동과 금전적인 보

조를 통해 이어올 수 있었다 특히 벌초는 선산 관리의 핵심인데 빠르게 자라는 풀. , 

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한두 해 만에 선산은 까끔되아숲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 ( )” 

다 입향조로부터 자신에게 이르는 계보상의 모든 조상에게 시제를 올리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들의 묘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관리하며 돌보는 벌초 역시 중요했다, .  

진도의 족계에서 중요한 행사는 음력 월 말의 벌초와 성묘이다 이는 음력 월의 7 . 10

시제와 별도로 선산의 관리를 위해 중시하는 행사이다 동시에 벌초 과정은 족계 구. 

성원들이 땔감을 마련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동외리의 한 대 남성은 생활에 필수. 70

적인 세 가지로 식량 물과 함께 땔감을 꼽았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땔감은 필수였, . 

고 족계의 선산은 집안 사람들이 구역을 나눠서 직접 벌초하고 나무의 잔가지를 정, 

리하여 땔감을 마련하는 장소였기에 족계는 곧 조상의 혜택이었다 선산이 없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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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국유림까지 가야 땔감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선산을 

소유한 족계의 중요성이 컸다 그러나 년대 이후 진도읍을 중심으로 연탄 사용. 1980

이 시작되고 년대 이후 기름보일러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땔감에 대한 필요는 , 1990

그 전에 비해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같은 기간 벌초를 위한 편의 자체는 크게 개선되었다 장거리를 걸어다니고 . 

낫으로 베어야 했던 벌초는 년대를 넘어서며 자동차로 이동하고 예초기로 베어1990

내는 덜 고된 일로 변화해갔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담당할 족계원이 없어진 조건은 . 

동시에 벌초가 족계의 부담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져왔다 앞서 살펴본 침계리 조. 

문성 족계 자료를 통해 보면 년대 이전까지는 성묘를 위한 제물의 일부만 족계, 1990

에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년대부터 벌초 참여자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는데. 1990 , 

이는 자손들이 흩어져 벌초하려는 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벌초 참여자에 대한 보상

과 위로의 명목상 지출로 이어졌다 이는 봉분 기준 만원에 달하는 벌초 서비스 비. 5

용과 대조되면서 년에는 만원으로 그 비용이 증가한다 당시 족계 결산 모임 , 2004 30 . 

비용이 만원 가량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벌초 비용의 지출이 급격히 커졌음을 볼 4~7 , 

수 있다 결국 년에 이르면 족계 재정이 고갈되고 산에서 등장한 멧돼지 때문에 . 2015 , 

소수가 벌초하러 가기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하며 벌초 자체를 못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벌초를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며 흩어진 선산의 위치를 망각할 위험을 가져온다, . 

년대를 전후로 진도 전역에서 확산된 후대 조상을 위한 사우 역시 비슷1980 ( ) 祠宇

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 시기 건립된 사우는 년대까지 집안의 중요한 조. 1970

상들을 함께 모시는 사우가 건립된 이후 년대부터 일정 대수 이상의 조상을 함1980

께 모으는 시제의 공동화‘ ’3) 과정이자 공동의 조상 ‘ ’4)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형

성된 것이기도 했다.5)

사우가 직면한 문제 역시 사우를 관리했던 산지기 혹은 관리인이 년대와 달리 1980

년대 전후로 점차 기피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사우는 목조 건물에 기2000 . 

와를 얹어서 만든 건물이 많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손상이 

진행되기 쉬웠다 장에서 살펴볼 동외리 밀양박씨 창림 족계의 죽림사 역시 년. 3 1980

대 만들어졌으나 년대 이후 관리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 되2000

었다. 

3) , 2013, : , : .伊藤亞人 珍島 韓國農村社會 民族誌 東京 弘文堂の『 』

4) 임돈희 한국 조상숭배의 미래상 한국문화인류학 , 1986, “ ,” 18: 147~173.『 』 

5) 시제의 공동화와 공동의 조상 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진도에서 발생한 족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 ’ ‘ ’

이후 별고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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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진도의 친족 조직은 진도의 인구 감소라는 조건과 함께 지역의 경제적 조, 

건의 변화 땔감의 위상 변화 산지기 혹은 관리인의 기피라는 변화 속에서 기존의 , , 

경제적 안정성의 토대를 끊임없이 상실하여 현재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 

진도에 남아 있는 이들 중 일부는 기존의 선산과 사우의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

었으나 많은 경우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새로운 의무를 발견하고 있었다 즉 진도에 , . , 

남은 이들은 조상의 유산을 이어온 자손인 동시에 타지에 나간 자손 보다는 조상과 , 

가까운 입장에서 조상의 음덕 이 조상의 짐 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넘어서고자 ‘ ’ ‘ ’

새로운 시도를 만들고 있었다. 

조상을 모으는 두 가지 방식3. 

조상의 몸 모으기1) 

년대를 넘어서며 선산의 관리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1990 .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된 것은 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화장 이2000 ( )火葬

었다.6) 진도 주민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화장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는 낮은 화장률로도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시기 화장은 선산의 이장, . , 

을 위한 장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봉안당 역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 

봉안당 설치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흩어진 조상의 분묘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봉안당은 여러 곳에 흩어진 조상의 선산을 한 곳에 모으고 산재된 선산을 벌초한, 

다는 부담을 줄이며 개별 조상 간에 존재하는 계보적 질서를 한 장소에서 구현할 ,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선호될 수 있었다.7) 하지만 봉안당이 석재로 만들어져  , 

습기가 쉽게 차고 내부의 골분이 썩는다는 문제와 봉안당의 석재 역시 훼손의 위험, 

이 크다는 점은 년대 이후 화장한 골분을 매장하는 평장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2010

되었다 이는 유골을 매장함을 통해 봉안당에서 발생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하며. , 

봉분을 만들지 않아 관리가 쉬움에도 봉안당이 갖는 좁은 장소에 많은 조상을 모실 

수 있다는 장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다.8)

6) 매장을 대신하는 장법으로 제안된 화장과 진도 지역 사회에서 이를 활용하며 수용했던 일련의 과 , 

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이도정 화장 의 수용과 매장 으로의 재통. ( , 2023, “ ( ) ( )火葬 埋葬

합 전라남도 진도의 선산 이장 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 ) ,” 29: 169~207.)移葬 『 』 

7) 이도정 위의 글 , , 192~193.

8) 이도정 위의 글 , , 19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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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크게 두 방향이 나눠지는데 한정된 윗대 조상을 모으는 방식과 앞서 임, , 

돈희가 언급했던 공동의 조상 을 모으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후자‘ ’ . 

의 사례를 주목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년 동외리 밀양박씨 . 2020

종신 족계의 이장이다 이들은 청재공 박심문의 대손 박종신을 중심 조상으로 모. 16

시고 그를 포함해 대손까지 총 위배위 포함 위를 한 곳으로 모아 평장 형태, 21 13 ( 23 )

의 묘역을 조성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마련한 장소가 상당히 넓다는 . 

점이다 이장되어 매장된 것은 총 위이지만 그밖에도 약 위가 추가로 매장될 수 . 13 , 40

있는 자리를 비워두었다 즉 이미 사용한 것의 거의 배 이상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 , 3

다. 

이 묘역은 진도 밖으로 이주한 친족의 금전적인 보조와 진도 내에 거주하는 친족

의 실무 작업을 통해 현실화 되었다 이들은 진도 내 다른 친족 조직에서 조성한 묘. 

역을 둘러보며 조상 묘역을 어떻게 조상할 것인가를 구상하였다. 

그림 년 숭모원 안장식 < 1> 2020 ( ) 崇慕園

위 사진은 숭모원 조성 후 진행된 안장식 을 진행할 때의 모습이다 여기서 ( ) . 安葬式

조상의 이름이 적힌 흑색 묘석을 올려둔 곳이 이장이 이뤄진 곳이며 흑색 묘석이 , 

얹혀지지 않은 곳은 아직 안장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열된 . 

편편한 돌이 있는 곳 뒤로도 꽤 넓은 영역이 비워져 있다는 점이다. 

당시 안장식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묘역을 둘러보던 두 여성의 대화를 들을 수 있

었다 이들은 죽은 후 자신이 묻히게 될 자리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 여성은 친족의 . . 

계보 관계를 따지며 상대 여성이 장차 묻힐 자리를 알려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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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장난스럽게 나 지금 문 열고 들어가면 안될까 하고 묻기도 하였다 이는 “ ?” . 

이 묘역이 조상을 모신 곳일 뿐 아니라 이곳을 조성한 자신들이 묻힐 곳임을 보여, 

주며 나아가 그들의 자손까지 묻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기에 대화 중 한 여, . 

성은 우리 아들까지 내려가오 라며 묻힐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한지 확인하기도 “ ?”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중심 조상의 모든 죽은 자손을 가능하면 이곳으로 모으고자 시도하

고 있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 때 전사하여 전북 임실의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이. 

는 물론 한국전쟁의 참전용사로 최근에 사망 후 서울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이의 , 

묘도 가묘 로 조성되었다 비록 망자의 몸은 이곳에 없더라도 형제들의 묘역에 ( ) . , 假墓

죽은 뒤에 함께할 자리를 내어주는 인식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었다. 

정리해보면 이들은 새로운 묘역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 흩어진 조상의 신체는 물, 

론 데려올 수 없는 형제의 자리 역시 함께 마련하며 자신이 죽은 이후에 묻힐 자리, , ,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이 죽은 이후에 함께 묻힐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참여자 중 한 명의 공식 발언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이들이 조상의 몸. 

을 한 곳에 모으는 의미가 드러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진즉 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도 했고 인제. , 

라도 해서 참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남자들만 한 일도 아니고 여자들만 한 일도 아니고 이. 

게 조그만 대 종손들이 모여서 하는 이 모임이 힘을 발휘하면 이런 힘을 낼 수 있구나 그래서 우5 . 

리는 협심하고 우의를 다져야되겠다. 이런 모임을 우리가 올 때에는 고향에 간다는 아주 흥분된 마 

음도 있지만 형제들을 만나서 오손도손 옛날얘기 끝이 없이 할 수 있고 밤을 새는 이런 미풍양속, , , 

이 이 원천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희망을 또 본 것은 이 물수자변 오대손 까지만 이렇게 활동을 했. 

어요. 그런데 인제 그 다음 세대들이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저는 희망을 봤어요 우리까. . 

지 해서 완료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제 후대들이 이걸 보고 뭘 느꼈을까, , . 

현지조사 년 월 일( : 2020 6 20 )

우선 위 인사말을 통해 이들이 선산을 모으기 위한 관심이 상당히 긴 기간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 한 대 남성은 이리 하면 이제 잊어버리. 80 “

겠소 라고 말하며 흩어진 묘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음에 대한 안도를 표했다” . 

이는 다른 이장 사례에서도 이장을 마친 이후 이를 담당했던 이들이 빈번하게 사용

했던 표현이었다 이것은 흩어진 조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을 더는 것은 물론. ,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자손들의 협력의 결과물로 숭모원을 완성했다는 자부심도 드

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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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들은 묘역의 조성을 완성함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 역시 엿보고 있었

다 위의 인사말을 전한 이는 그들의 자식 세대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만. 

족감을 표시했다 선산을 모으고 시제를 올리는 일이 우리까지 해서 완료만 한다. “

고 될 게 아니라 이제 후대들이 이를 이어갈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 

이다 이 묘 조성은 이게 시작 이라는 이날 다른 참여자의 말처럼 앞으로 자신들. “ ”

은 물론 후손들까지도 협력하여 죽은 후 함께 자리할 공동의 자리를 만들어나갈 것

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은 바로 타지에 나간 자손들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칠전리의 대 남성은 첨찰산 깊이 위치한 대조의 선산을 다른 . 60 7

곳으로 옮겨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어차피 대조까지 있는데 선산을 팔라고 해 그러고 나서 저 임야첨찰산 선산까지 해서 매도가 5 ( ) . ( )

인자 정리하며는 문중에다 얘기 했어 이 할아버지 대조 산소도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같은 선산. . (7 ) 

을 만들어서 하자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갖고 누가 인제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죽으먼 뭐 자식. . , . (

들이 여기를 다니겄어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갈 사람이 없어 인자 우리 후손들이 여기 가자 그러면 ) ? . 

이래저래 핑계 대고 진도로 안 온단 말야 동네에 살아도 안갈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인자 객지에 ( ) . . 

살 것인데 인자. 

참여자 칠전리 대 남성 년 월 일: , 60 (2021 3 18 )

위의 연구참여자는 진도읍내에 거주하면서 칠전리를 오가며 부모님을 모셨고 부모, 

님이 돌아가신 후로도 집을 팔지 않고 남겨둔 채로 칠전리와의 유대를 유지하고 있

었다 여기서 그가 이장을 하려는 핵심적인 이유는 선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 . 60

자신들이 죽고 나면 객지 즉 진도에서 떠나 생활하는 자손들은 관심이 없어 선“ ”, 

산의 위치조차 잃어버릴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선산이 마을 근처에 있어도 잘 . 

가려 하지 않는데 마을에서 먼 깊은 산속에 선산이 있는 위의 연구참여자는 장래에 , 

생길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포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왔다 그는 흩어진 선산을 한 곳으로 . 

모을 계획을 잡고 있었다 여러 곳으로 퍼진 선산은 직접 다니기도 힘들기 때문에. , 

선산을 한 곳에 모아 매년 타지의 자손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칠전리의 대 남성 역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선산을 모두 한 곳으로 모을 계획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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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었다 타지에 나간 자손들에 대한 체념과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하는 것을 . 

자신의 의무로 인식하는 양상은 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참여자 여기는 산소가 비상: ( ) 11 9) 있는데 비상은 다 해야지모아야지 내가 할 때 싹 정리를 하 . 11 ( ). 

고 가야지 여기 전체 산소 흩어져 있는 거 하여튼 그럴라고 생각중이야 다 얘기는 해놨는데. ( ) . . . 

연구자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때더라고요: .

참여자 필요해 그리고 지금 저 생장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라 우리 자식들까지는 아예 생장 같은 : . . 

게 없어지겠지 하여튼 우리 자식들 세대 되면 벌초를 안해서 묘지가 잘 안 보이는 지경이 될거. ( ) (

야 그 후 세대는 아예 묘지가 다 없어지겠지 누가 그리산속으로 벌초를 가 요즘 애들이 벌초 ). . ( ) . 

하겄어 웃음 중략 보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아버님 대에서 그렇게 다 선산을 모으고 있어? ( ) ( ) ( ). 

또 안 돌아가신 분들이 다 정리를 해버리고 벌초는 자식들한테 안 물릴라고 힘드니까. ( ) . . 

참여자 칠전리 대 남성 년 월 일: , 50 (2021 4 11 )

위의 연구참여자는 현재 전라남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칠전리에 계, 

서서 명절과 주말이면 칠전리에 들러서 주민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 

누가 그리 벌초를 가 냐고 물으며 요즘 애들이 벌초 하겄어 라고 말하여 자“ ” “ ?”

기 자식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대에 흩어진 . 

묘소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살펴본 것이 흩어진 묘소의 위치를 자. 

식들이 찾을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라면 위의 사례는 묘소의 벌초 역시 묘소를 모, 

으는 선택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상의 몸을 모으기 위해 화장이라는 새로운 장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진도 주민들이 자손의 입장에서 조상을 보다 잘 모시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차원인 동시에 그들 스스로를 조상의 입장에 두고 조상의 묘역을 자손까지 이어지, 

도록 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 과정이기도 했다 이제는 많은 자손들이 진도를 떠났고. , 

진도에 남은 자손들만으로는 선산의 관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진 상황이 도래했다 오히려 이들은 자손들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통해 자신. , 

들이 지금 나서서 움직여야 함을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이, . 

러한 조건에서 새로운 장법인 화장을 활용하여 이들은 조상들 뿐 아니라 그들 자신, 

이 죽어서 묻힐 자리는 물론 타지에 나간 그들의 자녀들이 죽은 이후 묻힐 자리를 , 

만들어냈다. 

9) 진도에서 비상 은 봉분의 수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비상 이란 곧 관리하는 봉분이 기라는 의 “ ” . “8 ” 8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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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영혼 모으기2) 

진도에 남은 자손들이 보이는 의무감은 선산을 모으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년대 이후에는 족계나 종중에서 만들었던 사우를 장차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2010

대한 고민 역시 새롭게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년 초 동외리 밀양박씨 대족계. 2020

에서 죽림사 를 대신하여 건립한 비단 의 사례를 통해 사우의 물적 기반 ( ) ( )竹林祠 碑壇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여기서 현대적인 친족적 상상 즉 살아서는 흩어, , 

져 살고 죽어서 함께할 공동체로 족계와 종중이 새롭게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할 것

이다.

죽림사는 년 설립된 곳으로 당시 위 고비 모두를 포함한다면 위가 넘는 1983 460 , 900

조상이 배향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년대를 넘어서며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 2010

게 되었다 이는 초기 배향시기에 비해 시제로 모실 수 있는 조건이 꾸준히 완화되. 

어왔다는 점이다 즉 대 이상 조상을 배향할 수 있는 조건이 점차 완화되어 년. , 4 2000

대 이후에는 부모까지도 사우에 배향할 수 있으며 연로한 친족원의 경우 아직 살아 , 

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배향할 수 있게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은 경우 , 

망자를 조상으로 배향하며 살아 있는 배우자도 함께 배향하는 방식의 완화가 이뤄져 

왔다 이는 타지로 나간 자손들에게 기제사를 넘겨주지 않기 위한 진도에 남은 부모. 

의 배려였으며 동시에 이는 배향되어야 하는 조상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조건을 , 

보여준다 이는 배향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더 이상 조상을 모시기 어려워진 건물 증. , 

축이 필요해진 상황으로 이어졌다. 

또한 장에서 언급한 문제 역시 죽립사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왜냐면 이곳에 관리, 2 . 

인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는 시제 때 간헐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었다 아울러 사우에 관리인이 없게 되면서 타. , 

지에서 고향에 들러 조상의 사우에 인사드리고 싶은 경우에도 이곳에 쉽게 들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보통 사우의 열쇠는 임사가 보관하고 있지만 그. , 

가 매번 이곳에서 후손들을 맞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동외리 박창림 족계는 사우를 증축하기 보다는 위패를 대신하는 

비석 즉 위비 를 세운 비단 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그림 중 우측, ( ) ( ) . 位碑 碑壇

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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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두목골 창녕조씨 묘단< 2> 그림 대수굴 밀양박씨 비단< 3> 

이때 조성된 비단에서 주목되는 것은 년대 이후 일반화된 평장 묘역과 상당히 2010

유사한 형태로 비단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흩어진 조상의 몸을 효율적으로 한 . , 

장소에 모으기 위해 도입된 봉안당과 평장 묘역 조성에 적용되었던 형식이 년에 2020

이르러 사우를 대신할 새로운 형식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양자의 형태상 유사성은 . 

봉안당 등장 이후 일반화된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첫째 합동제단의 존재이다 봉안당과 평장 묘역에서는 개별 조상을 위한 제단을 , . 

갖출 수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합동제단을 설치하는 것을 통해 모두에게 .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해결 될 수 있었다 이는 사우를 대신하는 비단 건립에서도 . 

적용되었다 보통 시제 때에는 별도의 상을 펴거나 궤안 을 두어 제물을 올렸다. ( ) . 案几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번거로운 방식 보다는 석재로 된 합동제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다만 여기서 합동제단은 총 개를 설치하였는데 중앙의 제단은 중심 . , 7 , 

조상인 박창림에게 올리는 것이며 전체를 위한 제단으로도 볼 수 있다 나머지 개 , . 6

제단은 박창림의 여섯 아들인 육상 에 해당하는 개별 제단을 마련하였다 즉 중‘ ’ . , 

앙의 박창림을 위한 전체 합동제단과 개별 집안을 위한 여섯 개 제단을 설치하였다. 

둘째 자손들이 인사할 자리를 대리석을 깔아 만들었다는 점이다 조상들에게 인사, . 

할 자리에는 벌초 같은 별도의 관리가 없어도 유지될 수 있도록 봉안당 설치시부터 

대리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시설 역시 대리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장. 

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셋째 계보적 관계 역시 표기되고 있다 중앙에 자리한 박창림의 위비 의 우측, . ( )位碑

면에는 진도 밀양박씨 입도조인 박용에게서 박창림까지 이어지는 직계 계보도가 그

려져 있다 여기에는 박창림과 그의 여섯 아들까지의 계보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자. . 

손들에 대한 교육적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신들의 핏줄이 어떤 흐름을 거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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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가의 연결성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묘단과 비단 간의 유사성은 묘비 와 위비 의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 ) ( ) . 墓碑 位碑

형태적으로 대수굴 비단의 위비는 묘단의 묘비 자체가 커진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수굴 비단에 설립된 개의 비석은 그 배열에 있어서 묘단의 방식을 그대, 8

로 답습하고 있다 즉 중심이 되는 가장 윗대 조상을 전체 배열의 가장 뒤 가운데에 . , 

자리하도록 배치하였다 여기서는 박창림의 위패를 대신하는 비석이 가장 중앙의 뒤. 

쪽에 자리한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박창림의 여섯 아들을 대표로 배치가 결정되었. 

다 가장 좌측에 큰형인 박상혁과 그의 자손들이 새겨지고 나머지 형제는 그 우측. , 5

에 차례로 배향되어 가장 우측에는 막내인 박상경과 그의 자손들을 새긴 비석이 배

치되었다 이는 위패의 배치 방식 보다는 선산의 봉분 배치에서 주로 보이는 방식이. 

다. 

이것은 유교 의례의 절차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죽. 

기 이전에 조상이 되기 위한 자리가 이미 마련되고 있으며 죽은 뒤에는 장례를 거, 

치기만 하면 기제사를 받는 조상의 자리를 넘어 시제를 받는 조상으로 바로 전환되

는 것이다 이는 기제사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화하는 현대의 전환을 보여준다. . 

즉 자손이 망자에 대한 애정이 있고 기일을 챙기는 것을 바란다면 기제사를 지낼 , , 

수 있다 그러나 자손들이 종교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제사를 지내기 어. 

렵다면 지내지 않아도 괜찮게 된다 왜냐하면 사후에 별도의 위패 봉안 절차 없이 . 

바로 시제에 모셔질 수 있으며 족계에서 시제를 매년 올려주기 때문이다, .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것 이라고 직접적으“ ”

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화장에 대한 거부감을 표해도 자식들이 원한다면 화장을 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미리 자신의 이름을 시제에 올려놓는 것은 제사를 , 

지내줄지 확신할 수 없는 자식들에 대비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란 설명이다 부. 

모의 입장에서는 조상만이 아니라 자신이 조상이 되었을 때 제사 받지 못하는 조‘

상 으로 전락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자’ . 

손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다 위비 건립에 참여한 대 남성은 제사의 번거로움. 70 “

을 자기 후손들한테도 안 물려주고 영원히 제사는 잊어버 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 ”

신과 자식의 이름까지도 비단에 미리 올렸다고 말했다 즉 이는 자손에 대한 불신을 . , 

넘어 기제사로 인해 고통 받을 수 있는 타지에 자리한 자손들의 상황에 대한 배려, 

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는 이러한 불신과 배려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불안의 표현에 . 

국한된다면 타지에 나간 자손의 이름을 미리 올릴 필요는 없다 앞서 조상의 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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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과정에 타지로 나간 자식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양상을 살펴본 바가 있

다 자식의 이름까지 비단에 함께 올리는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보인다. . 

선산에 자손들이 묻힐 자리를 넓게 마련하는 방식이 자손들이 죽은 뒤 진도로 돌아

와 같은 장소에 묻히는 것에 대한 상상이라고 한다면 대수굴 비단에서는 죽은 뒤에 , 

진도에 남은 부모 세대는 물론 타지에 나간 자식 세대들도 진도에서 함께 조상으로 , 

모셔져 제사를 받고자 하는 상상이 담겨 있다. 

즉 살아서는 흩어져 살고 죽어서는 함께하는 새로운 친족적 상상이 조상의 몸과 , 

영혼이라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진도에 남은 자손들은 자신. 

들의 조상을 모실 뿐 아니라 죽은 뒤에 자신이 조상이 될 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자, , 

신의 자손들이 함께 진도에서 조상이 될 것을 상상하고 있다. 

또한 비단을 조성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타지에 나간 자손들이 시제일과 , 

같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도 진도에 들를 때 자신의 조상을 자유롭게 찾아보고 참배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러한 목적성은 중앙에 자리한 박창림 . 

위비의 뒷면에 수록된 취지문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에는 후손들이 누구나 언제든. “

지 열린 자리에서 쉬이 할수 있도록 이라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대수굴 비단은 ” . 參拜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로 주변에 수목을 가꿔 공원처럼 조성하, 

였다 또한 접근성 역시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였는데 이곳은 자동차를 타고 진도. , 

대교로 들어왔을 때 진도읍으로 들어가는 정거름재 를 넘기 직전에 위치한다 보‘ ’ . 

배숲 추모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공유하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그렇기. 

에 이곳은 단순히 진도에 머무는 이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타지로 나가 언제 진, 

도에 들를지 알 수 없는 후손들이 진도를 방문할 때 언제라도 편하게 조상들에게 , 

술이라도 한잔 혹은 꽃이라도 한 송이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 

다.

이처럼 동외리 대수굴 비단 및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그 형식상에서도 봉안당과 

평장 묘역 조성의 방식을 사우를 대신할 시설 조성 과정에서 차용하고 있을 뿐 아니

라 그 내용상으로도 자손으로서 조상을 섬기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타, 

지에 나간 자손들을 진도로 초대하기 위한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

는다. 

시제의 변화와 조상의 집합적 통합4. 

조상을 한 장소로 모으는 현재의 변화는 조상의 몸과 영혼을 하나로 모으는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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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과 사우의 통합이라는 변환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물적 토대를 하나로 묶. 

어내는 작업은 동시에 대상 조상에 대한 의례를 현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어지

고 있었다 이는 특히 아랫대 조상을 모은 사우에서 더욱 주목되는 현상이다 적게는 . . 

명 진도 밀양박씨 죽림사처럼 위 이상의 조상이 배향된 곳에서 공동의 제의100 , 1,000

를 올리는 과정은 예상치 못했던 의례 수행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는 크게 상차림. 

의 문제와 축문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위 이상 모셔진 조상들을 위한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가의 문제이, 100

다 과거 년대 이전 시제는 중층적으로 형성된 족계의 시제에 따라 별도의 제사. 1980

상이 마련되었다 이 경우 합동상을 마련하되 밥과 국은 조상의 수에 따라 개별적으. 

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조상들이 쓸 수저는 물론 술잔 역시 조상의 위수만큼 필요했. , 

다 그런데 위 이상의 조상을 한 곳에 모을 경우 합동상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 100 , 

도 개인별 밥과 국 그리고 그에 딸린 수저까지 합하면 한 상 위에 올릴 자리가 모, 

자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경우의 타협안은 중요한 조상에 대한 제사상만을 마련. 

하고 그 아래 조상에 대해서는 술잔만 올리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또한 , . 

문제를 일으켰다 임회면의 대 남성은 약 위 가량을 배향한 사우에서 시제를 . 60 170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였다 그의 집안 사우에서는 위패를 단으로 모셔두. 3

었는데 시제를 지내다 보면 음식을 올리거나 술을 따르는 과정에서 다른 단의 술잔, 

이나 음식을 쳐서 떨어트리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앞서 다룬 동외리 밀양박씨의 죽림사 사례를 보면 주벽인 박창림과 그의 여섯 아, 

들에 대해 별도의 제사상이 차려졌고 나머지 조상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술만 올, 

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배향된 조상이 명에 이르면서 이런 방식조차도 어려움이 . 1000

따랐다 수가 너무 많았기에 가격이 비싼 목기 보다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술잔을 마. 

련하였다 문제는 시제 때에는 술을 세 번 올리는 삼헌 의 방식. ( )三獻 10)을 택했기에, 

헌관은 물론 이를 돕는 여러 집사들이 협력하여 모든 술잔의 술을 바꿔줘야 했다. 

10)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진도의 시제에서 현재 일반화 되어 있는 삼헌 의 관행 역시 변 ( )三獻

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년과 년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에서 의례 참여자가 제. 2020 2021

한되었던 배경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시제 참여자가 더 줄어들 , 

경우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년 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이후 참여한 . , 2021 5

시제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소수의 참여자만이 시제에 참여하면서 헌관을 한 명만 둘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대부분의 시제는 단헌 으로 진행되었고 참여하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 ( ) , 單獻

제수품 역시 적은 양만 마련되었다 전염병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 시제의 방향을 확언할 수는 없. 

으나 대부분의 시제 참여자가 너무 많이 줄어 시제도 사우도 통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한탄과 , , 

의례 간소화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장차 단헌으로의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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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례가 끝난 뒤에 정리하는 것에서도 문제를 야기했는데 매번 그릇을 씻기에, 

는 수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시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이. 

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년대에 들어서는 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버리는 식, 2010 1

을 택하여 겨우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축문의 문제이다 다른 부분을 모두 간소화 한다고 하여도 시제 때에는 함께 , . , 

배향된 조상들의 이름을 모두 불러야 했다 문제는 사우에 따라서는 위 이상 조. 100

상들이 모셔지고 위의 죽림사 시제에서는 위에 가까운 조상들을 모두 호명해야 , 1000

했다는 점이었다 의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간소화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 

모든 조상에게 술잔을 올리고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시제의 가장 중요한 부, 

분이었기에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타협이 이뤄질 수 없었다. 

보통 시제의 진행에서 강신 과 참신 의 절차 이후 초헌관이 첫 술을 올리( ) ( )降神 參神

고 옆에서 축관이 축문을 읽는 독축 이 이어진다 독축 과정에서 초헌관은 무릎( ) . 讀祝

을 꿇고 앉아서 축관이 축문을 다 읽기를 기다린다 초헌관은 전체 의례에서 가장 . 

중요한 제관으로 종가의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주로 종손 이 이를 맡으며 종, ( ) , 宗孫

가가 발달하지 않은 진도의 경우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연륜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

람을 선정하여 맡도록 하였다 이는 자연히 참여자 중에서도 고령층이 초헌을 맡는 . 

결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위에 가까운 조상들의 이름을 모두 말하기까지 고령. 1000

의 초헌관은 무릎을 꿇고 이를 기다려야 했다. 

축관 역시 헌관과 함께 무릎을 꿇거나 헌관의 옆에 서서 축문을 읽었다 오랜 시간 . 

축문을 읽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임회면에 거주하는 대의 . 60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아는 집안에서는 축문을 읽는 사람도 고생하기 때문에 이를 녹

음하여 틀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집안에 따라서는 축문을 장시간 읽. 

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집사나 다른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축문을 읽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길게는 한 시간 이상의 독축이 끝날 때까지 무. 

릎 꿇고 기다려야 하는 초헌관에게는 벌선다 고도 표현하였다 년 이를 짧게 “ ” . 2021

변경한 동외리 대수굴 시제 때에도 축관은 의례를 진행하면서 헌관에게 제관님은 “

궤 해서 무릎 꿇고 편찮으셔도 좀 앉아 계십시오 제관 하고 나면 다리가 뻐근해 집, . 

니다 고 말한 것 역시 같은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우리도 힘든데 우리 자손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 , ?”

게 되는 배경이기도 했다 박창림 족계는 년 대수굴 비단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2020 , 

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시제를 올릴 수 있고 나아가 자손들이 참여해도 지나치게 부, 

담스럽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제를 개편했다 이는 년 봄 시제의 참여관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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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시제에서는 먼저 박창림과 그의 여섯 아들에 대한 . 

별도의 상을 차렸다 다만 그 여섯 아들 이하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밥 국. , · ·

잔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축문 역시 박창림과 그의 여섯 아들 부부만을 . 

수록하였고 나머지 자손들은 개별적으로 호명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은 시제 때 축, . 

관이 낭독한 축문이다. 

예 축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축문을 독축을 해 가실 때 직계 선조님 선조비 순서가 되면 머릿속에 . . 

새기면서 숭배하시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경인 월 을미 삭 초엿새 서기 년 월 일 오전 시 월 셋째 토요일입니다3 . . 2021 4 17 11 . 4 . 

후손 ㅇㅇ 감소고우 현 선조고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 휘 창자림자 부군 현 선조비 숙부인 창. . 

녕조씨 현 선조고 통정대부 휘 상자혁자 부군 현 선조비 숙부인 원주이씨 현 선조고 통정대부 휘 . . . 

상자휘자 부군 현 선조비 숙부인 창녕조씨 현 선조비 숙부인 김해김씨 현 선조고 통정대부 휘 상. . . 

자원자 부군 현 선조비 숙부인 도강김씨 현 선조비 숙부인 김해김씨 현 선조비 숙부인 수원배씨. . . . 

현 선조고 학생 휘 상자현자 부군 휘 선조비 유인 창녕조씨 현 선조고 학생 휘 상자형자 부군 현 . . . 

선조비 유인 김해김씨 현 선조고 통정대부 휘 상자경자 부군 현 선조비 숙부인 원주이씨 현 선조. . . 

비 숙부인 김해김씨 이 외 육상별로 숭조비에 등재된 선조고 선조비 제위께 이서유역 시유중춘 중. 

언감시 국순영모 근이첨작 서수여천 세사 상 향.

년 월 일 현지조사(2021 4 17 )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밑줄 친 부분이다 중심 조상인 박창림과 육상에 해당하는 . 

조상의 고비 외에는 호명을 하지 않되 이 외 육상별로 숭조비에 등재된 선( ) , “考妣

조고 선조비 제위께 라는 말로 함께 모셔진 조상들을 통합하여 호명하였다 이는 ” . 

시제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상황에 맞춰 변화하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조상을 함께 모아 시제를 지내는 방식은 현대적인 족계의 변동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사례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의례상 조상의 개별성이 점차 사라지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암시한다 즉 모든 조상을 개별적으로 호명하고 그들 모두에게 . , , 

개별적으로 잔을 올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방식임에 대한 자각이 이뤄졌다 이. 

러한 방식을 대신하는 현재의 방식은 가장 윗대의 주요 조상을 중심으로 의례적인 

통합이 나타났다 이 집안에서는 박창림과 그의 여섯 아들만이 시제에서 개별성을 . 

유지하고 호명되며 상이 마련되고 개별적인 밥과 국 그리고 술이 올려졌다 이와 달. 

리 나머지 조상들은 단지 여섯 아들에 속한 묶음으로만 호명되는 조상으로 통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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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동외리 대 남성은 . 80

이날 커피와 과자를 준비해 왔다 시제가 끝난 뒤 제사상을 모두 치우자 그는 자기 . , 

직계 조상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다식으로 과자를 올리고 작은 개의 플라스, 19

틱 잔에 가져온 커피를 나눠서 따랐다. 

위 사진처럼 간단하게 상을 차리고 그는 이번 시제에서 호명되지 않았던 자기 직, 

계의 위 조상들을 한 명씩 호명하고 다음처럼 이야기 했다 아버님 어머님 작19 , . “ , , 

은 어머님 후식으로 담소 나누시면서 차드시고 다과회 하십시오 그 외에 일가 어, , . 

르신들도 모시고 오셔서 같이 이야기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준비를 . .” 

하였는가에 대해 그는 다음처럼 설명하였다.

코로나 뒤로도 이렇게 하면 쓰겄다 해서 이렇게 가볍게 준비했어 아까는 주과포는 하셨으니까 ( ). 

이제는 다과회 하시게 이래야 안 서운하고 내 생각에는 잔이라도 올리고 식혜도 올렸으면 쓰겄는. . 

데 좁으니까 못 올리겠어 그런데 그나마도 없어져버리니께 너무 써운해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의, ( ). . 

논해서 어찌게 할까 그러니까 다과를 준비해서 전부다 이렇게 밑으로 풀었습니다. . . 

년 월 일 현지조사(2021 4 17 )

그의 서운함은 박창림의 여섯 아들 밑에 이어진 직계 선조들을 개별적으로 호명하

고 술을 대접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술잔도 올리고 식혜도 올리고 . , 

싶으나 공간이 좁은 관계로 이를 하기는 어려웠고 의례적인 순서상으로도 이미 시, , 

제에서 식사를 올렸기에 후식의 의미로 다과상을 따로 차렸던 것이다 물론 유교 의. , 

그림 시제 후 개별 조상에 대한 추가 의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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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차원만 놓고 본다면 시제 과정에서 조상들은 한 차례 모시고 돌려보낸 뒤에 개

별 조상만을 다시 호명하여 별도의 잔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 

참여자 역시 이런 것은 어떤 제례 법에도 없 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 ” . 

조상을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더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개별 술잔도 받지 못한 

직계 조상에 대한 아쉬움은 새로운 의례적 형식을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었다.  

아울러 이는 다른 자손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조상만 호. 

명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 후손들은 앞으로 그와 같이 언제든 이런 식으로 이

곳에서 음식이나 꽃을 가져와 자신의 직계 조상을 호명하여 그들에게 인사하거나 교

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한편으로 본다면 시제 내에서 조상들의 . , 

개별성은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중심 조상을 대표로한 집합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 

직계의 자손이 묘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별도의 음식을 대접할 때에만 의례적

으로 상실된 개별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직계 조상의 개별성을 유지하고 이를 의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손들의 욕

망과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이 뒤얽히는 가운데 조상을 통, 

합하는 새로운 조절이 진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정 조상을 중심으로 시도된 조상. 

의 통합은 어디까지나 의례 내에 한정된 것이었다 의례에서 호명되지 않은 조상들. 

은 위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직계 자손들은 여기에 모셔진 나의 조상이 누구인, 

지를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상을 한 곳에 모았던 일련의 방식이 물적 기반을 . 

바꾸는 것을 넘어 조상에 대한 의례적 방식의 변화로 이어졌고 의례 내에서는 조상, 

에 대한 이해까지도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조상을 한 곳으. , 

로 모으는 것은 조상의 신체와 위패를 모으는 것 뿐 아니라 의례적으로는 이들의 , 

상징적인 통합까지 나아간 것이다. 

나오며 죽어서 함께할 조상 공동체 의 의미5. : ‘ ’

도서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고 남아 있는 이들의 노령화라는 조건은 단순한 소멸의 , 

위기라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다수의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주, . 

목한 조상을 모시기 위한 족계 조상의 신체를 모신 선영 조상의 의례를 위한 사우, , , 

나아가 조상의 시제라는 모든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시

도되고 있었다 이는 현대의 친족과 친족 조직 그리고 조상과 조상의례가 과거를 반. , 

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조건 안에서 새로운 연결을 위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 의미는 단순히 조상의 신체와 위패를 한곳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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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으고 제사를 중심 인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이, . 

해하는 것은 진도에 자리한 이들이 전국으로 퍼진 자손들과 진도에 하나로 뭉친 조

상이라는 둘 사이의 중간 자리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진도에 자리한 이들은 진도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흩어진 그들의 자식들이 더 이

상 진도에 자주 오지 못하며 자식들에게 그들과 같은 수준의 조상에 대한 책무를 ,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체념의 정서가 깔려있다 여기에는 체념인 동시에 자식. 

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부모의 선의가 함께 놓여 있다. 

그럼에도 진도의 주민들은 조상 의례를 없애고 선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 , 

려 진도에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감을 느끼며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 

질서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는 조상과 타지로 나간 자손들의 중간 위치에 자리한 이. 

들에게 부과된 의무였다 이들은 조상과 가까운 입장에서 타지에 나간 자손들에게 . 

그들이 출발한 지역이자 돌아올 곳으로 진도라는 장소를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

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상의 선산과 사우를 한 곳에 모실 뿐 아니라. , 

그들이 자리할 장소는 물론 타지에 나간 자손들이 죽은 후에 함께할 장소를 만들어, 

내는 실천이다. 

사우를 대신한 비단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실천도 읽힌다 이 비석은 조상. 

의 위패를 대신하는 것일 분 아니라 타지에 나간 자손의 이름까지도 미리 수록하는 , 

것을 통해 언젠가 죽은 뒤 고향에서 함께 시제를 받는 조상으로 함께할 장소를 준비

하는 미래를 위한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은 현재 변화하는 기제사의 축소와도 긴밀. 

하게 얽혀 있다 현재 대 봉사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른 시기에 시제. 4 , 

에 함께 배향되는 것을 통해 기제사라는 부담을 자손에게 지우지 않고 동시에 조상, 

에게는 제사가 끊기지 않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지금 나타난 진도 주민들의 실천은 죽어서 함께할 조상의 공동체 를 만‘ ’

들어내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도를 단순히 도시로의 이주 이후 비어. 

가는 곳 혹은 노령화 이후 소멸할 수도 있는 위험 지역으로 방치하지 않는다 그보, . 

다는 타지로 뻗어간 자손들이 진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창출하는 적극적

인 전환으로 이어진다 칠전리에서 태어나 현재 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 대 남성. 50

은 내 생각에는 이승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고 다 돌아가시“ , 

면 고향으로 오고하고 자기 산소로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여 라고 말했다 이런 관, ” . 

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뤄지는 진도 주민들의 실천은 살아서는 흩어져 살고 죽어서, , 

는 다시 진도로 고향으로 모이는 세계에 대한 상상을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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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조상을 중심으로 등장한 이러한 실천은 진도를 소멸 위기의 주변부로 방치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진도를 죽을 때가 되면 돌아와야 할 장소이자 조상과의 연결. , 

을 위해 다시 돌아봐야 할 중심지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전환은 젊어서는 도시에서 . 

일하고 나이들어서는 고향을 돌아보며 고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새로운 노년의 탄, 

생을 의미한다 이는 타지로 나간 자손들에 대한 단념을 넘어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 , 

가능성에 대한 전환적 실천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현상 안에서 고향은 진도 밖으로 흩어진 자손들의 조상이 잠든 곳. 

이자 때로는 늙어서 때로는 죽은 뒤에 다시 고향에서 함께 조상이 되는 상상으로 , ,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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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 사회의 조상과 그 자리: 

조상의 의례적 통합과 집합적 조상의 창출 과정 에 대한 토론문 ｣

안승택경북대학교( )

이 발표는 전남 진도에서의 밀도 있는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세기적인 한국 친족 21

민속의 지역적 양상을 매우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친족 집단의 시제 봉행이 고행으. 

로 변하는 과정을 그린 장 이에 대처하고자 산소를 모으는 과정을 다룬 장 그와 2 , 3 , 

더불어서 진행되는 시제의 변화 양상을 적은 장의 연결도 매끄럽다 짧은 시간에 4 . 

이루어지는 현장 발표로는 그 경지를 실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발표문을 읽다 , 

보면 머릿속에 어떤 거대한 그림이 떠오른다 그리고 거기 그려진 각 요소가 아주 . 

예리하게 관찰되고 촘촘하게 재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대의 풍경을 , ( ) 

그린 벽화를 보았다는 감각을 갖게 된다 남보다 앞서 좋은 글을 읽을 기회를 주신 . 

점에 학회와 발표자께 감사드린다 무엇이 좋은 토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발표. , 

는 이런저런 지적할 문제들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토론자가 그간 나름대로 마련한 ( ) 

토론의 요령들이 무색해지게 토론자의 이야기하고픈 욕구 를 자극하는 점이 있었‘ ’

다 그래서 물론 몇 개의 질문들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한 가지 점에 집중해서 토. ( ) 

론하려 한다 발표에 담긴 논점들을 낱낱이 검토하는 토론을 기대한 청중이 계셨다. 

면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이 발표문은 친족적 상상 을 핵심어로 삼(kinship imagination)

아서 대한민국 한 시대의 망탈리테 혹은 에피스테메로서 그 연구 현장에서 관찰된 , 

친족적 상상을 제시하고 그것이 최종적인 소멸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상상이 이루, 

어지고 또 그에 기반해 발생하거나 그것을 파괴하는 실천이 이루어지는지를 시대상( ) 

으로서 제시하는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었다 만일 토론자의 이런 판단. 

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 발표문의 가장 큰 문제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풍경을 그, 

리는 데에 몰두한 나머지 그 풍경화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즉 논의의 결과를 개념화이론화하는 작업에 아쉬움이 남았다는 점이 될 것이다 한 . ‧

번 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작업의 지향은 벽화 그리기가 아니라 비석 세우기가 ,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토론자의 기본적인 소감이다. 

위의 기본 소감과 관련하여 발표문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이 논의의 

기준선 내지는 영점 발표문의 용어로 조상 짐 이 되기 전 조상(baseline) ( ), ‘ = ’ ‘ =零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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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덕 을 누리려던 시점을 언제까지로 상정하는가 바꿔 말하면 이 논문에서 다루’ ( ) ( ) , 

는 역사적 경향의 시간 지속을 어느 정도 길이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물. 

론 그 영점을 정확히 연도상으로 밝히는 일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현상들은 그 시간 지속 안즉 영점 이후의 일이고 어떤 것은 그 바깥즉 영점 ( , ) ( , 

이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할 것인가는 가능하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일로도 ) , 

보인다 이 연구가 한 시대의 풍경을 담은 거대한 벽화라면또는 한 시대의 비석이 . (

되려면 현장연구가 이루어진 민족지적 현재 에 끝나가고 있던 그 시대가 언제 ), ‘ ’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상정하는가는 연구자로서 발표자가 가진 역사관과 시대상 그, 

리고 역사적이론적 명제 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표문의 논의 구조 안에서 토론자가 보기에는 진도 내에, 

서는 년대를 전후로 진행된 현대적인 문중 사우가령 밀양박씨의 죽림사 건립 1980 ( , ) 

활성화 현상을 그 영점 이전 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후 일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 

게 처리된다고 느껴졌다 한편으로 년대 이후 건립되는 문중사우가 년대 이전. 1980 70

의 특정 현조를 모신 문중 사우와 달리 일정 범위의 조상 전체를 한곳에 모으는 ( ) 

시제 공동화 과정 이자 공동 조상 창출 과정 으로 진행된 일로 발표자는 규정‘ ’ ‘ ’

했다 쪽 그렇다면 이는 조상 모으기 경향의 일환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4 ). ‘ ’ ? 

런데 장 이후의 조상 모으기 분석을 보면 문중 사우 형성은 발표자가 다루는 조3 , ‘

상 모으기 의 이전에 진행된 현상인 것처럼 취급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 . 

임돈희가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에서 문중 사당에 대해 적은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 󰡔 󰡕

토론자의 현장연구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현대적 인 문중 사우들은 발표자가 분, ‘ ’

석을 통해 제시한바 조상 모으기 현상의 시작 지점에 혹은 적어도 그 진행이 ‘ ’ , 

시작된 이후 일어난 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분석한 조상 모으기 경. ‘ ’ 

향의 시간 지속은 년대 이후가 아니라 년대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고 봐야 하1990 70

는 것 아닐까 만일 그것이 둘 중 한쪽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현상이라면 적어도 ? , 

현대적 문중 사우의 등장이 현재적 문중 비단의 등장과 어떤 점에서 동일 ‘ ’ ‘ ’ 

연장 위에 있고 어떤 점에서 단절 지점 너머에 있는지 설명이 있었는데 토론자가 (

놓친 것이 아니라면 필요할 것이다) .

발표자가 분석하는 이 조상 모으기 현상 자체는 토론자의 감각으로는 한편으‘ ’ , 

로 정승모의 용어로는 성리학의 조선화 과정에서 나타난 소종의 대종화 경향‘ ’, 

임돈희의 용어로는 주자 성리학 체계 내에 없던 여성 배제 부계친 결집의 일방적 ‘

강화 경향 의 현대적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람도 다 떠나고 ’ . 

위토 삼을 땅도 더는 없으니 사당을 만든다고 임돈희가 말했던바 년대 이후 문중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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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 성행 현상의 동력이고 배경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문제가 그와 같다면 그 시. 

대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증이 떠오르게 된다 위의 지적을 하며 임돈희가 . 

한국의 종족 조직은 경제보다 신분에 의존한다 라고 흥미로운 글을 남겼듯이 그‘ ’ , 

리고 정승모가 하민이 사라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양반들의 공동체 결집 현상 으‘ ’

로 유학계 현상을 파악했듯이 그리고 배영동이 하민이 떠난 후에 민속의 주체가 , ‘

사라져서 민속 현상이 소멸한 일을 두고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라고 적었듯이 이 조상 모으기 현상의 배후에도 농촌 사회 내 신분제 유제, ‘ ’ (遺

혹은 뜨내기아랫사람의 소멸 즉 밥 한 끼 얻어먹자고 남의 집 제삿날에 자기 ) / , 制

발로 찾아와 부림을 당하며 허드렛일을 도맡던 존재들의 소멸이라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가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발표자가 거론한 산지기의 소멸은 마치 새마을 운동 . 

탓에 민속문화가 소멸했다는 설명처럼 빙산의 일각을 대표적인 원인 혹은 원인 전, 

부인 것처럼 거론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발표자의 논의에 학사적인 구도를 설정한다면 이 작업은 임돈희, 

가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지점만을 관찰하고 세상이 󰡔 󰡕

바뀌어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던 일과 관련

하여 그것을 한편으로 더 장기적인 구조적 모순의 심화폭발의 현대적인 전개라고 , ‧

정승모 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임돈희 식의 논의를 넘어서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임돈희를 비롯해 기존 인류학 연구들에서 세상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라. 

고만 설명되던 일과 관련하여 그것이 친족적 상상을 동반한무기로 삼은 공동체 창/

설 행위들이기도 했다는 점을 제시하는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 

이 작업은 탈신분제탈성리학다시 한번 임돈희적인 의미에서 조선화한 원래 성리학( , , ‧

에 없던 조선적인 성리학 으로부터의 벗어나기로서의 역사적 엔진이 마침내 도‘ ’ )

달한 그 마지막 국면에서의 친족적 상상과 그 실천 즉 살아서는 흩어져 살아도 죽( ), 

어서는 다시 함께 혈연 공동체를 이룬다는 친족적 상상 앞에 세운 비석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승모의 작업을 계승하면서 또 넘어서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 

것이다 이 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며 널리 읽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 . . 

비석을 세우는 일이 곧 진도의 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의 완성 을 위한 마(!)

지막 실천이기도 하다는 발표자의 논지는 비석 이란 결국 살아 역동하는 존재이‘ ’

기도 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작업도 될 것이다 이 역시 정승모의 작업 안에 논점으. 

로 존재했지만 제대로 이론화되지 못했던 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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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절합하는 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워터프런트의 조립

이강원인천대학교( )

 

들어가며 밀어낸 바다를 다시 들이는 도시1. : 

두꺼운 철문을 매단 도르래 수문 밖으로 누런빛의 바다가 햇볕을 받아 반짝이며 

넘실거리고 있었다 수문 밖의 바다는 하루 두 번 밀물과 썰물의 리듬으로 높이를 . 

바꾸고 바람과 파랑 부유물과 염분을 실어 나른다 반면 수문 안쪽의 수로는 잔잔, , . 

했다 일정한 높이로 붙잡힌 수면은 공원과 아파트의 불빛을 반사하며 도시 안쪽으. 

로 길게 뻗어 있었다 수문 위에서 한쪽을 바라보면 바다가 다른 쪽을 바라보면 도. , 

시의 물이 보였다 두 물은 물질적으로 이어져 있으면서도 철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 

다른 움직임과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인천의 앞바다는 오랫동안 간척을 통해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매립으로 밀어낸 물. 

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밀려들고 솟아오르는 물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는 . 

제방과 수문을 세웠고 최근에는 밀어냈던 바다를 워터프런트 라는 이름으로 다, ‘ ’

시 도시 안에 불러들이고 있다 송도 워터프런트는 송도 내부의 호수와 수로 유수지. , 

를 연결해 도시를 ㅁ 자 물길로 둘러싸는 기반시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수 순‘ ’ . 

환과 수질 개선 집중호우 대응 산책과 여가 수변 경관과 해양레저를 하나의 물길, , , 

에 결합하려 한다. 

그러나 간척도시에서 물과의 연결은 바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 목 차  >

들어가며 밀어낸 바다를 다시 들이는 도시1. : 

분절된 물 물에 마디를 만드는 장치들2. : 

접합된 물 나뉜 물들을 함께 작동하게 하기3. : 

수변 도시 지연되고 굴절되며 변경되는 물4. : 

나가며 물의 조립체를 쓴다는 것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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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바다는 경관과 여가 순환을 위해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조수의 . , , 

변동과 범람 파랑과 부유물처럼 도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질은 억제되어야 한다, . 

송도 워터프런트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도시와 물을 단순히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

고 바다를 도시 안에 들일 수 있는 물로 변환하는 데 있다 어떤 물이 도시 안으로 , .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물을 만들기 위해 바다는 어떻게 나뉘고 다시 연결되는가. . 

도시의 물을 다룬 정치생태학은 물을 도시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연적 자원으로 보

기보다 권력 자본 기술 제도를 통과하며 구성되는 수사회적 존재로 파악해왔다· · ·

기반시설 연구도 인프라를 중립적인 토대로 다루기보다 사회적 (Swyngedouw, 2004). 

관계와 감각 미래의 약속을 조직하는 물질적 배치로 분석해왔다, (Larkin, 2013; Appel, 

이러한 연구를 받아들이되 이 발표는 물이 도시적으로 구성Anand, & Gupta, 2018). , 

된다는 일반적 명제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도시의 장치가 완성하는 것은 . 

단일한 도시의 물 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성질과 책임 시간성을 갖는 복수의 물‘ ’ , , 

이며 그 물들을 선택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작업이다, . 

이 발표는 이 과정을 물의 절합 으로 파악한다 수문과 수로 측정 장치와 ‘ ( )’ . , 節合

관리 조직은 연속된 물에서 특정한 차이를 선택하고 안정화하여 안쪽 물과 바깥 물, 

수위의 물과 수질의 물 방재의 물과 공사의 물을 만든다 아파트의 창문과 야간 조, . 

명 산책로와 공원 마리나 계획과 공사장 펜스 역시 동일한 수면을 경관의 물 친수, , , 

의 물 항행의 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로 나눈다 이를 분절 이라 부를 수 있, , . ‘ ’

다. 

그러나 이렇게 나뉜 물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수문은 열리고 닫히며 안. 

과 밖의 물을 교환하고 운영자는 수위 조위 강우예보 공사 일정과 기관의 요청, · · ·

을 한 번의 개폐 판단 안에 맞물리게 한다 주민들은 공사 중인 물을 미래의 수변 . 

경관과 연결하고 수면의 상태와 공정 진행을 사진과 게시물 민원을 통해 평가한다, , . 

이를 접합 이라 부른다 절합은 물의 차이를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물들을 ‘ ’ . , 

일정한 시간과 공간 기준과 우선순위 아래 잠정적으로 함께 작동하게 하는 분절과 , 

접합의 동시적 작업이다. 

이 발표문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중간 결과다 워터프런트 계획서와 관련 보도. , 

주민 인터넷 커뮤니티 자료를 검토하고 공사구간과 완공구간뿐 아니라 주민들이 물, 

을 조망하고 이용하는 생활공간을 관찰했다 또한 수문 운영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 

해 개폐 실무를 재구성했다 이하에서는 먼저 수문과 생활공간의 여러 장치가 워터. 

프런트의 물을 수위 수질 홍수 공사 경관 친수 마리나 생태의 물로 분절하는 · · · · · · ·

과정을 살핀다 이어 이렇게 나뉜 물들이 시간적 교대와 공간적 병치 수치적 호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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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중개 위계적 종속과 미래로의 연기를 통해 접합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마지, . 

막으로 그러한 접합이 지연되고 굴절되며 변경되는 과정에서 물이 다시 도시의 시간

과 공간 주민과 기관의 관계를 바꾸는 양상을 살펴본다, .

분절된 물 물에 마디를 만드는 장치들2. : 

수문의 안과 밖 홍수와 수질1) : 

송도의 유수지와 수로에 설치된 수문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거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으면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수문은 도로와 소나무 숲 너머. 

의 비포장 관리도로를 따라가야 하며 유수지와 바다 사이에 놓여 있다 남측 수로의 , . 

수문 옆에는 개폐 설비와 현장관리사무소가 있다 수문은 세 겹의 거대한 철문과 콘. 

크리트 구조물 도르래와 전기설비를 통해 물의 통로를 물질적으로 가로막는다, . 

수문이 닫히면 연속되어 있던 바닷물은 서로 다른 조건에 놓인 두 수체 가 된( )水體

다 바깥 물은 조석과 바람 파랑에 따라 오르내리는 외수로 남는다 안쪽 물은 일정. , . 

한 관리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내수가 된다 외수는 만조와 간조의 시간을 따르지만. , 

내수의 높이는 운영기관의 관리기준과 수문 개폐에 의해 포획된다 수문은 단순히 . 

물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라기보다 바다의 리듬을 차단하여 관리 가능한 도시적 수역

을 만드는 분절 장치에 가깝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의 물은 물리적으로만이 아. 

니라 행정적 책임과 기술적 관리의 측면에서도 바깥 바다와 다른 물이 된다. 

그러나 수문 앞에서는 이 경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현장관. 

리사무소의 창밖을 들여다보았지만 관리자는 없었다 시설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연. 

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후 홈페이지에서 담당 부서를 찾아 연락할 수 있었다, . 

수문의 일상적인 개폐는 현장사무소가 아니라 수문에서 떨어진 관제실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문은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언제 왜 여닫는지를 결정하는 . , 

작업은 수문 앞에 없었다.11) 

수문에 전자수위계와 원격제어망이 부착되면 안쪽의 물은 다시 수위로서CCTV, ‘

의 물 로 실연된다 관제실의 화면에서 물은 잔잔하거나 거친 수면이라기보다 미터 ’ . 

단위의 값으로 나타난다 전자수위계가 산출하는 값은 평상시의 관리수위와 비교되. 

11) 이하의 수위에 대한 논의는 인천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송도 워터프런트 수문 관리 담당자와의 면 

담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수문은 인천경제자유청의 위탁을 받아 인천시설관리공단(2026. 7. 30.) . 

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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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깥 해수의 조위 강우예보 워터프런트 호수의 준설현장의 요청과 연결된다 관, , , . 

리자는 물을 직접 바라보기보다 화면에 표시된 수치와 영상 조위관측자료와 CCTV , 

기상예보를 통해 물을 대면한다. 

하지만 수위로서의 물도 하나로 유지되지 않는다 평상시 약 미터로 관리되는 . 3.3

물은 일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물이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이 물은 약 미터까. 2

지 낮춰져 빗물을 받아낼 저류공간이 된다 준설공사 현장에서 미터의 수위. 3.5 3.6∼

를 요청하면 같은 수로는 공사장비와 작업을 지탱하는 물이 된다 수질 개선을 위해 . 

해수 유통이 요구될 때에는 물을 교환하고 체류시간을 줄이기 위한 수위 조작이 이

루어진다. 

이러한 물들은 단지 서로 다른 숫자로 표시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같은 미터라 . 3.5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인 관리기준에 연결되어 있는지 공사장의 작업조건에 연결, 

되어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물이 된다 각각의 수위에는 다른 기관과 기준 사건. , 

과 책임이 부착되어 있다 수문 안쪽에는 하나의 수면이 펼쳐져 있지만 관리되어야 . , 

할 물은 평상시의 물 홍수조절의 물 공사를 위한 물 수질관리를 위해 교환되어야 , , , 

하는 물로 다시 분화되어 있다.

분절 장치와 물의 마디2) 

물에 마디를 만드는 장치는 수문과 수위계만이 아니다 워터프런트의 물은 아파트. 

와 상업시설의 창문 야간 조명과 산책로 공원과 공사장 펜스 스마트폰 사진과 주, , , 

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서로 다른 물로 실연된다. 

밤에 수변 경관이 보이는 헬스장의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면 통유리창 너머로 아

파트와 상업시설의 불빛이 잔잔한 수면에 길게 비친다 이 물은 수위나 저류용량으. 

로 경험되는 물과는 결이 다르다 운동하는 신체 창문의 방향과 건물의 높이 야간 . , , 

조명과 정온한 수면이 결합해 도시적 성취와 생활의 만족을 반사하는 경관의 물을 

만든다 경관은 물에 대해 주민이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다 물이 . . 

일정한 높이와 잔잔한 표면을 유지하고 조명이 수면에 반사되며 그것을 바라볼 수 , , 

있는 창문과 신체의 위치가 건축 계획을 통해 마련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물의 한 

양식이다. 

산책로와 수변공원은 같은 물을 친수의 물로 만든다 친수의 물은 단지 가까이 있. 

는 물을 넘어 안전하게 접근하고 곁을 걷고 머물며 바라볼 수 있는 물을 뜻한다, , , . 

산책로의 높이와 폭 난간 조명 벤치 공원의 개방 여부와 물의 냄새가 함께 친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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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구성한다 친수 공간의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개입한다 수. . 

질기준을 충족한 물이라도 악취가 나거나 부유물이 떠 있으면 주민에게는 가까이하

고 싶지 않은 물일 수 있다 반대로 화학적 수질을 직접 알 수 없더라도 수면이 매. 

끄럽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책로가 개방되어 있으면 친수의 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리나 계획은 물을 다시 항행 가능한 물로 분절한다 마리나의 물은 즐거움을 주. 

거나 바라보는 물의 차원을 넘어선다 선박이 이동하고 정박할 수 있는 수심과 폭. , 

교량의 높이 접안시설과 항로를 요구한다 산책로 옆의 잔잔한 수면과 마리나의 물, . 

은 서로 겹치지만 동일하지 않다 주민에게 보기 좋은 낮은 수면이 선박 운항에 충. 

분한 수심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선박을 위한 수위와 항로가 친수공간의 안전, 

이나 생태적 조건과 충돌할 수도 있다. 

생태환경의 물 역시 별도의 장치와 지표를 통해 만들어진다 염도 용존산소 체류. , , 

시간 퇴적물 조류와 수변식생 어류와 조류의 서식조건은 물을 인간의 이용을 위한 , , , 

수면과 다른 생태적 물로 실연한다 철새와 갯벌 생물들을 대변하는 환경단체가 생. 

태의 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로 등장한다 수질의 물과 생태의 물은 . 

여러 지표를 공유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인간이 정한 수질등급을 충족하는 . 

물이 모든 생물에게 적절한 서식환경인 것은 아니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식생이나 , 

부유물도 주민에게는 관리되지 않은 수면으로 보일 수 있다. 

공사장 펜스는 현재의 물과 약속된 물을 나누는 또 다른 분절 장치다 워터프런트 . 

공사구간에 면한 주민들이 몇 년 간 거실에서 본 것은 홍보물에 그려진 연속된 수면

이 아니라 흙더미와 중장비 철제 펜스로 둘러쳐진 공사판 경관 이이다 주민들은 , ‘ ’ . 

공사현장을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공정의 진척을 비교하며 수변 조망을 , , 

가리는 펜스의 철거나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에게 워터프런트는 이미 누리는 경관이. 

라기보다 공정률을 감시하고 행정기관에 도착을 재촉해야 하는 약속에 가까웠다. 

주민들이 사진을 찍고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경관에 의견을 덧붙

이는 수준을 넘어선다 사진과 게시물 민원은 무엇이 워터프런트의 경관인지 어느 . , , 

정도의 접근성이 친수공간에 합당한지 공사 지연이 어느 시점부터 부당한지를 판정, 

하는 주민 측 측정장치가 된다 수문 관리자가 전자수위계로 홍수와 공사를 위한 물. 

을 감시한다면 주민은 창문과 카메라 공정표와 준공예정일을 통해 경관과 친수의 , , 

물을 감시한다. 

경관과 친수의 물은 다시 부동산 가치와 연결된다 워터프런트 조망과 수변 접근. 

성 마리나와 공원의 완성은 단지 생활의 편리함이나 미적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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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의 가치와 지역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 경우 주민의 이해관. , 

계는 다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의 말들로 대변된다 따라서 주민들이 공사의 지. 

연이나 계획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경관에 대한 미적 불만

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현재의 주거 선택과 미래의 자산가치를 정당화하던 물의 약. 

속이 흔들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나 이상이지만 다수는 아닌 물3) 

송도 워터프런트의 물은 하나의 자연적 실체에 여러 의미가 덧붙은 대상으로 환원

되지 않는다 수위계와 관리기준 속에서 물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는 수위의 . 

물로 실연된다 수질측정 장비와 채수 지점 염도 용존산소 탁도 등의 지표 속에서. , · ·

는 수질의 물이 된다 강우예보와 저류용량 배수계획 속에서는 홍수조절의 물이 되. , 

고 창문과 조명 산책로와 주민의 감각 속에서는 경관과 친수의 물이 된다 준설선, , . 

과 공정표 작업 요청 속에서는 공사를 가능하게 하는 물이 되며 항로와 수심 접안, , , 

시설 속에서는 마리나의 물이 된다. 

이 물들은 서로 다른 장치와 기관 시간과 판단기준을 통해 실제로 다르게 움직이, 

고 작동한다 그렇다고 이들을 완전히 독립된 다수의 물로 볼 수도 없다 모두 같은 . . 

수로와 호수 같은 수문과 물질적 수체에 관여한다 수질의 물과 친수의 물은 악취와 , . 

부유물을 문제화한다는 점에서 겹치지만 화학적 기준을 충족한 물도 주민에게는 불, 

쾌한 물일 수 있다 홍수조절의 물과 친수의 물은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 겹치지만 호우 전에 수위를 낮추거나 공원을 통제할 때에는 서로 갈라진다 경관, . 

의 물과 마리나의 물은 넓고 연속된 수면을 필요로 하지만 요구하는 수심과 이동성

은 다르다 워터프런트의 물은 하나 이상이지만 다수는 아닌 다중적 존재다. ‘ ’ .

접합된 물 나뉜 물들을 함께 작동하게 하기3. : 

시간적 교대 수문의 작동1) : 

주민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잔잔한 수면은 동시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낮춰야 하는 

저류공간이고 공사현장이 일정 높이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작업조건이며 수질, , 

개선을 위해 바닷물과 교환되어야 하는 물이다 이러한 물들은 동일한 수로에 걸려 . 

있지만 동시에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홍수조절의 물은 내부 수위를 미리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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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지만 준설 공사를 위한 물은 장비 운용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할 것을 요, 

구한다 수질의 물은 해수를 유입하거나 내부의 물을 배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과. , 

정은 안정된 수면과 공사수위를 흔들 수 있다.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인천에는 최대 누적강수량 밀리미터의 집중호2025 7 16 20 241.0

우가 내렸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다른 지역에서 침수와 인명피해가 보고된 것과 달. 

리 송도에서는 침수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12) 인천경제청 

은 송도 내부의 호수가 물그릇 역할을 하고 호수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문을 바‘ ’ , 

깥 조위에 맞추어 여닫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조 때에는 수문을 닫아 바닷물. 

의 유입을 차단하고 바깥 수위가 낮아져 방류가 가능한 시간에는 수문을 열어 안쪽 , 

물을 내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자의 설명 면담을 따라가면 방재효과는 폭우가 시작된 뒤 (2026.07. 30 )

수문이 자동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담당자는 강우예보를 바탕으로 앞으. 

로 워터프런트 안쪽 수위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예상하고 조위관측자료에서 바깥 바, 

닷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시간을 골랐다 평상시 약 미터로 유지하던 수위를 호우 . 3.3

전에 약 미터까지 낮추어 저류공간을 미리 확보했다 아직 내리지 않은 비가 예보2 . 

와 계산을 통해 현재 수위와 물그릇의 용량을 바꾸게 한 것이다. 

폭우가 실제로 내리는 동안 담당자는 수문과 떨어진 관제실에서 와 전자수위CCTV

계를 확인하며 원격으로 문을 열고 닫았다 안쪽 유수지의 수위 바깥 해수의 수위. , , 

예보된 강우량과 조위정보를 함께 보고 방류가 가능한 시간과 개폐 정도를 판단했다. 

평상시 기준보다 크게 수위를 낮춰야 할 때에는 수위 관리를 위탁한 인천경제청과 

협의했다 한 번의 개폐 판단은 담당자의 단독 결정이나 자동제어시스템의 기계적 . 

반응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기상예보 두 수위계의 값 조위표 화면과 기관 사. , , , CCTV 

이의 협의가 하나의 작동에 접합될 때 비로소 수문이 열렸다. 

같은 시기에 준설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을 위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

한다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준설선이 작업을 할 수 없고 그만큼 공사일정이 늦어지. 

기 때문이다 방재를 위해 수위를 낮춰야 하는 요구와 공사를 위해 수위를 높여야 . 

하는 요구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묻자 담당자는 웃으며 인간이 하는 “

거죠 밥 먹자고 라고 답했다 이 짧은 대답은 수문 운영의 핵심이 모든 요구를 충. ” . 

족하는 자동화된 최적값을 산출하는 데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러 기관과 작업이 . 

요구하는 물을 비교하고 어떤 물을 어느 시점에 먼저 실현할지를 협의하는 일이 수, 

문을 작동시킨다. 

12) 인천투데이 인천경제청 기후위기 속 송도워터프런트로 수해 안전 도시 거듭. 2025. 8. 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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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서로 다른 물들은 하나의 절충된 중간 수위로 통합되는 대신 각자의 시간대, 

를 배분받는다 평상시에는 공사를 위한 물이 유지되다가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홍수. 

조절의 물로 바뀐다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공사에 필요한 수위로 되돌아가며 수질. , 

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은 별도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양립. 

하기 어려운 물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차례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시간적 교대. 

라고 부를 수 있다. 

시간적 교대는 차이를 없애는 통합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홍수조절의 물. , 

공사의 물 수질의 물은 각자의 목적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작동할 시간을 배분받는, 

다 접합이 하는 일은 여러 요구를 하나의 물로 환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 , 

물이 출현하고 후퇴하는 순서를 조직하는 것이다.

접합의 다른 양식들2) 

수문 운영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시간적 교대이지만 워터프런트의 다른 , 

물들은 다른 양식으로도 접합된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양식을 잠정. 

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간적 병치다 공사를 위한 물과 친수 경관의 물은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 ·

포개질 수 없다 준설장비와 작업선이 움직이는 구역에는 주민이 접근하기 어렵고. , 

안전하게 개방된 산책로에서는 공사 활동이 제한되어야 한다 공사장 펜스와 통제구. 

역 부분적으로 개방된 공원과 산책로는 두 물을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같, 

은 워터프런트에서 공존하게 한다 펜스 안쪽에는 공사수위와 공정표에 연결된 물이 . 

있고 바깥에는 주민이 걷고 바라보는 친수 경관의 물이 있다 공간적 병치는 물들, · . 

의 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경계를 통해 관리한다 공사장과 면한 신축아파트는 입주. 

가 끝났지만 철제 팬스가 호수와 친수공간을 가로막고 있다 경관의 물을 요구하는 , . 

주민들과 공사장의 물을 분리하려는 요구의 타협점은 투명 아크릴판으로 팬스를 다

시 세우는 일이었다 접근은 막되 시선은 통과함으로써 두 물이 공간적으로 병치될 . 

수 있다. 

둘째는 수치적 호환이다 홍수조절의 물과 공사를 위한 물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 

지만 모두 미터 단위의 수위로 표시될 수 있다 마리나의 물 역시 항행에 필요한 수. 

심과 폭으로 계산된다 서로 다른 물들이 공통된 수치의 평면에 올라오면서 비교와 . 

협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동일한 숫자가 물의 차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같은 . . 3.5

미터도 평상시 관리기준인지 공사장의 작업조건인지에 따라 다른 물이다 수치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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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동일하게 만들기보다 서로 조정 가능한 상태로 놓는다. 

셋째는 기술적 중개다 수문과 펌프 수위계와 수질측정 장치는 한 물의 상태 변화. , 

를 다른 물의 조건으로 전달한다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유입하면 바깥의 해수는 안. 

쪽의 수질을 개선하는 물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내부의 수위와 흐름 친수공간의 , , 

안전과 생태적 조건을 변화시킨다 수위계는 홍수조절의 물과 공사의 물을 공통된 . 

값으로 표시하고 수문은 그 값을 실제 물의 이동으로 변환한다 기술은 물들을 직접 , . 

통합하기보다 한 물의 요구가 다른 물의 상태 변화로 번역되도록 중개한다. 

넷째는 위계적 종속과 우선순위 전환이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홍수조절의 물이 . 

공사와 친수 여가의 물보다 우선한다 공사는 중단되거나 작업수위를 포기해야 하고, . , 

친수공간은 접근 가능한 장소이기를 멈추고 통제구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위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위험이 지나가면 공사와 친수 경관의 물이 다시 . , 

전면으로 돌아온다 위계적 종속이 특정한 순간에 한 물을 다른 물의 조건으로 삼는 . 

방식이라면 우선순위 전환은 상황에 따라 그 위계를 교체하는 방식이다, . 

다섯째는 미래로의 연기다 공사 중인 물과 경관 친수 마리나의 물은 현재로서는 . · ·

온전히 양립하기 어렵다 펜스 안의 탁한 물과 중장비 통제된 산책로는 홍보물에 그. , 

려진 매끄럽고 개방된 수변공간과 다르다 이 차이는 공사가 완료되면 이라는 미. “ ”

래의 시점을 통해 잠정적으로 접합된다 현재의 공사판은 미래 경관을 생산하기 위. 

한 과도기적 물로 설명되고 주민들은 공정표와 조감도 준공예정일을 통해 현재의 , , 

물을 미래의 물과 연결한다 현재 거실에서 바라보는 워터프런트는 공사판이지만 주. , 

민들에게는 조감도에서 혹은 주민들의 민원 속에 있는 미래의 워터프런트가 동시에 

함께 보인다 미래로의 연기는 아직 함께 존재하지 못하는 물들을 약속을 통해 함께 . 

유지하는 접합 양식이다. 

주민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 미래의 접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이다. 

주민들은 공사 사진을 비교하고 예정된 시설과 현재의 상태를 대조하며 지연과 변, , 

경을 문제화한다 경관과 친수의 물은 행정기관의 계획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 

주민들의 관찰과 비판 기다림과 민원을 통해서도 계속 실연되고 접합된다, .

수변 도시 지연되고 굴절되며 변경되는 물4. : 

물의 접합은 차이를 없애는 완결된 통합이라기보다 잠정적인 조율에 가깝기 때문

에 언제나 어긋남을 남긴다 강우와 조위는 예상된 시간표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 

있고 물의 냄새와 부유물은 공간적 경계를 넘어 이동한다 지표상 수질기준을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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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도 주민의 감각에는 탁하고 불쾌한 물일 수 있다 공사를 위한 물과 미래 경관. 

의 물을 연결하던 약속도 일정이 늦어지고 계획이 바뀌면 흔들린다 이러한 어긋남. 

을 접합이 외부의 돌발적 요소 때문에 단순히 실패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서로 . 

다른 물을 접합하는 과정 자체가 지연과 굴절 변경을 만들어낸다, .

지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관과 친수의 물1) : 

송도에서는 주거지와 국제도시의 이미지가 먼저 형성되고 워터프런트 기반시설이 

뒤따랐다 주민들은 수변 경관과 산책로 마리나와 공원의 완성을 전제로 아파트에 . , 

입주했지만 창밖에는 오랫동안 펜스와 중장비 공사 중인 수면이 남아 있었다 주민, , . 

이 기대한 매끄럽고 완성된 경관의 시간과 준설 시험운전 수문 조정이 반복되는 · ·

공사의 시간은 동기화되지 않았다. 

공사의 물과 경관 친수의 물은 미래로의 연기를 통해 접합된다 현재의 불편과 통· . 

제는 미래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준공이 미뤄지고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현재의 물을 미래의 물과 연결하던 관계가 약해진다 공사판은 더 . 

이상 잠시 견뎌야 할 과도기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민들이 공정 사진을 올리. 

고 행정기관의 발표를 비교하며 펜스의 철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단순한 불평에 머물지 않는다 현재의 물이 약속된 미래의 물을 실제로 향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실천이다. 

따라서 지연은 일정이 늦어진 객관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연은 . 

공사의 물을 미래 경관과 친수 마리나와 자산가치의 물에 연결하던 접합이 설득력, 

을 잃는 과정이다 주민들의 비판은 지연된 사업에 외부에서 덧붙는 반응이라기보다. , 

어떤 물이 워터프런트의 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절합의 일부다.

굴절 한 물의 개선이 다른 물의 침수가 될 때2) : 

하나의 물을 실현하기 위한 작동은 다른 물에서 다른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 

질개선을 위해 수문을 열고 바닷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수질의 물에서는 체류시간을 

줄이고 해수를 교환하는 조치다 그러나 년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 과정에. 2023

서는 거칠게 유입된 바닷물이 주변 공원으로 넘어와 친수공간을 침수시킨 일이 있었

다.13) 수질을 개선하는 물의 이동이 친수의 물에서는 접근 불가능성과 위험으로 나 

13) 인천일보 물난리 송도 워터프런트 자동화 시스템 먹통이었다 . 2023. 5.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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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것이다. 

이 사건을 단순한 수문 운영의 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 수문은 수질개선이라는 목. 

적에서는 요구된 대로 작동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작동이 바깥에 머물도록 분절되. 

어 있던 바닷물의 파랑과 거친 흐름을 도시 안쪽으로 끌어들였고 잔잔함과 안전을 , 

전제로 하던 친수공간의 접합을 교란했다 한 물의 작동이 다른 물에서는 사고와 침. 

수로 굴절된 것이다. 

경관의 물과 생태의 물 사이에서도 유사한 굴절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에게 매끄. 

럽고 깨끗한 수면을 만드는 관리 작업이 생태적 흐름과 서식지를 단순화할 수 있고, 

반대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식생과 부유물은 주민에게 방치되거나 오염된 경관으로 

보일 수 있다 워터프런트의 북측 수로에는 농게들의 서식지와 저어새 등의 철새 도. 

래지가 있다 이곳의 수질을 개선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준설작업과 잡초로 우거진 . 

수로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일이 생태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마리나를 위한 수심과 항로의 확보도 친수공간의 안전이나 생태적 서식조건에서는 

다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굴절은 서로 다른 목적이 단순히 충돌한다는 설명보다 더 구체적인 사태를 가리킨

다 동일한 물의 이동과 동일한 장치의 작동이 어느 물의 관계 속에 놓이는가에 따. 

라 개선 위험 경관 훼손 생태적 변화라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 .

변경 물의 어긋남이 도시의 접합을 바꾼다3) : 

어긋남은 접합을 해체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지연과 침수 수질 민원과 주민의 . , 

비판은 수문 운영과 공사계획 펜스와 산책로 친수공간의 개방방식을 다시 변경하게 , , 

한다 호우가 예상되면 공사수위는 방재수위에 종속되고 침수 가능성이 발견되면 공. , 

원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수문 개폐의 조건이 달라진다 주민들이 조망을 가리는 철. 

제 펜스를 문제화해서 펜스의 재질이 투명 아크릴 판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사업 지. 

연에 대한 비판은 공정의 공개와 설명 시설의 부분 개방을 요구한다, . 

이 과정에서 물은 도시가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물은 도시의 . 

공간을 다시 나눈다 수위와 침수 가능성에 따라 접근 가능한 수변과 통제구역 친수. , 

공간과 관리시설 안전한 내부와 위험한 외부의 경계가 갱신된다 물은 도시의 시간, . 

도 나눈다 평상시의 산책과 경관의 시간은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사전방류와 비상근. 

무의 시간으로 바뀐다 완공을 기다리는 주민의 시간은 공정 지연과 사업 변경을 통. 

해 다시 배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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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새로운 집단도 모은다 수문 담당자 경제청 공사업체 수질 전문가 생태 관. , , , , 

련 기관 주민과 언론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물에 대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이들, . 

은 강우와 수위 악취와 침수 펜스와 공사 지연 같은 물의 사건을 중심으로 불려 나, , 

왔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조정한다 물의 어긋남은 도시의 기존 조직을 드러내는 . 

데서 나아가 새로운 협의와 민원 측정과 관리의 관계를 만든다, . 

따라서 수변도시는 단지 물가에 위치하거나 물을 경관과 개발자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규정되지 않는다 수변도시는 서로 다른 물을 도시적으로 분절하고 접합하는 . 

과정에서 자신의 경계와 시간 조직을 만들며 그 접합에 어긋나는 물에 대응하면서 , , 

다시 절합되는 도시다 도시가 물을 절합하지만 물도 도시를 절합하면서 물과 도시. , 

는 상입 한다( ) . 相入

나가며 물의 조립체를 쓴다는 것5. : 

송도 워터프런트는 해수 순환과 수질 개선 집중호우 대응 공사와 마리나 수변 경, , , 

관과 친수공간을 하나의 물길에 결합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처음부터 . 

하나의 조화로운 물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수문과 수위계는 바다를 안과 밖. 

의 물로 나누고 수위로서의 물을 다시 홍수조절의 물과 공사를 위한 물로 분화한다, . 

수질측정 장치와 해수유통은 수질의 물을 만들며 창문과 조명 산책로와 공원 마리, , , 

나 시설과 주민 커뮤니티는 경관 친수 항행의 물을 실연한다· · . 

접합은 이 물들의 차이를 없애 하나의 최적화된 물로 통합하는 작업이라기보다 차, 

이를 유지한 채 함께 작동시키는 조율의 작업이다 서로 다른 물은 시간적으로 교대. 

하고 공간적으로 병치되며 공통된 수치를 통해 호환되고 수문과 측정 장치에 의해 , , , 

기술적으로 중개된다 비상시에는 홍수조절의 물이 공사와 친수의 물을 종속시키고. , 

위험이 지나가면 우선순위가 다시 전환된다 현재 공사 중인 물과 미래 경관의 물은 . 

완공의 약속을 통해 접합된다. 

그러나 물의 접합은 분절을 지우지 못한다 미래로 연기된 경관은 지연되고 한 물. , 

을 실현하는 작동은 다른 물에서 침수와 위험 훼손으로 굴절된다 이러한 어긋남은 , . 

수문 운영과 공사계획 친수공간과 주민의 행동을 다시 변경한다 도시는 물을 절합, . 

하지만 물을 도시의 양식에 온전히 맞추지는 못한다, . 

이 연구가 물의 조립체 라고 부르는 것은 수문과 펌프 주민과 행정기관 생물‘ ’ , , 

과 민원이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다른 장치와 실. 

천 속에서 성립한 복수의 물이 차이를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접합되고 접합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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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굴절 변경에 대응하면서 다시 구성되는 과정적 배열이다 조립체의 분석에서 핵, . 

심은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열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요소들이 어떤 , 

물의 차이를 만들고 분절된 물들을 어떻게 함께 작동시키며 어긋남을 통해 어떤 관, , 

계를 다시 만드는지를 추적하는 데 있다. 

송도 워터프런트의 수문은 바다와 도시를 한 번 나누고 끝나는 경계에 머물지 않

는다 수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홍수조절의 물과 공사의 물 수위의 물과 수질의 . , 

물이 다시 배열된다 주민이 공정 사진을 올리고 펜스와 경관을 문제화할 때마다 공. 

사 중인 물과 미래의 친수 경관의 물 사이의 관계도 다시 조정된다 송도는 물을 · . 

조립하는 도시인 동시에 자신이 나누고 접합한 물에 의해 계속 조립되는 도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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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절합하는 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워터프런트의 조립 에 대한 토론문｣

이영배국립경국대학교( )

이 글의 논지는 도시가 물을 절합하지만 물도 도시를 절합하면서 물과 도시1. “ , 

는 상입 과 같은 발표문 말미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송도는 물을 조( )” . “相入

립하는 도시인 동시에 자신이 나누고 접합한 물에 의해 계속 조립되는 도시 라는 , ”

것이 이 글의 핵심 논지로 파악된다 또한 정치생태학의 물 연구와 기반 시설 연구. 

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물이 도시적으로 구성된다는 일반적 명제를 한 단계 더 구체

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와 목적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궁금한 한 가지는 이 글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연적 자원으로 보 기를 “ ”

강조하고 권력 자본 기술 제도 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인지 혹은 “ · · · ”

인프라를 중립적인 토대로 다루기 를 중시하고 사회적 관계와 감각 미래의 약“ ” “ , 

속을 조직하는 물질적 배치로 분석 하기를 비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

이 글의 강조점은 도시의 장치가 완성하는 것은 단일한 도시의 물 이라기2. “ ‘ ’

보다 서로 다른 성질과 책임 시간성을 갖는 복수의 물이며 그 물들을 선택적으로 , , , 

맞물리게 하는 작업 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조로부터 물의 절합” . ‘ (節

이라는 방법론적 분석적 이론적 개념이 제출되고 있다 토론자가 파악하기로 )’ , , . 合

이는 분절 은 복수의 물로 나누어 쪼개기 미분적 물들 접합 은 물들의 교환‘ ’ , , ‘ ’ , 

관리 조절 연결하기 그래서 적분적 물들로 이해된다 요컨대 절합 은 물의 차, , . ‘ ’ “

이를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물들을 일정한 시간과 공간 기준과 우선순위 아래 , , 

잠정적으로 함께 작동하게 하는 분절과 접합의 동시적 작업 으로 설정되고 있다” . 

여기에 글의 구성 체계도 일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장은 분절 장은 접합 장. 2 , 3 , 4

은 절합으로.

특히 분절과 접합에 따른 절합의 기술 적 구성적 문제에 따른 수용독해 오류( ) , /記述

를 염두에 둔 물의 조립체 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즉 이는 수문과 펌프 주민과 ‘ ’ . “ , 

행정기관 생물과 민원이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다, . 

른 장치와 실천 속에서 성립한 복수의 물이 차이를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접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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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의 지연과 굴절 변경에 대응하면서 다시 구성되는 과정적 배열이다 조립체의 , . 

분석에서 핵심은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열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요소, 

들이 어떤 물의 차이를 만들고 분절된 물들을 어떻게 함께 작동시키며 어긋남을 통, , 

해 어떤 관계를 다시 만드는지를 추적 하는 것에 주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개념의 유기적 이해와 적용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분절과 접합의 논의 양상이 일견 간단 명료하게 파악되기도 하지만 나열적 . 

서술의 과잉필수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으로 인한 통합적 이해를 쉽지 않게 한다( ) . 

절합 은 선형적 인과성 환원론적 결정을 거부하지만 구조적 인과성과 중(articulation) , 

층결정의 체계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핵심 형상의미를 도해하는 데 유용하다/ . 

즉 절합이 분절과 접합으로 쪼개져 이원적으로 조합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분절과 

접합 혹은 같은 것과 다른 것의 구조적 배치를 통해 작동하는 힘을 비판적 혹은 대

안적으로 조망하는 구도나 틀로 이해되기도 한다. 

물의 조립체를 규명하는 논의에서 수문 밖안 바다도시의 물 등과 같은 표3. “ / , / ” 

현에 주목해보면 어쩔 수 없이 이분법적 구도를 느끼게 된다 이 발표가 명시적으로 . ,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는 의도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물질로 대표되는 비인간 존재, 

에 대한 관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글이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이분법적 구도는 해명 혹은 극복이 필요해 보인다 인간 혹은 문명의 총합적 . 

행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느껴져서인지 쪼개지고 합해지는 물들의 행위성은 ,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잘 파악되지 않는다, .

토론이 구체적이고 미세한 부분들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 . 

다만 연구에 누가 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주 행정 주도 산림복구를 둘러싼 갈등과 이재민의 대응, ｢ ｣

- 187 -

행정 주도 산림복구를 둘러싼 갈등과 이재민의 대응14)

년 경북산불 이후 안동시 길안면 사례 - 2025 -

임주국립경국대학교( )　

산림복구 갈등에 주목하는 까닭. Ⅰ

년 월 일 안동시 길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재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2026 5 12 , . 

년 월 발생한 경북산불 이후 추진된 긴급벌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2025 3

개적으로 제기한 자리였다 산불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는 특별법. 1) 제정 등을 통해  

피해 지원과 복구 체계를 마련해 나갔다 그러나 제도적 복구가 본격화되는 과정에. 

서 주민들은 재산권과 절차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길안면에서는 산불 . 

이후 복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사업 집행과 주민의 재산권 및 참여를 둘러싼 갈등

이 나타났다 특히 산림복구는 길안면 주민들의 생업과 재산 생활 기반과 밀접하게 . ,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 방식과 절차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 

이 글은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작성된 미완성 원고이므로 발표자의 동의 없이 인용 및 전재하는 * ,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특별법은 년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월 일 공포 시행되었다 2025 9 10 28 · . 

의안정보시스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 산불피해   , · · ( )(｢

지원대책 특별위원장)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U5G0F9U1Y7Z1C4D2T1V

검색일 2X1Z2X6T5> ( : 2026.07.2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 , ｢ ｣

검색일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4952#0000> ( : 2026.07.24).

< 목 차  >

산림복구 갈등에 주목하는 까닭. Ⅰ

조사지의 산불 피해 현황. Ⅱ

산림복구 갈등의 형성과 전개. Ⅲ

이재민의 조직화와 대응. Ⅳ

산림복구 갈등과 이재민 실천의 의미.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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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재난 복구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경험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경향

이 있었다 재난 복구를 둘러싼 국내 연구들은 주로 예산 배분 법제 정비 회복력 . , , 

지표 등 제도적 행정적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 .2) 산불 이후 산림복구 갈등을 직접  

다룬 연구 역시 인공조림과 자연복원 사이의 기술적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

를 전개해 왔다.3) 특히 생태복원 기술과 조림 방식 수종 선택 등 산림복구의 기술적  , 

측면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 기관의 연구서와 보고서를 통해 검토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재난 복구에 관한 연구들은 제도적 행정적 측면과 생태복원 조. · ·

림 방식 수종 선택 등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주민의 경험과 대· , 

응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주도 산

림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한 주민 인식과 대응 양상을 민속학적으로 살펴보

는 데 목적이 있다.4) 길안면 현장의 경험과 실천을 기록함으로써 재난 이후 복구가  

단순한 물리적 복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기존의 관계와 조직을 바탕으로 자신

의 권리와 참여 방식을 조정하고 대응해 가는 사회적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리버 스미스 의 비판적 재난인류학 관점을 이론적 자원으- (Oliver-Smith)

로 삼는다 그는 재난을 자연현상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사. 

회적 과정으로 파악하며 복구 과정에서 기존의 권력관계와 불평등이 드러나는 동시, 

에 재구성된다고 본다.5) 또한 그는 재난 경험자를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행위자로 이해한다.6) 이러한 관점에서 길안면의 산림복구 갈등을  

2) 백지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산배분에 있어 재난리스크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 , , ｢ ｣

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허아랑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회복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18. , , ｢ ｣

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현 재난관리체제 운영 현황과 이재민에게 실질적 , 2017. , ｢

도움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용구 자연재, , 2020. , ｣ ｢

난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 측정체계 구축 및 실증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박사학, ｣

위논문 이재영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재난 복구지원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 2023. , , ｢ ｣

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다솔 한국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불평등에 관한 , 2024. , ｢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현석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복, , 2025. , ｣ ｢

구 역할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26.｣

3) 박홍엽 홍성만 산불재난 복구를 둘러싼 갈등 해결 탐색 산불피해지 복구를 중심으로 저널  · , - - , ｢ ｣ 󰡔

국가유산 제 호 국가유산방재학회7 , , 2022.󰡕

4) 이 글에서는 년 경북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이재민 으로 지칭한다 다만 산림복구 갈등 2025 ‘ ’ . 

이나 주민조직의 활동을 서술할 때에는 맥락에 따라 주민 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 .

5) Anthony Oliver-Smith, “Theorizing Disasters: Nature, Power, and Culture”, in Susanna M. 

Hoffman · Anthony Oliver-Smith (eds.), Catastrophe and Culture: The Anthropology of 

참고Disaster,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2002, pp.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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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업 집행 과정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재난 이전의 사회적 조건과 복구 과정, 

에서 형성되는 행정과 주민의 관계 그리고 이재민의 대응이 서로 맞물리는 과정으, 

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올리버 스미스의 관점을 세 가지 차원에서 활용한다. - . 

첫째 길안면의 산불 피해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림 의존적 생활구조 등 재난 이, , 

전의 사회적 조건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둘째 산림복구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 , 

의 권한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조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이재민을 지원. , 

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재난 상황을 해석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자로 파악

한다. 

필자는 년 월 경북산불 직후부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2025 3

과 복구 과정을 관찰해왔다.7) 이 과정에서 이재민 씨를 A 8) 통해 길안면의 산림복구  

갈등을 접하게 되었고 기자회견을 외부에 알리는 활동을 요청받았다, .9) 이것을 계기 

로 길안면 산림복구 갈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대응 과정에 참여

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실천과 함께 행정의 논리와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기관. 

의 공문 법령 언론보도 자료 등을 병행 분석하였다 또한 년 월 일 길안면 , , . 2026 5 12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재민이 주관한 기자회견 현장을 관찰 기록하고 길안면산· , 

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길안산불대책위( ‘ ’) 임원과 이재민들을 면담하였다 월 . 5

일에는 길안면 장터의 공개 발언장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발언을 기록하였다25 . 

기존의 재난 복구에 대한 연구가 제도와 행정 차원에 집중되어 온 상황에서 이 연, 

구는 복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재민의 경험과 실천에 주목한다 특히 이재민들이 . 

기존의 관계와 조직을 바탕으로 재난 이후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재난과 복구를 주민들의 일상과 실천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민속학적 접근의 가능성

을 모색한다. 

6) Anthony Oliver-Smith, “Critical Disaster Studies: The Evolution of a Paradigm”, in S. 

Uekusa et al. (eds.), A Decade of Disaster Experiences in Ōtautahi Christchurch, Springer 

참고Nature Singapore, 2022, p.30 .

7) 년 월 산불 직후부터 년 월 일까지 약 년 개월 동안 총 회에 걸쳐 경북산불  2025 3 2026 7 23 1 4 , 35

피해지역의 개 마을을 방문하며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구호물품을 구매해 전달하는 47 . 

활동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후 피해 마을을 방문하여 이재민들을 면담하고 일상과 복구 과정을 , 

관찰하였다.

8) 씨 남 세 농업 및 가공업 길안면주민자치위원회 및 길안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안동시산불 A ( , 45 , , ·

피해주민대책위원회 임원).

9) 필자가 이재민 측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에 진입했다는 점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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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의 산불 피해 현황. Ⅱ

년 월 일 오후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2025 3 22 , 

하였다 산불은 최대순간풍속 의 강한 돌풍을 타고 시간당 약 의 속도로 . 27m/s 8.2km

빠르게 확산되었다.10) 이 산불은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을 지나 동쪽 끝 영 , , , 

덕군의 어촌까지 번졌으며 월 일 오후가 되어서야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 3 28 .

 

이 산불은 경상북도 재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남겼다 명사망 명 부상 명의 인명 피해와 세대 명의 이. 176 ( 27 , 149 ) 2,246 3,587

재민이 발생했으며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에 해당하는 의 산림이 소실, 5.4% 99,417ha

되었다 이 밖에도 주택 동 농작물 재배지 시설하우스 동 농기계 . 3,819 , 2,003ha, 1,480 , 

대 문화유산 개소 등이 소실되었다17,265 , 31 .11)  

안동시는 의성군과 인접한 지역으로 산불이 확산된 지역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 

지역에 속했다 안동시의 피해가 특히 크게 나타난 것은 이 지역이 지닌 산림 자원. 

의 비중과도 무관하지 않다 안동시는 산림면적이 로 경상북도 개 시 군 . 106,006ha 22 ·

중 가장 넓은 산림을 보유한 지역이다.12) 년 임업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상  2025

북도는 전국 임가 가운데 재배업 종사 가구의 채취업 종사 가구의 ( ) 21.6%, 林家

를 차지해 두 업종 모두 전국 위를 기록했다21.0% 1 .13) 안동시는 전국에서 임업 의존 

도가 두드러지는 경상북도 안에서도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 

특성에서 년 경북산불은 광범위한 산림 소실을 넘어 산림에 의존해 살아온 주민2025

들의 생업과 생활 기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0) 경상북도 초대형 산불 발생 및 진화 현황 경상북도청 발행 문서 참고 , , , 2025 .｢ ｣

11) 경상북도 앞의 자료 참고 , . 

12) 산림청 년 전국산주현황 산림청 쪽 참고 , 2024 , , 2025, 29 .｢ ｣

13) 산림청 년 임업경영실태조사 산림청 쪽 참고 , 2025 , , 2026,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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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월 일 오후 의성군과 인접한 길안면 백자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3 24 , 

로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산불은 길안면 남선면 남후면 일직면 임동면 임하면 풍, , , , , , , 

천면에 큰 피해를 남겼다 명사망 명 부상 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동과 산. 10 ( 4 , 6 ) 1,637

림 가 소실되는 피해를 남겼다 특히 농 축산업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농작23,785ha . · , 

물 재배지 축사 동이 소실되고 가축 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등 총 883ha, 231 20

건 약 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여 농촌 주민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13,434 , 438

흔들렸다 이 밖에도 농기계 공공시설 문화재 복지시설 등에서도 물적 피해가 광범. , , , 

위하게 발생했다.14)

갑작스러운 산불은 지역에 내재한 다양한 문제를 표면화했다 산불 피해지역 대부. 

분은 이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과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길안면 또한 산불 이, . 

전부터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어온 지역이다 년 명에서. 2016 3,102 15) 년 월 기준  2026 4

명으로2,513 ,16) 감소하여 년 사이 약 나 줄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 , 10 19% . 

서 경북산불은 길안면의 주거와 산림 농업 기반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산불은 의성군 , . 

점곡면과 인접한 길안면 백자리로 번졌고 길안면 주택 동과 산림 가 불탔, 365 8,684ha

다 농 축산 피해는 건 농작물 피해면적이 에 달했으며 농기계와 농업. · 5,435 , 549.5ha , 

시설 가축 피해 공공시설과 문화재 피해가 이어졌다, , .17) 

이 가운데 산림은 길안면 주민들의 생활 기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길안. 

면 전체 면적 가운데 가 산림이며20,004ha 86% ,18) 주민들은 산림에서 송이버섯과 산 

나물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고 산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해 왔다 따라서 길. 

안면 주민에게 산림은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생업과 소득 재산이 결부된 생활 기, 

반이자 삶의 공간이었다. 

경북산불로 인해 길안면 산림면적의 약 에 해당하는 가 소실되었다50.5% 8,684ha . 

소실된 산림은 행정이 주도하는 긴급벌채사업의 대상지가 되었다 길안면의 긴급벌. 

채사업 대상지 가운데 는 개인과 문중 마을 사업체가 소유한 사유림이었92.75% · ·

다.19) 이는 긴급벌채사업의 대상지가 국 공유림보다 사유림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 ·

14) 안동시청 산불대응 및 피해현황 검색일 년 월 일 , , <https://www.andong.go.kr/>, ( : 2026 5 21 ).｢ ｣

15) 정순임 길안면 디지털안동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 , , 2009.｢ ｣ 󰡔 󰡕

검색일    <https://andong.grandculture.net/andong/toc/GC02400190> ( : 2026.05.22.).

16) 안동시청 안동소개 일반현황 인구와 세대 검색일 , > > , <https://www.andong.go.kr> ( : 2026. 05. 22).｢ ｣

17) 위와 같은 자료 참고 .

18) 길안면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안내 , , ｢ ｣

검색일    <https://www.andong.go.kr/csc/giran/contents.do?mId=0201000000> ( : 2026. 05. 22)

19) 안동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차 시행 조서의 소유구분을 기준으로 필자 산출 1·3 . 

안동시청 년 안동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긴급벌채 차 시행 조서   , 2025 ( 1 ) , ｢ ｣



제 차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54

- 192 -

여준다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긴급벌채사업은 행정의 재난 대응과 주민. 

의 재산권이 직접 만나는 지점이 되었다 길안면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긴급벌채사. 

업의 집행 과정에 집중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산불 이후의 . 

산림복구는 훼손된 자연을 되돌리는 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생업과 재산이 결부된 , 

삶의 터전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복구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졌다, .

산림복구 갈등의 형성과 전개. Ⅲ

경북산불 이후 안동시에서는 산불 피해 산림의 벌채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벌, 

채사업이 진행되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이 사업의 목적은 위험목 제거사업으“

로 발생한 산불 피해목 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산불피해 산주의 피해경감 

방안으로 긴급벌채산물을 제값을 받고 유통하며 투명, 하게 사업비용을 정산하여 산

주에게 차액을 돌려주기 위함이다.”20) 긴급벌채사업은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는  

작업과 벌채된 산물의 처리 정산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절차가 결합되어 있·

다 전자가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적 목적과 관. 2

련된다면 후자는 벌채산물의 수량과 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산주에, 

게 환원하는 사유재산의 처리 과정과 관련된다. 

이 사업의 주체는 안동시이며 실제 사업의 관리 감독은 안동시산림조합이 담당, ·

한다 하지만 산불 피해목의 벌채와 해당 지역 파쇄장 부지 조성과 운영 관리 벌채. · , 

산물 처리 민원 응대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사업 운영의 대부분이 계약 업체에 일임, 

된다 특히 벌채산물의 계근과 처리 비용 정산은 여러 주체의 업무가 연계되는 과정. , 

이므로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긴급벌채사업의 준거 규정은 안동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 벌채산물 처리 사업 

계약서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 「 」 「

관한 법률 및 긴급벌채사업 집행 기준 을」 「 」 21) 명시하고 있으며 각 규정은 서로  , 

<https://www.and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58709&isLinkage=Y&

검색일 년 월 일mId=0401020000> ( : 2026 5 22 ).

안동시청 년 안동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긴급벌채 차 시행 조서, 2026 ( 3 ) , ｢ ｣

<https://www.and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62609&isLinkage=Y&

검색일 년 월 일 참고mId=0401020000> ( : 2026 5 22 ) .

20) 안동시산림조합 년 안동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 벌채산물 처리 사업자 과업지시서 , 2025 , ｢ ｣

2025.

21) 긴급벌채사업 집행 기준 은 문서상 다른 규정과 함께 기재되어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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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층위에서 사업의 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22)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

리에 관한 법률 은 산불피해지 내 입목벌채의 허가 신고 절차와 산림사업의 시행·」

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을 포함하여 산림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23) 목재의 지속가능한  「

이용에 관한 법률 은 목재의 규격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 사항을 ·」

정하여 벌채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24) 이 

처럼 계약서가 명시한 규정들은 입목벌채의 절차와 산림소유자의 권리 벌채산물의 , 

품질 유통 등 서로 다른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법령과 행정지침· . 

은 긴급벌채사업의 법적 행정적 운영 원칙을 이루며 실제 사업 과정에서 산주와 · , 

행정기관 사업 운영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을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 

그러나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와 실제 사업의 집행 과정 사이에는 주민들이 문제로 

인식한 간극이 존재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긴급벌채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벌채. 

산물의 처리와 정산 과정에 집중되었다 특히 벌채산물의 계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 

고 그 결과가 산주 정산금으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관련 법령. 

에서 계근 자체가 별도의 의무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근은 . 

산주에게 지급될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절차였다 따라서 긴급벌채사업을 둘러싼 . 

갈등은 피해목 제거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넘어 행정이 주민의 사유재산을 대상, 

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의 가치와 수익을 어떻게 측정하고 처리하며, 

그 과정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먼저 규정에 따른 긴급벌채와 벌채산물의 유통 처리 사후정산의 흐름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안동시와 안동시산림조합이 산불로 인한 긴급벌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산림을 파악하고 그 대상이 확정되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다 이후 위험목 제, . 

거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며 산주의 동의 또, 

는 공고에 따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이 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 

가 해당 지역에 파쇄장을 만들고 대상지의 피해목을 벌목한다 벌채한 피해목의 처, . 

리 정산 절차에 따라 산주에게 해당 금액을 환원하고 업체는 피해목을 파쇄 가공· , ·

인 조문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 

22) 안동시산림조합 안동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 벌채산물 처리 사업 계약서 안동시산림조합  , , ｢ ｣

문서, 2026.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색일  , , <https://www.law.go.kr> ( : ｢ ｣

2026. 05. 2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검색일  , , <https://www.law.go.kr> ( : ｢ ｣

2026.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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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판매 수익을 얻는다 아래 도식은 년 안동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 벌. 2025

채산물 처리 사업자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입목매각 및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를 나

타낸 것이다.

 

도식 입목매각 및 위험목 제거사업 프로세스< 1> 

출처 년 안동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 벌채산물 ( : 2025

처리 사업자 과업지시서)

그러나 길안면에서 진행된 긴급벌채사업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제도적

으로 기대했던 절차와는 차이가 있었다 길안면의 긴급벌채사업은 개 대상지면적 . 97 (

를 대상으로 년 월까지 차 사업이 진행되었고543.14ha) 2025 6~12 1 ,25) 차 사업은  3 2026

년 월까지 개 대상지면적 총 의 벌채목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3~12 96 ( 76.97ha)

다.26) 이재민들은 년 차 사업을 경험하면서 업체 선정 파쇄장 운영 계 2025 1·2 , , 

근 생략 등의 여러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년 차 사업 시행이 예정되자 길안면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주민자치2026 3·4 , ( ‘

위 회장은 ’) 안동시장 안동시의회 안동시산림조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 . 공문의  

핵심 내용은 업체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것으로 차 사업에서 발생한 문, 1·2

제들을 시정하고자 한 대안들이었다 주민들은 첫째 파쇄장의 입지와 관련해 주민 . ,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 동의를 확보할 , 

것을 요구했다 둘째 업체의 자격과 관련해 피해목 예상량에 맞는 면적을 준비하고. , , 

25) 안동시청 년 안동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긴급벌채 차 시행 조서 참고 해당 조 , 2025 ( 1 ) . ｢ ｣

서는 안동시 공고상 차 사업의 내용을 포괄함1·2 . 

26) 안동시청 년 안동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긴급벌채 차 시행 조서 참고 해당 조 , 2026 ( 3 ) . ｢ ｣

서는 안동시 공고상 차 사업의 내용을 포괄함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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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산림조합 예치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 

다 셋째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계근 장비 및 를 설치하고 입고 출하 내역서. , CCTV , ·

를 작성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27) 하지만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공 

문에 실질적인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 

응하게 되었다.

년 월 일 오전 시 길안면 행 2026 5 12 9 , 

정복지센터 앞에 길안면 주민들이 모여들

었다 긴급벌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을 고

발하는 기자회견을 위해서였다 이 기자. 

회견에는 주민자치위 길안면 개 유관, 13

단체28) 안동시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이하 안동산불대책위 도 참여하였다( ‘ ’) .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길안면 주민

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주요 지역 조

직망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었다 산림복구 갈등이 특정 이재민 집단의 민원 차원을 .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된 것이었다.

기자회견은 시 분경 시작되었다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스무 명의 주민들은 9 10 . 

일하던 복장 그대로 우리고향 길안은 우리가 지킨다 주민을 기만하는 업체와 행정‘ ! 

은 물러가라 길안면주민자치회 및 전 유관단체 일동 이라고 쓴 현수막 뒤에 섰! - -’

다 이 자리에는 이재민 외에 언론 취재팀과 지방선거 후보와 선거운동원 경찰 등 . , 

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의 내용과 관련된 20 .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내 주민자치위 사무국장의 인사. 

말이 시작되었고 안동산불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성명서는 , .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27) 길안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파쇄장 운영 주민 의견 반영 요구 길안면주민자치위원회 문서 , , , ｢ ｣

실제 공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쇄장 운영은 주민 불편과 환경 관련 문제가 없2026. . ‘

는 장소로 하되 지역 피해목 사업 예상량에 맞는 면적을 준비한 업체를 선정 피해목 처리업체가 , . 

무분별하게 파쇄장을 임대할 수 있으니 파쇄장 임대 시 해당 위치 피해목 보상금은 가장 높은 금액

을 제안한 업체로 하되 안전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금액을 산림조합에 예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 

투명한 보상금 산출을 위하여 파쇄장 계근 장비 설치 및 입고 출하 내역서 작성업체 선정, CCTV · .’ 

28) 길안면 이장자치회 체육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새마 , , , , , , , 

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회 남성 자율방범대 여성 자율방범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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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상의 기준이 나무의 계근이고 안동시 운영지침상 의무인데도 현장에서“ , , 

는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산주의 동의가 보상의 백지 위임이 아님에도 . , 

단가와 정산 방식이 명시된 서면 계약 없이 벌채가 강행되고 있다 셋째 안동시는 . , 

산림조합에 책임을 전가하고 산림조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행정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 넷째 행정이 주민의 재산권보다 업체의 편의를 우선하고 있어 주민 재산. , 

권 보호 입장이 불명확하다.”29) 

성명서는 계근의 즉각적인 시행과 투명한 증명서 발행 서면 계약 체결 후 사업 진, 

행 관련자와 행정 책임자의 입장 표명 및 문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 . 

선언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우리는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법적 “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안동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 

지 길안면 주민자치회와 지역 유관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30)

당일 저녁 안동 와 헬로 영남방송의 뉴스에 기자회견 소식이 보도되었다, MBC TV .31) 

이재민들의 공문에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던 안동시산림조합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표 긴급벌채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산림조합의 해명< 1> 

이재민 측이 제기한 의혹 산림조합 측의 해명

원 입찰 문제 0 다른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 업체 선정

산주 환원금 문제 최고 최저 평균가 협의·

계근의 생략 벌목 피해목에 섞인 이물질 작업 속도 고려·

절차의 문제 차 사업부터 현장 계근 변경 예정4

29) 길안면주민자치위원회 외 안동 산불복구사업 원 입찰 및 조직적 정산 조작 의혹 고발 기자 , ‘0 ’ ‘ ’ ｢

회견 성명서 길안면주민자치위원회 작성 문서 참고, , 2026 . ｣

30) 씨 남 세 농업 안동시산불대책위 임원 년 월 일 길안면 행정복지센터 의 선언문  B ( , 64 , , , 2026 5 12 , )

낭독 중.

31) 이도은 파크골프장보다 집 , ‘ ’ , ｢ ｣

<http://andongmbc.co.kr/main/news/news_replay_view.php?no=030481> 검색일  ( : 2026

년 월 일5 25 ).

홍아영 산불 차 피해 예방하는 긴급벌채 사업 산주 환원금 원 업체가 선정   , 2 0 ? ,…｢ ｣

   < 검색일 년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817> ( : 2026

월 일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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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측은 이재민 측이 제기한 의혹을 부분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원 입찰 . 0

문제는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이 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평가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하였고 산주 환원금은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 무리한 , , 

작업 방지를 위해 최고 최저 금액을 제외한 두 업체의 평균가로 책정한 것이라고 ·

밝혔다 또한 계근 방식은 목재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 실효성과 작업 속도를 고려해 . 

가공 후 측정한 것이며 계근과 계약방식 절차상의 문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 4

차 사업부터 일부 수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주민자치위는 기자회견 당일 오후 이 사업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인 안동시장, ·

과 안동시산림조합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였다 이재민들은 기자회견을 .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발장 접수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해명을 지켜. 

본 뒤에 나온 대응이 아니라 이재민들이 미리 계획해 둔 대응이었다, .

월 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두 번째 관련 언론보도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월 5 12 , 6

일에야 이루어졌다30 .32) 월 일 보도에서는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주들의 산 6 30

불 피해목 환원금 산정이 불투명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었다.33)

표 는 길안면의 년 차 긴급벌채사업부터 년 주민들의 공문 발송과 < 2> 2025 1·2 2026

기자회견 공개 발언 및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과를 정리한 것이다, . 

32) 년 월 일 전국지방선거가 치러졌다 2026 6 3 , . 

33) 이도은 내 나무 몇 톤 가져갔나 산불 피해목 정산 논란 , ?..' ' , ｢ ｣

    <https://andongmbc.co.kr/main/news/news_view.php?num=83376&sfl=&stx=>

검색일     ( : 2026.07.09).

날짜 주요 내용 비고

2025. 6~12
안동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긴급벌채 차 진행( ) 1·2

길안면 개 대상지97

면적 ( 543.14ha)

2026. 3. 24
길안면 주민자치위원회 파쇄장 운영 주‘

민 의견 반영요구 공문 발송’ 

수신자 안동시장 안동시의회 안: , , 

동시산림조합

2026. 3. 26 안동시 산림과 공문 회신
관리업무대행인 안동시산림조합에 

문의하라는 안내

2026. 3~12
안동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긴급벌채 차 진행( ) 3·4

길안면 개 대상지96

면적 총 ( 76.97ha)

2026. 5. 12

안동 산불 복구 사업 원 입찰 및 ‘0 ’ 

조직적 정산 조작 의혹 고발 기자회견 ‘ ’ 

개최

길안면 행정복지센터 마당( )

주민자치위 길안면 개 유관단, 13

체 안동산불대책위 연대, 

기자회견 관련 언론보도

파크골프장보다 집- ‘ ’
안동 헬로 영남방송 MBC,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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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대응은 긴급벌채사업의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 

었다 산불 이후의 산림복구 과정에서 행정은 사업 수행자의 신속한 집행과 작업의 .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이재민들은 절차의 투명성과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였다 이재, . 

민들의 대응은 공문 발송이라는 제도적 절차에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답변이 돌, 

아오지 않자 기자회견과 고발장 접수라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행동으로 옮겨갔다. 

이 행동은 기존의 행정적 의사소통만으로는 자신들의 요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다고 보고 언론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적 통로를 활용하여 문제를 가시화한 과정으, 

로 볼 수 있다 산림복구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행정 절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 

문제였다 누가 복구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삶이 복구의 기준이 되는. , 

가를 둘러싼 갈등이기 때문이다.

. Ⅳ 이재민의 조직화와 대응

년 산림복구 갈등에서 나타난 이재민들의 조직적 대응은 갑자기 형성된 것이 2026

아니었다 길안면의 조직적 대응 역량은 산불 직후 대피소 운영과 피해 주민 지원 . 

과정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 바탕. 에는 산불 이전부터 활동해온 주민조직과 

지역의 관계망이 존재하였다.

산불 직후 주택이 소실된 길안면 이

재민 여 명은 길안중학교 체육관을 90

대피소로 삼아 두 달여 동안 생활해야 

했다 대피소는 고령의 이재민들에게 . 

결코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다 이 시기 . 

대피소는 단순한 임시 거처에 머물지 

않았다 기존의 주민 관계와 조직이 재. 

난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새로운 , 

관계와 역할이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산불 차 피해 예방하는 긴급벌채 사업- 2 …

산주 환원금 원 업체가 선정0 ?

2026. 5. 25 길안 장터 선거 유세장 씨 공개 발언A
산림복구 및 임시주택 관련 의혹 

제기

2026. 6. 30 

산림복구 의혹 관련 언론보도

내 나무 몇 톤 가져갔나 산불 피해목 - ?..'

정산 논란'

안동MBC

사진 년 월 일 < 2> 2025 4 12

길안면 이재민 대피소 씨 제공(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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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때 정부와 지방행정과 개인과 단체들의 구호 활동과 물품 기부가 이어졌다. . 

외부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피소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탱한 것은 주민자치

위와 유관단체였다 그 구성원들 가운데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적지 않았지만. , 

이들은 자신의 피해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위원회와 유관단체들은 이재민 돌봄과 식사 준비 청소 행정 안내는 물론 외부 자원, , 

봉사자들의 활동 관리까지 맡으며 대피소 운영의 중심을 잡았다 또한 고령의 이재. 

민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를 곁에서 함께 처리하며 재난 , 

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은 재난의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이재민을 돌보는 대응 주

체로 활동하였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기존 주민조직의 관계망과 상호부조의 실천이 .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피소에서 이재민들과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 

온 주민자치위와 유관단체는 이후 길안산불대책위를 결성하는 데 주요한 축이 되었

고 대피소에서 형성된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산불 이후 주민들의 집합적 대응을 조, 

직하는 기반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대피소는 재난으로 인해 기존의 일상과 관계가 . 

중단된 공간인 동시에 기존의 관계와 조직이 재난 상황에서 재구성되고 주민들의 집

합적 대응 역량이 가시화되는 공간이었다 산불 이전부터 활동해 온 조직과 산불 이. 

후 새롭게 결성된 대응 단체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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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는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 34) 따라 구성된 조직 

이다 평소 길안면의 주민 자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 유관단체들 또한 그랬다 이 조직들은 제도적으로 구별되지만 길안면 주민들, . , 

에게는 두 조직이 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조직으로 회자된다.

년 월 일 결성된 길안산불대책위는 기존 2025 4 17 주민자치위 회원들과 유관단체 회

원들이 대책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였다 이번 산림복구 갈등에 대한 대. 

응이 이재민 집단에 한정되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적 역량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길안산불대책위가 결성된 배경은 이재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인식한 데 있다 특히 이번 산불피해지역은 고령의 인구 비율이 높아 행정 절차를 . , 

스스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 사이의 간극이 컸다. 

집 탔는 거 농기계 탔는 거 신고하라 그는데 그게 얼마나 복잡고 뭔 말인동 알아야 쓰지 여“ , , ? 

기 이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 것도 못해.”35)

실제로 필자가 현장에서 만난 고령의 이재민들 대부분은 행정 문서에 익숙하지 않

기 때문에 산불 직후 피해보상을 위한 신고서 작성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때 마을 이장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젊은 주민들이 산불 피해 신고서를 대신 작성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면 단위의 피해를 파악하고 공. 

동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길안산불대책위 결성 과정에서 이재민들의 자발적 실천이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 년 경북산불 직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개 시 군의 모. 2025 , 5 ·

든 주민에게 긴급 지원금 만 원을 일괄 지급하였다30 .36) 길안면 이재민들 가운데 상 

당수는 이 지원금 일부를 길안산불대책위 운영 기금으로 내놓았다 당시 상황을 주. 

민자치위 길안산불대책위 안동산불대책위에서 활동한 씨는 이렇게 전한다, , A .

3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검색일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7170109309023&histNo=005> (

: 2026. 07. 31).

35) 씨 여 세 길안면 백자리 년 월 일 마을회관 의 구술 E ( , 84 , , 2025 7 4 , ) .

36) 경상북도는 년 월 일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주민 만 명에게 인당  2025 3 28 , , , , , 27 1

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정훈 경북도 산불피해지역 주민에 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오마30 . , , 30 , ｢ ｣

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4409> 

검색일    (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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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이 만 원씩 받은 거를 다시 이철우 도지사가 썼던 돈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 30 , 

가지고 한 만 원 만 원 만 원 가까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하니까 너들너희1600 , 1700 ... 2000 . ‘ (

들 열심히 해봐라 너들이 우리를 대변해줘서 고맙다) . ( ) .’”37) 

그렇게 약 만 원의 기금이 모였다 이 기금은 본래 개별 세대의 생계를 돕기 2,000 .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이었다 이재민들은 그 돈을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기 . 

보다 자신들을 대변할 조직의 운영 기금으로 내놓았다 개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이 공동의 기금으로 전환된 것은 그들이 산불 피해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

음을 보여준다 이 기금은 이재민 조직이 행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 

기반이 되었다.38) 

  

  

길안면 이재민들의 조직적 역량은 곧바로 집합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길안산불대책. 

위 결성 이후 이재민들은 나머지 개 피해 면과 연대하여 안동산불대책위를 결성하6

였다 안동산불대책위는 년 월 일 피해 복구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 2025 4 29 , 

며 안동시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39) 이 총궐기대회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 

이 자신들의 대표 조직을 결성하고 국가와 지방행정을 향한 안동산불대책위의 첫 집

단 행동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다른 피해 시 군의 대책위들과도 연대가 이루어졌고. · , 

개 시 군의 이재민 집단을 아우르는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경북산불5 · ( ‘

대책위 가 월 일 결성되었다 총궐기대회에서 ’) 5 2 . 안동산불대책위원장은 산불 피해를 

37) 씨 남 세 당시 길안산불대책위 사무국장 A ( , 45 , , 년 월 일 의 구술2025 5 30 ) . 

38) 이후 각종 집회와 회의에 필요한 물품 이동 차량 등의 각종 비용을 이 기금에서 충당하였다 , .

39) 조영규 안동서도 산불 피해주민 총궐기 정상적 삶으로 복귀 대안 내달라 한국농어민신문 , ...“ , ” , , ｢ ｣

검색일 2025. 4. 29, https://link24.kr/ESyZ4Eg ( : 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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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안동시의 개 면을 대표하여 안동시에 산불 피해 주민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는 7

공문을 전달했다 이날의 제안은 월 일 일상회복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공. 5 20 ‘

청회 개최로 이어졌으며 대책위 임원들은 공청회에서 이재민들의 피해 상황을 적’ , 

극적으로 전달하였다 길안면 이재민들은 면 단위의 대응길안산불대책위에서 시작. ( )

해 안동시 전체의 대응안동산불대책위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나아가 도 단위의 대( ) , 

응경북산불대책위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대응은 재난 피해가 행정구역별로 분절( ) . 

되어 경험되면서도 피해 주민들이 공통의 문제를 매개로 더 넓은 연대 단위를 구성, 

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민들은 기존의 관계와 조직을 바탕으. 

로 행정기관과 교섭하고 공청회와 공문 등 제도적 경로를 활용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 나갔다. 

이렇게 쌓인 역량은 년 길안면 산림복구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으로 발휘2026

되었다 산림복구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주도한 것 행정기관에 공문을 . , 

발송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주체도 바로 이 조직들이었다 일상적으로 쌓아온 주민자. 

치위와 유관단체들의 신뢰와 조직적 경험이 산림복구 갈등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적 대응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월 일 기자. 5 12

회견장의 공식적인 발화가 끝나고 언론사 기자들의 개별 취재가 있었다 개인과 문. 

중이 소유한 산까지 소실한 구수 리의 한 이재민은 벌채목 처리 과정을 이번 기자회2

견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연 , 

복원되도록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40) 결국 기자회견은 주민들의 문제 제 

기로 마무리되었다 씨의 말처럼 이날의 기자회견이 해결책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 C , 

없다.

당시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고발장 접수에 앞장섰던 씨는 이후 주민자치위를 탈퇴A

하였다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와 유관단체가 산림복구 문제에 대응하. 

는 과정에서 행정과의 관계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산림복. 

구 문제에 대한 개인적 문제 제기와 행정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주민·

조직의 위치를 분리하려는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년 월 일 길안면 장날 씨는 이재민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기회를 2026 5 25 , A

찾아 나섰다 이날 장터에서는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 유. 9

40) 산림조합 관계자가 와서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 의혹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

심정이었는데 관계자는 아무도 안 나오고 우리 외침만 있으면 이거 참 해결책이 나올까요, ." 

씨 남 세 농업 산림 소실 이재민 년 월 일 기자회견장 의 구술   C ( , 70 , , , 2026 5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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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진행되고 있었다 씨는 현직 시장 . A

후보 측과 경쟁하는 다른 정당의 유세 마

이크를 통해 산림복구 사업과 임시주택 

문제 등 이재민들이 겪어온 어려운 상황

에 대해 발언하였다.

파쇄자는 개인의 돈이 개인의 장사가 되기 때“

문에 개인이 산주들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 

이거를 지켜보고 방어를 하고 그리고 감시를 해야 , 

될 안동시가 지금 파쇄장에서 들어온 나무가 계근

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근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고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냈더니 산림조합의 책임이다 그리고 산림조합... ‘ .’ 

에서는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 계근을 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받. 

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방해 행위 이걸 지켜봐야 할 감시를 해야 될 산림조합이. , 

그리고 안동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모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요 잘못된 점을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이걸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략 저는 . ‘ ’ . ( ) 

당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왜 주민들. . , 

이 알아야 하는지 이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41)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씨가 선거 유세장의 마이크를 활용한 것은 고발 대A , 

상인 현직 시장이 출마한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재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42) 반면 현직 시장을 후보로 낸 정당 측 

은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씨의 실천은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대피A . 

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형성된 관계와 신뢰 산불 이후 행정 대응의 간극을 경험하면, 

서 형성된 문제의식과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경험이 조직적 대응의 과정에

41) 씨의 공개 발언 년 월 일 길안장터 그는 산림복구 의혹 고발장 접수 직후 임시주택  A (2026 5 25 , ). , 

관련 의혹에 관한 또 다른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42) 당 선거관리인은 이재민의 고충을 듣는 게 당연하다 는 취지로 씨의 발언을 지지했다 씨 M “ .” A . D

세 남 당 위원장 년 월 일 길안장터 의 구술 참고 이처럼 씨의 발언은 특정 정(53 , , M , 2026 5 25 , ) . A

당에 대한 지지 표명이라기보다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을 이재민의 문제를 제기하는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직 시장이 고발 대상이자 상대 진영 후보였다는 점에서 이재민의 목소. 

리가 특정 정치적 맥락 속에서 가시화되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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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축적되어 왔다 주민들은 그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직접 함께 행동하지 못하는 . 

데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씨를 길안면 이재민의 대표적 행위자 로 . A ‘ ’

규정하기보다는 조직적 대응이 개인화된 실천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 

의 사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내놓고 조직을 만들고 행정과 교섭하고 나아가 선거 유세장의 마이크 앞, , , 

에 서는 과정에서 이재민의 대응은 공동의 조직적 활동과 개별 주민의 실천이 교차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길안면의 사례는 재난이 공동체를 무력화시키는 데서 그. 

치지 않고 기존의 관계와 경험이 재난 이후 새로운 대응 방식으로 전환되고 주민들, 

의 실천 역량이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림복구 갈등과 이재민 실천의 의미. Ⅴ

지금까지 길안면 사례를 통해 행정 주도 산림복구 과정의 갈등 국면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길안면의 산림복구 갈등은 행정 절차의 일부 미. 

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산림을 두고 행정과 주민이 서로 다른 복구의 ,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갈등으로 볼 수 있다 행정 문서와 사업 집행 과정에서 . 

산림복구는 위험목 제거와 차 피해 예방 신속한 사업 집행과 벌채산물 처리 등을 2 ,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반면 주민들에게 산림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피해목이 아니라. , 

재산과 생업이 결부된 생활 기반이었다.

특히 계근의 문제는 산림복구 기준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행. 

정과 사업 수행자의 관점에서 계근은 긴급벌채사업의 한 절차였지만 주민들에게 계, 

근은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였다 주민들. 

이 서면 계약의 부재와 계근 생략으로 경험한 사업 방식은 복잡한 현장을 절차와 속

도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처리하려는 행정적 경향으로 해석된다 결국 계근을 둘러싼 . 

갈등은 특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산림복구 과정에서 무엇을 확, 

인하고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재난 이후 주민들의 대응은 산불 이전부터 형성된 지역사회의 관계와 조직을 기반

으로 이루어졌다 산불 이전부터 활동해 온 주민자치위와 유관단체는 대피소 운영 .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관. 

계와 신뢰는 이후 길안산불대책위의 결성과 재난지원금의 공동기금 전환으로 이어졌

다 이들의 대응 범위는 마을 단위에서 안동시 전체로 다시 경상북도로 확대되었으. , 

며 주민들은 행정과 교섭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점차적으로 마련해 갔다 그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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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년 산림복구 갈등에서 공문 발송 기자회견 고발장 접수 등의 구체적인 실천2026 , , 

으로 나타났다.

이재민들의 실천은 재난 이후 수동적 피해자에서 능동적 행위자로 변화한 과정으

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국가와 행정의 관점에서 이재민들은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 

되었다 하지만 재난 이후의 현장에서 이재민들은 자신과 이웃의 삶을 조직하고 행. 

정 절차를 해석하며 공동의 요구를 구성하는 주체로 활동하였다 이재민들의 행위자. 

성은 산불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산불 이전부터 존재했던 주민조직과 , 

관계망 지역 활동의 경험이 새로운 상황에서 가시화되고 재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씨의 실천은 조직적 대응이 개인의 공개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한 사례로 볼 수 A

있다 월 일 기자회견과 고발장 접수에 앞장선 씨는 이후 주민자치위를 탈퇴하. 5 12 A

고 선거 유세장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산림복구와 임시주택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 

는 주민조직과 행정 공공기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직적 대응과 개인적 대응·

을 분리한 선택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의 행동에 지지와 공감을 나타냈으며 직접 . ,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씨의 대응은 산불 이전부터 형성. A

된 주민조직과 관계망 지역 활동의 경험이 재난 이후 개인의 공개적 실천으로 전환, 

된 사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길안면의 사례는 재난 이후의 복구가 단순히 물리적 복구가 아니라 그 방향과 권, 

리 주민의 삶을 조정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특히 산불 이후의 산림복구에 있어서 , . 

재산권이 보장되고 벌채산물이 적절하게 정산되는지 생업을 이어갈 조건이 마련되, 

는지 복구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재난 복구는 행정 . , 

문서와 정책 집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길안면 사례는 복구가 행정의 사업 집행. 

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재난을 경험하고 해석하며 대응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음, 

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난 이후의 복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경과뿐 아니라 . 

주민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실천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 

서 재난 복구를 주민들의 삶과 밀착해서 바라보는 민속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재난 이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관계와 조직적 역량은 재난 이후 집. , 

합적 대응의 기반이 된다 길안면에서는 기존의 관계와 조직이 산불 이후 새로운 문. 

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었으며 개별적인 피해 경험은 집합적 대응으로 전, 

환되었다 이것은 재난 이후의 주민 대응이 새롭게 형성된 관계의 결과라기보다 일. , 

상에서 축적된 역량이 재난 상황에서 재구성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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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복구의 완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앞서 살펴본 , . 

것처럼 행정과 주민이 복구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이상 사업의 종료가 곧 , 

복구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찰. 

이 필요하다 산불 이후 길안면 이재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산림복구 갈등. , 

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지역사회의 조직적 역량이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되고 , 

변화하는지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주민자치위 유관단체와 길안산불. ·

대책위 등 조직화된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만큼 다양한 이재민들의 경험, 

과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길안면이라는 단일 . 

사례에 집중한 연구인 만큼 다른 산불피해지역의 복구 과정과 주민 대응을 함께 살, 

펴보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재난 이후 농촌 공동체의 변화와 주민 . 

실천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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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도 산림복구를 둘러싼 갈등과 이재민의 대응 에 대한 토론문｢ ｣

유해정 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4·16 ‘ )

연구의 의의1. 

본 발표문은 년 초대형 영남산불 이후 안동시 길안면의 산림복구 과정을 주- 2025

민들의 일상과 관계 조직과 실천의 차원에서 추적한 연구로 크게 가지 측면에서 , 4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음 

첫째 년 초대형 영남산불의 막대한 피해와 피해주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 , 2025

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학술적 연구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 

연구가 갖는 시의성과 사회적 의미가 큼. 

둘째 산불을 완료된 하나의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산불 - , 

이후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에서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탐

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셋째 기존 재난복구 연구가 제도 행정이나 산림복원의 기술적 측면에 상대적으- , ·

로 집중해왔다면 본 연구는 복구를 경험하는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의 중심, 

에 놓고 있음 특히 피해주민을 복구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재난을 해석하. 

고 문제를 제기하며 대응하는 행위자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넷째 또한 년 개월 동안 개 마을을 회 방문하며 구호활동 대피소 생활- , 1 4 47 35 , , 

주민조직의 형성 행정과의 갈등 기자회견과 공개발언까지 복구과정을 장기간 추적, , 

했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임 재난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역사회의 관계와 실천이 재. 

난 이후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과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속학적 현지연구의 

장점이 잘 드러남.

의 관점 사회적 조건과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의 강화2. Oliver-Smith : 

발표문은 의 관점을 재난 이전의 사회적 조건 행정과 주민의 - Oliver-Smith , ① ② 

권한과 이해관계 이재민의 행위자성이라는 세 축으로 활용하고 있음 분석틀 자,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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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매우 적절해보이나 실제 본문에서는 이 세 축이 균등하게 분석되고 있지는 않

은 것으로 사료됨 일례로 이 가운데 주민조직이 대피소 운영에서 대책위 결성 공. , , 

문 발송 기자회견과 고발 등으로 대응을 확장하는 과정과 행위자성은 비교적 잘 드, 

러나 있음.

반면 재난 이전의 사회적 조건과 복구과정의 권력관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 

석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길안면의 고령화 인구감소 산림의존적 생업구조를 지역. , · ·

적 특성이나 조사지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 

재난의 피해와 복구 가능성을 불균등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이 지역이 원래 고령화되어 있었다 는 Oliver-Smith “ ”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 어떻게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재난에 대한 대응력과 복, 

구 가능성을 불균등하게 만들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임 그래야 장의 지역 현. Ⅱ

황이 장의 복구갈등이 발생한 구조적 조건으로 연결될 수 있음.Ⅲ

또한 권력관계 를 인식의 차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 ’ . 

필자는 매우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행정과 주민이 동일한 산림복구를 서로 다

른 기준에서 바라본다는 점임 그러나 이 부분이 결론에 가면 행정과 주민의 차이를 . 

단순한 복구에 대한 인식의 차이 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화하기에는 양‘ ’ , 

자가 가진 권한과 정보가 비대칭적임 행정과 관련 기관은 사업방식과 업체를 결정. 

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는 반면 피해주민은 자신의 사유지에서 나무가 어떻게 처, 

리되고 정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과 기자회견 고발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 

했음.

따라서 핵심은 누가 복구의 기준을 정하고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누가 그 - , , 

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필요가 있음 재난복구는 파. 

괴된 물리적 환경을 기술적으로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피해로 인정하고 무, 

엇을 복구할 것인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며 주민이 그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갖으, 

며 행정과 주민이 서로 다른 복구의 기준을 갖고 있을 때 누가 복구 완료 를 선, ‘ ’

언할 권한을 갖는가를 둘러싼 사회적 과정임 이렇게 볼 때 산림복구 갈등은 단순한 . 

의견충돌을 넘어 복구를 정의하고 통제하는 권력관계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권력의 문제로 확장할 때 의 이론적 접합성이 높아질 수 있음Oliver-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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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학적 분석의 심화 주민에게 산 과 복구 는 무엇인가3. : ‘ ’ ‘ ’

본 연구의 민속학적 강점은 산불 이전부터 존재했던 주민들의 관계와 조직이 재- 

난 이후 어떻게 작동하고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음. 

다만 주민들에게 산과 산림복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생활세계의 분석- 

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음 행정에게 산림이 위험목 제거와 벌채산물 처리의 . 

대상이라면 주민에게 산은 재산이면서 생업이고 가족사와 기억 지역관계가 축적된 , , 

생활공간일 수 있음 기자회견에서 등장한 우리고향 길안은 우리가 지킨다 는 표. “ ”

현에서 고향 과 지킨다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도 중요한 민속학적 질문이 ‘ ’ ‘ ’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따라서 행정과 주민이 산림복구를 다르게 인식한다 는 데서 더 나아가 누구- “ ”

의 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공식적인 복구 기준이 되는가 행정의 기술적 지식과 , 

주민의 생활지식 가운데 무엇이 인정되고 배제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는 . 

의 를 민속학적 자료를 통해 구체화Oliver-Smith Nature&#8211;Power&#8211;Culture

하는 지점이기도 함.

행위자성에서 피해자의 권리 실천으로4. 

본 연구의 목적문에도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참여 방식을 조정하고 대응해 - “

가는 사회적 과정 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점을 고려할때 재난피해자권리의 관점”

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와 함께 왜 피해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대응“ ” “

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함” .

주민의 계근 요구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에 한정되지 않음 자신의 피- . 

해와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권리와 설명받을 권리 복구의 기준과 과정에 참, 

여할 권리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의 문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공문, . , 

기자회견 고발과 공개발언은 단순한 민원이나 집합행동이 아니라 재난 이후 자신의 , 

삶과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권리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음.

참여 방식의 조정 이라는 표현도 재고해볼 여지가 있음 주민들이 이미 정해- ‘ ’ . 

진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참여방식을 적응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만 보기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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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참여 통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적 통로를 만들어가며 결정과정

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임.

동시에 주민의 행위자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가와 행정의 책임을 가려서는 안 됨- . 

왜 피해주민들이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다시 모아 조직을 운영하고 고령 피해자의 , 

행정절차를 대신 돕고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기 위해 스스로 공문, 

과 기자회견 고발에 나서야 했는지도 함께 물어야 함 즉 주민의 관계망과 조직적 , . 

역량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그러한 자발적 실천이 없으면 피, 

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던 제도적 조건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래. 

야 행위자성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극복했다 는 서사에 머물지 않고 제약된 조건 ‘ ’ , 

속에서 복구의 방향을 바꾸려 한 권리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음.

결론에 대한 제안5.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의 세 가지 분석축이 다시 회수될 필요- Oliver-Smith

가 있음 첫째 재난 이전의 사회적 조건이 피해와 복구의 가능성을 어떻게 형성했는. , 

가임 둘째 산림복구의 기준과 방향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어떻게 드러났는가임 셋. , . 

째 주민들은 그 조건 속에서 기존의 관계와 조직을 활용하여 어떻게 공동의 요구와 , 

권리를 구성했는가임 결국 이 세 질문은 복구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 , 

가 라는 문제로 모일 수 있음’ .

발표문 말미의 사업의 종료가 곧 복구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는 문제의- “ ”

식도 후속연구의 과제로만 남기기보다 본 연구의 핵심 결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행정의 사업이 끝났다고 주민의 삶까지 복구된 것은 아니라면 누가 복구의 완료를 ,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주민은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

임.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주민들이 산림복구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를 조망- “ ”

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 이후 무엇을 복구라고 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 “ , 

결정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를 묻는 연구로 , ”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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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좀형 미디어 환경과 서동요기법 밈(Rhizome) ‘ ’ ｢ ｣
양상 연구(Meme) : 

디지털 구술성과 주술성의 결합을 중심으로- -

오정미 강원대학교 ( 국학연구소)

들어가며1. 

 

서동요 는 남녀상열을 노래한 가장 오래된 구체 향가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서4 , <｢ ｣

동설화 속 고전가요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주로 역사적 사실의 문학화나 설화의 > . 

역사화 등 국문학과 역사학의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 

국문학에서는 향가의 해석 해독에 주안점을 두거나 참요의 주술성 측면에서 가요와 ·

서사의 긴밀한 관계를 논의하는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서동요의 주술성에 관한 연구는 향가라는 갈래에 국한되었던 초기의 연구에서 나

아가 서사 텍스트로서 이야기의 배경과 결부된 정치적 역사적 층위에서 서동요가 ·

지닌 주술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김열규는 서동요를 주술성이 형. 

성되는 소문의 선행적 모방 으로서 현실을 강제하는 주술적 위계“ ” 1)로 설명하였고, 

김승찬은 주가적 성격의 동요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참요적 성격을 지닌 민

요로 정의하였다.2) 윤영옥은 서동요를 소문이 사실이 되는 에언적 참요 3)로서 정의하

였다 특히김열규의 선행적 모방 이론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 

1)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 , , 1972. ｢ ｣ 󰡔 󰡕

2) 김승찬 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주술적 특질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 , , , 1982.｢ ｣ 󰡔 󰡕

3) 윤영옥 신라 고려 시가연구논문편 민속원 쪽 , · , , 2011, 112 . 󰡔 󰡕

< 목 차  >

들어가며1. 

고전가요 서동요 의 구술성과 주술성 특징2. ｢ ｣

리좀형 미디어에 나타난 서동요 의 현대적 전승 및 변용3. ｢ ｣

리좀형 미디어의 출현   1) 

서동요기법 밈화된 서동요 의 주술성  2) : ｢ ｣ ｢ ｣

정리하며 제 의 구비성과 주술성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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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의 상호작용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심리적 동조 현상으로 언어주술을 설명

하였다.4) 임기중은 김열규나 윤영옥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예언서인 참 , ‘

의 성격이 남녀 간의 애정론연애주과 결합하여 현실에서 어떻게 역사적 정치( )’ ( ) ·讖

적 효험성취을 발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5) 

특히 이승남은 향가의 장르가 지닌 주술성을 구성하는 담론층위를 분석해서 적용

했다.6) 그에 따르면 서동요는 차적 층위인 가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적 층위 , 1 2

인 서사물 속에서 서동이 소원을 성취하게 돕는 신비한 힘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 

는 주술성을 지닌 가요로 인식된다' ' .7) 그는 서동요의 주술성을 실현 가능한 현실적  

특성으로 정의하면서 그 요인을 서동과 선화공주의 인과성의 서사와 소문을 확산시, 

키는 매체의 특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승남의 논의대로 서동요에 내재된 주술성에는 향가와 서사의 특징 외에도 소, , ‘

문 이라는 고대 미디어의 역학이 깊이 작동하고 있다 본고는 소문 이라는 오래’ . ‘ ’

된 미디어의 메커니즘을 통해 주술성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매체의 발달로 대중의 소통 방식이 고도화된 오늘날 역설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미, 

디어인 소문의 작동 방식을 추적하는 것은 고대 서동설화 의 전승 및 변모 양상을 ' ' < >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다매체의 시대를 맞이하여 서동설화 는 현대시 현대소설 드라마 뮤지컬 등 다< > · · ·

양한 장르에서 소통하고 있다.8) 과거 민속학과 구비문학이 주목했던 구술성의 개념 

이 현대 미디어 체제 속에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에서는 서동의 서사를 함축한 서동요기법 이라는 밈이 성행하고 있다 언어SNS . ｢ ｣

학적 미디어학 측면에서 밈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추세이나 서, ‘ ’ ‘｢

동요기법 에 대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밈의 출현은 서사적 맥락’ . ｣

과 기능을 상실하고 파편화된 모티프로의 퇴행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전히 구술성, 

과 주술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과거 구두 전승의 메커니즘이 디지털 

공간에서 변형 적층되는 현대적 구비문학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 . 

대와 함께 이야기판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으며 구술성에 대한 시각도 다각화될 필, 

요가 있다. 

4) 윤영옥 서동전승 그 동요의 일고찰 한국어문논총 우촌강복수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 , , , , , ｢ ｣ 󰡔 󰡕

사, 1976.

5) 임기중 신라가요에 나타난 주력관 동악어문논집 , , 5, 1967.｢ ｣ 󰡔 󰡕

6) 이승남 한국사상문학 향가 주술성의 담론층위와 현실적 의미맥락 한국사상과  , ( ): , 韓國思想文學｢ ｣ 󰡔

문화 38. 2007.󰡕

7) 이승남 위의 논문 , . 

8) 하경숙 서동요 의 후대적 수용 양상과 변용 연구 , < > , 33, 2013.溫知論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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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서동요 본래의 참요적 성격을 구명‘ ’ 

하기 위한 주술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매체와 미디어에 따라 주술성이 성립, ‘ ’ 

되는 역학의 방식과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전승의 맥락에서 새롭게 출현. 

한 서동요 의 현대적 변용의 모습을 찾고 구술성과 주술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 또< > , 

한 진행할 예정이다. 

고전가요 서동요 의 구술성과 주술성 특징2. ｢ ｣

서동요는 고전시가의 갈래 중 기존의 노래를 개사해9) 아이들에게 유포했다는 전승  

방식의 측면에서는 동요와 민요에 해당하며 내용상 유언비어적 성격의 노래이나 아, 

직 일어나지 않은 허위사실을 소문화하여 결과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언적 기능을 수행하는 참요로도 평가받는다 현재 전해지는 자료는 삼국유사에 수. 

록된 서동요 와 한국구비문학대계 에 수록된 선화공주 노래가 있다 자세한 내. ｢ ｣ 󰡔 󰡕 ｢ ｣

용은 다음과 같다.

서동요① ｢ ｣10) 삼국유사 제 조: 2 紀異 武王

선화공주님은 善化公主主隱          

남 모르게 사귀어 두고 .      他密只嫁良置古

맛둥방을薯童房乙                

밤에 몰래 안고 가다( ) 夜矣卯乙抱遺去如    

선화공주 한국구비문학대계박갑근: ( , 2011)② ｢ ｣ 󰡔

선화공주 선화공주 우리 공주 선화공주   

시집일랑 아니 가고 밤이면 또 밤마다

서동 방만 찾아가서 안고 굴며 논다네

서동이여 서동이여 어서 오소 어서 오소

9) 이재선은 서동요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민요나 동요의 패러디인 풍자적 개작으로 보고 있다 즉 . , 

특정 지역 백제 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구비전승되는 노래를 특정 목표를 전제로 등장인물만을 의도( )

적으로 개작하여 타지역 경주 서울 에 유행시킨 노래의 일종인 탁가로 추정하고 있다( - ) .

이재선 향가의 이해 삼성미술문화재단 쪽, , , 1979, 188-189 .󰡔 󰡕

10) 의 해석은 연구자마다 분분하나 주술성의 문제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양 ‘ ’ , 卯乙

주동의 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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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통일랑 하나인데 염통 반쪽 떼어다가

공주님께 바쳤다네

삼국유사에 수록된 서동요는 향찰로 표기되며 갈래상 민요계 향가로 분류된다 현, . 

존하는 모든 향가 중에서 제일 짧은 형식인 구체로 율격은 음절의 음보 형식4 , 3(4) 4

이며 행을 제외하고는 음절로 구성된다 다음 해당 구전 자료는 구술자 박갑근 옹, 2 4 . 

의 가창 자료로서,11) 기존 학계에 일반적인 명칭인 서동요 가 아니라 선화공주 라 ｢ ｣ ｢ ｣

는 점에서 뚜렷한 변별성을 지닌다 선화공주 는 단독 민요로서 가사 안에 설화를 . ｢ ｣

보충하는 내용이 삽화 형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향가의 경우 선화공주를 주체로 작성했다면 구비전승된 민요는 행 행으로 구성, 3 +3

이 나뉜다 행은 향가의 기존 내용과 유사하고 행은 선화공주를 화자로 설. 1- 3 ,  4-6

정한 듯한 대사와 서동에 대한 지극한 연모의 감정을 대변하는 표현이 가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화공주 에서는 주인공 화자의 내면적 심경을 밀도 있게 서. ｢ ｣

술함으로써 정서적 층위가 서동요 에 비해 한층 높은 수준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 ｣

수 있다.

서동설화 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무왕의 이야기로 추정되나 서동과 무왕은 신분과 출신이 지< > , 

워진 미지의 인물이다 이 서사의 여백은 이물과의 교혼과 신이한 행적으로써 비범한 인물로 재구성. 

되어 신격화의 과정을 밟는다 다른 여타의 신화에 비해 비범한 행보나 특별한 능력이 제시되지 않. , 

았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서동요 는 서사에서 제시되지 않은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 ｢ ｣

기능의 대체로서 단지 소문만으로 절대 결합할 수 없는 두 인물을 순간적으로 매개한다 서동설화는 . 

일종의 영웅담이자 혼사담으로 내용 전개상 혼인을 성사시킬 수 있는 영웅의 자격과 요건으로 지략, 

과 지혜가 요구되었고 서동요 가 서사의 내재적 요소로서 이 요소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서동요 는 설화 속에 노래가 삽입된 구성으로 이야기의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면, ｢ ｣

서 서사 그 자체가 된다 임동권은 고전소설에서 가사가 기록된 민요를 설명하며 고. , 

대소설이라 할지라도 가창되고 문장이 율격을 가지게 되면 민요가 될 수 있고 흥미, 

있는 설화가 민요와 결탁하고 민요가 설화적 사설을 덧붙여 발전되면 고대소설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12) 김열규 역시 이 노래는 산문전승의 서사구조의 불 , 

가결한 요소로서 산문전승 문맥에 밀착해 있고 산문문맥에 대해 내재적이라고 논급, 

11) 한국구비문학대계 출처 .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 󰡕

0%EB%B0%95%EA%B0%91%EA%B7%BC&id=POKS.GUBI.GUBI.2_15266&pageUnit=20>

12) 임동권 한국민요연구 한국학술정보 쪽 . . KSI , 2003(2002), 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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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3) 서동요 는 형식적 측면에서 노래이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서사의 역할  ｢ ｣

역시 수행하므로 기능상 서사이면서 노래로 정의할 수 있다.

사실상 서동요 의 주술성은 향가 자체가 가진 본연의 주술성이 발동되는 직접적, ｢ ｣

인 방식보다는 배경설화의 맥락에서 텍스트 가 가진 인과성을 통해 주술적 기‘ ’ ‘

능 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즉 선화공주를 만나기 전후의 기점’ . , 

에 노래가 배치되어 인과성과 필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주술성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가요는 서사의 긴밀한 컨텍스트로서 주술성 을 완성시켜 서사 전개에 필. ‘ ’ , 

수적이고 불가결한 내재적 요소로서 자리를 잡았다 서동요 는 가짜 텍스트를 문맥. ｢ ｣

의 인과성을 통해 사실화로 만드는 메커니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서동요 의 주술성은 단독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서사의 앞뒤 문맥을 통해 내러티. ｢ ｣

브를 형성한 이후에도 노래 와 집단 의 구술성이 모여야만 비로소 주술이 작‘ ’ ‘ ’

동할 수 있다 이 노래의 주술성은 다른 의미로 구술성의 강조이다 전통적인 구비적 . . 

주술성은 목소리의 물리적 힘을 실체화한다 즉 음성언어의 물리적 현존성과 동시성. , 

을 갖는 동시에 서사의 내재적 요소로 이야기되면서 과거 로서 전달된다 이때, ‘ ’ . , 

소리 공간은 주술적 효과를 일으키는 매체가 된다 소리와 사물의 일체성을 통해 물- . 

리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그 대상을 호명함으로써 현실로 소환하거나 실현시킨다. ｢

서동요 에서 아이들의 가창은 음성의 공명이며 집단적인 감정 고양을 일으킨다 여, . ｣

럿이 함께 가창하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적 몰입과 최면효과를 야기하고 이로

써 하나의 공동체를 결속한다 노래의 파급력과 구술성의 위력은 공주와의 결혼성사. 

라는 결말과 연결되어 주술성의 의미를 완성하고 참언으로서 예언을 성사시킨다 이, . 

러한 과정과 함께 서동요는 동요이고 민요이며 참요로서의 자격을 함께 얻는다. 

구술성과 더불어 소문 이라는 미디어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 ’ . 

설화에서 소문 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미디어로서 이원화된 두 인물을 결속시킨‘ ’

다 소문은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즉 정보가 붕괴하거나 소문의 정보. . , , 

가 완성되어야 한다.14) 이 소문의 메커니즘은 다음의 발신자 수신자의 도식으로 설 -

명된다.

13) 김열규 앞의 논문 쪽 , , 36 .

14) 마츠다 미사 소문의 시대 이수형 역 추수밭 쪽 , , , , 2014, 6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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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의 발신자는 서동이고 차 수신자는 아이들이며 최종적으로 차 수신자는 , 1 2

궁 이라는 공간적 장소와 그 장소를 대표하는 왕 으로 설정된다 이 소문의 ‘ ’ ‘ ’ . 

전달 과정에 여주인공인 선화공주는 배제되어 있다 선화공주와 관련한 소문 은 . ‘ ’

당사자를 소외시키고 가짜뉴스이자 허위정보로서 공포를 조장한다 참요의 대부분이 , .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날조된 산물15)이라는 점에서 서동요 역시 이런 목적성에 부합한

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서동은 주술적 능력과 무관하며 그의 행보는 정치적이다. , . ｢

서동요 를 전파하는 행동은 여성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즉 소문 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거짓 정보를 전파하고 그에 대한 상대의 위신이 ,  ‘ ’

추락함으로써 주인공 서동이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사실성이 결여된 거짓 정보가 서동의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 

동요의 가짜 정보가 완성되어야 한다 노래는 왕궁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거치지 .  

않고 거리의 아이들로부터 시작해 광역으로 전파된다 소문의 시작은 서동이었으나, . ,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순간 제어가 불가능한 다수성의 흐름에 편승하게 된

다 중심이 없는 소문은 맹목적인 파괴력을 갖는다 소문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실. . 

체와 무관하며 단순히 군중을 통해 여론을 만들고 소문의 확대를 통해 기정사실화 , 

단계로 진입한다 선화공주는 사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이 다수성의 괴물이 만들. 

어낸 가짜 여론에 의해 왕실이라는 거대한 구조에서 추방되며 서동에게 포섭된다. ｢

서동요 의 실현은 미디어의 수행적 권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짜 정보가 사실로 완성되고 거짓 

정보였던 소문이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현실화한다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 (Robert 

은 어떤 정보가 확산되며 사람들이 통상과는 다르게 행동해 그 정보가 점차 Merton)

현실화되는 것을 예언의 자기성취 라 명명하고 사실상 “ (Self-fulfilling Prophecy)” , 

자기실현적 예언이 시작부터 원래 잘못된 개념을 현실로 만드는 새로운 행동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의라고 설명했다.16) 서동은 노래를 통해 거짓 정보 

를 확산시킴으로써 자기실현적 예언을 완성시켰다 결국 여기서 주술성 은 여론, . ‘ ’

과 대중이 만들어낸 과잉 소문 에 의한 예언의 자기성취라 할 수 있다 이 가짜 ‘ ’ . 

서사는 소문의 미디어를 통해 온갖 부정성이 제거되고 신성성만이 남게 되어 영웅, 

신화로 완성된다 이 입소문이 고대에 여론이 형성하는 미디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서동요가 서사 안에서 미래의 내용을 과거의 시제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문법, 

15) 이영태 신라시대 참요 서 를 이해하는 한 방법 형혹의 설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 ( ) - , 87, ｢ ｣ 󰡔 󰡕

쪽2011, 418 .

16) Merton, Robert K., “THE SELF-FULFILLING PROPHECY”, The Antioch review vol8. 

no.2., Antioch Review, Inc., 1948,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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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시제 서술 방식 또한 주술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

다 김열규는 이를 선행적 모방 으로 정의하였고 이능우 역시 지연모방 이라. “ ” , , “ ”

는 개념을 통해 희망을 이미 성취한 것처럼 불러버리는 태도를 가진 노래로서 성취

의 마력을 갖게 된 것으로17) 설명한다 서동요 의 서술 방식은 미래를 선점하는 텍 . ｢ ｣

스트로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이미 일어난 과거의 형태로 기술하는 역설적 

시간성을 갖는다 즉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넘어선 과거시제의 강조 화법이다. , . 

참언이나 참요는 내용상 미래의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언어의 시간성과 밀접한 관, 

련을 갖는다 언어와 사건의 시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건의 시간성이 쫓겨남 만남 결연 로 순차적 구성이라면 언어적 ‘A( ) B( ) C( )’→ → 

시간성은 역시간성인 의 순서로 진행되어 자체가 를 선행‘C A B C’ C C→ → → 

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 서동요의 주술성은 결국 언어가 갖는 시간의 초월성에 기인. 

한다 미래의 사건을 과거시제로 축하하는 현대 밈인 서동요기법 의 서술방법 역시 . ｢ ｣

이러한 원글에 기인한다.

정리하면 고전가요인 서동요 는 선행적 모방 지연적 모방 전미래적 과거시제의 , , , ｢ ｣

언어로 표현된 노래로서 소문의 미디어를 통해 컨텍스트적 측면에서 인과적 주술성, 

이 완성된 자기성취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학계에서 서동요는 독립된 장. 

르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받기보다 서동설화라는 서사 구조에서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 

한정적 의미의 텍스트로서 그 본질과 의미가 규정되는 종속적 성격이 강했다 특히 . 

서사의 내재적 요소로서 설화의 맥락 속에서 주술성의 의미가 강조됐다 이렇듯 서, . ｢

동설화 속 서동요 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문학적 문화적 기호로 보긴 어렵다· . ｣ ｢ ｣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밈으로 변형되면서 고착된 텍스트의 한계를 벗어나 수용자의 

맥락에 따라 변화와 증식을 거듭하는 새로운 디지털 구술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다. 

17) 이능우 앞의 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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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좀형 미디어에 나타난 서동요의 현대적 전승 및 변용3. 

리좀형 미디어의 출현 1) 

과거에는 소리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을 중시했던 반면 현재는 매체의 의존도가 높, 

아지는 추세이다 윌터 옹이 말한 바와 같이 구술성은 시대와 매체에 따라 빠르게 . 

변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변화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의 변. 

화를 경험하는 중이며 공동체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윌, . 

터 옹에서 이어진 폴레빈슨의 논의에서는 뉴뉴미디어라는 매체의 정의와 함께 제 의 3

구술성 의 개념이 등장하였다(Tertiary Orality) . 

뉴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검색과 이메일을 주고받던 기존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과 구분을 달리하는 미디어로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튜브 위키백과 등 일반 이, , , 

용자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정보 생산 및 공유에 참여하게 되는 웹 시대2.0

의 각종 미디어 형태를 일컫는다.18) 이 미디어는 페이스북이나 구 트위터와 같은  X( )

소셜 미디어로 특정하여 웹을 기반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에 참여하고 양방향적

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참여자들 간의 역동적인 의미 교환과 관계 변화를 꾀하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보여준다.19) 

폴 레빈슨은 웹 세대를 새롭게 출현한 미디어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문 텔2.0

레비전 같은 전통적인 올드미디어와 이메일과 웹사이트 같은 뉴미디어 유튜브와 트, 

위터를 뉴뉴미디어로 범주화하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뉴뉴미디어 역시 실시간으로 . 

변화하고 있으므로 끊임없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역‘ ’ . 

시 예견했듯 뉴뉴미디어는 생성과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 중요성도 그, 

사이에 얼마든지 발전과 퇴보가 가능했다.20) 현재 기존 미디어 중 상당수는 상대적 

으로 퇴보를 겪어 구미디어로 전락하였고 그중 몇몇 미디어가 진보된 변형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 전환되는 중이다.21) 뉴뉴미디어의 대다수가 원글 작성과 댓 

글의 형태로서 상호적이나 고정성과 원형성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유튜브와 트위터, 

의 경우 고도화된 프로슈머(proshumer)22)를 통해 유튜브의 쇼츠화 트위터의 밈화 등 , 

18) 설진아 권오휴 역 뉴뉴미디어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 Paul Levinson, · , NEW NEW MEDIA , ㈜󰡔 󰡕

아 쪽, 2011, 15-40 .

19) 박창균 김채은 박종호 의사소통의 이해와 실천 교우미디어 , , . . , 2022.󰡔 󰡕

20) 앞의 책 쪽 Paul Levinson, , 32-33 .

21) 트위터는 년 월에 개설 폴 레빈슨이 범주화한 뉴뉴미디어 중 유튜브와 함께 가장 마지막 2006 3 . 

에 탄생한 소셜미디어로서 빠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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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폭이 거대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현시점에서 뉴뉴미디어를 이을 새로운 세대의 용어로서 리좀형 , ‘

미디어 를 제언하고자 한다 리좀 은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Rhizomatic Media)’ . ‘ ’

리가 천개의 고원 에서 주창한 구근이나 덩이 줄기와 같은 개념으로,󰡔 󰡕 23) 위계적이고  

중심적인 전통미디어와 다른 중심이 없고 수평적으로 무한히 연결되는 탈중심화 성

격과 상호작용성을 띤 현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설명하는 핵심 용어이다 기존의 . 

미디어 연구자들이 시민 참여형 대안 매체의 대안성을 설명하기 위해 리좀형 미디‘

어 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면’ 24) 본 글에서는 이를 한 단계 확장하여 폴 , 

레빈슨이 제언한 뉴뉴미디어 의 현대적 진화형을 설명하는 핵심 용어로 재정의하‘ ’

고자 한다. 

리좀형 미디어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해체된 프로슈머들을 통해 변형된 정

보원글가 사방으로 확산되어 검열이 불가한 네트워크 미디어 형태를 뜻한다 특히 ( ) . 

원글을 실시간으로 복제 변형하여 양화적 흐름을 생성하는 들은 광의의 리좀형 · ' ' SNS

미디어에 포함된다 그중 트위터에서 이러한 분열증적 흐름과 연대가 명징하게 드. X( )

러난다 이 커뮤니티의 참여는 게릴라전과 유사하며 공유된 트윗만으로 사회적 목소. , 

리를 순식간에 조직해내는 등 새로운 공동체를 빠르게 발생시킨다.

과거 기존의 지식체계가 수목형 계층구조였다면 리좀형 미디어 속 콘텐츠들은 다, 

른 이질적인 개념들과 수평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리트윗인용 재게시 등을 통해 ( , ) 

변형이 가능하다 리좀형 미디어에서는 원본보다 더 진짜 같은 복제물이 현실을 지. 

배한다 이 체계에서는 질량을 잃은 부피의 텍스트들이 부유하며 어떠한 제한 없이 . 

모든 영역에서 접속되고 텍스트의 탈취와 맥락의 교환 등을 통해 중심 없이 전 세계

로 퍼져나간다 현대의 밈 역시 리좀형 미디어에서 이전의 원본의 구체적인 문맥서. (

사을 상실한 채 새로운 지시 대상을 획득하여 작동하는 기호 그 자체라 할 수 ) ‘ ’ 

있다.

22) 앨빈 토플러가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로 생산자 와 소비자 의 합성어 소비 , (Producer) (Consumer) . 

자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개발 생산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 , 

인 소비자를 뜻함. 

앨빈 토플러 저 원창엽 역 제 의 물결 흥신문화사 쪽 , , 3 (The Third Wave) , 2009(1980), , 410-440󰡔 󰡕

23)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저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새물결 쪽 , , , , , 2001, 18 . 󰡔 󰡕

24)Nico Carpentier, “Community media as rhizome: Expanding the research agenda”, Journal 

of Alternative & Community Media (JOACM), Griffith University, 2017, pp.4-6. 

Red Chidgey, Jenny Gunnarsson Payne, Elke Zobl, “Rumours from around the bloc: Gossip, 

rhizomatic media, and the Plotki Femzine”, Feminist Media Studies, Routledge, 2009, 

pp.47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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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좀형 미디어는 원글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특히 원글원형을 생. ( )

산하고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에서 들뢰즈가 말한 원글 기반의 리좀적 양화“

의 메커니즘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리좀적 양화는 수목형 계층구조(Quantification)” . 

의 고정화된 지식을 거부하고 쪼개지고 변형된 채 타임라인을 타고 유목되는 데이, 

터의 물질적 흐름양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리좀형 미디어는 사유와 변이를 가장 ( ) . 

잘 보여주는 현대적 이야기판이자 영토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디지털 언. 

중들을 통해 문법을 파괴하는 말더듬이식 텍스트의 남발과 해시태그와 공유를 통해 

의미를 거세당한 텍스트들이 끊임없이 유포된다 원글은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 

무언가와 연결되면서 본래의 성격마저 변하는 다수성의 복합체가 된다 이들의 변이. 

형은 통제 불가능한 수치와 양으로 단시간에 변종을 확산시켜 검열이나 통제가 불가

한 파급력이 있는 미디어의 특징을 보여준다.

리좀형 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비위계성과 탈중심성을 갖는다. . 

리좀에는 중심 뿌리가 없어 모든 지점이 다른 지점과 대등하게 연결된다 거대한 레. 

거시 미디어 위주였던 중심세력이 뉴뉴미디어로 이전되면서 누구나 생산자이자 소비

자가 될 수 있었고 상호전환 역시 빨라졌다 과거 공영 사에서 케이블 로 확대되. 3 TV

었다가 현재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해외 각국의 모든 콘텐츠를 섭렵할 수 있는 , OTT

탈중심적 유통구조가 마련됐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원본과 모든 이질적인 것들이 수평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리좀의 어떤 지점, . 

이든 다른 지점과 연결된다는 점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접붙일 수 있다는 근

본적인 특징과 연결된다 리좀형 미디어의 핵심 기능은 원본원형이 새로운 이질적 . ( )

콘텐츠를 무한히 파생시킨다 점이다 그리고 이 콘텐츠들은 수평적 연대를 이룬다. .

셋째 리좀형 미디어는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자체로 연결되며 탈영, 

토화와 재영토화를 반복하며 무한 확장한다 나 틱톡의 숏츠 같이 끝없는 . X , (shorts) 

피드 는 흐르는 타임라인 속에 수많은 밈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얽혀 거대한 다(feed)

양성의 흐름을 형성한다 리좀은 기존의 경계를 부수고 탈출영토화했다가 새로운 . ( )

곳에서 다시 결합재영토화하기를 반복하며 무한대로 확장한다 특히 의 유저들은 ( ) . X

유쾌하고 장난스러우면서도 파괴적인 디지털 노마드의 전형을 보여준다 현재 트위, . 

터가 로 바뀌면서 인 그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트렌드와 타임피드X AI , 

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로 인해 기존에 보이지 않게 단절되어 있던 언어 국가 문. , , 

화의 장벽이 붕괴되며 타임피드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추, . 

세에 맞춰 의 공간은 놀이문화로서 탈영토화되었다가 현지화되어 새로운 트랜드로 , X

재영토화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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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리좀형 미디어 속 공동체는 과거 전통적 관점인 시간이나 계급 층위에 갇혀 , 

있는 개념이 아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는 인 이상의 집단으2

로25)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새롭게 출현한 공동체는 빠르게 변모하는 미디어 환경 . 

에서 자발적인 상호작용과 시의적 가변성 및 유연성의 특징을 갖는 디지털 유목민으

로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리좀형 미디어를 징치하게 연구하기 위해 서동요기법 이라는 현대 ｢ ｣

밈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국내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출현 범위를 구성하, 

였다.26) 이중 케이팝과 드라마 콘텐츠가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는 더쿠 디시인사이 , 

드 네이트판이다 네이트판은 대중적인 여론과 트렌드를 파악하기 좋으나 모태 포털, . 

인 네이트와 싸이월드 네이트온 등이 몰락하면서 새로 유입되는 대중적 트래픽, 27)이 

자연스레 감소하였다 이에 추천 시스템의 변질로 인한 자극적 콘텐츠들이 도배되었. 

고 주작 형태의 글이 메인을 장악하면서 기존 유저들이 대거 이탈하였다 또한 주력 , . 

분야였던 아이돌 팬덤 문화가 현재 익명성이 강한 더쿠나 카테고리별 갤러리로 분화

되어 취향별 접근이 용이한 디시인사이드로 이동하면서 사용자 수 또한 현저히 줄었

다 지금은 기존 유저만이 남아 커뮤니티 자체가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본 논문에서 주 연구 대상을 더쿠로 선택한 이유는 서동요기법 이 팬덤문화가 응, ｢ ｣

집되어 있는 경쟁 체제에서 발생 빈도수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더쿠는 가장 강력한 . 

팬덤 커뮤니티로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대한 화제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디시인사이, . 

드 역시 최대 규모의 개별 갤러리 형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로 각 아이돌 그룹별 미

니 갤러리나 방영 중인 드라마별 갤러리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폭발적인 반응. 

이 일어난 게시물의 경우 접속을 막고 아카이브화 하는 등 제재 조치가 즉시 진행, 

되므로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5) 이 정의는 알랜 던데스가 정립한 민속 공동체 에 대한 혁신적인 개념에서 차용한 것 (Folk Group)

이다 그에 따르면 인 이상의 그룹이나 집단이 공통된 요소나 지식을 보유하고 전승한다면 공동체. 2

로 정의할 수 있다. 

Dundes, Alan., The Study of Folklore, Prentice-Hall, 1965, pp.1-3.

26) 년 월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소셜 플랫폼과 이용자 수에 따른  2026 7 , 

순위는 다음과 같다 위 디시인사이드 위 에펨코리아 위 더쿠 위 루리웹. 1 303m, 2 157m, 3 (63m), 4

위 아카라이브 위 인벤 위 엠팍 엠엘비파크 위 봄뿌 위 클(59m), 5 (55m), 6 (51m), 7 ( )48m), 8 (44m), 9

리아 위 네이트판 위 일베 일간베스트(31m), 10 (30m), 11 ( ) 26m

출처<https://waffleboard.io/ranking>
27) 트래픽 은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양 또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Traff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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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요기법 밈화된 서동요 의 주술성2) : ｢ ｣ ｢ ｣

 

서동요기법 이란 향가 서동요 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미 ‘ ’｢ ｣

일어난 것처럼 소문내고 기원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식을 뜻하는 현대판 

격언이자 밈 이다 즉 일종의 뉴뉴미디어에서 전파되는 예고성 밈으로 현대에 ‘ ’ . , , 

언령의 주술성이 극대화된 상태를 일컫는다 서동요기법 은 줄임말로 서동요. ‘ ’, ｢ ｣

또는 ㅅㄷㅇ 나 ㅅㄷㅇㄱㅂ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 ’ . 

밈 은 리처드 도킨스 의 용어로 년에 출간한 그의 ‘ (meme)’ (Richard Dawkins) , 1976

저서 이기적 유전자 장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The Selfish Gene) 11 .󰡔 󰡕 28) 유사 바이 

러스를 인간의 정신세계에 적용한 용어로서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전달되는 모방가, 

능한 사회적 단위를 총칭하며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문화 요소 이자 대중문화, ‘ ’

의 일부라 할 수 있다.29) 밈 의 생성과정은 모방 혹은 복제의 개념이 주요하게  ‘ ’

작용하며 성공적인 밈 이란 모방 대상의 문화적 특징을 잘 간직한 채 더 넓게, ‘ ’ , 

더 오래 해당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30)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의 하 

나로 광역의 의미에서 현대의 관용구적 표현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디어에서 전승되는 서동요기법 의 양상을 확인하면 트위터 네이트판과 , , ｢ ｣

더쿠로 연구 범주를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커뮤니티는  구 트위. X(

터이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 합병된 트위터는 년 상반기) . 2024

에 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직원이 해고되고 일부 서비스가 변‘X’ . , 

경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대안 서비스로 메타가 스레드 를 기존 트위터 창업자. ‘ ’ , 

가 블루스카이 를 내놨지만 여전히 기존 이용자 상당수는 트위터를 떠나지 못하‘ ’ ,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1) 는 뉴뉴미디어로 상정되는 여타의 플랫폼에 비해 전체적 X

인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32)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로서 생동감 있는 현장성을 보 sns

28) Dawkins, Richard.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p.203-215

29)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참고 pmg , 
30) 박광길 앞의 논문 쪽 , , 8-9 .

31) 의 유저 중 현재까지 과거의 명칭인 트위터로 따로 부르는 부류들이 존재할 만큼 커뮤니티 특성 변화에 분기점이 된다 X , , .

32) 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는 카카오톡 월평균 만 명 사용자 수 순위는 인스타 2026 SNS 4,770 , 

그램 만 명 밴드 만 명 틱톡 만 명 네이버 카페 만 명 만 명 핀터레스2,808 , 1,559 , 943 , 904 , X 795 , 

트 만 명 페이스북 만 명 스레드 만 명 디스코드 만 명 틱톡 라이트 만 명772 , 747 , 729 , 680 , 642 , 

에브리타임 만 명 텔레그램 만 명 제타 만 명 네이버 블로그 만 명 순 년 477 , 409 , 386 , 383 . 2026 5

월 일 게시 년 월 월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월평균 사용자 수 만 명 13 , 2026 1 ~4 SNS, 200

이상인 앱을 대상 출처SNS , <https://platum.kr/archives/286798#:~:text=%EC%99%80%EC%9

D%B4%EC%A6%88%EC%95%B1%C2%B7%EB%A6%AC%ED%85%8C%EC%9D%BC%EC%9D%B

4,%EC%A1%B0%EC%82%AC%ED%95%9C%20%EA%B2%B0%EA%B3%BC%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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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편이며 33) 어떤 소셜미디어보다도 빠르게 성장하였고 올드미 

디어와의 상호 소통이 활발하다 그러나 자료 검색이 용이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 

있어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 리좀형 미디어보다 뉴뉴미. 

디어가 자료 수집에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각각 운영 방식과 주로 다뤄지는 분야의 범주는 다르나 상위의 커뮤니티의 경우, , 

케이팝과 드라마에 특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네이트판은 톡톡과 팬톡이 있다. . 

팬톡의 개589 34) 게시물 중 첫 게시물은 년 월 일에 서동요기법은 과학이 2019 6 30 “

다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고 톡톡에서도 대중가수 엑소와 관련한 글이 년 .” , 2020

월 일에 처음으로 게시되었다1 14 . 

더쿠는 상위 카테고리 개하위 카테고리 개수로 구분되어 있고22 ( ) , 35) 그중 스포츠  

종합 게임 케이돌토크 드영배 등에서 서동요기법 밈이 활성화되어 있다 더쿠에, , , . ｢ ｣

서 서동요 가 제목이나 내용 댓글로 집계된 텍스트는 총 개이며 그중 드라‘ ’ , 8,275 , 

마 서동요를 언급하는 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으면 건이다545 7,730 .36) 

대상 기간은 개월을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작성된 시기에 따른 월별 연도별 글107 . ·

수는 다음과 같다. 

33) 갤럽에 따르면 는 자 현재 최대 자 유료 만 자 단문 기반 틱톡은 초 현재 최대 분 , X 140 ( 280 , 1 ) , 15 ( 10 ) 

짧은 영상 기반 로 간결성과 빠른 전파력이 특징이다 년 자료 참조 출처SNS . Gallup, 2024 , <

34) 년 월 일 기준 2026 7 27 15:00 

35) 신규카테 더쿠 유머 이슈 정보 생활 국내연예 해외연예 스포츠 (14), (4), / / (5), (14), (3+2(9+15)), (6), 

취미 뷰티 패션 음식 컬쳐 서브컬쳐 게임 기타 케이스타(1+10), (9), / (5). (2), (8), (10), (1+40), (5), (1+

명 케이돌 케이돌 차이스타 웨스타 제이스타352 ), -Boys(1+87), -Girls(1+29), (1+9), (1+3), (2+41), 

제이돌 제이돌-Boys(1+25), -Girls(1+15) 

36) 세부적으로는 일상토크 드영배 야구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테고리 (106), (1397), (1542), 2023 

국내축구 해외축구 농구 배구 이다(44), (41), (69), (3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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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의 경우 년 월 일에 서동요기법 이 뭐야, 2020 06 29 “ ?”｢ ｣ 37)라는 첫 게시물이 업

로드된 이후 관련 게시물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년과 년 사이에 , . 2020 2022

서동요 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글 중 제목으로는 개‘ ’ . 2,978 , 

본문에는 개가 언급되었다 서동요기법 은 기존의 다른 밈과는 분명한 차별성4,527 . ｢ ｣

을 갖는다 과거 년에 이미 한 번 대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 2021

발생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 출현한 대부분의 밈 이 트렌드한 성격으. ‘ ’

로 자주 사용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효용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서동요, ｢

기법 은 여전히 밈으로서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만하다. ｣

가장 많은 등장한 단어는 서동요 이고 기법 은 건으로 서동요‘ (7,767)’ , ‘ ’ 3,176 ｢

기법 을 서동요로 축약하는 경우가 과반수였다. ｣

워드클라우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동요와 관련된 표제어는 서동요 기법, , , 

홈런 컴백 시즌 차기작 성공 등이 있으며 대개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의 컴백 롤, , , , , 

게임이나 야구 경기에서의 홈런이나 우승 앨범의 성과와 음악프로그램에서 등수 등, 

이 자주 언급되었다.38) 특히 스포츠 케이팝 처럼 승부와 경쟁구조가 심화 , , e-sports , 

37) 출처 < https://theqoo.net/bts/1496360766>

38) 상위 위까지 표제어는 순서상 다음과 같다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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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야에서 일종의 효용성 높은 심리적 도구로 채택되는 경향을 보인다.

분석 결과 스포츠 카테고리 중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같은 개인 종목에 비, F1 

해 리그 오브 레전드 개 및 개 등 팀플레이 중심의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87 ) T1(20 ) 

관찰되었다 또한 스포츠와 같이 거국적 행사에서는 국민적 단위의 공동체로서 움직. 

였다 이 때문에 국제대회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행보와 밈의 발생. 

이 밀접하게 관계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적 희망사항에도 자주 애용하는 밈으로 활용된다 드영배방에서는 좋아하는 ' ' . 

배우의 캐스팅이나 드라마 방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이 주로 게시되고 새해나 , 

시험 시즌에는  소원 성취 글이 핫게글로 게시된다 예컨대 로또 당첨 기원 수‘ ’ . , , 

능 대박 기원 등 일상적인 소망 성취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판 서동요기법 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황대헌 금메달 확정 축하드립니다경기 시작 전( )▶ 

서동요 ㅇㅇ음방 위 축하음악방송 시작 전1 ( )▶ 

서동요기법 씁니다 한국 국가대표 여자 배구 결승전 확정 축하드립니다 준결승 경기 전.( )▶ 

한화 우승 축하드립니다 야구 경기 결승 전.( )▶ 

가령 베이징 올림픽에서 윤성빈 스켈레톤 금메달을 축하합니다 년 라고 “ .(2022 )” 

적으면 강한 염원과 응원이 되어 승리로 이끌어 준다고 믿는다 소문을 일부러 내. ‘

서 소문이 사실로 되게 만드는 것 은 구비의 매체를 이용한 주술적 힘이다 이것은 ’ . 

구비의 주술성이 리좀형 미디어에 이식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더쿠에서는 년 파리올림픽과 관련한 게시판이 개막식과 함께 발 빠르게 게시2024

되었다 이 커뮤니티는 특정 시기에 맞춰 올림픽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독점 카테고. 

리를 개설했다가 대회 종료 후 삭제하는 운영방식을 추구한다 년 월 일 기준. 2024 8 4

으로 개의 게시물이 업로드되었으나 시의성을 상실한 현재 년 월는 해당 카47 , (2026 7 )

테고리 자체가 삭제된 상태이다 더쿠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특별한 행사나 사. 

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시적 카테고리를 빠르게 신설하고 바로 폐쇄하는 운

영방식은 미디어의 시의성을 극대화한 결과이다 관심의 요구와 밀도에 따라 디지털 . 

구술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재구축하는 리좀형 미디어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서동요기법 이 실시간으로 제일 활발하게 이용되는 커뮤니티는 로 단기간에 실X , ｢ ｣

트에 오르며 높은 파급력을 증명한다 대체로 의 음원 및 음방 순위가 결정되. K-pop

서동요 기법 오늘 생각 이번 사람 구마유시 홈런(7767), (3176), (359), (347), (290), (261), (254), (22

컴백 굼랑단 영상7), (226), (214),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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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이나 스포츠와 같은 국제경기 등 거국적 행사가 치러지는 도중에 자주 출몰하

여 거대한 트렌드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도쿄 올림픽 년 경 때에도 관련 트윗들. (2021 ) 

이 폭발적으로 양산되어 실트를 장악하였다 다음은 에 게시된 트윗들이다. X . 

박한빈 데뷔 확정 서동요기법데뷔전# ( )▶ 

허남준 팬미팅 진짜 오잖아 서동요 기법 성공했잖아결과. ( )▶ 

헐 나 블사 부산콘 티켓팅 성공했다ㅠㅠㅠㅠㅠㅠ 서동요기결과# ( )▶ 

와 국어쉬웠는데 불이엿다고 이러다가 진짜 등급나오겠네 서동요기법결과!!! ? 1 # ( )▶ 

더쿠에서는 단일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주술적 효용성을 전제하는 반면, X

에서는 트윗이 작성되고 공유되는 방식이 요구된다 내용은 고전가요와 마찬가지로 . 

벌어지지 않은 일을 과거처럼 이야기하되 소문을 양산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이 일시적이며 동시다발적이다 밈이 형성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단순한 기. “

호 서동요 텍스트 와 리트윗좋아요를 포함한 소문 의 활성화다 우선 원 트(‘ ’ )” / ‘ ’ . 

윗 글을 작성하고 리트윗 과 좋아요 의 바이럴이 성립되어야만 주술이 완성, ‘ ’ ‘ ’

된다 즉 소문 자체가 주술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거짓이었던 소문이 다수. , , 

성을 얻으면서 결국 사실화된다 주술성의 메커니즘은 다수성에 기반하며 리좀형 미. 

디어에서 나타난 서동요기법 역시 이 원리를 따른다. ｢ ｣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서동요 라는 기호의 효용이다 과거 컨텍스트 내에 갇힌 “ ” . 

텍스트였던 서동요 의 구체적인 이야기기의 는 사라지고 대신 선동이나 여론 ‘ ’ ( 1) ‘

조작을 위해 퍼뜨리는 노래나 소문 이라는 추상적이고 주술적인 새로운 개념기의 ’ (

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기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기표가 아닌 서동요기표 주2) . ‘ ( )’+‘

술성기의 이 결합하여 새로운 기호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차 ( )’ . , 1

체계원래의 기호가 기표텍스트 서동요 기의삼국유사 내 설화 내용 기호고대 ( ) “ ( )+ ( )= (

향가와 설화작품 였다면 새로운 기호는 신화 작용을 통해 차 기호 전체가 서사)” , , 1

를 누락한 채 형식기표이 되고 여기에 특정 목적을 위한 소문이나 주술 이라는 ( ) ‘ ’

새로운 의미 체계가 덧 입혀진 것이다 서사가 누락되는 과정은 기의의 삭제나 기호. 

가 파괴된 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적 신화기호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 

즉 이름만으로 특정 기능과 효과를 유발하는 독립적인 새로운 기호적 가치를 획득, 

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역사적 서사를 상실하고 오로지 주술적 메커니. “

즘 이라는 이름기표만으로 기능하는 기호가 된 현상은 리좀의 네트워크와 긴밀한 ” ( )

관계를 맺는다 즉 들뢰즈의 시각에서 이 기호는 고정된 의미를 가진 전통적 기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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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문맥에 따라 끊임없이 변형되고 접속하는 리좀적 기호혹은 흐름로 변모한 , ( )

것이다.

고대가요인 서동요 의 주술성이 컨텍스트로서의 텍스트로 읽히는 주술성에 가까｢ ｣

웠다면 리좀형 미디어에서는 이미 서사의 컨텍스트가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 

히 텍스트 의 새로운 기의를 획득하여 새로운 문화적 기호를 생성하고 기호적 가” “

치로서 주술성을 획득한다 서동요기법 의 코드는 차 기의를 잃고 새로운 기의를 . 1｢ ｣

획득한 단순히 기호만이 아니라 서동요라는 텍스트에 주술성이라는 기의가 덧입혀진 

새로운 문화적 기호서동요서동요기법가 소문리트윗 좋아요이라는 미디어와 함께 ( / ) ( , )

작동해야만 주술성이 성립하는 원리이다 밈 의 축약된 서술방식 역시 고대인의 . ‘ ’

정신세계에 접속하려는 말더듬이 언어로서 서사가 탈락하고 참요가 참언주문으로 , /

형태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리좀형 미디어에서 극도로 압축된 문장. 

과 이미지들이 구술성을 띠고 기호화됨으로써 임의 형태로 복제되어 마침내 현실의 

트렌드와 대중의 인식을 지배하는 언어의 주술성을 획득하게 된다. 

서동요기법 이 갖는 언어의 주술성은 기호가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 ｢ ｣

서사가 탈중심화되고 고대의 구비성과 주술성이 다시 기표에 달라붙어 새로운 기호, 

로서 리좀형 미디어에 존속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뿌리로의 전환이다 서동요기법. . ｢ ｣

은 서동요 의 서사는 누락되고 그 기호만이 부유하며 새로운 종교적 관념으로서 , , ｢ ｣

리좀형 미디어에 재영토화한다 과거 원전의 고정된 심층 서사에서 밈의 수평적 표. 

면 효과로 전환되어 서동요는 더 이상 깊이 있는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고 리좀적 , , 

미디어를 떠돌며 언제든 누구에게든 접속해 선동과 예지의 효과를 발휘하는 수평적 , 

도구로서 문화 기호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즉 리좀적 코드로서 . , 원전의 역사적 문·

맥적 서사의 영토에서 떨어져 나와 주술성 이라는 기호로 재영토화된 것이다 이것, ‘ ’ . 

은 기존 텍스트의 닫힌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망으로 탈주하는 리좀의 전형

적인 운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의 특징은 다른 이질적인 개념들과 제한 없이 수평적으로 연결될 수 있

으며 리트윗인용 재게시을 통해 언제든지 변형할 수 있다 이들의 변형에는 규칙, ( , ) . 

이 없으며 장르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것들과 접붙을 수 있다 리좀형 미디어에서, . 

는 단순한 복제를 넘어 언중에 의해 끊임없이 변형되는 방사형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글은  좋아요 와 리트윗 등이 양화에 동원되며 양화가 곧 가치. SNS ‘ ’ ‘ ’ , 

를 결정한다 리트윗 이나 좋아요 등은 결국 소문의 계보를 잇는 또 다른 행보. ’ ‘ ’ 

로서 주술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주술성을 행하는 수행적 힘 그 자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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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거대한 무의식은 집단이나 공동체의 공감을 통해 집단 감

응을 일으키고 스스로 복제되고 진화된다 이러한 수량적 가치가 주술성을 불러일으. 

키는 동력이 된다 리좀형 미디어에서 양화 는 권력이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 “ ”

위해 동질적인 단위로 환원하는 핵심적인 권력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리좀적 네트워. 

크에서 밈 으로 성행하는 현대적 주술성은 현실의 자본과 권력을 재편하는 주술‘ ’

적 수행성을 띈다.

서동요기법 은 디지털 형태의 현대적 소문이며 주문이다 밈은 단순한 놀이에 그. ｢ ｣

치지 않고 언어학적 수행에서 디지털 주문으로 진화하여 말하는 즉시 사회적 현실을 

창조한다 정형화된 구문이나 언어의 형식을 복제하여 자신의 피드에 올리는 행위는 . 

고대인들의 기우제의 메커니즘과 흡사하다 개인의 피드가 리좀적 네트워크를 통해 . , 

빠른 속도로 전파 전염되어 집단적 감응을 일으키고 동일한 밈의 형식 위에 수백· , 

만명의 언중이 자신들의 개인적 집단적 염원을 일시에 표출하여 강력한 동질감을 ·

공유했을 때 하나의 양화적 흐름이 되어 가상의 에너지가 이를 현실화시킨다, . 

언어의 주술성의 핵심은 텍스트와 유희적 놀이가 물질적 실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유희적 신념에서 비롯한다 즉 언어가 대상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 믿. , 

는 언중들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기반한 신념에 가깝다 리좀형 미디어가 만들어. 

낸 현대의 이야기판은 리좀적 네트워크가 현대인들이 밈을 통해 주술적 소통을 나누

는 디지털 광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며 제 의 구비성과 주술성4. : 3

본 연구는 서동요 의 변모 양상과 더불어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언중(言｢ ｣

의 변화와 그를 포괄하는 공동체적 특성에 접근하고자 했다 특히 새로운 공동체) . 衆

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앨런 던데스의 정의에 주목하여 구성원 간의 공통된 유대와 

소통방식을 기준으로 민중의 개념이 가진 의미의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미디어 환, 

경의 이용자들이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특정 콘텐츠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언

중의 실천 행위를 문화적 민속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

소셜 미디어로 소개되는 제 의 디지털 구술성은 다양한 주체들이 피드백을 주고받3

으며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술의 원형적 자질을 복

원시켰다는 의의가 있다.39) 특히 리좀형 미디어는 개인이자 개인의 다발로 묶여진  

39) 박창균 조재윤 구술성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의 관점 탐색 국어교육연구 쪽 , , . 52, 2023, 1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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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 시공간의 동시성을 구현하고 과거 구비의 현장성을 

재현한다 그중 구 트위터는 실시간으로 양방 소통이 가능하며 이미 팔로워를 중. X( )

심으로 공통의 화젯거리나 이슈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과거 이야기현장

이 디지털 환경위에서 재현된 것처럼 보인다 이외에도 공감과 재게시리트윗 인용. ( ), 

을 통해 공감부터 단순 재현과 변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연구 대상으로 가치, 

가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토대 위에서 발아한 제 의 구술성이 다시 한 번 활발하게 전승되3

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미디어 내의 공동체의 행보에서 현. 

대의 문화 형식인 밈 이 고대 주술의 형태를 목격된다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이‘ ’

다 서동요기법 은 과거 서동 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소문과 주술성을 매개하여 . ‘ ’ , ｢ ｣

새로운 매체 위에서 구술성을 기저로 삼아 예언의 자기 성취 를 도모하며 제 의 ‘ ’ 3

구술성과 함께 주술성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소문은 각 시대마다 있어 왔고 인류는 소문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켰다, . 

소문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사람과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주는 또 하나의 수단이

었다.40)그러나 기존의 연구사에서는 소문에 대한 역할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단지 . 

미디어가 변화했을 뿐 소문은 여전히 구술성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여전히 이, . 

야기판은 공동체가 집단을 공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문을 활용하고 있었다 사람과 . 

사람을 잇는 구술성이 하나의 이야기로써 담론화되어 단단해질수록 구술성은 주술성

으로 변모한다 소문으로 한 공동체나 집단이 공통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주술성. 

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며 이는 리좀적 양화와 다수성의 논리를 거쳐 디지털 주, 

술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서동요기법 은 소문의 한 형태로서 여전히 구. ｢ ｣

비적 힘을 내재하고 있으며 주술적 힘으로 새로운 미디어의 체계 속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현대에 밈으로 다시 전승되게 된 서동요는 과거보다 주술적 성격. 

이 강조된  새로운 문화적 기호로서 과거 소문 의 서사에서 변형되어 언령 그 자‘ ’

체를 표상하게 되었다. 

이렇듯 서동요기법 은 기존의 거대한 서사 담론이 퇴색하고 구비의 주술성만이 , ｢ ｣

잔존하여 하나의 새로운 문화 기호로 생성되었다 서동요는 언령 그 자체로서 구비. , 

문학이 가지는 극한의 구술성을 밈 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담론이 오래‘ ’ . 

되고 단단해질수록 우연과 인과가 사라지고 단조로운 주술성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띤다 이제 컨텍스트의 보조 없이 리좀형 미디어에서 기호를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 , 

40) Merton, Robert K., “THE SELF-FULFILLING PROPHECY”, The Antioch review vol8. 

no.2., Antioch Review, Inc., 1948,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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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성립된다 말하는 즉시 현실화될 것이라는 믿음은 밈에 대한 구술성과 주술. 

성이 극대화된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 체계에서 밈은 일종에 역동적인 사회 참여 방. 

식을 통해 언어학적 수행에서 디지털 주술까지 진화하였다 언어의 주술성의 핵심은 .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는 이름을 짓거나 부름으로써 대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밈. ‘ ’

은 언어적 지배력과 주술의 프레임을 가지고 리좀형 미디어에서 가장 강력한 명명권

을 행사한다 이것은 현대에 새롭게 나타난 제 의 구술성이자 고대 사고방식의 회귀. 3

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매체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에서 비롯한 

하나의 양상으로 파악된다.

다만 주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문의 양화를 거쳐야 한다 리좀형 미디. 

어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소문을 양산하는 작업으로 다수를 통한 소문의 양화를 통, 

해 주술성과 신성성을 획득한다 결과적으로 과거나 현재의 주술성 모두 곧 거대한 . 

구비성에서 발원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이 문화적 흐름이 중요한 것은 아직 사람들. 

이 일상적으로 구비성을 감지하고 있으며 유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인들은 여, . 

전히 소망 과 희구 의 욕망을 구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예컨대 서동요‘ ’ ‘ ’ . ｢

기법 외에도 인터넷성지글에서도 주술성과 신성성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41) 다만  

입소문 이라는 매체를 통해 주술성을 획득하고 사실을 완성하는 사례는 서동요‘ ’ ｢

기법 에 한정된다 소문으로 촉발된 주술성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아래의 저변에 자. ｣

리한 고대 원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차 구비성의 . 3

재확인이자 리좀형 미디어에 나타난 독특한 구비성의 출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 

41) 이와 관련한 연구는 후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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